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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家庭文化政策과 家庭倫理

< 要 約 文>

1. 本 硏蜀는 1948년 수립된 북한정권이 傳統的 家庭文化를 타파하고 그 들이 지향하

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 일성 主體思想이 라는 統治이데올로기에 照應하는 社會主

義호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 력을 시도하였으며, 또 그 러한 정책적

노 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葛藏과 摩擴은 무엇이 었,으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2. 1345년 8· 15해방 직후까지 農業이 주종을 이루었던 우리사회는 비록 일제 36년간

의 植民地 생활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당시 우리 국민들의 意識은 傳統的 家庭文化가

지배적이 었다. 夫婦간에는 전통적 유교적 관념에 따라 男尊女卑思想이 지배적이 었,고,

이로 인하여 <夫高於妻>, < 솟唱婦 >, <三從四德>, <i%爲妻綱>,<夫主까, 妻主內> 등의

규범이 부부관계를 규정짓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는 원래 <父慈子孝>, 즉 부모는

慈悲로와야 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孝道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拳道만 일방적으로 강요되 었다. 묘,弟姉妹간의 윤리는 <貸,友弟恭>으로 형제간의

友愛있게 지내는 것이 었고, 또 祖上崇拜과 親族간의 유대를 강조한 血緣的 家族초義가

강했다.

3. 社會主義 建設初期의 家庭文化政策: 1946년 이 미 북한은 土地改革과 男女平等

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는 1948년 북한정권의 공식출범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

되 었다. 男尊女卑恩想이 사회의 지배적 價値觀이 었던 시기에 남녀, 또 아동에게까지

土地를 配分한다는 것과 結婚의 自 由와 離婚의 自 由는 傳統的 結婚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로 인하여 한때 북한에서는 自 由戀愛와 離婚이 급중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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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社잡主義 發展期의 家庭文化政策: 6· 25 전쟁 복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1966년

북한은 離婚의 두가지 절차였던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중 협의이혼은 완전히 廢1L하고

재판을 롱한 이혼만을 허 락하도록 하였고, 또 戶'籍制를 폐지하였으며, 1972년에 제정

된 「압t主義憲法,과 1076년에 제정된 「어 린이보육교양법,에 兒효의 X同養育制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配分되 었던 土地는 「 SW性의 原則,을 내세워 195B

년 까지 强制的으로 국가에 헌납하도록하여 農業集團化政策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60, 70 년대 農業集團化政策과 經濟成長를 추구하는 한편,

김 일성 主體思想을 부각시켰다. 이 러한 사회정치 적 요 구에 부웅하기 위하여 쇼 El 成은

「家庭의 후命化,를 통한 全社(의 革命化를· 주창하었다. 북한이 이같이 女性의 詠會

參與와 兒童의 共同養育制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인간의 모든 價値觀과 行爲規範을 우선

적으로 家庭에 두있던 傳統的 家庭文/b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그 듭이 바라는 社會主義

經濟復興을 이룰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s. 詠잡主義 浦潛期의 家庭文化: 
' 80년대 이후의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쇼正 5 후게

체제에 지장율 주는 제반요소를 제거하는 시기 였고, 경제적으로 폐쇄정책으로 침체국

면을 맞는 시기 였다. 이 시기 가정문화정잭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社會政治

生命충.와 「
社會主義 大家庭, 그리고 1990넌에 제정 · 공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 가족법,이다. 「敎會政治生命體걀,과 「社會主義 大家庭,은 자식이 부모의 恩惠를

배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가 있게 한 首領과 a을 배반하지 밀고

후命的 義理로 어버이인 首領과 어머니 인 a, 그리고 자식 인 인민대중이 혈연적 관계

인 「社숨主義 大家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쇼 5 成· 金표 罔 父子를

대暑 이어 患誠하도록 정치적 이용하고 있는 것이 라 하겠으며, 이는 君主에게 患誠해

야 한다는 전통 유교사회의 社會的 倫理關係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 또 신혼인법에서 近親婚禁1E規定, 즉 
"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TW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혼인법 의 6촌보다도 넓은 것으로 우리민족의 傳統

家族意識을 반영한 것이 라 하겠다. 또한 중국과 달리 싯姓追從의 原篤1을 고 수하고

있으며 륵히 부모에 대한 孝道를 강조하고 있다.

6. 家庭倫理의 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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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共麻化 이후 북한의 夫婦關係는 북한 당국에서 전통적 男女差別的 夫婦關係를

土地改革이나 男女平等法制定 등 强壓的 方法을 동원하여 平等한 관계로 유도를 시도

하였다. 그 결과 封建的 男尊女卑思想은 많이 없어겼으나 아직까지 남자는 바깥일에

전념하는 반면 여성은 社會勞動과 가사일을 도맡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전통사회에서 강조하던 여성의 貞節과 守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또 離婚도 특별

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허 락하는 등 傳統的 儒敎的 夫婦倫理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共麻+h 이후 초기에는 父母와 子女간이 라도 黨의 방침에 어긋나면 부모를 고 발

하는 둥 反人倫的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전통적 부모와 차녀관

계로 園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拳道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 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義務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

80년 이후 金正 世襲體制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拳道와 惠誠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傳統的 뿌敎文化에서 강조하던 父子간 그리고 君區사이의 윤리규범과

그 類似性을 띠고 있다.

또 과거 家父릇的 社會에서 일반화되 었던 子女結婚에 있어서 부모의 결정권은 공산화

이후 土地改후과 男女平等法 제정등으로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父母의 影響力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戀愛와 離婚은 아직 25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傳統的

遺習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세째, 전통적 兄弟·姉妹간의 윤리규범인 友愛은 별다른 變+h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었고, 또 黨에서는 이 러한 倫理德 蹟 보다도 革命的 同志간의 友愛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祖上·親族간의 윤리관계 한 방편이었던 祭祀는 정권 초기에 封建的 殘釋로

迷信이라 일시 Xh巷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들어 민간에서 普遍/h되고 있는 것을 容罷

하고 있으며 , 또 男兒그다思想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나아가 傳統 民族名節도 부활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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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걸과적으로 北韓은 정권 수립이후 그 들이 指向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政治體制를

수립하고 이에 罷應하는 社會主義 家庭文/h建設을 위하여 )L爲的·强壓的 방법으로

傳統的 家庭文/h를 [J破하기 위 한 많은 努力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家庭

文化가 부분적 變化를 4기는 하였지 만 이·적 많은 부분에서 어전히 常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이같은 사실은 社會變動에 있어 한 국가의 통치이데올기의 變動이 기존 사회의 文/h體制

와 調和를 이루지 못할 경우, 政治體制는 정치권력 주체의 人爲的.强壓的인 정책으로 인해

단시일내 强制的 變化가 가능하지만, 歷史·)Ob的 傳統性을 갖는 文+b體制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斷絶을 강요받으머, 그 결과 不連續性을 형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連續性을 維持하려는 慣性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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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l . 硏究의 蹟 的과 方法 및 範圍

가. 硏究의 墮 的

본 논문은 5 천년 동안 동일한 민족문화를 형성해 왔던 북한이 1948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 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 어떠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는가를 살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1948년 수립된 북한정

권이 傳統的 家庭文化1)를 타파하고 마르크스-레닌t義와 쇼 B 成 主體思想이 라는 統

治이데올로기에 罷應하는 社會초義 家庭文+b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政策的 努力

을 시도雙으며 , 또 그 러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葛藏과 摩據은 무엇이

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殘存 또는 變形(쁘續性과 2[4連續性)되 었으며, 또 실제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를 시도하려는 것은 社會變動에 있어서 한 국가의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그 사회의 政治體制와 文化體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울러 살펴보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統治理念의 변확에 따라 비교

적 짧은 기간내에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는 반면,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文化體制는

쉽게 변화될 수 없다는 주장2)을 북한에 적용시켜 그 妥當性을 검중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45년 해방 당시 전통

적 儒敎文化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북한사회가 1948년 사회주의를 통치이 념으로 채택

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주장의 適實性을 살펴보기에 합당하다고 섕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家庭倫理를 택한 이유는 전통 한국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 家庭과 倫理를 중시하는 사회였고, 또 가정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었으므로 가정에 대한 연구가 북한사회 전체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기

1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家庭文化란 家族成員들 간에 지켜야 할 倫理道德規範

및 行爲樣式과 個人이 社會(國家) 및 家族關係에 대해 갖는 일정한 生活樣咸을

의미한다.
기朴容憲, 서b韓의 政治敎化敎育",北韓硏究所編, 「北韓敎育論」(서울:北韓硏究所,1977),

pp. 2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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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3) 또 한 家庭은 쉽게 變+h되기 어 러운 保으的 社會+h(conservative

soc ial izatlon)機關4)이 라는 점에서, 家庭倫理體系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전반적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의 毛천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 동안 우리 학계의 북한연구는 주로 國家安保와 현실 정첵적 요구에 의한 연구로

서 정치 · 군사·외교·경제 등에 치중하었고, 사회 · 여성 · 가정문제에 관한 언구는 미흡했

다고 할 수 있다. 5> 따라서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 인 접단인 家庭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 실상율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뿐 아니 라 나아가 異質+h된 分斷를 극복하고 局族

同質性을 回復하는데 기여할 것오로 생각된다.

나. 硏究의 方法과 範圍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접근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서로 상이하지만 크게

1歷史-文化的 接近法 (The Historical - Cul tural Approac h), 倦全體초義 接近法(The

Total i tarian Approac h), 3複 - 組織 接近法(The Com p lex-Or gan izations

Approac h), 4近代+h, 發展論的 接近法(The ModernIzation or Develo pmental

Approac h), 卷集團-葛顧 接近法(The Grou p- Confl Ict Approach) 등으로 나눌 수 있다.

6) 歷史-文化的 接近法은 공산정권의 形成과 機能化 및 發展樣相이 이미 공산화 이전에

롱W된 전통적 慣例와 經驗에 영향을 받았으리 라는 발상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론

이며,7) 프리드리히와 브 레진스키(FrIedrich an d Brzezinski )로 대표되는 全體主義

w

3)李光蜜, 「ss家族의 構造分析,<서울:-志詠, 1990),pp. 15-16.

4)쇼在泳, r 政治社會化論」(서울:大旣社,1982),pp.120-121: Dean Jaros, Socuializat」ion to

PolItIcs (N.Y:Praeger Publishers, 1973),p.79.

5)r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1392),pp.7-8.
6)자세한 방법론은 L. J. Cohen a J. P. Shap Iro(ed), ConstnIst Systems In Compara tIFe

PerspectIFe (New York: Anchor Press, 1974), pp. x ix- x x x : John Br yan Starr,

Ideolo 흐y an d Culture ·

' 

겨17 ff7troductlon to the Aislectuic o f Contem porary ChIf)ese

Poluituics (New York: Har per, 1973),pp.3-14: 安乘永, 「現代共産主義硏究, (서울:한길
사, 1983),pp.350-37出廉弘鶴, r 比較共産主義政治論고서울: 博英社, 1977),pp.61-101참
조.

7)역사문화적 집근법의 대표적인 연구로는L.W,Pye, CI)]ina·'An lntroductlon(Boston: LIttle

Brown, 1972) : S. H. Beer (ed. ), Pattern o f Ro{/emIl1el7t(New 7ork: Prae 8er, 1966)i Ernst

J. SImmons(ed. ), Cof7t]incuit y 817 d change if7 1frtsslaf7 an d Soriet 가70Ught(CambrIdge:Har
var d UnIv, Press, 1955): Karl A. WIttfo ge l , OrIentel 0es po t1slI/‥A Cox/pSI-a tlte Stud y

o f Total Po;rer(New Haven: Yale Univ. Press, 195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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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近法은 공산주의가 전체주의체제의 特性(int,e]rrelated traits)과 그 徵候

(syndrome)a}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접근법이고, 複음-組織 接近法은 공산주

의체제의 정치적 의사결정 및 그 집행과정에서 黨機構와 政府行政機關의 역할에 중요

성을 두는 접근법이다.S) 그리고 近代化, 發展接近法은 공산주의를 후진사회의 近代化

내지 廉業化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연구방법10)이며 , 集團-葛顧 接近法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과정을 각기 서로 다른 이해와 목표로 인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집단간의 경쟁이나 갈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11) 공산주의에 대한 이같은 다

양한 연구접근 방법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전체를 適實性있게 설명할 수 있는 分析의

暑은 다른 사회과학의 접근법이 다 그러하둣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다. 이는 공산주

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이 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각국이

가지는 特異性 때문에 각국을 適實性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2)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연구는 연구대상 국가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심

을 고 려하여 현실을 보다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 뿌敎思想을 통치이념으로 하여 비교적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文+he制, 그 중에서도 가정윤리체계가 194d년 共産化 이후의 家庭倫못e系와의 連

續性 및 2F連續性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체제의 共有的 特性,

즉 理念的 聞類性, 構造的 特性 그 리고 長期的 目 標의 중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없지

않으나13) 어떤 효fh 속에서의 歷史的 傳統의 連續性을 규명하려한다는 측면에서 歷史

8)全體主義 接近法은 1020년, 30년대에 소련, 이태리,나치독얼의 독재정권들에서 나타났던
1관제 이데올로기, 借 독재자 한사람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 3 테러체제, 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독점으로 통제, s 군대의 독점적통제, 卷 중앙집권적 경제

등의 특정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특징적으로나타나고 있다고조망한다. Carl J. Friedrich

an d Zbigniew Brzezinski, fotaluitardan RIctatorsh.00 an d At1tocrac y, 2nd e d. (revised
by C. J. FriedrIch)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S5),p.27.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Alfred Meyer, The SOFIet PolItIcdl S tee (New York: Random House,

1965),pp.467-476와 Allen Kassof, 
"

The AdminIstered Societ y: Totalitarian1sa Without

Terror, 
"

)forld Pol]itics, x v i, 4 (July 1964),pp.558-575 참조.
10)Robert SharIet, 

"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tA Countr y : A Review Essa y, lottmsl

o f Peuelo j%n g Areas 11 
, (Janunary 1968),pp.270-276.

11) 安乘永, 앞의 책,pp.365-368.
12) r 韓國共産圈硏究白書, (서울: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1983),pp.ss-56:Charlmers

Johnson, 
"

Comparing Communist Nations, 
"

in Johnson(ed), Change 111 Co星曆(E71st

S界 6e房6, Ibid. , pp. 1-3 참조.
13)Cohen an d Sha p iro, o p. c It. 

, p. x x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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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化的 接近法을 적용코자 하였다.

또 구체적 분석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주민과의 面接이나 질문지법에

의한 現地調査방법이겠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헤 사싣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주로 문헌분석 방법을 따랐다. 문헌분석에 사용된 본언구의 자료는 전통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초가 되 있던 儒敎經典과 북한당국의 정 , 법률 및 사회제도와 기타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자료, 현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기륙 및 북한에서 발간한 소설,

그 리고 귀순자들의 중언 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14) 분석 대상에 있어서는

종래 社會學이나 文化人類學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제도론이나 가족관게론 보다는 가

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實際의 倫理關係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傳統的 家庭倫理를 살펴보고, 이 러한 傳統的 家庭文化

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家庭倫理體系가 1948년 共産化이후 북한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릇fb되어 갔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 공간적 범위는 1이8년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된 북한의 家庭文化政策

그 리고 家庭倫理쁘際 사이의 相關性에 한정하어 살펴 보도록 하였다.

2. 家庭倫理의 槪念과 分析의 를

가. 家庭倫理의 槪念

헤겔(Hegel)은 家庭(Familie)을 人倫的 飜家의 基本的 構成要素로서 최초의 倫理

的 共同生活 로 보았다. 16) 이 러한 倫理的 共同生活體인 家庭에서 가족 구성원들간에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통상 
'

家庭倫理' 또는 
'

家族倫理' 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윤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家庭倫理 또는 家族倫理

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1*>, 이 같이 가정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는 이유는

전롱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정윤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사회에 순웅하지

못함으로 인헤 발생되는 倫理的 遲潛17) 현상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14) 北韓硏究에 있어서 資料의 한계에 대해서는 李溫竹, r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1法

文敎, 1993),p. 171참조.

IS) 李壽/O, r政治哲學」 (서웁:法文社, 1981 ), pp. 352-353.

16)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家庭倫理의 해체에 있다는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李箕永, 

"

家庭倫理와 敎會敎育, 
"

栗Si思想硏究院 주최 제2회 세미
나 (1992年) r iFl,國民세生活倫理學講演大會, 주제발표원고, pp. 15-25. : 陳德蜜, 

"

한국사회
에서의 가족체 운동의 전게, 

"
「민주문화논총,, 제1권6호, pp. 26-36. r 現代社會와 家族.(

서울:량LU社會福趾事業財團,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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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윤리에 대한 관심이 이같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료한

개념정의를 찾아보기 어 려울 뿐 아니 라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는 가정윤리에 대해 별:·u의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묵시

적으로 합의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그 러나 본 연구가 家庭倫理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家庭과 관련된 유사개념인 
"

家族"과 
"

家(집 )"의

개념을 분석 검토한 후, 가정윤리의 개념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W族과 家庭에 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간추려 살펴 보고 자 한다.

家族(Family)에 대해서 , 머독(G.P,Murdock)은 
"

5누同의 居住, 경제적 협력, 그 리2

生殖이란 특성을 갖는 社會集團18>"으로, 구드(W.J.Goode)는 
"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19>"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李)6蜜는 
"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Mf+된 사람

들이 이룩한 사회집단이며 聞居同財의 공동체이고 ·생식과 양육의 기능을 가진 生活44

同體20)"로, 金斗憲은 가족을 
"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써 된 生活共同體"라 하였고, 樣在팔은 
"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親族集團"

17)사회학자들은 社會變動을 技術的 變動(technological c han ge ), 組%의 호t
(organization a l c hange), 理念的 효t<ideological c hang)으로 구분하여, 기술적 변동
은 사회적 抵抗 이나 葛 을 가장 적게 일으키며, 이념적 변동은 가장 많은 저항과 갈등을
거쳐서 진행된다고본다. 그 러므로 만일 이러한세가지 형태의 사회변동이 동시에 진헝되지

않으면 안되는 광범하고도 중요한 사회구조적 변[동이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오그번

(W.F,tyburn 이

� 

말했던 文+b遲潛의 현상이 불가피會+다. 임희섭, 
"

韓國文化의 變化와 展
望, 

"

임희섭(編), 「韓國社會의 發展과 )1으b, (서울: 나남, IS87), p. 234. 文化遲潛홋i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W. F. %burn, On Ctt1Cure an d Social Chafge(Chfcago: The Unl.

o f 0hica go Press
,

1964); R. P. Appelbaum, TImeo1es o fSocial Change, 김지화옮김, r 사회

변동의 이론, (서울: 한울, 1983), pp. 73-76 참조. 한편 高 墻는 사회적 제도 및 구조의
변화와 거기에 부합되어야할 가치관, 의식구조, 행동방식 사이의 불일치를 

'

倫理的 遲潛'

(ethIcal la g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高範墻, 「變革쟤의 社슐倫理. (춘천: 輪林大

學出版部,1986), pp. 37-39.

la) Murdock, R. K. , Socia1 SCructtlFe (N.Y: Fress Press. 1966), p. 1, 李焉臺, 앞의 책. p. 23.

재 인용.한편 레비스트로스는 家族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즉 (l)가족은 결혼에
의해 출발하며, (기夫婦와그들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子女로써 구성되지만 이 중核集團에
다른 近親者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3)家族構成8[은 a )法的 級帶, b)經濟的, 宗敎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權利와 義務, c )性的 權利와 禁制, 愛情, 尊敬, 敬畏 등 多8多樣한

心理的 情感으로 結습되어 있다. 머독은 共同의 居住를 家族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한 데
반하여 레비스트로스는 家族員의 級帶, 關係, 結슴을 중요한 요소로 생갹하고 있다. 위의
책, p. 28.

19)lYllliam J. Goode, rhe famil)e (New Jersey:Prenti·ce- Hall. Inc, 1982), p. 8.

20) 李光晝,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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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으로, 그리고 쇼騷東은 
"

두 사람 이상의 낱녀가 婚姻으로 걸합하여 자녀를 갖고,

함께 협 력 (죽, 同居)하여 사는, 비교적 영속적 인 사회단위"22)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劉永誅는 
"

夫婦와 그 들의 子女로 구성되는 기본적 인 사회집단"23)으로, 또 李效

再는 
"

일상적인 셍활을 공동으로 엉위히·는 夫婦와 子女들, 그들의 친척 그 리고 입양이

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24)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전적 의미

를 살피보면 
"

부모와 자식 · 부부 둥의 관계로 어진 한 집안에서 셍활을 함께 하는

집단"25)으로,그리고 북한에서는 
" 

결혼과 기·장 가까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

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집 단"26)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연 家庭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劉永誅는 
"

공간적 장소와 함께 그 속에서 가족

둘이 그 들의 信念이나 愛情을 주고 받으머 정서적 만족을 얻는 심 리적 분위기를 포함

하는 개념"27)으로, 그리고 李效再는 
"

가족이 衣食住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집 안으로서

온정이나 사량에 기반율 둔 정서적 유대와 서로 소 속감을 느끼는 연데의식을 가진

共同 
" 28>로, 또 朴욘W은 

"

夫婦, 父母와 子息 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이

생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혈연적 공동생활의 터전이

며 사회생활의 기본적 단위"29)로 정의하고 있다.

李罷昇은 간략하게 
"

한 가족이 살링하고 있는 집 안, 또는 부부와 어버이 자식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30)으로, 그 리고 북한에서는 
"

생활을

함께 꾸려 나가는 하나의 집단"31) 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家庭의 정의

에 대해 이길표는 
"

가정이 란 용어는 근자에 와서 쓰 게 된 용어이머 과거에는 
"

집"

또는 
"

집 안"이 라는 의미를 포합하는 
"

家"라는 말로 씌여져왔다"32)고 주장한다. 이때

團

唱

21 ) 嶺在 ,

r 韓國人의 社잡的 特性,<서울:開文社,1980),p.23.
22) 金環東, r 現代의 社會學4 (서울: 博英社,1389), pp. 302-305 참조.
23) 劉永誅, r新家族關係學,a (서울: 敎文社, 1991 ), p. 24.

24) 李效再, T家族과 社會, (서울: 經文社, 1991 ), p. 12.

25) 李罷昇, r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5>, p. 36.

26) t「철학사전,(펑양:사회과학줄竹사, 1965),p.42.

27) 劉永誅, 앞의 v, p. 29.

28) 李했再, 앞의 첵, p. 7,

29) 朴容憲, 
"

價値敎育을 위한 槪念設記·," 
[C민주문화 논총,, 1991, 졔2귄 제8호, p. 62.

30) 李罷昇, 앞의 책, p. 36.

31 ) 
T 철학사전,, 앞의 책,p.41.

32) 李光蜜, 
"

가정문화(2):규범문차," 
「민주문화논총,,제2권제6호, p. 10. 또 李숏蜜는 

'

집'
은 학술적 용어는 아니나 

' 

집'의 개님에는 가족과 건물, 家風, 家格 등의 文化的 의미기.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라 규정하고 있다. 李·光蜜, T文+h人類學의 世界4, (서울: 서을大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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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

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 유의 진솔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

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졀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이미 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아니기에 북한주민들에게 현

실적인 정책이나 노 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전설집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 에 따른 수령계숭자에 대한 형상창/죠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읜 위대

함을 극대화 한 김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

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 

김정일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

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

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셩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얼 체제의 정통성

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

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 장해줄 수

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것

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전설집들과 문학의 각 방면

에 대안 이론서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북

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또 다른 설화집

으로 보 충해야 한다는 보 상심리도 이러한 일반전설접의 발간에 가일충 박차를 가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문학일반, 특히 설화·문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설화문학은 민족적 정서를 풍부하게 구현하고 있을 운만 아니

라, 민족 정통성 계승이라는 기능적인 면까지 수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북

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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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볼때, 본 논문이 가족공동체내 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지는
x

倫理關係(夫婦關係 · 父子關係 · 兄弟關係 · 姉妹關係, 崇祖 · 親族關係에서의 倫理)

률 중심과제로 다루기 때문에 단순히 구성원의 사회적 , 겅제적 지위와 역 할을 중시하

는 
"

家族"이 란 용어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 정서적 공간과 규범문

화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

家庭"이 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

다. 한편, 倫理의 개념을 語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東佯에서 쓰 이는
"

倫理"는 儒家의 經典인 r 禮記」 에서 유래毛 것으로, 34) "

倫理"의 
"

倫"字는 
"

무리 ,

동료, 또래 둥 인간집단"의 의미와 
"

秩序, 푼, 紀" 등을 뜻하고, 
"

理"는 
"

治조, 分別,

條理, 道理"등을 뜻한다.35) 따라서 
"

倫理"는 
"

무리들간의 지켜야 할 道理"나 
"

인간관

계에서 지켜야 할 理法"을 뜻한다. 그 리고 西浮에서 쓰이는 e thi而는 윈래 그 리이스어
"

e thIk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習慣을 의미하는 e thos의 변헝된 탄어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세가지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첫째, 廣義로는 생활방식 및

그 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교적 의 미의 윤리개념으로 즉 기독교 · 불교 · 유

교 에서 말하는 생활양식을 의 미한다. 두번째 의미로는 f 爲의 規則 또는 道德綱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가정윤리 · 직 업윤리 · 공직윤리 · 기업윤리 둥과 같이 專門的

영 역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 미한다. 세번째 의미로는 生活樣式과 그 類靈 및 行爲規

範에 관한 哲學의 한 영역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이는 주로 道德規範에 관한 철학의

한 영 역인 倫理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36) 이 렇게 구분해 볼 때 <家庭倫理>에 부합

되는 윤리의 의 미는 두번째의 의미 , 즉 헹위의 규범과 도 먹강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서 양에서의 倫理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倫理란 
"

인간이 共同生活을 영위해 나같에

있어 웅당 지켜야 할 行爲의 規則과 道理"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

이 러한 
"

倫理"의 개념과 앞서 고찰한 
"

家庭"의 개념으로 부터 가정윤리개념을 도출

해 보면 결국 家庭倫理란 
"

婚姻關係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夫婦 · 父子 · 묘,弟(Ali妹)

關係骨 혈연적 유대관계로 어지는 物理的, 情緖的 生活共同體에서 지커야 할 行爲

規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家庭倫理란 이 러 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34) r 禮記,(第19章:樂記篇), 
"

樂者通倫理者也."
36) 樣東罷 外 2)k, r 倫理」 (서울: 고 려대학교 출판부, 1973), p. 55; 中國大百科全츰出版社

i轉部編, r 中國大百科全書1」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7), p. 515. r 辭潔(修
訂本)」여h京:商務印書館,1990), p. 234. pp. 2061-2062.

36)Jonathan Harrfson, Ethics, in Paul Ed%vards(ed), T」he Enc lopedla o f F/)llosophy,

3, (New York: MacMI l lan, 1967), pp. 인-82.



17

나. 分析의 暑

家庭은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인 단위 인 동시에 傳統과 慣習을 습득,

전수하는 文化的 機能을 수행37)하며 , 나아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으로 다른 社會制度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社會構造가 크 게

分化되지 않았던 傳統社會에서는 家族-親族制度가 가장 중추적 인 사회제도였으며 또

그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중심적 생활영역이었다.

近代로 접어들면서 여 러가지 社會制度가 分化되어 家族制度이외의 여 러가지 사회제

도, 예컨대 경제 · 교육 · 종교 · 매스컴 둥과 같은 제도가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가정은

사회의 원초적, 기초적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다.*8·)

이와같이 家族制度는 傳統社會나 現代社會를 불문하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基礎的

이고도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담당자들은 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주체들은 항상 가정을 사회나 국가경영의 기본단위로 간주하여

그 들의 統治理念을 가정이라고하는 社會化機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內面{b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또한 가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생활욕구暑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는 社會秩序의 유지와 관련된 사최적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는 사회

적 제도이다. 이때 
"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는 社會擧>序"란 기존의 확립된 歡잡秩序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 사회가 理念으로 하여 All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회질서

까지 포 함하는 의미이다.38) 이와 같이 가정은 사회의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그 사회가

指向하고자 하는 篇 標, 價値, 規範 등을 주입하는 社會化의 기눙을 수행할 뿐 아니 라,

그 사회질서에 동조하도록 직접 · 외적 압력을 가하여 질서를 보 장하는 기능을 또한

수행한다.40)

그러나 家庭과 국가의 統治理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 국가의 政體가 제시하는

統治理念과 호化體制가 同質的일 경우 그 국가의 통치이 념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37)J.Messner, J. U, D. , Dr, Econ. Pol. , SocIal Fthlcs(Bindlamton an d New York: Herder

Book Co, 194S),p.291.

38) 樣弘보, 
"

家族과 社會秩序," 서울大學校現代思想硏究會編, r 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386), p. 19.

39) 위의 책, pp. 42-43.

40) 위의 책,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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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들에게 쉽게 內面/h되지만, 국가의 統治理念이 文/he制와 異質的일 경우

권력의 주체들은 그 들이 지향하는 이 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內面化시키기 위해 意

的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을 시도하며 , 이 떼 많은 갈등과 마찰이 야기된다. 이

경우 政5a 7의 담당자들은 그 들의 통치이 넙에 입각한 社會價値體系를 정착시키 기

위하여 기존의 文化體制를 변화시키 러고 노 력하지 앓읗 수 없는데, 그 의 주요한 대상

이 家庭이다. 따라서 그 들은 家庭文化政策을 롱하여 그 들이 의도하는 文/h를 창출하기

위해 家庭倫理의 變化를 시도하게 된다. 통치자들이 특히 家庭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e制및 文/h·를 維持시키는 가장 保守的 機能舍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헌상은 이 데올로기에 의해 정치 , 사회적 변화를 비교적 그 를에 맞춰 나가고

자 하는 공산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41)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 마르크스-레닌主

a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그 구성원들에게 注入시키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를 과고]

시키 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慷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력을 담당한 자들은 政治的 安定과 社會秩序를 유지하고 그 들이 지향하는

통치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헤 다양한 政策이나 運動율 실시한다. 이 러한 정책이나 운동

을 롱하여 個人들은 국가이 념에 부합된 行動을 하도록 여 러가지 제재를 받거나 또는

권장받기도 한다. 이 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行動이 慣習化되어 사회통념으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 
"

倫理"가 되며 , 이것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적용될 때 
"

家庭倫理"가 되

어 개인의 行動을 지배 · 규제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社會變+h를 급격히 시도하려는

국가, 즉 革命을 동하여 社會를 변화시키 려는 곳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共産化 이후 북한이 시헹힌 정젝 중에서 家庭文化와 관련되는 정책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공식화된 婚姻制度, 離婚制度, 相續制度, 그 리고 家父長制

度, 戶籍制 철폐 등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 러 한 정책들이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夫婦 · 父子 · 兄弟 · 姉妹 · 祖上(親族)간의 倫理

關係를 중심으로 살피보고자 하였다.

고

w w w w w

41 ) 羅昌柱, T比較共産政治論,]](서울:形成社, 1983), PP. 3認-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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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류驕의 傳統的 家庭倫理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傳統社會란 1였5년 이전의 한국사회를 의 미 한다. 해방과

더불어 서구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의 우리사회는 自給 自 足하는 농경경제체제의 일제

식민지 사회 였고, 開化 역시 일본이 주도한다하여 오히 려 조상전래의 儒敎슈理와 風함

을 더욱 고 집하는 반작용 때문에 가족집단에는 전통적 가족구조나 기능면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있다.42)

따라서 북한사회가 1948년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은 전통적 儒敎文化가 지배하

던 사회 라고 단정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 한국사회의 윤리규범을 儒敎倫理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l 
. 傳統 韓國社會 家庭호化의 特質

가. TW中心의 農耕社會

가정은 생명지속의 時間性과 생명확충의 空間性이 교 차되는 하나의 장소인 동시에

혈연 중심으로 모인 生命群이 이해관계를 초칠하여 살아가는 최소의 사회단위이자

호fb傳承의 기관43)이기도 하다. 또 가족제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 제도인

동시에 한 사회내의 가장 기본적 인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을 구성

원으로 하는 가정 속에 태어나 그 속에서 성장하며 성 인이 되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

을 이루며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떠나 살 수 없다. 가정은 이와

같이 個人에게 있어서나 社會組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

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진 서구사회와 달리 家族主義44)를 基幹으로 하여 형성된

42) 柳岸律, 
"

韓國 傳統社會의 特性과初期 社會化,"r한국人의 初期 社會化過程 硏究.(성남:

韓國精神文+b硏究院,1983),p.46.
43)池敎憲, 

"

家庭의 倫理적 特性과 社會 · 敎育的 機能," r 個人과 國家, (성남: 韓國精神文

化硏究院, 198S), p. 83. 이는 곧 가정의 기능 중 일부를 의미한다. 가정의 기눙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m性的 機能, @生殖的 機能, 卷社會 · 敎育的 機能,

卷經濟的 機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劉永誅, r 新家族關係學,(서울:敎文社, 1991 ).

pp. 34-39: 高桐朝, 
"

現代詠會와 家族, 
"

r 現代社會와 家族.(서울:mLU社會福趾事業財團,
1986), p. 20 참조.

44)가족주의란 일반적으로 
"

일체의 價値가 家族集團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

되는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공동의 이익을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 노 력을 말한다." 樣在銀, r 韓驕人의 社會的 特性」(서울:開호社, 198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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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비롯한 동양사회에서 가정이 지니는 의 미는 별하다고 하凍다.

전롱적 한국사회가 정치문화적 통일체를 이룬 하나의 보편적 국가였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家族制度의 연장이 었다. 그 래서 동양사회에서는 
'

家' 는 
'

國' 의 훤형이자 母體

었으며, 또 
'

뽀' 은 
'

家' 가 대된 것(化家爲國)으로 그 리고 國家의 구성원리도 家庭

의 구성원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았다.45)

전통 한국사회나 중국사회가 이같이 가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농업

중심의 사회 라는 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48년 공산화전만 하더 라도 북한인

구의 대다수가 주업 인 농업에 종사하였고, 또 농업은 그 특성상 개인이나 소수 몇몇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家族 · 親族 · 氏族간의 협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래서 자언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집단생활을 할 수 81에 없있기 떼문에

家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같은 사회 · 경제적조건에 부합된 思想이 바로

儒敎思想이 라 할 수 있다.46> 그 리고 이 러한 사회 · 경제적 인 이유 문에 한국이나 중

국에서는 복잡하고 잘 組織된 家族制度가 발달하게 되 었,다,47) 걸국 경제적 여건이

가족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또 儒敎가 그 倫理的 意義를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롱적

가정은 유가적 가치관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48)

1948년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의 경제적 , 교 육적, 종교적 ,

오락 그 리고 정치적 기능조차도 家族制度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개인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의 육체적 도덕 적 성장, 정서와 태도의 형성, 교육훈련, 사회적 결사,

사회적 교제, 정신적 뭏질적 안정 등에 관하어 계속 가정의 영향권 속에 들어 있었,다.

록히 농촌지 역에서는 가족 이외에 개인의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조 직이나

결사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개인은 그의 전셍애에 걸쳐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 남펀

과 부인, 형과 동셍, 시부모, 시헝제 · 자메와 며느리 , 삼촌, 사촌, 조카, 조부모와

손자 그 리고 복잡하게 얽힌 親戚社會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살아야만 慷

다.

이와 같이 전동 한국사회 가 家庭中心의 사회 가 된 것은 儒敎思想의 중요한 가치관

46) 李)6蜜, 앞의 책,p.15.
46)全海宗, 

"

儒敎文化의 普遍性괴· 特殊性,"r儒敎文化의 普遍性과 特殊性,(성남:한국정신문
화연구원 제a회국제학숩회의자료집, 1994),p. 5; 박병련, 

"

南北韓 道德規範의 葛藏樣相,81
r 統-後遺症 克服方案硏究.(성남: 한국정신문화언구원,19軻),pp.175-176.

47) Fun g Yu-Lan, A /11stor y o f Ch1nese P/01oso 말y (New York: The Free Press, 1948), p. 21.

48) 趙惠貞, 
"

家族倫理(기, 
" 「헌대사회와 家族」,, 앞의 책,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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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親親(父母나 親戚과 같이 마땅히 가까이 친하여야 할 사람과

매우 친함)의 原理에 따른 것이다.49) 이 러한 親親의 원칙은 전통 가정전체 성원들에

게 확고한 - 體感(identIty)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역대 家規, 族制 및 法律條

文들이 親親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생활에서도 응집 력을 강조되 었다.

나. 崇祖·家門重視 社會

전통적 家庭文化의 특질 증의 하나는 先祖 崇拜와 ·先祖에 대한 祭祀이다. 원래 先祖

崇拜는 선조와 나(我)와의 관계를 규정지어 줄 뿐 아니 라 나의 존재가 선조의 생명의

연장임을 깨닫게 해 주는 기능을 하였다.50) 조 상에 대한 報恩의 구체적 표현이 祭祀이

고, 살아 있는 부모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孝道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 先祖에 대한 제사의식을 중시여겼다. 이 러한

제사의식은 한국인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 라 나아가 家族

- 同宗, 聞姓 둥 氏族間에 - 體感과 級帶感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려면 代를 이를 후·손,즉 男兒가 있어야 雙다. 만약

代를 이를 子孫이 없으면 儒家의 최고의 도덕인 孝道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

라 單系로 구성된 親族들은 죽은 祖上에게 祭祀지닐1 사람도 없어지게 되어 家門이

滅族하고 만다. 친족의 조직이 이와 같이 파괴되면 事親(부모를 섬김 )의 倫理價値도

의지할 바를 잃게 된다. 또 전통사회에서는 순조롭게 出世하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좌절로 여겼고, 後羅가 없어 列祖에 列宗을 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이 모두는 조상의 생명을 이을 자식(後國)의 귀중함

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孟子는 
"

不孝에는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7孝"라고 雙다.51) 先祖나 살아 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자식으로서 가장 큰 임무로 여겨졌다.

49)이 같은 親親의 原理는 r 論語., r 孟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r 論語, 學1[WW, 
"

孝弟는

1을 完成해 가는 근본이다"(…孝弟也者 其爲1之本與), r 孟子., 습子章%T드 
"

堯와 舜

의 道는 拳弟일 뿐이다"(…堯舜之道, 孝弟而已矣) 이는拳와 弟가1과道의 모든출발점임

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유가윤리에서는 家庭에 대한 個)L의 의무를특히 강조하

였다. 李漢龜, 
"

뿌敎倫理의 構造와 社會的機能," r 韓뽀哲學思想硏究」 (성남: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82), pp. 107-108. 
'

50) 池찼W, 앞의 논문, p. 91.

51 ) r 孟子,, 離畵章句上드十六, 
"

不拳有三 無後爲大," 2F孝有그이란 어버이를 2F義에 lIB]%뜨

리는 것,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年老하여도 祿을 받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 아내를
姿하지 않아서 無子로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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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子孫의 번성읔 바라는 것은 진통사회 가 先祖와 父母에게 孝道해야 한다는

倫理的 측면 외에도 經濟的 측면에서의 요구도 없지 않았다. 겅제적 측면에서의 요구

란 전통사회가 농업 . 수공업사회 였기 때문에 집집 마다 많은 일손을 필요로 賓고, c

'

1 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손을 갖는 것이 富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가정문화의 또 다른 특질중의 하나는 家族, 親族, 同族안의 家門意識이다. 전롱

한국사회의 가정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家庭과 家門의 名(를 중시여겨 개인의 成功

은 곧 家庭 전체의 성공이며 , 나아가 家門의 영광으로 간주하였는 반면 개인의 失敗는

가정과 가문 전체의 실패와 同-視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가정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분루 노 력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 라 家門의 家風을 유지하기 위해서 家譜나 族譜등을

만듭어 자손들로 하여금 家門의 名譽를 지키도록 兎고, 어떠한 佛惡한 혼인관계를 막론

하고 離婚이 허 락되지 않았으퍼 , 和平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은 반드시 자기

의 t,思를 억제하고 싯-障나 家門의 命令에 따라야 했다.

다. 家싯長制 中心의 社會

家族을 지배하고 가사를 지취하고 가족훤을 통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家長이 라

고 하며 , 父系 확데가족에서 이 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最上世代에 속하는 최고렁자

인 父이기 때문에 家長을 家父長이 라고 한다.5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주인> 또는 <어른>으로 불리우는 家長은 가족의 所有者

였다. 어기서 所有란 경제학적 물적 지 배, 관리 , 처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物에

대한 지 배하는 권리와 그 를 외부에 대표하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이 가지는 대표권은

가족원의 의사를 대표하어 지 역공동체의 전체회의에 참가하어 의사를 표명하고 지 역

공동체의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것과 친족공동체인 同族의 회의와 儀禮에 참가하는

것, 그 리고 婚喪禮가 있을 가족을 대표한 가장의 名義로 婚家나 喪家에 부조하는

일 둥이 포 합된다. 63)

가장은 또 가족구성원을 지 배하는 制1L權, 決定權, 敎令權 등을 가진다. 가족을

영도하고 家事를 처 리하여 같에 따라 가족내에 의 견의 차이가 있으면 이를 조 정하고

가족의 集團的 安定을 위하여 가족구성원의 結京을 도모한다.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團 고 미 團 團

團

團 團 미 고

管 

團 

디

52) 李光蜜, 앞의 책,p.129.
53) 위의 책,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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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인 농촌사회에서는 가내농동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 기 때문에 가장은 노 동력의

획득이나 유지에서 가족구성원의 신분적 변경 즉 결혼이나 직 업 또는 分居 등에 큰

발언권을 갖고 가족원의 중대사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가장은 가족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원의 외부행위에 대한 道義的 責任을 지고

가족의 장래발전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敎수·權을 소유한다. 말하자면 가장은

道具的 指導者((fnstrumental leader)로서 規範維持에 힘쓰고 가족원의 교 육을 담당

하고 진학 등 학교교육 등에 관여한다.54)

가장이 소유한 또 하나의 큰 영 역은 財廉權이다. 재산권은 가족원의 생활을 보호하

기 위한 衣食住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족원들에게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義務이기도 히-지만 가족원을 위한 財産을 관리

하고 처분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權限이기도 하다.55)

家長이 소유하는 다른 권리 , 특히 한국과 같이 祖上崇拜가 발달한 사회에서 가장이

갖는 권리는 祭祀權이다.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奉獻이란 면에서 가장의 의무이

지만 가장은 제사권을 소유함으로써 가족의 표當한 繼承者란 사회적 시 인과 가족구성

원에 대하여는 司祭權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수 있어 간접적 권리 라 할 수 있다.56)

또 家父長制는 宗法社會57)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분에 尊후上1의 從屬關係를 중요

시 하였다. 이 때 尊卑上1의 Ri關係란 父系, $i:權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夫婦관계에 있어서는 夫權이 婦權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설子관계에 있어서는 父가 子보다 높고 兄弟간에 있어서는 長子가

다른 형제보다, 그 리고 滴庶간에 있어서는 鑛子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 男女간에 있어서도 男子가 女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男女조平等思想을 의미

한다.

2. 傳統的 家庭倫理

전통 한국사회에서 家庭은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자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었,다.

그 래서 다른 어떠한 사회조직보다 가족제도를 중요시하였고 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54) 위의 책,pp.131-132. .

55)尹審林, r 韓國人의 性格,<서울:東方圖書,1986), pp, 158-169: 위의 책,p.132.
56) 위의 책.
57) 宗法社잡制度란神權주의 사상을그특징으로 하는뎨, 이때 

「宗法,이란 바로父系, 父權,

父治의 氏族制度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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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 중에서도 家庭倫理를 중시 하였다. 한국윤리의 근간이 라 할 수 있는 儒敎의 五倫

증에서도 가정윤리 (父子, 묘,弟, 夫婦)가 3가지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윤리에 속하는

싯子, 夫婦, 묘,弟 간의 倫理를 다른 어떠한 倫理보다 중시 여겼으며 , 그 밖의 나머지

윤리 인 굼區, 朋友에 관한 윤리는 사회윤리로서 가정윤리의 확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58)

여기서는 家庭倫理, 보다 구체적으로는 (l )부부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倫理 (夫婦

倫理), (2)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倫理 (父于의 倫理), (3)형제 자매간에 지켜야

할 倫理 (묘,弟姉妹間의 倫理), 그리고 (4)가정윤리와 직접적으로 관게를 갖고 있는

조상과 친족에 관한 윤리 (祖上 · 親族間의 倫理)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夫할간의 倫理

부부관계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男女가 婚姻이란 儀式 또는

制度로 관계를 맺게 된 非血緣的이긴 하나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이자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儒敎의 
-t典에서도 

夫婦의 결합에 관한 인급이 많다. r 周禮4에는
"

부부가 있고 난 후에 가정이 있다. 
"

(有夫有婦, 然後有家)라고 하였으며, 「中庸4에서

도 
"

夫婦로부터 君子之道의 端初가 비롯된다. 
"

(君子之道 造端乎夫婦)고 언급하고 있

다.59)

전통 儒家들은 五倫 중에서도 孝道, 友道, 그 리고 君臣之道 둠에 관한 것을 강조하였

는데, 夫婦관계에 관한 도 리 (道)를 인급한 것은 별로 없었으나 朱熹는 다른 儒家와

달리 夫할倫理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고 한다.60) 공자와 맹자도 이 문제에 데하여 륵히

중요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후세들의 유가들은 남녀에 대해 尊, 卑, 貴, 賤, 健, 順 등

서로 다르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l( 周易2,에서 나온 것이다. 이 러한 문제에 데한 도먹적

意義는 모 두 中庸, 
"

君子의 道는 匹夫匹婦에서 發端되지만 그 지극한 데에 이르러선
團 뷰 團

58) 統治理念을 儒家恩想(性理學)에 기초를 둔 朝鮮時代의 社會規範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家族的 차훤의 倫理關係릅 政治的 倫理關係인 君 · 臣간의 윤리로 연결시커 정치적 진위를

공고히 하여왔다. 夫南哲, 「朝鮮首쟤 政治思想硏究.<1990,韓쁘外國語大學 博+學位論文)
: 柳岸律, 앞의 논문,p.34.

59)儒敎의 經典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夫婦關係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
서는 싯子關係를 더욱 중시하였다.이러한 사회인식 떼문에 솟婦간의 倫理보다 父子간의
倫理規範이 더 强調된 것으로 보인다. Erancls L. K.Hsu, 

"

Kinship a 삐 Ways o f Life:An

Ex p loration, 
"

In Francis L. l(. l-lsu(ed),Psychologicol Anthro po lo ey;·A)D oac hes to

Culture an d PeP50naIuity (Homewood: The Dorse y Press
, INC, 1961 ),pp,406-414.

60) 楊鑛傑, r 朱熹倫理學,(鹽디h:牧童出版社, 197히,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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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에 나타난다"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寨乎天地)에서 나온 것이다.st)

전통 동양사회에서의 부부관계는 흔히 <夫高於妻>, <夫唱婦隨>, <夫主까, 妻主內>

로 표현된다. 여기서 <夫高於妻>란 남편이 부인보다 높다는 의미로서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한 남편은 하늘이고 J큰인은 땅이 라 하여 부부간의 조화

를 이룬다는 의미었으나 이것은 곧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의미로 바뀌어

지고 말았다.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녀의

差別的 位置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부부관계도 男尊女卑思想에 따라

2[<平等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 라 하겠다. 이 러한 남녀불평등관계는 전통적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 

앝닭이 울면 나라(집 안)가

망한다", 
" 

아침부터 계집이 재수없게--", 
"

무어니 무어니 해도 女子는 남편 잘 만나

는게 제일이야"라는 말 등에 잘 나타나 있다.62) 이같은 남존여비의 관념이 언제부터

생기게 된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F
rn經 이

� 

확립된 이후 
'

3從' 의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禮記-체特性.에 
"

婦人은 다른 사람을 따라야 하는 데, 어 려서는 싯兄을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낱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婦),從人者-胞,,

幼從父兄, 纖從夫, 夫死從子)라고 하였고 또
「儀禮-喪服傳」에 

"

女子는 3가지 도리

(義)를 따라야 하며,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

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婦人有三從之義, 无專

用意, 故未鐵從父, 旣鍊從夫, 솟死從子)라 하였다. :2從(호道)는 고 대 중국의 부녀의

지위를 밝히는 것이 었는데, 이것은 男尊女卑와 婦女의 生活중에 夫權의 통치를 집중적

으로 體現한 것이 라 하戚으며, 이는 또 전통 한국사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응시키고

자 하였다.60)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 중의 하나가 夫爲妻綱이다. r
儀禮 · 喪服傳」에

" 

아버지는 아들의 하늘이고,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

(父者子之天也,夫者妻之天

也)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지위가 毛양지차이(天壤之別)가 있음을 의미한

다. 또 「謁文 解釋.에는 
" 

婦는 복종하는 것이며, 복종은 夫에게 하는 것이다'(婦,

言服-座,, 服事子솟-臨,)라고 언급하면서, 
'

夫人' 이란 비록 존칭이지만, 그말의 의미는

타인을 도와(扶助)주는 데 불과하며, 
'

夫人'은 오직 남자에게 속해 있음을 말한다64)

61 ) 위의 책. p. 127 재인용.
62) 樣在팡, 

r 韓쁘人의 社會的 性格」(서울:開文社,198이,pp.30-37.
63) 史鳳儀, r 中國古代婚姻與家庭,(湖南:湖南人民出版社,1987), pp. 120-121. 李光晝, 앞의

책,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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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밝히고 있다. 전통 한국사회의 부너자들의 도덕규범이 있다고 할 수 있는 T 內訓.에

도 
" 

남편은 역시 아내의 하늘이다. 아내는 마땅히 예로써 공경하여 섬기기를 그 아버

지에게 하듯 할 것이다. 몸을 낮추고 뜻을 나직이 하며 , 그짓 존대하는 척하지 말

것이 머, 오직 순종할 뿐 감히 어긋낱이 없도록할 것"이 라며 , (( 女敎),의 네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66)

부부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또 다른 도리는 夫唱婦隨이다. 부창부수란 원 남편

의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夫婦和습의 道를 의 미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 夫婦和음의 道라고는 하지만 전통 중국사회나 한국사회에서는 낱편의

뜻이 일방적으로 아내에 강요되는 강요된 화합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66) 이

것은 앞에서 실·펴본 바와같이 男尊女卑恩想으로 남자가 가정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여자에게는 다만 남편에게 順從할 의무만 있었기 때문이다. 또 아내는

자기의 의견읗 남편에게 건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뜻을 따르거나 옹호하는 것이 상레였다. 낱펀된 자는 가정에서 이같은 특권이

있는 반면에 처와 가족들을 보호할 책입과 의무도 아울러 있었다. 그 러나 이 러한 책임

과 의무는 잘 지커지지 않았고, 재산에 대해서도 여자에게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

또 한 전통사회에서는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키기 위 한 많은 첵들이 있었다. AD

1세기경 중국 東漢의 반소(班昭)는 그 너가 쓴 「女誠,에서 
"

음과 양은 낱자와 어자처럼

매우 다른 원리이며, 양의 미턱은 안정성이며 음의 미턱은 유연성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순종적이고 겸손하며 순복하고 소심하며 공손하고 말을 적게 하며

이타적인 성품을 갖도록 교 훈雙다. 
" ' 

남을 먼저 셍각하라. 
'

여인은 꾸짖음을 같내하

고 훈계를 마음에 새기 며 
'

남편은 하늘' 이며 하늘은 불변의 것, 제처둘 수 없는 존재'

로서 섬거야 할 대상이며, 
'

만약 아내가 남편을 받들지 않는다면 에법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 

라고 했다.67) 이와 비숫하게 T 여아경.은 이상적 인 여자의 성품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는 
'

三從' 과 
'

四德(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더욱

상세하게 범주촤시 켰다. 끄從이 란 여성은 자기 생애를 통해 어 릴 적에는 이.버지와

오빠들, 겯혼헤서는 남편, 낱편을 여읜 午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68) 4德은

w

w

64) 위의 , p. 124.

65) 昭惠王后 韓氏 陸完貞 譯粧, 
[( 內訓,(서울; 열화당, 1988),p.79.

66) 楊纖春, 앞의 책, pp. 109-119.

67) Elisabeth Cro1 1 
,

FelE」injiS10 0n dSoc1allstt1 1in Cl)If)d, 김미경 · 이연주옮김, r 中國女性解

運動,(서울:사게절,1985),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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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婦德은 여자가 우주내에서의 자기 위치를 알며 언제나 시대가 존중하는 윤리규벙

들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婦言은 여자는 너무 많이 지껄이거

나 남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을 삼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째, 婦容은

여자는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습관을 바르게 하며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녀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째, 婦功은 여자는 가사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69) 이 러한 중국여성들의 內訓은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지켜야 규범으로

그대로 받아드臧다.70)

또 AD 1세기에 유향(劉向)에 의해 
「열녀전(烈女傳).이 처음으로 편찬되 었는데 이

전기들의 총서문에 이 렇게 씌어져 있다. 
"

아내는 남편을 의지한다. 부드럽고 순종하

면서 여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인다, 여자는 정숙한 방법으로 남편을

조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성과 감정을 갖고 있다. 
"

그

전기들은 효녀들,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택하고자 했던 정숙한 처녀들, 이상적인 올

케, 아내, 어머니 ,
그리고 그 정숙합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헌신으로 인해 교 훈이

될 만하며 서로 견줄 만한 미망인들을 다루고 있다, 71 ) 이에 반해 남편은 랄은 첩을

둘 수 있었으며, 심지어 大明律의 -b송之惡 즉, 강제이혼이 가능한 일곱가지 규정으

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2F貞한 行爲(淫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2S事屬姑), 질투하는 것(築), 나병 간질병 등의 유전병이 있을 경우(惡疾), 말이

많은 것(多言), 남의 울건을 훔치는 것(驕盜) 등에 따라 부부간의 差別을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72)또한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貞節을 강조하여 종종 목숨까

지 잃은 경우가 0지 않았다.73>

이와 같이 전통 한국사회의 부부관계는 男尊女卑의 不平等한 儒敎的 倫理關係에

입각하여 主人과 T),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라는 差別的 人間關係로 보았다.74)

나. 父母와 子女간의 倫理

인간관계에서 부부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父母회·[ 子女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전통

68) 李鶯蜜, 앞의 책, p. 143.

69) 위의 책, p. 18.

70) 昭惠玉后 韓氏, 앞의 책,pp.30-31.
71 ) Elisabeth CroIl,Peninuis房 an d Soc]ia11s房 In Chiua, ibid. 

. p. 18.

72) 델ic誅, 앞의 책,pp.84-8S.
73) 嶺在銀, 앞의 책,p.38.
74) 위의 책,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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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양사회에서는 곁혼을 자니출산에 그 목적을 두었기때문에 부부관게보다는 부자

관계가 보다 중시되는 인간관게 였다. 75)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어떠 한인간관게보다

도 父母와 子女간의 관계에 관한 倫理가 발달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할 윤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켜야 할 倫理이고, 또 하나는 子女가 父母에 데해서 지켜야 할 윤리이

다. 흔히 이 양자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

父慈子拳' 로 표기 한다. 
'

父慈子孝' 란 부모는

자녀에게 慈悲로움으로 대해야 하고 자너는 부모에게 孝道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

다. 이 말은 곧 孝와 慈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 분리시켜 존재할 수 없음읍

뜻한다. 그래서 /L子도 
"

효도와 지·비로 일하면 충성스러워진다"(拳慈則患)76)라고 하

였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 孝와 慈로써 백성을 인도하면 각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비롭게 다스려 , 吾 백성은 스스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患誠

한다는 말이다.

그 러나 fL子 이 래 많은 儒家들은 
'

拳' 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었,지만 
'

慈' 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朱子는 孝에 관한 언급이 적은 반면에 慈에

관해서는 자주 언급舍 하였다.77> 예를 들면 주자는 
"

사람이 누군들 알지 못하겠느냐

자식이 孝를 알며, 어버이가 慈를 안다. 단지 아는 것을 하지 않을 뿐이다. 
" 78)라고

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朱子는 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

이 
"

부모가 자식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그 자식이 총명하기를 바 는 데 이것을

誠心이라고 합니까 
"

라고 묻자 朱子는 
"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끝없이 사랑하여 자식이 어 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바르게 판단할 일이다. 
"

또 
"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至誠에서 나오는 것임으로 막기가 어 렵다. 따라서 자식을 사탕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총명하기를 바라고 또 그가 장래 무엇을 성취하고자 바라는 것은, 모두 天理에 합당한

것이다. 그 러나 만약 자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반드시 어떤 언물이 되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은 이 미 자기 의 희 망으로써 인간의 욕심을 면하기 어 렵 다. 
" 79) 여기

75) 李光蜜, 앞의 책,pp.284-285.
76)r論語,, 爲政篇. 전통중국사회에서 父子간에 지켜야 할 倫理規範은 

"

父慈子拳"이나 실제
로 子女가 父母에게 지켜야 할 도리인 

'

孝道'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다. 5Eg儀, 앞의
책,p. 186.

77) 楊향傑, 앞의 첵, p. 126.

78) 「朱子語類,卷+五」 ,

"

人誰無知 爲구知孝, 爲父知慈, 므분知不盡." 위의 책, p. 1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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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朱子는 진정한 慈愛의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여 천하의 부모된자들에게 자식사랑의

어 려움을 밝힌 것이 라 하겠다.

한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拳라 한다. 쑹는 동양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윤리도덕 인 동시에 儒敎哲學에서 중시여기는 1느의 기초이기도 하다.80)

1과 욱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며 , 拳는 t의 기초가 된다. 그 래서 고L子는 
44

효성과

우애는 c의 근본이다"81>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孝道는 유교윤리의 원리들 중 근본이

되는 윤리 였으며, 또 유교윤리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그 리하여 孝道가

전통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응 · 실천되어 왔는7'[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통윤리,

나아가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82)

그러나 拳道가 곧 도덕실천의 최종목적은 아니고 孝道는 단지 도덕실천의 출발점이

다. 그래서 r 孝經,에 
'

무旻 孝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다음이며 , 몸을 세우는 것이 그 끝이다"8치라고 하였다. 그러면 
'

拳' 란 무엇인가

儒敎에서는 
'

拳' 의 方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T記」에서는 孝의 內容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大孝, 中拳, 小孝로

설명하고 있다. 大孝는 尊親이고, 其吹는 不통이고, 겼T는 能養84)이 라는 구절이 바

로 그것이다. 拳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評價되는 것은 父母를 모심에 있어서

그 를 정신적, 정서적으로 편안히 해드리는 것이 라 했다. 章道중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不辱이라 했다. 父母를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굽T亂된 자가 父母에게는 제아

무리 극진한 孝誠을 다한다 하더 라도 대인관계 또는 사회활동에서 옴지 못한 일을

일삼는다면 그 어버이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됨으로 行動擧1b를 조심하는 것이 孝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拳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能養이다.

能養이라 함은 부모에 대한 물질적 인 봉양을 의미하4'는 데, 꾜,子는 이것을 孝行 중에서

a

79) 張伯行編, r 續近恩錄, 卷六」. 有人間:"父母之於子, 有無窮憐愛, fiR其聰鬪成立, 此之謂

誠心 耶 
"

朱子答:"父母愛其子, 正也, 愛之無窮, 而必欲其如俯則非矣, 此天理人欲之間표

當(決." 위의 책, p. 126 재인용.
80) Hsieh Yu-Wei, 

"

FilIal Piety an d Chinese Society,
"

Charles A. Moore, (ed) The Chlnese

/Wnd(Honolulu: The University o f Hawaii, 1967), p. 167; Jack Gra y,
"

China:Communism

an d Confucianism, 
"

Archie Brown an d jackGray(eds. ), Poluitical Cttltureaf7dPoUtlcal

Change lin Coarunlst States (Nes York:Holmes a Meie Publishers, Inc. 
, 1979), p. 200. ·

인 ) f 論語,. 學1/Wi. 
"

章弟也者, 其爲 之후與."

82) Hsleh Yu-Wei, Ibid. , p. 172.

83) r 웅g」 開宗園義章, 
"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84) r 禮記」, 

"

大拳尊親 其吹25통 其1能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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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비중이 낮은 겻으로 평가하었다. IL子는 弟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일반적으

로 
44

효란 음식을 봉양하는 겻으로 足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犬馬라 할지 라도 모 두

기름이 있으니 恭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合과 /,間을 무잇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

가 
" BS)라고 慷다. 父母奉養에 있어서 공경하는 마음이 결어된다면 이를 孝라 할 수

飢다는 뜻이다.

f[,子는 r 拳經,에서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는 사실을 강조하머 , 子息된 자는 자신의

신체릅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라야 말로 章道의 시 작이 라 健다.86) 父母%부터 받은

身體를 온전하게 保存하는 것이 父母에게 孝道하는 方法87)이 라는 뜻이다. 또 r 孝經.

에는 孝의 完成이 
'

立身' 하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으로 보고 
"

立身하어 후세에

그 부모의 이름을 드 러내먼 孝의 마지 막이다"88)

위의 설명을 정 리하면 부모와 자니 간에 지커야 될 윤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天理와 )k it율 잘 분별하여 사랑해야 할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기의 건강을 돌보아 부모에게 걱 정을 끼치지 아니하며, 저로 인하여 부모를 욕되게

아니하며 , 나아가 
'

효身'하어 후세에 그 부모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윤리규범이 있으었,나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할

拳道만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B9)

다. 묘,弟(姉妹)간의 倫理

전통 유교윤리에는 孝, 悔, 唐., 信 둥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德 爾 이었다. 이

중 가정윤리에 해당되는 것은 拳와 僞이다. 孝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으므

로, 이제 僞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僞는 가정 훅은 가족내의 윤리로 동년배의 친척 (속)읗 어떻게 데접하며 , 또 서로

돕고, 서로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며 , 자기에게도 이롭고, 꽁동으로 이로움을 방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극적 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고, 소 극적 인 측먼에서는 
'(

자

기 가 하기 실은 일을 남에게 시 키지 말라"( 己所不{it, 勿施於人 )는 것을 뜻한다.90)

85) r i語」,爲政얠, 
"

子罔 수之孝찹 是謂能養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俯以別乎,"

86) r 孝經」, 開宗鬪8章, 
"

身할髮 f 受之父母 不敢毁傷 拳之始也, 
"

87) 朴在僞, 
"

傳統的 拳思想과그現代的 意義, 
"

r 傳統倫理의 現代的 賜明4(성남:韓國精神文
fb硏究院, 1989), p. 94.

88) 「孝經,, 開宗明義章, 
"

立身行道 揚名於後-mc IV,顯父母孝之終也,"

89) 樣在銀, 앞의 책,pp. 140-141.

90) 楊戀春, 앞의 첵,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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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것은 그 것이 곧 나를

속박하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가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내 몸에 어떤 행위를 가하면

인내나 용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식으로 보 복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은 모두 내 가족이든지 흑은 나와 동년배에 있는 친척관계

의 형제자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僞의 실천은 곧 %d,友弟恭을 의 미한다. 이때

友는 곧 사랑하고 보호함(愛護)을 의미하며 恭은 존경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묘,

(언니 )된 사람은 동생을 사랑하고 保護해야 하며, 동생된 사람은 므,( 언니 )에게 敬意

를 품고 尊敬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또 존경하는 것은

어릴 때나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점차 薄弱해지거나 심한 경우 사라지기도 한다. 성년이 되면, 형제간의 유지해왔던

좋은 관계, 즉 어릴 때 友愛가 변하여 <手足之義(情)>가 된다. <手足之義>의 의미는

사람몸의 손과 발처 렁 서로 돌보며 서로 대접하는 것을 뜻한다.

라. 祖上 · 親族간의 倫理

전통 동양사회 가족주의의 특질 중의 하나가 祖上 崇拜意識이다. 이는 儒敎思想에

기초를 둔 것으로, 고대 중국 周 에서도 조상에게 祭祀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祭祀>의 심리적 근거는 祖上의 恩惠에 보답하는 것(報本反

始)에서 출발하였다.91)

동양사회,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조상에게 祭祀지내는 조상숭배 의식은 서 양의 神에

대한 숭배의식과 마찬가지로 중시여겼다. 조상숭배는 조상에 대한 살아 있는 후손들의

感激과 그리운 情을 표현하는 것일 뿐 아니 라 血緣關係를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하였

다.

또 祭祀는 동일한 조 상을 숭배하는 자손간에는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옜으며, 나아가 족보를 만들어 천족간의 같은 집 안이 라는 귀속감을 갖게 해주어

心理的 安定感을 가져다 주는 기능도 했다.92), 반면에 지나치게 자기와 가문의식만을

강조하여 보다 넓은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93) 이는
]

있 ) 吳自動, r 中國家庭制度」(臺濁:臺濁商務印춤館, 19;r치, p. 16.

92) 樣鳳永, 
「韓國人의 <家의 實現>에 관한 硏究.(韓조學大學院 博+學位論文 1992),p.90.

93 ) 樣在銀, 앞의 책,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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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主義가 인간의 잠재의식을 지 배하어 제사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사회의 家族主義精神의 유지 , 발전과 祖上崇拜意識은 매우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 이 것은 마치 서 양인들이 믿는 宗敎가 個人主義 文/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과 같다. 조상숭배는 한편으로는 삳아있는 사람의 정신적 안식처 (寄

托)를 찾는 출발점이며 正 다른면에서는 家族 - 同宗 同姓의 죽은 조 상과 활동하고

있는 族長과 族群이 개체의 집단적 소속감을 반영하는 것이도 하다. 조 상숭배 의식

그 자체는 일종의 혈연관계의 숭배와 神格/h였다. 개체의 숭 행위와 활동은 필연적으

로 현실적 인 직 접 省연관게의 結束을 가저 오고, 죽은 친척에 대한 존경심도 필히

촬동하고 있는 친척 간에 信賴關係를 갖게 하였다. 또 죽은자에 대헤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읗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간에 서로 禮로써 대헤야 했다. 뿐만 아니 라

祖上崇拜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遺志를 받들고, 또 그가 생전에 이루지 묫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문에 조상숭배와 家長에게 拳道하고 族長에게 복종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조상숭배는 조상의 뜻을 따르고 집 하며 , 家門의 이름율

높이며 , 祖上을 빛내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및고 있었으며, 이는 곧 우리사회에

가족주의를 배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親族은 같은 先祖 아래 졀합

된 하나의 공동체 조 직으로 선조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서로 和睦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롱 한국사회에서와 같은 大家族 敎會에서는 家庭道德이 높이 평가될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친족은 父族, 母族, 妻族의 2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父系中心

으로 된 宗法社會에서는 父族이 主宗이 되 었고 나머지는 이에 종속되 었다.

또 한 조상숭배는 제사라는 의식을 행해야 하기때문 祭祀權에 대한 문제가 4의 중요

한 하나의 문제었다. 그 래서 전통사회에서는 祭祀權을 장자에게 줌으로써 가족의 정당

한 계승자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司祭權율 더욱 강하게

헹사할 수 있었다.94) 이와 같이 조상숭배는 혈연집단간의 縱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미하고, 친족간의 和睦은 두손들 사이의 橫的 관계에서 지커야 할 것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w t

94) 李)6蜜, 앞의 v,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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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쇼 B 成體制1의 北류의 家庭&fb政策

政策이란 일반적으로 
"

政府·團體·集團 등에 의해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택된 일정한

헝동경로 또는 행동방법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세부결정읕 정해주는 지침" 또는 
"

當爲性에

입각한 社슐價値體系의 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행동지향적인 企圖" 로 정의된다.95} 다시

말해서 정책은 
" 

정부 또는 어떤 집단의 주체가 바라는 바람직한 理想과 現實간의 갭(gap)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적 노력" 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家庭文化政策이란 북한이 理想으로 삼고 있는 家庭像과 주어진 現實의 家庭간의

갭을줄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 력을 의미한다. 이때 북한이 理想으로 삼고 있는 家庭像이란
로

다름아닌 社會主義의 家庭을 의미하며 주어진 現實의 가정이란 비교적 儒家文/h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傳統的 家庭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루고자하는내용은북한정부가그들이 바라고 있는家庭觀, 즉社會主義家庭觀을

실현하기 위해서 現實을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廟[策과 運動으로 對處해 나갔는가를

고 찰하는 것이다.

1. 家庭文{h政策의 思想的 基底

어떠한 社會體制를 막론하고 家庭과 調尊1를 이루지 않으면 體制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돈이 야기된다. 만약 社會와 家庭이 그 原理와 쁘念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相驗될

것 같으면 그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영향을 미치거나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의해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36)

따라서 家族制度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그것이 놓여진 社會體制와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

면 안된다. 사회체제와 가정과의 관계는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와 같이 사회가 분화되지

低았던 시대에서는 가정이 사희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가정의 社會的 機能이

비교적 중시되었으나, 현대와 같이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는 가정의 기능은

과거와 달리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때 서구사회에서는 가정이 개인의 욕구와 自鷄實現을

위한 私的인 것으로 이해되어 가정에 대한국가의 관여를 배제한 적이 있었으나70년대 이후부

95) 愈黨, r 政策學槪 」 (서울:法文社, 1981 ), p. 39.

96)樣弘基, 
"

北韓의 家族制度,"北韓硏究所編, r 北韓社會論,<서울:北韓硏究所, 1977),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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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가정이 국가발전과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인식하게 되었다. 7) 특히 社會主

義 社會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秩序維持를 위해 가정에 대한 국가의 관어가 비교적 체졔적으

로 행하여 지고 있어 사회체제와 가정과의 관계가 다른 체제보다 중시되고 있다.

이와 갈이 사회주의체제가 가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주

의체제가 기존의 社會文化體制와 다른 理念을 표방하고 있고, 나아가 그에 조 웅하는 社會主義

文化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家庭文+b를 改造시키지 할을 수 칠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는 정권을 장악하쟈마자 기존의 傳統文+h를 파고1하고 새로운 문화, 즉

팔t主義文化를 定着시키기 위해 다양한 共産化政策을 시행하게 된다.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이 지향하고자 兎던 가정관은 바로 社會主義 家庭觀입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 러면 詠會主義 家庭觀이란 어떠한 가정관을 의미하는가7 사회주의 가정관도 다른

사회주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그 기초릅두고 있다. 마르크스

와 엥겔스는 1847년에 쓴 f 共麻主義原理」 (Crt1ndsd'tze des Ab」麗/ftnls13US)에서 공산주의의 가

족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男女의 關係는 간섭이 필요없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즉 순전히 사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私的所有의 제거 및 자너둘의 共同敎育을昏헤서 가눙하다. 그 결과사·적 소유를메개로지금까지 결혼의

토 데가 되어 왔먼 두가지, A 남펀에 데한 아내의 AFT과 부모에 데한 자너의 從屬이 엾어진다. 이것이

공 주의적인 婦人公有制에 반뎨한다고u]들어 대는고결한속물들에 대한 대답이기도하다. 부인공우제

는 전적으로 부르조아 사회에 속하는 관게로서 오늘 날 賣淫이라는 형태로 유감없이 표헌되고 있다.

그러나매음은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사적 소유의 폐지와더불어 21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

의적 조직은 부인공유제블 도입하는 것이 아L]라, 오히려 그것을 廢止할 것이다.簡)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러한 주장은 私有財産制度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夫婦

關係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從屬되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不平等

한 관계라고 규정짓고, 이러한 관게는 私有財産制度가 폐지되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부부 및

부자간의 관계가 平等한 관게가 될 것이며 또 한 자녀에 대한 共同敎育이 실시되고 사적소유에

기초한 賣淫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f 共麻黨宣言4 (/}fan1festo

97) 嶺弘基, 
"

家族과 社會秩序, 
"

서울大現代思想硏究會編 T이데올로기와 社會變動, (서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p. 46-47.

98) K. 마르크스 F, 엥毛스, 깁제기 편억, T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신,(서울:거름, 198B),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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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 the Comtlnist Party, 1848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부관계를 남편이 아내를 단순히

생산도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부르조아들은자신들의 아내를단순한生産道具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르조아들은, 섕

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려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여성들도 프같은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한갖생산도구에 지나지 않는女性의 처지률타파하는 것, 바로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섕각조차 못하고 있다.99)

엥젤스는 1884년 인류학자 모건(L.H.Morean)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쓴 r 家族, 私有財産

그리고 國家의 起源」 (The or igin o f the familIy, pr iva.te proper ty an d the s tate )이라는

저서에서 당시의 가족론을 언급하면서, 부르조아 가족 및 가족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社會

主義 家族制度를 제창하고 있다. 특히 엥겔스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인 - 夫-妻制를 경제적

조건, 다시 말해서 私的財産所有에 따른 가족제도라고 보고 이러한 일부일처제는 가족내에서

의 남편의 지배와 자기의 財産을 相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夫-妻制가족은 남편의 지배에 따른것으로서 아버지의 血統이 확실한아이를낳자는명확한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혈통이 확실해야 할 필요성은 아이들이 후에 직계 相續人으로서 아버지의 財産을

所有해야 했기 때문이다.100>

그는 또 共産主義 社會가 되면 생산수단이 社會的 所有가되기 때문에 재산을누구에게 상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주장한다. 또한 
"

일부일처제의 경제적 기초가소멸

되면 일부일처제도소멸하는가 
"

라고 반문하면서, 공산사회가되면 생산수단이 社會的所有로

됨과 더불어 賃쇼勞動도프롤레타리아트도소멸하기 때문에 個別家族은 사희의 경제적 단위가

되지 않아보다확고한 일부일처제가 실현될 것이라고주장하였다.101) 또 한 
"

사사로운집안살

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 아이들을 돌보며 교육시키는 것은 公共事業으로 될 것이며, 사회

는 鑛者나 私生兒를 막론하고 모든 아동들을 똑같이 돌보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2)

엥겔스는또자본주의 사회에서의 夫婦關係는 남편이 일방적으로아내를지배하는21%平等한

99) 위의 책, p. 66.

100) E, 엉겔스, 김대웅역, r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J인, (서울:아침, 1991), p. 83.

101 ) 위의 책, p. 102.

102) 위의 책,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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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였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눙했으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자기의 뜻에 따라자유롭게 離婚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솟-秦制가 所有關係에서 발생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모든 - A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

바, 그것은 첫째로 남자의 지베이머, 暑쩨로離婚의 불가능성이다. 혼인에 있어서 낱자의 지배적 지위는

그의 경제적 지배의 단순한 결과이머, 후자의 소떨과힘·께 자언히 소멸한다. 離婚의 불가능성은부분적으

로는 이 경제적 조건과 일부일처제 사이의 언관이 아직 舍게 이헤되지 5-하고 종교적으로 워장되고 있먼

시대의 전骨이다. 이혼의 불가눙성은이미 오 에도 몇 천 번이나위반되었,다. 만일 사랑에 기초한혼인만

이 도 먹적이라먼그사랑이 지속되는동안은도턱적 혼인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 性愛의 지A-성은사람마

다 다르이, 남자의 경우에 - 히 그러하디·. 그리고 일단 정이 아주 식어 버리거나 또는 딴 사람과의

정열적 사랑으로구축되고발때에, 이혼은당사자쌍방에 데헤서나사회에 대헤서나선한헹위로번한다.

103)

이상에서 살펴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家族理論을 정리하면, 사회주의의 家庭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륵징읔 지니고 있다. 첫째, 婚姻의 自由, 즉 혼인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는자유의지에 따라 겯혼할수 있으며 둘 , 가정에 있어서 낱편과

아내는 모든 면에서 絶對平等을 보장하며 셋째, 離婚의 自由로 부부간에 愛情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을보장하고 째, 兩親의 주4亂에 대한專制의 폐지와 어린이에 대한早쟤 公敎育

실시를 실시하며, 정당한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사람과 사생아와의 차별을 - 掃한다. 다섯째,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산상속제도가 0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2. 歡會主義 建設初쟤의 家庭文/h政策

1945년 해방 직후에 진주한 미 · 소양국의 지원을 받아 출범하게 된 남북은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이 념을 통치이 념으로 수용하여 체제정비를 서둘兎다. 우리

문화와는 전혀 이질적 인 이 데올로기를 이식시키는 과정에는 많은 葛藏과 摩擴이 야기

되 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특히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이

傳統文+b를 인위 적 · 강압적 인 방법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체제문화라 할 수 있는 마르크

스- 레닌주의의 社會主義文/b를 이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하었다. 그 구체적

인 노 력중의 하나가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 제정이다.

103) 위의 책,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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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土地改革

역사적으로 土地와 政治는 밀접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정한 土地所

有制 형태는 政治權力의 형식에 대해 중요한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또 하나의 특수한

權%)形態는 그에 따른 특별한 형식의 土地所有制를 영속시臧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土地所

有制와 政治權力형태 사이의 상관관계는 
-t代社會, 

中世封建社會, 그 리고 家族農에 입각한

농업사회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104) 또 전근대사회에 있어서의 土地制度나 土地所有에 관한

문제는 家族制度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면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

발전의 관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연구의 주관심의 대상이되어 왔다.105)

북한 사회주의정권이 정식출범하기 전인 1946년 ·3월 5 일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는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 령,을 공포雙다. 이는 광복 후 북한사회의 재편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었다. 그것은 일제의 植局地 지배하에 온존되 었던 植民地

반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를 마련하는 과도기

적 초치로, 당시 총 농가호수의 4%밖에 안되면서도 총 경지면적의 58x를 점유하고

있던 지주와 총 인구의 80%에 가까운 소작 농먼들을 대상으로 단시일내에 실시되었다.

lOS)

총17조로 되어있는 이 법 령은 제1조에 
'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

인 지주들의 토지소유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권은 경작하는 자에 있다. 북조

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외 개인소유인 농업경 리에 의거된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土地改革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107)

몰수한 土반는 모두 농민의 영원한 소유로 규정하되 (제5조), 그 처 리는 인민위원회

에 위 임하였다. 또 토지가 몰수된 지주들은 타향에서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함으

로써 사실상 강제이주대상으로 하였다. (제6조)IO*> 그 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우리

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 라 
「
경작권 내지 관리권,이나 다름 없으

며, 이같은 
「관리권,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109) 북한이 토지개혁

104) 李兼銀, 
「土地改후과 政흐의 制度+h,(1987, 高麗:大學校 博+學位論文), p. 5.

105) 朴兼瀆, r 韓國法制史政.(서울:法호社,1987), pp. 329-330: 福島표夫 外, 원화봉역, r

家族」(서울:한울림, 1985),pp.89-90.

106) 都興烈, 
"

광복 이후 남북한 사회의 변화,"「정신문叫연구 통권47호,(한국정신문화연구
원,1992),p.53.

107)鄭쁘謨·樣達坤, 너h韓法令集 第2卷,(서울: 大陸硏究所,1990),p.270.

108) 위의 책,p.274.
109)法制處, 「北韓法制槪要,(서울:한국법제연구원,1992),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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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에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한 것은 여 러 가지 의미 가

담겨져 있다. 패전하여 일본으로 돌아잠 일본인들의 토지를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타향에서 토지를 받게한 것은 지주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섬을 의 미한다. 중국이나 한국 전통사회에서 지주는 주로 氏族이나

門中의 종가집이 대부분이 었으며 , 이들은 토지를 기 반으로 하어 祭祀, 洞祭를 지내

고, 가문의식이나 향토 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 레서 중국의

모택동도 이들읗 타파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견설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가장

먼저 地主階級을 타도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하었음은 김 일성과 그 맥을 같이 한

다. 110)

따라서 깁일성이 土地改革을 실시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地主階級과 그 들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토지를 개혁하지 참고서는

그듭이 바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음을 일찌기 인식했기 떼문이 라 하겠다.

또 한 전통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농민들은 도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였기 때문에 그 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은 土地改革을 열광적인 환영올 하였을 것이다,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한 이유 중 또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그 들을 社會主

義 革命의 動力으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강하였다고 하或다. 이는 북한이 동년 4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6차화데회의가 제출한 「토 지게혁의 종결과 금후

과제,라는 토 지개혁 평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토지 게혁을 실시한 길과 반민주주의 적 반동세력의 사회경제적 토대인 봉건적 토 지소유제도

는 우리 h-촌에서 엉원히 청산되 였습니다. 봉d적 질곡에서 헤방된 북조·선 i-민들 앞에는 농촌

겅리暑 급속히 발전시키머 자기昏의 생할을 향상시 릴수 있는 광활한 길이 얼리게 되 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暑 차지하는 -b민들을 지 주의 예속에서 헤방하고 락후한 우리 - 촌

경리클 骨속히 알전시키지 않고서는 이 과업 실현할 수 0습니다. 11 1 )

북한은 토지개혁에 관한 법 령을 공포한 3일 후인 1946년 3 월 8 일에는 「 土地례c革法수

에 關한 細則,을 공포하였는데, 동 세척 제15조에 
"

고 용자와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110) 趙錦官, 「中國 共産+h政策이 家庭倫理에 미친 影響에 關한 硏究.(韓國學大學院 博+ 學
位論文,1992),pp.71-72.

111 ) r 김일성저작선집1.(평양1조선로동당출판사, 1967),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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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농민에 대한 토지의 분배는 <가족수와 그 가족내의 노동능력을 가전 자수의 원

칙>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며 그 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12) 토지를 가족

수와 노동능력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男女差別과 長幼有序思想에 젖어 있던

당시 북한 주민들에게는 파격적 인 조처가 아닐 수 없었다. 男女差別과 長幼有序의

유교문화가 지배적이 었던 당시에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자기 명의의 땅을 준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 인 일이지만, 그 배경에는 공산당은 부녀자와 아동들을 그 들의 사회주의혁

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53년에 시작되어 1958년에 완료된 i業協同4(b로 농민의 토지소유권은 사

실상 소멸되고 말았다. 즉 농가구당 극히 적은 넓이의 터밭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지가

농협농장에로 無償으로 흡수되 었고, h-민들은 그 들이 투입한 노 동량에 의해서만 분배

를 받게 되었다. 이 러한 토지사유제의 폐지는 한국사·획에서 뿌리깊은 전롱적인 문화요

소인 財産相 制의 소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

다.1지 특히 相續制의 폐지는 조상전래의 펏줄을 이어i서 帶를 끊기지 않게 한다는 전통

적인 家系存續의 관념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나.<男女平等法>制定

전통적 우리 사회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男女;隱別意識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

다. 비록 일제가 물려갔다고는 하나 일제의 지배도 그 바탕이 군국주의이 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과거의 전통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합법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46년 7 월 22일 제10차 임시인민위원회에서 「
男

女平等權에 對한 法수퉈案에 對한 決定書,라는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을 김일성 · 강량

욱의 이름으로 발표雙다. 2개항으로 되어 있는 결정서는 다음과 같는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 세기동안 조선 녀성들은 중세기적 봉건적 억압과 모욕과 착취 아래에서 인간 이하의

섕활을 하여 왔다. 특별히 과거 36년간 동안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조선녀성들은 늪들의 이중삼

112) 위의 책, p. 280. 예에 따르면·, 남자 18세-60세 또는 여자 18세-50세의 경우는 1점, 18세

미만청소년은 T 7점, 남자 61세 이상 여자 51세 이상온 o. 3점으로 하여 가족의 각 점수를

합산하여 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13) 李호雄, 

"

北韓의 社會와 家族形態, 
"

韓國社會科學硏究所編, 
r 韓國社會論,(서울:民音

歡, 1980),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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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여 왔으머 , 모든 사회 정 치 겅제 문화생활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러나

볶은 군대의 희생적 분루에 의하어 방된 오 늘 조선에 있어서 북조선 인밌들은 과거 일본제국

주의 시대의 모든 봉건-적 식민지적 불합리한 상테를 근본적으로 개헉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의

조 건과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남너 평둥권에 관한 법렁은 일본 식민지 ·적 착취의 잔제를 숙청

하고, 낡은 봉건적 남너 간의 관계를 개헉하고, 너성으로 하어금 문화와 사최 정치셍활에 전인적

으로 참어시 킬 복적으로 금후 조 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위 대한 작용을 가저올 것을 인정하떠

이를 널리 발표한다114>

또 1946년 7 일 30일 입시 인민위친회가 공포한 
「
男-k-平等權에 관한 法수,과 공포와

동년 9월 14일에 발효된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수施行細데1,온 주로 女性의 平等權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 법 령 전문에는 
"

중세기적 , 봉건적 가정관계가 녀성들의 정치

적 압박을 더하였으며 또 강화시 겼다. 屬視와 傳辱과 文盲은 조선근로대중의 운명이

되 었다. 볶은 군대가 북조선을 일본식 민지로부터 해방시킴으로서 녀성들의 사회 적

지위는 변경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제민주주의적 革新은 녀성들을 과거 정치, 경

제, 문화 및 가정셍활의 不平等으로부티 解放하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고언급하면서

인민군이 조선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 켰음과 여성들을 과거 封建社會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며 그 들의 공로를 선전하고 있다. 동법 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

서는 
"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있어서 녀성들은 낱자와

같은 평둥권읗 가진다", 제2조에는" 녀성들은 낱자와 동동의 로동권리와 임금과 사회

보험 및 교 육의 권리를 가진다"며 男女平等權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까지 우리사회을

지배하고 있던 傳統的 儒敎文+h의 영향으로 남너차별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이같은 조 치는 전통문화를 타파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또 제4조에서는 
"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 없는 비자유적이 며 강제적 인 결혼은 금지한다"라며 남너 간의 자유로운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 제5조에는 
" 

결혼생촬에서 부부

관계가 곤란하고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녀성들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전남편에서 요구할 소 송

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 리토록 규정한다il

라고 되어 있다. 제 7조에는 
"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 夫多妻制와 자녀들읗 처

114) 鄭삐謨·樣達坤, 앞의 책,제4권,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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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첩으로 매매하는 녀성인권유린의 폐해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남녀간의 평등권이나 結婚과 離婚의 自 由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 인 사항은 동년

9원 14일에 공포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 령시행세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

다. 총29조로 된 세칙에서는 앞 법 령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붕건적 유습인 男尊女卑思想에서 나온 女性에 대한 학대,폭행, 일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제4조 녀성은 남성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녀성은 피상속자와 적을 같이 하는 한 낱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8조 결혼은 당사자의 自 由意思에 의한 결혼서를 당·q-자가 소속 시 · 면 인민위원회에 제출

하여 수리함으로서 성립한다.

제9조 童養息(민며누리 )과 童養增(데릴사위 )는 후IE한다.

제10조 결혼섕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이혼서를 소관 시 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료써 이혼할 수 있다

제25조 婦女의 부모, 親族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녀를 출가시컴에 있어서 상대

방인 남성 또는 그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金錢, 財物 또는 노력의 제공을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 - 夫-妻制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 시헹전의 기성사

실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115)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었,고 부모가 맺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었으며, 또 여자가 離婚을 한다는 것은 생갹할 수 엾었

다. 부득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여자측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 라 大明律에 따라

-B出 (-b송)不三去 등에 해당될 때 남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었

지 만, 116)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혼을 하는 경우는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통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 

5%多妻制의 폐지나 여자들을 처와

첩으로 매매하는 행위의 금지, 그리고 민며누리제와 데릴사위제 등 전통적 유습의

폐지는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었을 것이다.

115) 앞의 책,pp.551-553.
116)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서울:東方圖書,1986),pp.15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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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이 婚姻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들이 대부분 전통적 혼인관계를 전면적으

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男女婚姻의 自由란 혼인에 데한 부모의 관여를 배제시키러는

것으로, 이는 곧 자녀에 대한 父母의 權威, 특히 그 중에서도 家長에 의한 강제결혼을 막으려는

것으로 가장의 권위를부정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 민며느리제나 데릴사위제 및 - 솟多妻制

금지도 전통적 혼인제도의 관습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초 기

법령에는 자유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행세칙에서는 結婚書 및 離婚춤를 소관 시· 면

인민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통적이고도 보수적인

인습을 답습하고자하는측면도 없지 않으나117) 다른 한펀으로는 개 인의 결혼과 이혼헹위에

국가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펀 離婚의 自由를 보 장한다는 것은

과거 傳統歡會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겻으로 男女離婚을 자유롭게 하여 女性들을 家庭으

로부터 解放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혼인법등에 전통적 잔재를 타파하고자하는 내용을 언급한 예는 중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도 정권이 정식 출범하기 전에 1931 년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때 이미 혼인법을 공포하어 시행한 적이 있다. 118) 추측컨데 중국에서 활동한

김 일성이 중국의 혼인법을 참고로 健을 가눙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개벌법령에 명시되었던 男女平等의 원척을 1948년 9월 8일 공포한 북한헌법에 확정하

였다. 동 헌법 제11조와 제12조에 공민의 의무와 진리에 관하여 언급하변서 남성과 여성간의

여하한 2F平等도부인하고 있으며, 또한 제22조는 
"

녀자는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부분에서 남자와 동등하다"는 내용과 합께 
"

국가는 모성 및 유아를 륵별히 보호한다wt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는 
"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라고 명기함으로써

게인적 사적관계에 국가가 직접 간어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119)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너 양육의 社會+h를 일찍부터 인식하여

1946년 평 양에 국영 
'

3· 8탁아소' 가 등장하였고, 1948년 12 칠 23일에는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이 ,
그 리고 1949년 2웰 1 일에는 보건성 규칙으로서 「

탁아소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등, 탁아소 건립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히.기 위한 정%이 추진피 었다. 120)

탁아소 규정들의 주요내용은 w셍후1일부터 만3세까지의 幼兒를 국가 및 사회단체에

서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었다. 그 리고 탁아소의 설치목적을 
"

로 동녀성으로 하여금
w w

117) 소相 트,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서울:民族統-硏究院, 1993),pp. 19-20.

118) 張賢無 外 3人, 7
婚姻家庭法槪論」(浙江:浙(C)<民11版社,1986),p.25B.

119) 全相1느, 앞의 논문,pp.20·-21.
120) 위의 논문,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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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라고 하겠으나121) 다른 한편으로는 文化傳

承의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을 차단하고 그 들이 바라는 社會主義思想으로

유아들을 社잡化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1950년부터 1953년까지계속된 6. 25 전쟁으로 북한의 사회경제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또 가족제도의 구조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6. 25전쟁은

북한에 약 30-40만명에 달하는 전쟁미망인을 발섕시겼으며 ,
또 그 보다 더 많은 월남

자가족의 부인이 a身으로 남게되었다. 전쟁미망인에 대해서는 내각결정으로서 원칙

적으로 再婚을 禁1h하고 다만 자녀가 없고 나이 어린 미망인은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따라 非公開的으로 재혼을 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월남자 가족의 독신부인들은 쉽사리

재혼할 수 엾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성분이 불량한 월남자 가족과 혼인하면 그

사람 역시 성분 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월남자 부인괴·의 혼인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122)

또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지 역은 초토화되 였을 뿐 아니라 장년충의 사망으

로 인해 노 동인구가 격감하게 되헉 가족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 었다. 부족한

勞動力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끌어 낼 수 밖에 없었다. 1953년

노동자 사무왼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만 s 천명으로 전체 노 동력의 ze. 2%에

이르렀다고 한다. 12*)

결국 한국전쟁은 북한정권에게 傳統的 家庭호fh를 타도하고 그 들이 바라는 散會主義

Xfh를 정착시키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 라 하겠다.

3. 社會主義 發展期의 家庭文化政策 
'

북한은 전쟁 이후 生産手段의 集團化와 國有化를 근간으로 한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전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

다. 그 결과 1956년에는 T業· 敎育· 文化· 保健 부분등에서 전쟁전 수준으로 커다란

발전이 이 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24> 이 시기 가정문화정책도 다른 정책에 발맞추어

121 ) 위의 논문,pp.22-23.
122) 樣弘基, 

"

北韓의 家族制度, 
" 「北韓社會論,(서울i北韓硏究所.1977),pp.391-392.

123)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평양:조선중앙통신사,1961),p.208,全相1,

앞의 논문,p.27 재인용.
124)r조선로동당략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79),pl,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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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를 꾀하려고 많은 노 력을 시도하였다. 이 같은 시도는 1955년 3 원 5일의 「공민

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 ,
1956넌 3 원 8일의 「협의이谷절차를 페지하고 재판이혼에

만 의하게 하는 규정, 등에 반엉되 었다. 즉, 1946년 남녀평등법에서는 이혼절차로서

協議離婚과 裁判離婚의 두 가지를 두고 재판이혼에 대해서만 부분적 인 제한을 가兎으

나 1955년에 와서는 협의이혼을 완전히 폐지 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본격적으로 억제조

치暑 취하고 있다. 이 러 한 이혼의 억제정책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의 안정을 기함

으로써 제1단계 조치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난무하게 된 이혼의 격중과 이에 따른 子女

의 養育 및 家族의 解體와 같은 가족과 사회문제를 · 방지하는데 그 일차적 인 목적이

있었다. 12S>

또 공민의 신분등록제로 인하어 戶籍制가 폐지되 었다. 戶主制度는 우리나라에서 깊

은 혈연, 친족, 문벌과 이의 지속성을 중시하는 大家族主義의 상징이 었다. 따라서

호적제의 폐지는 개인이 가족적 단위 또는 이를 근거로 사회에 참어하는 방식이 아니

라 개인이 가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정치사회의 활동영 역에 참여하는 방식이

푼的으로 保謙되는 것이 었고, 나아가 개인에 대한 가족 또는 친족의 구속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지

그 러나 이 러한 家庭의 安定/b 政策은 경제제도의 발전 및 그 다음 단계의 정책과

또 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토지개혁후 6. 25사변으로 사회주의적

토지정책인 집단화정책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휴전 이듬해인 1964년부터 농업집단화

정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i業의 集團/b는 무상으로 분배된 토지를 소위 「 덤s性

의 原員11,에 따라 협동농장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만 실제는 거의 강제적으로

추진되어 195S년에는 전농토와 농민의 集團+b가 완료되었다.

남여평등화 정첵괴· 함께 이혼제도의 규제를 통해 가족의 안정화 정책은 바로 이 러한

농업의 집단화와 게인상공업의 폐지를 통하여 生産手段의 社會的 財産에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초치 였다. 즉 이 단계의 가족정책은 경제제도에서 추전되고

있는 集團的인 生産制度에서 요구되는 어성 인력을 원활히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였다.

127)

북한은 1953 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였
團

125) 嶺弘基, 앞의 논문,pp.392.
126) 夫南哲, 

"

北韓의 儒敎的 傳統倫理 政策, 
"

統-院, r 北韓의 經濟·社會·司法制度 分野,(서

올:統-院, 1992),pp.301-302.

127) 樣弘基, 앞의 논문,pp.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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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28) 이에 따라 공장과 기 업소에는 남자의 노동력1을 동원하고 농촌과 경노동에는

여성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러한 강제노동의 수단으로서 1953년 11월부

터 종래 실시하던 食糧幽 由販賣制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 配給制를 채택하여 노 동자

와 비노동자에게 차등적으로 식 량을 배급하였다.

또 한 임금정책에 있어서도 한 가점에서 한 사람 이상이 勞動하지 않으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저 임금 수준이 부녀의 노동력 동원의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 었

다. 그 러나 이 러한 强制的 手段에 의하여 노 동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북한이 가정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은 그 것이 여성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여성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離婚에 규제를

강화하여 가정을 안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인 子女養育制度를 급속히 추

전해 나갔다. 129)

19S3년까지 그나마 유지되었던 가정의 독자적 인 생활기반이 全面配給制로 완전히

붕괴되어 농촌의 농민과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은 임금노동자로 바뀌게 됨으로써 가

족이 독자적인 경제적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경제활동이 家長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제제도하에서는 가족

의 지도자 즉, 가장으로서의 權威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자녀들의 지위는 상승되 었다.

가족성원은 이제 家長의 지배하에 부속되어 있는 가족원이 아니 라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독자적 인 賃金勞動者로서 집단농장과 국영상공업체와 같은 공적 산업에 종사

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와 여자는 그 가졍내에서는 물론 사회적 지위

가 크 게 향상되 었다. 130) 젊은 세대와 여자들의 지위의 상승은 전통적 인 가족제도에서

의 權威配分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러나 이 러한 문제의 발생은 북한체제의 입장에서

는 바로 새로운 가족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 었며 오히 려 그 들이 이 념적으로

지향.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131 )특히 1061년부터 시작된 7개년계획을 추진하

는데 부족한 勞動力을 메우기 위하여 女性의 勞動과 子女의 共同養育制를 계족 확대시

키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60, 70년대 집단화정책과 더불어 징제성장 추구 및 主體思想을 부각
a

12이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7),P,401.

129) 樣弘基, 앞의 논문,PP.393-394.

덩이 위의 책,p.394.
131 ) 위의 책,pp.394-395.



46

시키는 시기여서 共産主義的 人間改造를 또 한 내세웠다. 이떼 가족 및 어성에 관런된

정책방향은 金 5 成 唯-思想과 主體思想의 교양교육을 중핵으로 삼는 교육의 강조와

여성의 勞動11化로 집 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어 
'

家庭의 革命化' 를 통한 전체사회의

革命+h暑 주창하며 어 머니의 자너교양기%을 강조하였다. 이는 1961 년 김일성이 「자

너교양에서 어머들의 임무,라는 언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설내용의 일부를 옮거보

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낡은 사상 잔쟤暑을 0에기 위하여 오랜 기간 꾸骨히 싸워야 합니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루쟁에서 어머니들의 억할이 매우 큽니다.

사랑은 대체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리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 교 양을 받습니다. 그 런데

가졍교윽온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로 되 머 사랍을 교양하는데서 메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

니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헝제자매를 비旻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 어서 생활율 같이

하는 우리 사희의 세포입니다. 여기서는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늘 교양을 받合

수 있습니다.

그 런데 가정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중요한 책입을 저야 합니다. 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책임

이 더 중요하或습니까7 그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 머니이기떼문입니다. 어머니는

첫째가는 교양자입니다.132)

한편 여성들이 노 동에 동원될 수 있도록 자너교육의 公共化· 集團+b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서두려게 된다. 133) 그 구체적 인 예가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과 1076

년에 제정된 「어 린이보육교양법,이다. 1972년에 제정된 헌법은 제 43조에 "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 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

하였고, 1976년 4월에 제정된 「어 린이보육교양법,을 외국인이 
"

가장 선진적 인M으로

평가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l*4)

북한이 이와 같이 女性의 詠會參與와 兒童의 共同養育制에 관심을 가진 것은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행위규범을 우선적으로 가정에 두었,던 傳統的 家庭文+h를 타파하지

132) F 김일성선집 제3권」,p.216. .

133)李溫竹, 
"

家族制度, 
"

고현욱 외, l(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낱데극동문제연구
소, 1987),pp.259-260.

13시리재숙, " 녀성해방위업을 위하여: 가장 우원한 어린이보육교양지도를 마련해주시어, 
11

[(조선녀성.(1991.5),pp.10-11,소相%느, 앞의 논문,p.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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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그 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건설에 북한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리 라고믿었기때

룬이 었다.

4. 敎會主義 沈潛期의 家庭文化政策

'

80년 이후 북한정치는 金正 5 후계체제 강화에 지장을 주는 제반요소를 제거하는

시기 였고, 1*5) 경제적으로는 칩체국면을 맞고 있는 시기 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가정문화정책은 주로 사회주의적 원리가 퇴조하는 반면 傳統的 家庭倫

理가 다소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인 예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

社會政治生命體' 과 
'

社會主義 大家庭' ,
그리고 10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

가족법,이 라 약칭 )이다. 136)

북한이 1980년대 초증반에 정립한 
'

사회정치생명론'은 김정 일에 의해 주도된 것으

로, 그는 1982년 3월 31 일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즈 음하여 발표한 
「

주체사상에 대하

여,라는 논문에서, 
"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섕명을 가진다"고 전제하

고, 
"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 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

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 라고 주장하였다. 137)이는 육체적 생명은 자연현상과 마찬가

지로 생물학적 법척의 제한을 받아 유한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自主性과 創造性,

意識性을 가진 인간의 社會政治的 生命은 無限하다는 것이다. 138) 이는 결국 북한 주민

들이 永遠性이 있는 金 6 成의 主體思想에 의지하여 사회정치생명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라 하겠다.

이어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

체사상 교양에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 소위 「7· 15, )에서 , 초體思

想이 맑스- 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적 원칙을 계승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주체사상교양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革命的 首領觀' 을 튼튼히 세우고 수령과 당, 그리고 인먼대중

을 하나의 生命으로 결합된 運命共同體로 인식시키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으로 구성되는 북한체제의 모든 구성원은 한 지붕, 한가족,

135)康2b德, 
"

焉復以後 南北韓 政治의 變+h,"r정신문확w,, 앞의 책,p.16.
136)북한가족법 원문은북한 연구소,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서을:북한연구소, 1991),pp.

119-137 참조.

137) 김정일, r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82),p.10.
138) 위의 책,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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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몸의 사회정치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 었다. 139)

북한이 이같이 사회 정치생명체를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기를 낳아

주신 父母를 生命의 恩人처 럼 이 기듯이 오늘의 북한 사회주의 가 있게한 수령과 당읗

배반해서는 안되며 , 革命的 義理로 끝까지 어버이 인 수령과 어머니 인 당 그 리고 자식

인 인민대중이 혈언적 관계인 
'

社會主義 大家庭' 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김일성 · 김정 일 부자를 대를 이어 忠誠해야 한다는 것으로 뜻한다고 하겠다.

이는 君主에게 대를 이어 忠誠해야 한다는 전통 유교사회의 사회윤리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 려운 것이다.

한편 
'

90년도 제정 공포한 
「

家族法,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혼인 및 가족관계를 규제해온 법들을 체게적으로 정비 한 가족법이다. 1990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6개장, 4조문으로서 제1장 가족법의 기본(제1조-7조), 제2장

결혼(제8조-14조), 제3장 가정 (제16조-제39조), 제4장 후견(제40조-제45조), 제5장

상속(제46조-제53조), 제6장 벌척 (제5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족법,은 제1조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

暑 공고 발전시커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社會主義 大家庭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

지 한다"고 그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제도라는 범주

내에서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며 , 또 가족제도탄 
"

가족이외의 단체의 사회적 요구

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제도라는 기본적 인식을 전제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大家庭,이 란 용어는 중국은 물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혼인법

에도 보 기드문 용어이다. 그 러나 우리 나라나 중국은 괴·거 유교적 전롱에 따라 家庭이

왁대된 것이 國家(化家爲國)라는 恩想에 따라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보았다. 따

라서 북한이 가족법에 
「대가정 , 이 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사회 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고 그 어버이를 김 일성으로 보아 쇼父子의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傳統的 家族關係의 遺習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가족법. 제2장에서는 혼인의 성 립과 혼인의 무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기타

내용, 즉 혼인의 효력 
, 이혼 등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파악하는 북한의 실정에 비추어 볼때, 가정의 정치 적 ·

團 團 團 隆 

團

귀 

團 團

귀

133 全相1드, 앞의 논문, pp. 56-57.

140) 法制處, 앞의 A,pp.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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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41 )

또 가족법 제8조에 
"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젼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자녀

사이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婚姬의 슴意 및 重婚휴1L를 규정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주조선.은 입법취지를 
'4

자유결혼의 권리

는 결혼 나이에 이른 모든 남녀가 그 어떤 사회적 인, 가정적 인 구속도 받음이 없이

결혼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42) 그 러나 自 由

結婚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운 남녀 교제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북한은 정치적 · 지역적 · 직 업상 결혼제한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자유로

운 상태의 결혼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4*>

동법 제9조에서는 
" 

결혼은 남자 18샅, 녀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북한은 성년연령이 17세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으나 사실상 부모의

관여, 륵히 父의 관여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많은 혼인이 부모의 반대로 성 립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1958년 북한의 가족법 해설서는 
"

가족법이 부모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고 하여 부모들의 의견이나 충고를 배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 려 그것은 자녀들의

리 익을 위하여 생활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父母의 同意를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있다. 144)

이와 관련하여 1991 년 5 필 23 일자 r 민주조선.은 
" 

가족법에서 흔인연령을 규정한 것

은 우리 인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 육체적 양육정도로 보 아 이 나이에 이르면 결혼해

도 된다는 국가적 인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혼인나이를 밝히

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이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인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민족의 크 나큰 믿음이며 기대이

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145) 북한에서 실제 결혼하는 연령은 남자들은 28세부터 30 세

사이이고 여자들은 23세 전후해서 한다고 한다.

近親婚禁1h規定은 제10조에 
"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亞肩 ]' . .,..,,.
143) 자유결혼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pp.54-57 참조.
144) 樣達坤, 서b韓 家族法 40년과 그 動向, 

" r 北韓法偉行政硏究 繼,( 高麗大學校 法學硏究

所, 19SO),p. 109, 法制處, 위의 책,p.346 재인용.
145)북한연구소, 앞의 책,p.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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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러 한 
「

禁婚의 範圍,는 중국의 3代(6寸)보다도 넓은 것으

로서 우리 민족의 傳統 家族意識을 반영 한 것이 라 생각퇸다.

북한 
「가족법,은 

"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 업율 선택하고 사회 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제17조)며 姓不變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父姓이나 母姓舍 따를 수 있다는 「중국혼인법 (제16조),

에 비해 섯系血族을 중시하어 父깐追從하는 젼통적 요소가 많이 잔존해 있다고 하겠

다. 또 제20조에는 
"

남편과 안헤의 관게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제판에 의해서

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출범 초기 協議離婚을 인정하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출범 초 기에 이혼자유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전통적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그 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건설을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 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사회의 모든 가폭

구성원들은 家長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하고 또 그 들의 활동의 주목적도 가정경제의

부흥에 있었,음을 고 려해 볼 때,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a에로의 忠誠읍

유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傳統的 家父長制를 비판할 수 밖에 없고, 또 국가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離婚의 자유 등과 같는 조치를 롱해 어성들읍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은 많았으나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았다.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자

많은 공산당간부들은 이혼자유정책을 이용, 본처를 버 리고 소위 신여성과 재혼하는

경향까지 있었다. 당시 발간된 r 여맹,에는 
"

남편이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능력 있는 여성이 모셔야 한다"고 선전하며, 
"

무식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산

단 간부의 아내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이혼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북한은 1956년

3월 8일자 내각결정으로 협의이혼을 페지하고 이혼은 드 시 재판소의 판결을 통하도

록하였다. 146>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離婚을 2[{道德하게 여긴 우리의 전롱적

문화로 인해 강한 저항을 받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인법에서도 이혼을 법적으

로 규제한 것은 북한의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멀 필요로 하게된

것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전통적 가치의식도 큰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親權,에 관해서는 
"

자너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임무이다"(제27조 전단), 
"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머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w

146) 북한 연구소, 위의 책,pp.s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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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내용은 父母의 權켐라는 측면보다

주로 義務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규정 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孝道,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노동력이 없는 부모를 봉양할 것을 강1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개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1한

없지 않으나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예는 중국의 신혼인

법 (제22조)에도 잘 나타나 있다. 147)

북한 
「가족법.은 제20조에 

"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

니와의 관계는 없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외국의 입 법예에 비추어

볼때 保守的이며 傳統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B) 또 가족법상의· 친족

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

조부모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 양하여야 한다. 성년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 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제35조), 
"

돌볼자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36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전래의

「大家族制度,의 유습이 반영된 조문으로 특기할 만하나, 친족 내지는 가족부양의 범

위를 넓혀서 가급적 국가부양의 내용을 축소시키고자하는 의도도 포 함되는 있는 것으

로 이해된다.

相續制度에 관하여 북한은 「가족법, 제5장(제46조 내지 제50조)에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정권 출범 초기에는 私有財産制

의 폐지원칙에 따라 상속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곧 부활하였음을 상기

해 볼 때 북한만이 가지는 현상은 아니라 하겠다. 14$)

결국 1090년에 제정 · 공포된 북한의 「가족법.은 국가의 경제적 어 려움과 김일성 · 김정

일 섯子世襲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당히 傳統的 家族關係로 복귀하

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족법과 유사한 경향을 가지나 중국의

가족법은 북한과 달리 서구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核家族 문제 등을 고 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0)

147) 趙빠官, 앞의 논문,pp. 152-154.

148) 法制處, 앞의 책,pp. 361-362.

149) 소련은 1918년에 상속제도를 폐지했다가 1922년에 원래대로 회복시켰고,중국은 1985년

10월 1일부터 「中學人民共和國繼承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다. 趙뺘官, 앞의 논
문,pp.1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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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北韓 家庭倫理의 實際

앞장에서 우리는 북한정권 출범 후 가정과 관계되는 여 러가지 정책들을 살피 보았다.

어느 정책을 막론하고 정첵이 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現實+h되기 란 쉽지 않다.

륵히 그러한 정책들이 지나치 게 현실과 遊離되어 있거나 주민들의 의식과 거 리가 있을

때는 현실화하는데 어 러가지 抵抗과 어 려움이 따른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해방직후 우리사회에 전허 異質的인 마르크스-레닌주의문화를 이식시키 기 위 북한

정권은 다양한 노 력을 실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 기서는 북한이 실시 한 이 러 한 정첵들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

보고자한다.

l . 夫婦간의 倫理

가. 男主까 妻主內

전통적 유교사회에 부부관게는 男尊女卑思想로 인해 家庭에서도 남편은 항상 아내보

다 우쇨적 위치에 있었,다. 이같은 사회적 경향은 공산화되기전의 북한사회에서도 일반

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출범부터 이같은 전통적 남존여비사

상을 타과하기 위하여 男女平等과 女性解放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이 러한 정

의 영향을 입어, 부부관계는 과거 權威와 服從關係에서 愛情과 相호理解와 尊호하는

관계로 바꿔 었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즉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당시 북한의 정치 · 경제체제하에서는 부인들을 家庭 밖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고, 이로 말미 암아 상대적으로 어성의 사회적 지위는 개선되 었,

다.

당시 女性解放과 관련한 김 일성의 교시를 살퍼보면 다음과 같다. 151 )

우리는 해방직후 너자틀도 남자와 A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 하기 위하어 낱너

평骨권법렬을 발포하었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어야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團

' 

150) 위의 논문 참조.
lSI ) 

「조선녀성.90년 s 월호,p.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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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계급의 사상을 체득할수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1968년도판, 152페이지 )

녀성들을 로 동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 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둥한 사회적지위를 보 장해주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은 사희주의건설

에 참가시키는것을 단순한 행정실무적조치로 볼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227페이지 )

북한정권의 이같은 女性解放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은 북한소설 등어1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한 여성이 철도공장에서 낱성들로 하기

어 려운 고 된 일을 하는 모습이다.

라옥은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도 대체 자기가 무슨 힙으2료 장사같은 아바이를 떠밀고 불길이

솟구치는 대틀속으로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남자들도 참기어려운 그속에서 견디어냈는지 전혀

성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152)

그 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男女平等이 실제 북한주민둘의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

나는 지를 그 들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은 한 여성이 처녀때 가졌던 꿈을 버 리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 懼樵하는 장면과

또 남편이 자기에 참견하려는 여성을 못마땅히 여겨는 장면이다.

선화는 그 때 자기의 희망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그가 고마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몇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생활이란 단순한것이 아니였다. 어느덧 나이듈어 주간

대학을 가기가 쑥스러워진 선화는 병두와 가정을 이룬후에 통신대학을 가려고 했었다. 하나

그때는 벌써 농장의 기사장이 된 병두는 총각시절과 달3'l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선화가

그 렇게 하는 것을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선화는 처녀시졀의 꿈만 안은채

얼마전까지 평범한 농장원으로 일해왔던것이다. 153)

선화는 여전히 남편이 물린 상우의 수저를 만지작거 리며 자기 의사를 어렵게 비果지만 병두는

152) 림재성, r 붉은기」(평양:문예출판사,1983),p.443.
153) 김용한, 

「사랑의 샘,(평양:문예출판사,1075), p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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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어섰다.

농장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먼서 무럭 대고 사람吾이 하자는대로 하라는 선화가 어처구니 없이

여겨질뿐만 아니 라 자기가 하는 일에 이 르 쿵저 러쿵 하는 것이 그의 기분을 심히 暑괘하게 만暑

었먼 것이다.

%4嶺소 兎소>>

<<성 지 마세요. 저야 물론 구체적 인 사정은 잗모르지요 쩌. 그 렇지만 어$지 전 기사장인

당신이 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안될 일도 될것 같아 그래요. 지금까지 한번 결심한 일이먼

못해내신것이 飢잔아요)>

병두는 끝네 역정을 버 럭 내머 폴아섰다.

<<당신이 무얼 안다구 자꾸 그 러요 > 그 리고는 IA애 겅린 띤집모자블 체듯이 벗거 쓰 며 일시에

찬 말을 먼젓다.

<<아무것도 모르인서 … 제할 일이나 하구 가만히 있을게지->>154)

다음 내용도 집 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납편을 아내가 핀찬을 주는 내용이다.

<<여보, 휴가를 받았지요 >.

뢰근한 마누라가 사어 문을 열자 그 렇게 물었다.

<<응· · · >.

겅필은 건성으로 데답하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다.

<<감자가 이렇게 잘랐는데 떠 섬어야겠어요),

마누라는 아래 목에 놓아 둔 상자에 돋아 난 감자 싹을 만지번서 말하었다. 경팔은 뗀스레

부아가 났다.

<<당선은 언제 가먼 집 안일 보다 적장 일에 다 마음을 쓰겠소 그 러니까 공언히 나까지 개인

리기주의 라는 말율 듣지 않소 >>155)

다음은 남편이 자질구레한 가정 일에 일절 無關心하고 손을 전허 데지 않으려고 할

뿐더 러 그런 일에 손대는 것읍 남자의 人格을 損傷기키는 부끄러운 일처 럼 여 긴다는

것을 그 리고 있다.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접에서 아이를 보고 밥을 짓고 세탁을 하고 이 런

w

1찌) 위의 책, p. 34.

156) 리정숙, r 먼 해구에서,(펑양: 조신문힉·예술총동맹출판사, 1965)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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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꼭 녀자들만이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 그는 갈수록 녀성의 행복이란 결코

사회생활과 활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 들에게 애정을

쏟아븟는 좁은 가정적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모 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 리석은 생각이었

는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IS6>

또 여성이 가정내의 役割과 사회적 역할 사이에 겪는 葛藏을 80년대에 발간된 소설의

한 장면을 통하여 살펴보자.

處

라옥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 나왔다. 자기도 언제가는 시집을 가면 저 경옥이처럼 가정

에 묻혀 기저귀를 빨고 낱편의 꿰진 양말짝이나 손질하는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슬퍼
부

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다. 이런 안온한 가졍에 과묻혀 생활의 사말사(자질구레한 일)에나

정신을 쏟고 거기에서 락을 보려면 무엇때문에 대학을 나覺갔는가. 그러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녀자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샘각하니 손맥이 탁 풀렸다.157)

녀성이란 어차피 시집을 가게 마련이고 아이를 낳아 기J르게 될 것이다. 남편의 뒤바라지도

해야 된다. 라옥은 거것을 부인하지 않을뿐 아니 라 두려워1하지도 않는다. 녀성들은 동자질(부

엌일)에서 남모르는 쾌감을 느끼듯이 그 모든 일에서 기쁨과 희열을 맞보기도 할 것이다. 그렇

다고해서 그것이 전부이或는가 IS8)

남자들은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나까요. 집에서 아이를 보고 밥을 짓고 세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꼭 녀자들만이 해야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 그는 갈수록 녀성의 헝복이란 결코

사회생활과 활동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엾오며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붓는 좁은 가정적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모 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

는가를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였다. 159)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男女平等을 내세워 女性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일면

을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여성들이 傳統的 우리 遺習에 따라 家事를

도맡아하고 있고 남성은 주로 적장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S6) 엄단웅,r령마루,(평양:문예출판사,1980),p.220. 이온죽, 앞의 책,p.180 재인용.
157) 림재성, 앞의 책,PP.215-216.
158) 위의 책,p.219.
159)엄단웅, 앞의 책,p.220,364, 李溫竹, 

"

家族制度, 
"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pp.271-27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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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계몽 TV 드 라마에 등장하는 夫婦를 보아도 한결같이 남펀이 이.네에게 반말

하고 있다. 그리고 무슨 거북한 일은 아내에게 미루려고 하는 장면을 자주보게 된다.

16이 김정 일도 자신의 처를 소개하면서 
" 

우리집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편네란

집에서 아이릅 키우고 살림 잘하펀 되는 거지요"161) 라고 말한 것은 현재 북한 권력충

이 여성율 뿌T하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소설 류벽의 「조국의 품에서.(1971 )에는 이 러 한 장민이 잘 묘사하고 있다. 거기에는

북송 교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일본 셍활과 북한에서의 새로운 風習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을 보어주고 있다. 에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辛養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명 령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직장일에 바쁘고 
"

옛날치럼

봉건적으로 억눌려 살 줄 아느냐 
"

는 항변과 함께, 오히 려 남편에게 이 러 가지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러니까 남편이 건디다 못헤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며 부부간의 冷戰이 계속된다. 이 낱펀은 딸에게서 「폭군적 가부장,이 라는 비

판을 받는다. 남자들끼 리 모어서 북한에 와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

줌,(손아구)에서

벗어나게 되 었다고 21<平하는 장면도 나온다. 162)

한편 여성의 낱편에 대한 관심과 從屬的 態度를 그 린 작품들도 있다. 예컨데 납편의

생일을 정성으로 차리는 아내가 있는가하면, 163) "

남편이 음식을 맛갈스럽지 않아 조반

을 안들고 사무실을 나가 버 릴까봐 몹시근심"하는 아내도 있고, 164) 자기의 건강보다

남편과 공장일을 먼저 걱정하는 아내상이 동장하기도 한다. 1藝)

다음에 인용한 내용들은 1989년에 귀순한 임정희씨 (전 개성 직할시 소 아병원 간호원 )

의 북한주민들의 부부관계에 관한 증언과 남펀이 집 안일을 돌보지 않고 있음을 아네가

F平하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한 가지 부러운 점은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잗헤준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Ii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자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느냐"먼서 어자에게도 똑같이 일할 것을 강요한

다. 그러나 이 러한 펑등의 원칙은 띵한 떼만 적용되는 것이다. 집에 둘아오먼 부엌 일은 고스 란

160) 李溫竹, 앞의 책, pp. 186-187.

161 )신상옥·최은희, 
"

가까이에서 본 김정일: 고 독한 독재자, 
"

조선일보사, 너b韓. 그 충격의
실상,(서울:朝鮮5報社,1991), p. 290. .

162) 李溫竹, 앞의 책,pp. 186-IS7.

163) 김보행, 
「로동가정」,<평양: 문예출판사, 1979), 李溫竹, 앞의 첵,p. 187 제인용.

164) 엄단옹, 「령마루,(평양:문예출관사, 1980), 위의 v, 제인용.
165) 림재성,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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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여자의 몫이다. 166)

이 집 세대주(남편을 지칭 )가 집안일에는 손님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이 었으며,

집안 살림과 아이들 교 양, 심지어 학
1

부형 구실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부담들이 주부들에게 들씌

워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IS7)

또 다음은 김현희가 당 지도원에게 소환되어 가기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고

나는 너를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보내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길 바탰다. 아이들에게는

현모가 되고 낱편에게는 양처가 되길 바랬어 …

나를 고무하고 몇 가지 당부를 하였으나 여전히 섭섭해 하는 표 정을 감추질 못했다.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리다가 현모양처가 되길 바랬다는 대목에서는 눈믈을 흘리셨

다. 16S)

여기서 우리는 아직 북한 사회에서 男子는 주로 바깥일에 전념하고 집 안 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낱성들은 과거와 같이 여성들이

남편을 받들고 자녀들을 養育하기暑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딸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

가 賢母良妻가 되길을 바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직 북한 사회가 많은 變化

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傳統的인 儒敎的 慣習이 상존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나. 女性의 貞節

전통 유교사회의 家庭倫理 중의 하나는 여성의 貞節이 었다. 이는 아내가 가족의 權威

體인 남편과 자기의 家門을 위해서 지켜야할 하나의 n덕목이 었다. 毛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아내된 자는 오로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에서는 婦德과 婦容을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166) 임정희, 
"

배고픈 환자들의 탈출소동," 조선일보사, 앞의 책,p.147.
167) 현희균, 「새땅.<평양: 문예출판사,1991),p.73,李溫竹, 앞의 책,pp.188-189 재인용.
168) 김현희, T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서울:고려원,1991),pp.180-181.



58

강조되어 왔다.

여성이 貞節을 지키지 않고 쉽 게 再鍊하거나 淫行 또는 失節하는 것은 곧, 신하가

군주를 버 리고 새 군주를 섬기는 것과 직 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는 어성의 貞節을 개인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지 할고

정치체제의 權威를 유지하는 忠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 었,다. 1이

이 러 한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널 리 퍼져 있던 도먹관 중의 하나였다. 특히

북한은 최근까지 여성의 貞節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志操를 지켜온

한 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소설의 장면이다.

최화실이 같은 부디 럽고 아름다고 지조가 있는 너 성이 너절한 인간의 속박에서 인생을 보넨다

먼 그야말로 비극이 아니或는가. ……

그 러나 전선에서 피콜리머 순정을 지니고 샅아온 이 훌륭한 너성을 함부로 모 하고 시시껄렁

한 요출로 -농간을 부러온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170)

다음에 소개되는 네용은 북한 동포가 분단 이후 40여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守節하먼

서 子息과 家門을 위해 희생한 자기 어머니께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왜 펀지 한 장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딸이 남한에 사는 가족에게 보넨 편지의 일 부분이다.

그토록 사랑해주시먼 어머님을 42넌에만에 +셍사어부를 알았는데 왜 어머님께 위 안의 편지 한

장 없는지 조 선여성의 절개暑 지켜 42넌간 꿋꿋이 살아온 奇兮한 네 어 머니께 왜 뜨거운 발

한 마디 적은 필체가 없습니까

저도 과연 의문이 됨니다. 일생동안 아까운 청춘을 이씨 가문을 워하여 오로 지 능은 부모님과

하나밖에 얼는 이 딸을 위하어 한생을 바처오신 어머 님께 아버 님의 뜨거운 실제 필체를 저는

받아 보았으먼 서운한 감정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171 )

E 다음에 소개되는 구절은 낱펀이 죽은 午 再婚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守節한 어 머니

의 이야기이다.

w w

169) 夫南哲, 앞의 논문,pp.320-321.
170) 허문길, T 대학시절」(서울i개마고원, 1992),p.279.

171 ) 통일원, ff북에서 온 편지」(서을:통일원, 1993),p.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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죌은 나이에 홀몸이 된 후 괜찮은 혼처도 한두번만 나서지 않앗고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건만

오로지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모든 유혹과 고통을 한꺼번에 물리치고 꿋꿋이 살아오신 어머니였

다. 172)

이와 같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貞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傳統倫理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깁일성 김정 일에게 변함없이 忠誠을

유도하고자하는 일변도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다. 離婚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는 離婚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이 었

다. 결혼은 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집안과 결흔할 상대의 접 안이 혈연적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가정

의 해체라 할 수 있는 離婚도 한 개인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전통적 사회에서

政治的 權威로 뒤받침해주던 家父長에 대한 도전0'1요 배신이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혼은 不道德한 것으로 여겼고, 국가에서도 再鐵한 부녀의 자손

은 관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까지 이르렀다. 173)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정권도 출범 직후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선포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권 출범 초기에 혼인 4건에 1 건이 이혼이 라는 겯과를 가져왔

다. 174> 정권 출범 직후 離婚率 이렇게 높은 것은 구소련이나 중국도 마찬 가지 였다.

176> 이혼은 주로 
「
여맹,이 주동이 되어 남편의 <T裁>에 고생하는 부인들의 편을 들어

이혼을 조장하였고 또 새로운 권력충에 있는 사람은 교육울 멀 받은 처를 버 리고 도시

출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과 再婚하는 것을 正當4rh하였을 뿐 아니 라 오히 려 권장하

기까지 하였다. 즉 
「여맹,은 

" 

남편은 공산당 간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눙력

있는 여성을 모셔야 한다"고 선전하며, 
"

무식한 여성들은 스스로 공산당 간부의 아내

의 지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1지 또 부부 중 어느 한편이 反動的

인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전쟁중에 월낱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 락하였으며 한편 <반동

172) 림재성, 앞의 책,p.309.
173) 夫盲哲, 앞의 논문, p. 326.

174) 嶺弘基, 앞의 논문,p.408.

175) 趙鍊官, 앞의 논문,pp.106-108.
176) 북한연구소, 앞의 책,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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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불순분자>로 찍 인 경우에는 黨에 충성을 보이 기 위해 이혼을 기도한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177)

그 러나 북한은 1956 년 내각결정 제26호을 공포하여 종 合議離婚의 절차를 폐지하

고 裁+11에 의해서만 離婚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이혼 청구시 일반 소 송료 외에 5천윈

이 라는 거 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혼을 어 렵게 하고 있다. 178)

'

87 년에 귀순한 김만철씨의 중언에 의하먼, 이혼에 대해 륵멸한 제한은 받지 않으나

사회 적으로 良好하지 못해 不良하다는 평을 받기때문에 이혼을 잘 하지 않는다고 힌·

다. 179)

한때 북한에서 회자되 었고 남한에서도 출판되 었 백 남룡의 B' 벗.이 라는 소 설은 주제

자체가 離婚問題이고 이혼사건을 다루는 판사를 둥장시켜 이혼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이 북한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북한사회도 이혼문

제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反證해주는 것이 라 하겠다. 다만 If 벗.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고

같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과, 가정의 이혼문제조차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사회의 논리와 정서를 읽을 수 있다. 꼭 헤어져야 할 사정이 아니면

당사자간의 和解와 再結음을 유도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60)

이는 離婚으로 자녀문제 둥과 같은 社會的 F安 요인이 별로 정치적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 다는 측면과 아울러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의식속에 이혼은 바람하지 못한다

는 傳統的 觀念이 강하게 낱아 있기 때문이 라 짐작된다.

다음은 소설 7 벗.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이혼에 대해 북한당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잗 보여주고 있다.

처너 총각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자3-입니다. 그 러나 가정을 이룰 때에는 법기관에 등 해야

합니다. 가정의 형성은 법이 보骨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국가의 개벋적 생활단위이기 때문입니

다. 이 국가의 단위가 파괴되는 일을 간단히 暑 수있겠습니까· · · 리온문제는 부부관계를 끔어버

리는가, 그대로 두는가 하는 사사로운 문제이거나 행정실무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운명과 나아가서 사회 라는 대가정의 공고성과 관런되는 사최정치적 문제입니다. 떼문에

우리 재판소는 리흔문제를 신중히 다루는 겹니다. 161 )

미

177) 李文雄, 앞의 논운,p.252.
1접) 북한연구소, 위의 책,P.76.
179) 

"

북한 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

朝鮮5報社, 앞의 v,p.83.
180) 주강현, It북한의 민족생활 풍습J,<서울:대동, 1994),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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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父母· 子女(兄弟 · 姉妹)간의 倫理

가. 拳道

전통 유교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 긴 德 羅 중의 하나는 부모에 대한 拳道였

다. 가정에서의 章는 곧 임금에 대한 惠으로 이어지기때문에 국가에서도 孝와 忠을

사회의 중심윤리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엣말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였

던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분화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는 가정 자체가 사회의 중요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은 출생하여 죽을때까지 家門의 굴레를 벗어나기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家長의 명 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가정에서나 학교 그 리고 사회 전체가 부모에 대한 孝道를 가르쳐 왔다. 이것이

곧 家族主義를 배태시킨 원인이 되 었다. 나아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곧, 家門의 名譽

와 직결되 었기때문에 개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가정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바쳐야 했다.

북한이나 중국은 가정의 이같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 특히 가정에서 거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였던 家父長制를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음은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래서 정권출범 초기에는 비록 父母라 할지라도 黨의 원칙과

首領의 교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속단체의 간부에

게 보고하는 것이 자녀로서 지켜야 할 새로운 道德規範으로 강요되었다.182) 이는 구소

련이나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상징하였던 가부장제는 그 것을 지탱해주던 사유재

산제 폐지와 남여평등정책 등으로 그 a威가 실추될 수 밖에 없였다. 가장은 과거처럼

자신이 관할·통제하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무런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자식들의 가정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도 없었,다. 183) 때문에 부모에 대한 拳道도 과거 전통사회처럼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다.

북한이 뿌敎的 殘在라하여 비판하던 이 러한 <家族主義>는 정괸이 어느정도 안정되자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 같다. 1960년대 중반에 발간한 한 잡지에서는 <孝>를 문화유
된

181 ) 백남룡, 
r

벗」(평양:문예출간사,19d히,p.lOS,135,李溫竹, 앞의 책, p. 182 재인용.
182) r 內外通信 絲습版」(44호,1991),p.329.
183) 李文雄, 앞의 논문,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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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美헤良4i의 하나로 규정 짓고 있으며 , 184) 당시 한 북한 작가는

어머니의 사랑을 
"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것"165) 에 비유하고 있은 것이 그 단적

인 예이다.

북한은 1969년 革命的 首領觀이 정 착되고 난후에 患拳의 전통적 윤리관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당원들에게 黨과 首領에게 息誠과 孝誠을 다할 것을 담고 있는

글의 일부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충신과 효자의 기본징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성심과 지국한

효성은 혁명적 수렁관에 기초하고 있다. 로동게骨의 헉 멍루)g에서 수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

할에 대한 가장 舍바른 건헤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哥러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떠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 성에 대하여 말할 수 飢다. ‥ . ·

당원들은 혁명적 수텅관이 철저히 선 충신과 효자로 키우는 사업은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平젱을 롱하어 빛나게 해걸된다. …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骨기 위한 뚜쟁읍 힘 있게 헐려나가는 것은 또 한 당생활읕 롱하여

수령과 전사사이에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의 관계를 더옥 두터이하게 함으로써 당원듈율

충신과 효자로 키을수 있게 된다. ISS>

또 다음 내용은 북한을 과거 전통적 儒敎社잡에서 君조의 롱치먹목으로 강조되 었,민

t德政治가 실현되는 歡會主義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 동신문,의 한 구절이다.

<<수령님께서는 조 상전래의 인정과 성 량성, 미먹을 조선민족의 자랄으로 어기시고 우리 인민

을 위한 가장 휼륭한 인먹의 정치를 베푸시飢습니다>>

인꺽의 정치가 실시되는 참다운 인민의 략원에서 살아가러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숙

망 이다. · · ·

우리 힌민을 하늘같이 어기시고 인민을 위해 한 펑셍을 바처오신 겅애하는 수렁 님의 <이민위

천>.<이신위민>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률 펄까지 완성해

나가시 러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문무충효g 김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니 민에 대한 승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미 野

184) 「고고민속,,53호(1966년 11 칠호), p. 3, 위의 책,p.241 재인용.
185) r 조선녀성., 1962년 1월호,p.22,위의 %,재인용.
186) 김효삼, 

"

당세포를충성의 세포로 만들기 위한 루쟁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당원들을충신
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If근로자,, 1991넌 5호,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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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울릉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고 계신다. · · · 이땅에 -생을 둔 사람이 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과 효 성을 다하려는 깨꿋한 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187)

한편 북한은최근들어 김 일성을 「할아버지. 그 리고 김정 일을 「
아버지 , 이미지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l*8} 이는 북한사회가 공산주의체제이면서도 儒敎的 家父長制

의 전통을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북한이 이와 같이 과거에 엾던 忠誠과 孝道를 강조하는 것은 김 일성 김정 일 세습체제

를 공고히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라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북한 주민들의

의식속에 전통적 가치관이 잠재되어 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

로 풀이된다.

다음은 마흔이 다 된 아들이 일만 알고 동리 사랖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식을 꾸중하는 아버지의 略責에 아들이 공손히 自'省하고 있는 장면과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의 恩惠를 셍각하고 있는 소설의 한 7절이다.

<4아버님, 비가 쏟아지려는데 집으로 들어가 말씀하십시오.>>

병두는 허연 눈섭이 사납게 일어선 로인의 머리우에 우산을 펴며 조 심스레 권고 했다. 그 러나

치샅은 들은체도 안兎다.

<<무엇이 어째 사람들을 위해 일을 잘하라구 대학까지 공부시 켰더니만 대체 이눔의 골통엔

무어가 들어박힌거냐 >> 엄한 꾸중을 이렇게 시작한 로인은 바줄같은 푸른 힘줄이 얽힌 주먹을

들어 아들의 이마빡을 사정없이 밀어놓았다. 협의회가 있은 때로부터 가슴속에서 고패치던

불만이 드 디어 터졌던 것이다.

박병두는 그 주먹 앞에서 피하려 하지 않受다.

<<우산안으로 들어서십오. 아버님 1 옷이 젖습니다.>>189}

자식을 길러 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숙희는 1잘을 낳아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세록새록 느껴지게 되있다.

그나마 결혼을 하고 어머니 곁을 훌쩍 떠나오고 말았으니 녀자라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인지 · · · ·

. 협동농장 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도 농촌경리위원회로 속환되게 되여 도시로

187) 「로 동신문,,1993.1.28.
188)「한국일보,, 1994년. 5월 23일자.
189) 김용한, 앞의 책,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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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 니 헌대적 인 살림집에 그 흔한 살림상이 정 밀' 부러운 것이 飢%,다. 딘지 근십은 고 향에

낱거 7고 온 어머 니었다. -k-촌에 태어나펑생을 -d-사일로 어 온 어머니를 묘 서다 어·셍-皇 연안

하게 하어 드린다먼 자식된 도 리暑 얼마간이 라도 지 킬상 싶었다. 남편의 마음도 다暑 바 업,어

어머니에게 械번이나 청을 2 렀는지 모른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머 리를 가로지은 것이 였,다. 1외)

또 다음 내용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걱 정하는 구절들이다.

그 는 남듈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휴양소에도 가러고 하지 않았다. -7양권은 항상 ·臧은이들에게

양보하었고 자신도 그렇게 마음읍 쓰는 것이 못내 기兎다. 저 녁식사가 吾나고 아이哥이 제각기

책상에 앉아 책을 보든가 할 때먼 아래 목에 김게 누운 그 는 낱 부럽지 않게 살게 된 어제 오 늘이

무척 대견하여자주 자식들에게 이 렇게 말하었다.

<<너의 에미 애비가 이전에 얼마나 선주 아레서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피눈믈음 흘렀는지 아느냐 이런 부모昏 조급이 라도 소 奇하게 데해서는 안된다1>>1溫)

네 얻굽이 말이 아니구나. 입술도 터지고· · · ·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의 눈엔 暑기가 보엿다. 어제만 해도 방%야외무대에 출언하여 건설자들을 전루적으로

고 무하는 힙卷 노래를 불러서 대 절찬을 받은 공훈배우인 어머니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약헤지는

듯 하였다. t92)

맛나는 옵식이 생기거나 찬이 섕기는 때면 자기는 먼저 떡었다며 아들에게만 빌어 놓은다.

식은 밥이나 좀 좋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것을 담은 사발에 햇밥을 조骨 얹어 가지고

들어 온다. ‥‥ 자기도 어머니를 위하고 싶었,다. 그 래 자기 펀에서 대접을 할라치먼 언제나

막무가내었다. · · ·

자기를 우]하여 얼마나 마음을 거올이시는 어머니 인가! 언제나 최우투생이 되 라고 아듈을 채근

하며 뜰에 나와 비도 旻骨게 하었다. 「 남들이 한시 간 공부하번 넌 두시간 해서 라도 꼭 일등을

하여 라. , 그러먼 문을 닫아주고는 대문밖에 나가 긴요하게 찾아오는 사람외에는 누구도 骨어·k

지 않았다.193>

霧 霧

조

隆 隆

190) 김명의, 
「임진강,, 림종상외, r 시1찌르기.(북한 우수 단편집)(서울:산림터,1994),pp.

98-99.

191 ) 리정숙, 앞의 책,p.23.
192) 정창윤, 

「먼길,(평양: 문예출판사, 1983),p.319, 李溫竹, 앞의 책,p.193 재인용.
193) 리현먹, r 벼꽃,(평양:문예출판사, 1986),p. 51-52, 李1)i-, 앞의 책,p. 19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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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또 기겁을 한다. 그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래 한 시도 떠나지 않은 검질긴 유혹을

물리치고 이날 이때까지 청 렴하게 수절을 한 것은 결코 렬려가 되 려고 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낱편이 맡기고 간 두 딸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194)

姑婦간의 관계도 전통적 관념과 별다른 조 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

얼마전 옆집에서 순두부를 앗았다면서 맛보라고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손자에게 주라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귀 엽다고 덮어놓고 애들만 위한다면 그것은 애

들의 교양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暑 아니 라 웃사람을 위하는 태도에서도 옳은 자세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이나 색다른 것을 대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 모든 식구들의

생각이 었습니다. 그래 이튼날 아침 식구들이 모 두 일터와 학교 그리고 유치원 간 다음 그것을

따끈하게 데워 시어머니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 · · · · ·

시어머니는 언제나 생활의 스 승으로, 살림살이의 원로격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195)

북한에서는 확대가족(대가족)이 전체 20% 정도로 알려지는데, 북한여성이 확대가족

을 선호하는 것은 부모와 어른을 恭敬하는 傳統的 慣習이 낱아있고, 부모들이 아이들

을 돌봐주기 때문에 따로 탁아소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등 가정적 ·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때문이다.196)

1990년도에 제정 공포된 북한 가족법 제28조에 
"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노 후 社잡保障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197) 맞벌이 부부의 가사 일을 노 부모가 도움을 준다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도 있다. 또 한 이러한 것은 전통적 가치의식과도

부합되기때문에 별다른 저항없이 받아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에서 傳統的인 부모와 자식 간의 倫理가 많이 낱아

있음을 알 수 있다.

194) 림재성. 앞의 책,p.480.
195) 현희균, r 새땅,<평양:문예출판사,1991),p.11,李溫竹, 위의 책,p.195 재인용.
196) 주강현, 앞의 책,p.507.
197) 宋美順·李恩포, 

"

律뎌h韓 老)L生活 및 福趾實態 비교 硏究, 
"

統-院, 앞의 책,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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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子女의 結婚問題

전통사회에서 男女간을 격 리시키는 것을 하나의 美德으로 간주되었고, 나아가 전통

적 社잡秩序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 기도 하였다. 이는 결혼의식에도

그 대로 반영되어 혼전의 낱녀가 自 由롭게 사회 적 접촉을 가진다든지 교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飢었으며 伸媒結婚을 가장 理想的인으로 받아드려졌다.

그 러나 북한이 共産化되고 나서 이 러한 전통적 남녀간의 장벽은 무너져 버 렸다. 이 러

한 변화는 공산화 초기에 실시 한 男女平等政策 등으로 우선 낱너가 교제할 수있는

공간이 확대되 었고 또 여성의 노 동력 참가범위 가 학대되 었을 뿐 아니 라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낱자들과 어울려야 하고, 또 공중 앞에서 발언도 해야

하는 등 남여 異性交際의 가능성을 정부에서 배 러 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같은 사회 · 정치적 활동으로 남녀 간의 빈빈한 접촉은 전통적 인 사회적 격 리 관습을

많이 약화 내지는 제거시키는데 크게 기어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러한 이성교

제의 새로운 양상은 사회관게의 전통의 를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라은 것 같다. 1삐

죽 절은 낱녀 간의 戀愛는 드물게 일어나고 있지 만 일반적으로 연애는 아직 2F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 190)

전통 사회에서 걸흔문제는 결혼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과 가문의 문제

였기 때문에, 결혼의 결정권은 주로 부모, 특히 家長의 영향력이 걸정적이 었다.

그 러나 이러한 부모의 엉향력도 공산화 초 기 男女平等法 제정과 자너결혼을 뒤받침해

줄 經濟的 土臺 자체를 없애버 려 과거처 럼 부모의 旻을 일방적으로 자너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귀순자 김용규씨에 따르면 1958년도까지는 남녀가 아무린 규제없이 戀愛結婚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당시 북한의 문화선전상이 었턴 허정숙은 
" 

서 방문화를 받아드

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 외국영화(특히 동구 공산진)를 대대적으로 수입해 오고, 사

교 댄스까지 대데적으로 장려 · 보급하다가 숙청을 당循지만 심지어 貞操開放論까지 들

고 나왔다고 한다. 200)

비록 자유연애로 인헤 결혼에 있어 父母의 權威가 과거보다 많이 실추되 었으나 여전

히 자녀의 결혼문제는 부모의 큰 관심사였고 또 부모의 意思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野 野

隆

198) 李文雄, 앞의 논문,pp.246-246.
199) 조선일보사, 앞의 첵,p. 11S.

200) 쇼用玆, r 時效人間」(서울:나라기획,1979),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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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같다.

다음은 어머니가 딸에게 좋은 婚處가 났다며 , 딸에게 선보기를 권유하는 소설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는 정희를 앞에 앉혀 놓고 이런 말을 자주雙다. 그러던 어머니가 갑자기 좋은 혼처가

나졌다고 서두르며 급급히 조르는 것이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신랑은 형부 리윤서가 천거해서 알게 된 젊은 기사였는데 외국 류학을 하고 돌아온 지

오 래지 않은 수재라는 것이었다. · ‥‥ 어머니는,

<<혼처란 때가 있고 네 나이도 어 리지 않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하셨다.201>

a

<<에그, 자식낳이를 했으면 벌써 둘은 昏았겠는걸…旻·쯔쯔.>>

문씨는 어이없어 혀를 차며 눈을 畓겼다. 그러나 그 순진한 모 습은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동요

시절과 함께 자기의 청춘시절을 상기시켜주는것으로 하여 어머니의 가슴은 찌르르하니 아려 났

다.

내 전섕에 무슨 죄를 졌기에 저 깔자식의 머리조차 벌어주지 못하고 궁상스레 끼고있는가 하는

섕각을 하니 남들이 애비없는 과부자식이라고 숫보는것 같아 느닷없는 설음이 북받치기도 하였

다.202)

다음 내용에서는 아들 장가 보낼것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고 민을 살펴볼 수 있

다.

아이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고를 나온 맏아暑은 경 리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래년

봄이면 장가를 들게 된다.한 해 겨울 푸짐히 물고기를 잡으면 맏아들의 혼례식 비용쯤은 녁 녁히

장만할 수 있다. 잘치는 좀 돈을 쓰 더 라도 남 못지않게 해야겠다.

집신에다 입던 웃을 빨아 입고 좁쌀 떡 한 사발도 잔치 라고 하였던 자신의 팔자 훤한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아들의 혼례식만은 어엿하게 해야 한다.203)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의 결혼 문제를 갖는 것은 傳統的 父母像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私有財産制度를 폐지하였지만 結婚에는 상당한 돈이

201 ) 윤시철, r 거센흐름,<평양:조선문학예술총연맹출판사,196S),pp.26-27.
202) 림재성, 앞의 책,p.475.
203) 리정숙, 앞의 책,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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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때문에 부모의 도움읗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너

의 결혼문제에 대하여 부모가 여 전히 상당한 엉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경향은 중국도 마찬 가지다.204)

그 리고 묘,弟姉妹 간의 관게는 과거와 렬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a과 직접적 언 뿌擴을 야기시키지 않으먼 전통적 형제 자매관계에 관여해야 할 륵별한

이유가 없었기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형제자매간의 사랑을 엿 볼수 있는 용들이다.

쓱잠이 들었먼 윤희는 오 빠의 소 리에 눈各 兎습니다.

<<애야, 윤희야. 이젠 들아骨가자.>>

<<벤찮아요. 오11바, 그만‥‥v>

윤희는 오 삐-의 얼굴에 나타난 그늘을 보자 에써 미소를 지으러 兎습니다

<%내가 이 오tIl}4를 돕노라고 쓰는걸 볼 띤 괴륩구나.>>

<<뭣때문에 오 빠는 그런 발씀을 하세요>)

<<너는 오11A를 위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 레일부터는 이 런 블편, 저런불펀 내 혼자

감당해낼테니 악교강의에 l)Ill-지지 않도 해라.>>

<<오빠, 정할 그 런 깔씀을 하지 발아요.>>

윤희는 고개률 돌리 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죄를 짓는것 같구나.))206)

누님 1 제가 누님겉을 떠나온 지도 벌써 반넌이 가까이와습니다. 그간 한장의 소 식도 못전한

동생에 대하어 노 어운 생각이 드으섰으리 라 생각됩니다. 하루밤만이 라도 묵어기 라고 그렇듯

잡아끝먼 누님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謁)

북한에서는 묘,弟愛를 엉화 같은데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처음에는 큰형만이 유격데

원이고 동생들은 청년의용군과 적위대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생들은 형과 같이 유격대

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 러한 과정에서 유격대원이었,던 큰형이 일본군에

잡혀 총살당하게 되고, 둘째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한다.
"

준혁아 나는 비록 떠 났지 만 네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바란다. 너는 집 안의

204) 趙빠음, 앞의 논문,p. 155.

205) 정창윤, IC빛을 따라서.(평양:문예출판사,1974),p.32.
206) y 조 선문학,<1972년 7월호),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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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이 아니냐 너희 행동이 혁명 앞에 정직해야 동생들이 따를 것이 아니냐 네가

온 집안을 혁명화해야 한다. 
" 207)

이는 큰형이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 革命을 이룰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형제애를 통해 혁명의식을 고 취시키고 있는 것이 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북한사회가 공산화 이후 다소 變化되기는 雙지만 아직까

지 傳統的 父母와 子女 및 兄弟간의 家庭倫理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祖上·親族간의 倫理

디

조 상숭배가 철학적 · 윤리적 인 체계를 가지고 인식된 것은 儒敎를 국교로 삼은 조선시

대부터이다. 죽은자와 산자를 한 공동체 안으로 묶는 조 상숭배의식은 원래 철저한

報恩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기. 祭義에 
"

罷)%.은 본을 돌아보고 시를 다시하여,

생의 근원을 잊지 않는다"(聖人反本復始 2s惠其所由生也)라고 말하고 있다.

反本復始 혹은 反古復始라는 말은 원래 지나간 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本이

나 숩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을 말하고 始는 자기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말한

다. 報本이 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준 은혜를 잊지 않음을 말한다면, 復始란 자기

생명의 직접적 인 원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co*)

그 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공급해준 先祖에 대해 의식이 바로 祭祀이다. 제사는 결국

한 핏줄 한 집 안이 라는 쇼W意識과 親族意識을 갖게하는 가족주의를 형성하여 왔다.

있던 하나의 傳統的 호fb意뢨이 었다.

북한은 6. 25전쟁 전까지는 제사지내는 것을 심하게 통제하지 않았으나 휴전 후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封建的이라고 비판하였다. 북한 이와 같이 제사를 봉건적 잔재라

하여 노골적으로 탄압한 것은 m 戰亂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시기에 제사를 핑계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黨에 대한 不滿에 제기될 수

있고, @ 제사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낭비되고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손들의 2F平·2F滿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 3 제사를 통하여 친족관념을

207) 李宇榮, 
r 北韓政治社會化에서傳統文化의 i壹割.(서울:民族統-硏究院,1993),pp.57-58.

208)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권,(성남:한국정선문화연구원,1991)pp.3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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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하고 宗派思想과 分派主義를조장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기때문이다.2()9)

그 러나 1958년 제3차당대회 이후부터 제사에 대한 a의 태도가 다소 완화되 었다.

이는 제사의식을 통하여 당의 i先腦敎育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믿었기떼문이

다. 즉 해마다 돌아오는 故人의 제사날이 되 먼 그 이 생전시의 革命課業에 대한 hh利과

繼黨을 다짐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兎기떼문이다.210)

다음은 김일성이 1974년 1월 10 일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을 한 대목으로 제사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것도 낡은 w셍활습성의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엄이나

사진 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러-i-고 절하는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멈에 꽃다발을 가져다놓든가 가족

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겅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부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율 살아있는 사람이 마저 하기 위하어 더적- 노 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것입니

다.Ul>

김 일성이 이같이 제사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비록 전통적 의미의 祭祀儀式은

많이 뢰색되 었지만 공산화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吾이

傳統的 遺習인 제사릅 지내고 있음을 반중하고 있는 것이 라 하겠다.

최근에 귀순한 김만철씨 일가가도 현재 북한에서 祖上에 대한 유祀를 지내2 있다2

중언하고 있으며 , 212) 또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도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공산화 초 기 종과주의 분과주의라

고 비판하였던 家門意識 門中意識도 일부 남아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조장에 대한 祭祀와 家門意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할아버지, 알머니 묘 지와 기일제사, 셍일제사는 임 러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은 대단히

단단하십니다. 절대로 그 누구한테 哥보게 하고 인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제 저는 장손며느리여서 시집제사도 제가 맡아 다 올리구 내쪽 제사도 다 받아 울리니

어느년이고 일년 열두달 111111동지 않고 제사와 섕일이 4는 난이 없습니다.
w w

209) 「北健共産集團의 傳統文/h妹殺,<서울: 自 由評論社, 1980),p. 124. 
-

210) 위의 책.
211 ) 「김일성저작선집.,7권,p.있.
212) 朝2B報社, 앞의 책,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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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기아버지는 저보다 제사날이 돌아오면 더 성의껏 준비하여 제를 올립니다.213>

그 는 열아홉살에 마음에도 없는 촌녀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늙어가는 부모들이 봉술가문의

대를 이어줄 자손을 저급하게 바랐던 것이다.214)

한편 조상숭배에 관련된 것중의 하나가 男兒選好思想이 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유교의

식에 따르면, 祖上의 代를 끊는다는 것은 不拳중의 가장 큰 불효였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男兒을 선호하였던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91다. 이 러한 전통은 아직 우리사회

에도 남아있어 태아가 女兒일 경우 낙태시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여전히 男兒를 選好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것은 첫째는 조상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같이 해나가야 하는 드 重苦를

자식에게만 안겨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딸에 대한 :陵情과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완벽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를 아들에게 의지하려는 생각때문이 라 할 수 있

다.215)

또 한 북한은 그 동안 
「사회주의 명절,만을 국가명절로 용인해 오다가 지난 88년 秋)

을 부활시킨데 이어 89년부터 음력설을 民督 名節로 ·공인화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주

민들도 음력설을 비롯해 한식 · 단오·추석 등 4대 민속명절을 모 두 쇠고 있다.216)

북한은 이같이 민속명절을 부활 시킨것을 金父子의 「은먹과 배려. 때문이 라 선전하

고 있으나, 실지로는 그 동안 북한주민들 사이에 늘리 펴져있던 전통적 명절을 공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북한 사회에 아직도 전통적 유습이 라 할 수 있는 祖上崇拜意

識이나 家門意識 그리고 男兒選好思想이 비륵 부분적으로 탈색되기는 했으나 많은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213) 통일원, 앞의 책,p.14.
214) 림재성, 앞의 책,p.119.
215) 朝鮮테報社, 앞의 책,p.74,李文雄, 앞의 책,p.240, 宋美順·李恩조, 앞의 논문,p.360.

216) r 內外通信 絲습版454,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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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結論

本 硏究는 社잡變動에 있어서 한 국가의 統治이데올로기의 變動이 그 사회의 政治體制외.

文+b體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북한을 그 연구의 대상으

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儒家思想을 統治理念으로 하여 비교적 오랜 세일을두고 형성된

文+brn制,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家庭倫理體系가 공산화이후 북한이 채택한 마르크

스-레닌主義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데各로기를 受容한 이후 실시한 共産+b

政策(家庭文/h政策)에 의해 어떠한變+h와 葛藏을 겪었으며,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努力들이 시도되었으며 나아가 현재 어떠한 형태로 殘存 또는 變形(連續性과 不連續性)되었는

가를 論究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롱 한국사회는農業爲主의 휴e生活이 중심읗이루었기 때문에 다른어떤 사회보다도복잡

하고 잘 조적뒨 家族制度를 謠胎시킨 家庭中心의 쇼W社잡였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는 恩2S系가 儒敎思想이었으며, 이 儒敎思想은 상호간에 葛蘭을 표출시키기 보다는

調和률 重視하여 소T간의 序列을 體系化시키는 倫理할系를 형성하여 왔다. 이와 같이 i耕社

會에 기초한 전통 한국사회는 祖上을 崇拜하고 子孫의 響盛을 중시여겼으머, 또 家庭의 모 든

권한이 家長(氏族長)에게 주어져 있는 家父長的社會인 동시에 家門의 名譽를중시하는社會였

다.

분단 이후 북한의 家庭文/b政策은 마르크스-엥겔스의 家族理論에 기초한 社會主義 家庭文

+h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1940-1050년대 家父長制의 物的 도데가 되었

던 土地랬후을 단행하였고, 또 封建的 家庭文+h를 yT破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法을 제정 공포하

였으며, 이 시기에 시작된 女性의 社會參與와 育兒의 共同養育制 등을 강조한 家庭의 革命4(b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쇼TH firna가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는 「社會政治生命얠論,과 「社會主義 大家庭, 둥

을주장하면서 忠誠과 拳子를 강조하고 있고, 1990년에 제정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족

법,에는 싯姓追從原則과 父母에 대한 孝道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요毛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은 1940-1970년대까지는 주로 과거 封建的 家庭文化11破와 家

庭의 후命化를 통한 全社會의 革命+h에 주력하였으나, 1980년대 접어 들면서 상당부분 傳統的

家庭文化에로 復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金퍼H 世襲體制의 擎固+h와 무관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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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傳統的 家庭文化가 강하게 남아 있음을 북한정권이 정치적으로 受用·쳄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실시한 家庭文化政策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 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共産化 이후 북한의 夫婦關係는 북한 당국에서 전통적 男女差別的 夫婦關係를

土地改후이나 男女平等法制定 등 强壓的 方法을 동4신하여 2 F等한 관계로 유도를 시도

하였다. 그 결과 封建的 男尊女卑思想은 많이 없어 졌으나 아직까지 남자는 바깥일에

전념하는 반면 여성은 社會勞動과 가사일을 도맡아하는 경향(男主까, 女主內)을 보이

고 있으며 , 또 전통사회에서 강조하던 여성의 貞節과 守節이 여전히 殘存하고 있고,

또 離婚도 특별한 경우에만 정부에서 허 락하는 등 傳統的 儒敎的 夫婦倫理가 많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들째, x麻化 초기에는 父母와 子女간이 라도 黨의 방침에 어긋나면 부모를 고발하는

등 反人倫的 요소도 없지 않았으나,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傳統的 父母와 子女관계로

回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 拳道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 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義務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

80년대 이후 金正 世襲體制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孝道와 忠誠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傳統的 儒敎호化에서 강조하던 父子간 그 리고 君區사이의 윤리규범과 그

類似性을 띠고 있다.

또 과거 家父長的 社會에서 일반화되 었던 子女結婚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은 공산

화 이후 土地改革과 男女平等法제정 등으로 많이 약·叫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큰 것으

로 확인되 었고, 戀愛와 離婚은 아직 不道德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傳統的 遺習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세째, 전통적 兄弟 · 姉妹간의 윤리규범인 友愛은 별다른 變化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되 었으나, 黨에서는 이 러한 쇼W的 友愛보다도 革命的 同志간의 友愛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祖上·親族간의 윤리관계의 한 방편이 었던 祭祀는 정권 초기에 封建的 殘釋로

迷信이 라 일시 Mh웨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근들어 民'·聞에서 昔遍化되고 있는 것을 容麗

하고 있으며, 또 男兒選好思想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나아가 傳統 民族名節도 부활

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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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北韓은 정권 수립이후 그 들이 指向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政治體制를

수립하고 이에 罷應하는 社會主義 家庭文化建設을 위하여 人爲的·强壓的 방법으로

傳統的 家庭文+h를 打破하기 위 한 많은 努力욜 경주하었음에도 불구하고, 傳統的 家庭

文+b가 부분적 變化를 겪기는 하였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常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敎會變動에 있어 한 국가의 통치이데올기의 變動이 기존 사회의 文+ha制와

謁和를 이루지 못할 경우, 政治體制는 정치권력 주체의 )L爲的·强壓的인 정책으로 인坤 단시일

내 强制的 뿌fb가 가능하지만, 歷史·文化的 傳統性을 갖는 文+ha制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斷絶을 강요받으며, 그 결과 21%連 性을 형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連續性을 維持하려는 慣性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깃이라 하或다.

또 한 본 연구결과 北韓의 家庭이 많은 정치 · 사회적 變/b와 屈 曲에도 불구하고 傳統

的 家庭倫理가 많은 영역에서 아직 殘存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南北韓 歡會統合에

있어 家庭倫理가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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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이 연구는 최근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의 갈등을 분석하여 오늘날 북한의 젊온 세대의 삶의 지향과 내.면

세계를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에 있어 젊은 세대의 향방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

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앞으

로 전개될 사회 변동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런 점

에서 이들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것을 감안

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補

은 세대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

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의 내면세계란 바깥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내면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들

의 내부적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편 및

중 장편의 소설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愈은 세대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드 러내고자 한다. 소설 역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출

판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가

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오늘날 북한의 세대를 다옴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김일성과 현재 6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 런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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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 대부분 노 환으

로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2세대는 청년시절 6. 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그들은

전젱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

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

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충이다. 이들은 현재 환갑을 전후한 나

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3세대는 전후세대로서 그 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 난의 일제시데

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현재 나이가

40대 전후로서 북한 사회의 허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충들로 이들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

요한 충들이다. 그 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커 왔기 때문에

나이든 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

이다.

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이

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3세대와 비숫

하지만 이·직 사회 경험이 엾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들과

다른 륵징을 가지고 있다.1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역시 3 세대'와 비숫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미 사회 속에서 를이 짜여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

기 어려운 3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듭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북한 문학 작품에서 세대 간의 갈둥이 주로 다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 나누어겨 있다.

첫째는 2세대의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이다. 이들 작품

에서는 2세대들이 3, 4세대에게 과거의 위업을 들려주면서 후대들도

그 들을 따라 배우라고 주장하는 방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둘째는 2세대의 입장과 더불어 3, 4세대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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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있어 오늘날 북한의 3, 4세대의 지향이 어느정도 그려져 있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결국 3
,
4세대들이

2세대들이 살아온 그 험난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결말을 가지게 된다.그런데 이 경향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안

이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 러나 있

어 오늘날 북한의 세대간의 갈등을 엿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

사를 제공해주게 된다.

세째는 2세대들의 목소리보다 3, 4세대들의 입장이 더 강하게 드러

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지향이 더욱 진보적인

것이며 늙은 세대들도 이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작품들

이다. 이들 작품에는 주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라든가 과감한 일의

진척 등이 주로 드러나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 소설이 자기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에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 운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으L도 있다.

북한 체제 성립 초기부터 수립한 남녀 평둥을 위한 제도는 우선

적으로 여성 생산력 동원이라는 목적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러한 제

도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 자신의 의식과 남성의 의식도 조금

씩 변화시켰다. 그 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을 보조자로 보던 전

통적인 가부장제적 여성관은 약화되고 여성을 동반자로 보는 여성

관이 확산되어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희1 양상도 띠게되었다.

또 한 근대화 과정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진취적인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도시로 진출하려는 동기

와 기희를 부여한다. 이것 역시 세대 간의 갈등과 중첩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관료주의의 폐해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여유있게 자란 젊은 세대들의 공명주의와 보신주

의 그리고 물질적 욕망이 야기하는 폐해에 대해 늙은 세대가 간고

한 항일 혁명 정신을 계숭할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갈

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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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젊은 세대(3세대와 4세

대)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

다. 전쟁을 경험한 늙은 세대는 지금도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것이 라

고 믿고 있고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補은 세대는 전쟁은 과거

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둘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해 진취적이

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애 대해 고 마워하는 감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제시대라든가 전쟁을 겪은 늙은 세대들은 과거의

못살았던 처지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조 건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현재의 조 건을 불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처지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

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추구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 .

세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규범과 규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나이

든 세대들은 비교적 규올이라는다 규칙에 익숙해 있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활달하고 격식이라든가 규범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

가는 것이다.

네째,북한의 젊은 세대에게는 비교적 가부장적 사고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늙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

기 때문에 알게 모르 게 가부장적 의식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는 반

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의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생산력주의로부터 빚어진 국가동원 처]

제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 보다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평등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의식이 바꾸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농촌 보다는 도시를 선호한다. 농촌

의 補은 세대는 환경이 바뀐다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과감하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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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의 조 건 즉 출세와 윤택하

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좆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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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최근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는 세대 간

의 갈등을 분석하여 현재 북한의 젊은 세대의 삶의 지향과 내면세

계를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적 통힙g에 있어 젊은 세대의 향방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

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앞으

로 전개될 사회 변동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점

에서 이들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감안

하여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補

은 세대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

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런데 인간들의 내면세계란 바깥으로 드 러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폐쇄적이고 공식적인 언론만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내놓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엾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 보기란 더욱 어렵다.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내면세

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 들의 내부적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편 및 중 5{편의 소설작품을 분석함으

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내면세계를 드 러내고자 한다.

물론 북한 사회의 다른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소설 역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다. 그러

나 현재 우리가 북한 사회에 관해 접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는 공

식화되고 추상화된 부정확한 통계 자료나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내

보내는 선전용 자료, 아무래도 몇번의 외부 검열과 자기 검열을 거

친 귀순자의 수기나 여행자의 표피적 방문기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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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생활 사실에 근거하여 일상적 인 삶의 모 습을 그 려내고 있

는 소설을 분석해보는 것이 북한의 젊은 세대의 내면 세계에 접근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러한 목적에서 북한 소설을 읽고 분석할 때는 공식적인 목소리

와 비공식적인 목소리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소설은 소설의

장르적 성격에 의해 생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

는 데로부터 출발하지만 체제의 요구에 의해 공식적인 결론에 이르

게 된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은 그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

이다. 그리고 대부분 체제가 요구하는 슬로건의 확인이나 모 범적

인 인간형의 승리로 이루어진 결말은 현실이 그렇다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요구하기 위한 상총 지도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독일의 롱일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것은 구 동독의 젊은

이었다. 우리나라도 향후 롱일과정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파악 없이

는 그 과정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 그 런 점에서 미리 이들 북

한 젊은 세대에 대해 구처1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향후 있을 사회변

동에서 멀 혼란쇼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 구성과 그 사회적 의미

김일성 사후 남한 사회의 매스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혁명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성

여부였다. 김일성이 죽고난 다음 얼마 남지 않은 혁명 1세대 중의

한 사람인 오진우와 북한 사회의 지도자이자 동시에 혁명 2 세대 중

추로 떠오른 김정일의 관계에 대해 경쟁 관계라는 둥 후견자라는

둥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 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심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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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아주 제한적으로 상층 지도부만을 볼 뿐이지 실제 북한 사

회의 흐 름을 좌우할 수 있는 긍극적 원동력으로서의 일반 대중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처 눈돌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혹은 생

각은 했더라도 접근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구동독의 붕괴에서 보듯이 사회 변화의 중요한 국면과 전

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도부의 역할 못지 않게 일반 대중들 그 중

에서도 젊은 충들의 불만과 지향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어서 혁명 1세대 혹은 2세대의 동향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재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문화와' 지

향을 이끌어나갈 이른바 3세대와 4세대의 움직 임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한 사회를 한충 더 총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

1980년대 이후 북한문학은 물론 적대적이 아닌 비적대적 모순의

테두리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갈등이나 모순을 그리기 시작

하면서 현실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세대간의 갈등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오늘날 자신들의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를 다음 네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1세대는 일제하에서 항일혁명운동을 했거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랍들이다. 김일성과 오진우 등 현재 80세를 전후한 사람들이다.

그 런데 이들은 대부분 고 령으로 세상을 떴기 때문에 현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제2세대는 청년시절 6. 25전쟁을 겪고 살아온 세대들이다.그들

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북한을 건설한 주역들이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잭임을 일차적으로 떠맡고 있는 충이다. 이들은 현재 60대를 전후

한 나이의 사람들로 젊은 세대들의 앞길에 대해 또 한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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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는 전午세대로서 그 들은 앞세대가 겪었던 고 난의 일제시

대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지 않은 충의 사람들이다. 현

재 나이가 40대 전후로서 북한 사회의 허 리 역할을 떠맡고 있는 충

들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 사회의 앞길이 좌우될 만

큼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 세대와는 다르게
'

고생하지 않고' 커 왔기 때문에 나이든 1 세대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세대이다.

제4세대는 현재 20대로서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데들

이다. 일제시대나 전쟁을 체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먼 3 세대와 비

숫하지만 아직 사회 경헙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들

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세데나 2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들 역시 3세대와 비숫하게 근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다.그런데

이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분명하고 틀이 짜여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떻게 하기 어 려운 3 세대에 비해 이들은 지도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세대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세대 구분을 동해 드러나는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 사회

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혁명 3 세대와 4 세대가 과거를 잊어 버리

거나 모른다고 하는 현실이다. 북한 사회 곳곳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혁명 2세대들은 실무 책임자인 3세대와 미래의 역군 4세대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사태률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들의 이런 고 민이 얼마나 크고 절실하며 또 한 심각한 문제인가

는 혁명 2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학평론가의 다음과 같은

질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3세 4세 청 년들이 1세 2세들이 게척하고

고수 발전시켜온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철저히 옹호고

수하고 끝까지 완성할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시대 앞에 부과된

자기의 사명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당에 의해서 교양육성된 새

세대들 속에서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갈 얼념으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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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많은 미거들을 속출시키고 있는가.수많은 저]대군인들과 처

녀들이 대훙으로 농촌으로 자원해 달려가고 전우들 인민들의 생

명을 위해 자기의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군인들의 감동적 행

동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

려는 처녀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는 아직 자:p] 개인을 먼저 내세우며 뭇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청년들도 없

지 않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작은 것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사소한 요소들이 자라면

종당에는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몰라보는 속물로 정치적 오락자로

혁명의 배신자로 돼버리기 마련이다, 청춘시절이 아무리 소중하

고 두번 다시 없는 것이라 해도 자기의 시대적 사명감도 모르고

껄렁껄렁 살아간다면 그러한 청춘을 열번 백번을 산다고 해도

단 한푼의 가치도 없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의 청춘시절을 본받아 그 들이 높이 추

켜든 붉은기를 지키기 위해 순간과 ·순간 날과 달을 바쳐가는 것

이 3세 4세들이 자기의 청춘시절을 빛나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

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두고 바라게되는 가장

큰 기대이며 소원이기도 하다.l)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글에서 
'

불미스러운 행동' ,

'

자

기만을 알고 향락에 재미를 느끼는' 등과 같은 대목을 보면 실제로

3세대 4세대들의 행동양식이 2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괴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세대간의 이러한 갈등은 일상적 생활을 묘사하는 소설에서는 휄

씬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북한의 문학작품은 이러한 문

1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세대의 형상을 奇륭히 창

조 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r조선문학, 199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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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풀기 위헤서 젊은 세대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양하는 데로

기울어진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많은 작품들 특히 소설은 많은 양

이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님의 영도 밑에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인 항일 혁 명 투사들에 의하여 개척

되고 혁멍의 2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숭발전하였으며

오늘은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다. 혁명의 선행 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나가야 할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의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

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

히 고 수하고 더욱 빛내어 가는 것이다.그런데 혁명의 3세대 4

세대 청년들은 원수와의 피어린 싸움도 값비싼 피의 대가도

치르어보지 못하고 헝복한 조건에서 태어나 삶을 누려온 새 세

대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겨눈 원수의 과녁은 변하지 않

았는데 행복만읗 알고 살아온 세대들이 혁명의 대를 이를 주력

군으로 나선 객관적 조건은 필연코 이듈에 대한 사상 교 양 사

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기

북한 소설들이 왜 세대간의 같등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었는가 하

는 점을 위의 인용문을 롱해서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대간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온 시간의 흐 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고 세상을 먼저

산 사람과 나중 산 사람 사이의 갈등이란 언제나 있어온 것이다.

2)「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 수하고 빛내어가는 청년 전위의 형상을
더 많이 창조하자,<r청년문학,,1993년 3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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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런데 그련 일반적인 노 년과 청년의 갈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규정된 특정 세대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변화의 한 징후가 될 수도 있다.

북한 사회에서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세대 간의 갈

등이 최근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이 주제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나와있다시피 
'

우리식 사회주의 설' 의 문

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소련과 동

구 사회주의 질서의 붕괴 둥 북한을 暑러싼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

면서 바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향배는 더 중요해졌다.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이

동요하게 될 때 북한 사회는 근본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정신적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

n 
. 북한 소설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1.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분류

북한 사회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진다.

하나는 작가의 가치평가가 혁명 2세대에 기울어져 있어 이들의

시각에서 3세대 4세대들을 비난하는 겻으로 일관되거나 교훈을 들

려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당정책의 공석적 목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 현실의 구체적 모 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작

품들은 하나같이 전세대와 후세대들 나란히 동장시키고 전세대가

후세대에게 과거에 있었던 위업을 소게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

품들이 유형화 되어 있다,

가장 많은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한 것이다.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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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과거의 힘들었던 시절과 그 난관 속에서 헤쳐나왔던 위업

을 들려주고 소 개헤주는 구성이다. 이 러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대신

에 스 숭과 제자, 전세대 노동자와 후세대 노 동자 등의 관계로 바뀌

면서 여 러 작품에 거의 비숫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면은 작품들의

제목에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예컨대 「아들에게 보내

는 편지,(조선문학, 1992년 4쾰호), 「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 1991 년

6월호), 
「언제나 그날치럼,(1992년 8월호)같은 것들이다. 또 한 이러

한 소설에서 가장 자주 들먹이는 시대는 이른바 천리마 시기이다.

실제로 이 천리마 시대는 혁명 2세대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새롭게 건설을 주도했턴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나

이든 2세대들은 그때의 이야기틀 즐겨 들려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경향의 작품은 2세대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3세

대 4 세데들의 입장과 논리적 근거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 그 갈등의

심각성과 현실성을 더욱 뚜恨하게 보여준다. 특히 2 세대들이 젊은이

들을 비판하거나 꾸짖을 때 앞의 경향의 작품과는 달리 이 부류의

작품에서는 항상 젊은이들의 반론이나 변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렇기 때문에 이 러한 접점을 잘 살펴보면 그 들 사이의 갈등의 구체

적 내용을 어느정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러한 흐름의 작품에서도 마지막

에 가면 젊은 3, 4세대들이 2세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

다. (만약 그렇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기게된다.북한의 문

예정잭에서는 작품이 비적대적 갈등이나 모순만을 그릴 수 있고 또

그적기 때문에 항상 결말은 그것이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풀리거

나 화해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겻은 이후의 논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혁명 2 세대와 3, 4세대 사이에 놓인 대립과

갈등에 한정되어 있고 혁명 1 세대와 2 세대 사이의 대럽은 엾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에서 혁명 1세대와 그 후대 륵히 혁명 2

세대 사이에 대립과 갈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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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제기된 갈등과 대립은 o
'

l미 지난 시절의 것으로 지금

에 와서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를 가2('1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

한다. 실제로 과거에 특히 전쟁 직후에 혁명 1세대와 혁명 2세대의

북한의 일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과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

여주는 문학적 자료가 있다. 19韶년에 출판된 김삼복의 r 향토,에는

전쟁 직후에 있었던 혁명 1세대와 2 세대의 현실감각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

자 들자구( 리당비서, 임자두 들게!"하고 외할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큰소리로 말했다. 
"

오늘이야 마음껏 마시고 즐겨야지. 여보

게, 내 노래 하나 하라나 
"

"

할아버지, 락후한 노래를 하면 안돼요"
a

내가 옆에서 미리 주의를 주었다.
"

이것아 좋은 노래도 많은데 왜 하필 락후한 노래를 하겠니 한

데 너희들은 민요를 모르는게 탈이야 그저 
'

나가자, 나가자'하

는 노래만 부르지 사로청원들이니까 그런 노 래를 불러야 하겠

지만 조 선민요두 불러야 해"

이러면서 외할아버지는 가는 목소리로 한 곡조 쁩았다

새가 새가 날아吾다

i i 4

나는 눈을 가느스름해가지고 수염을 떨며 노래하는 외할아버지

와 그에 따라 훙에 겨워 
'

좋지'하고 어깨를 들썩거리는 오근풍

아저씨 그리고 빙글빙글 웃어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늘 이 집을 찾아온 것이 오아저씨가 
'

운암의

어른' 이기 때문도 아니요 또 그가 재취하기를 권고하기 위해서

도 아니라는 것을 , 최정임에 대한 애정을 품고 혼자 늙어가고

있는 오아저씨의 마음을 덮혀주고 무엇으로든지 기쁘게 해주려

는 깊은 의도에서였다는 것을 깨닿았다.

좌상인 외할아버지가 먼저 노래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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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며 다 노래를 불臧다. 나도 불렀고 오근풍 아저씨도 불렀

다. 오아저씨의 목소리는 잘 어울리는 저음이였다.그는 조 국보

위의 노 래를 불렀다. 손읗 흔들며 열정적으로 불兎다.

가슴에 끊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나는 좋은 목청을 가지고도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오아

저씨를 보면서 웃음을 머금었으나 주먹을 흔들며 열정적으로

부르는 그 억센 모습과 전쟁때와 그리고 전후의 어 려운 시기를

그러한 패기와 열정으로 피와 땀을 흘려온 그의 과거를 생각하

니 저절로 눈물이 솟구쳤다. 이 노 래는 그가 좋아하는 노래였는

데 준엄健던 지난 전쟁때 많이 불리있다고 한다. 잊을 수 없는

설날이였다3)

이 작품의 화자가 어느 설날 아침에 겪은 이야기를 묘사해 놓은

부분이다.그런데 혁명 1세대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

와 혁명 2 세대에 해당하는 오아저씨가 부르는 노 래 사이에 개재된

차을 통해 이 두 세대가 살아온 역사와 그것에 따른 정서적 차이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혁명 1세대인 외할아버지는 일제하에

서 주로 많이 불렀턴 유행가와 민요 중에서 되폐적이 라고 간주되는

유행가는 부르지 않고 민요를 부르게 되고, 혁명 2 세대인 오아저씨

는 전쟁 시절에 부른 혁명가요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생

활에서의 차이를 롱해 작가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놓여있는 세대

간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롱해 볼 때 혁명 1세대와 2 세대 사이에도 과거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 늘날 혁명 1세대들이 거

의 살아남아 있지 않는 현실에서 더 이상 그것은 의미를 가지기 어

3)김삼복, r 향토,(문예출판사,1988)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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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세대와 2 세대 사이의 차

이는 다루지 않고 2세대와 3, 4 세대 사o]의 차이와 갈등 만을 다루

도록 하겠다.

2, 세대 간의 갈등에서 제 1
,
2세대의 입장이 주도적인 경우

북한문학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 중에서 양과 질에 있

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세대가 3세대 4세대들에게 자신의 경

혐과 실천을 들려주면서 후대들이 이를 따라배우기를 원하는 경향

의 것들이다. ·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북한 체제는 작가들에게 3, 4 세대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1, 2세대들의 영웅적 모습을 창조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이다. 항일 혁

명 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

으로 모 시고 천신만고를 다 이겨내면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

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항일혁명 투사들

은 그들의 업적으로 보나 투쟁 정신으로 보나 우리 인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본받아야 할 혁명가의 모범이다.

한편 조국 해방전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혁명의 2세대들

인 인민군 군안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 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

다.그들은 온 나라가 잿더미로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로

된 속에서 奮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들을 새로 일떠 세우고 사

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였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1세대 2세대의 고귀한 혁명 정신

과 투쟁 업적이 깊이 있게 형성됨으로써 혁명의 3세대 4세대가

따라배워야 할 숭고한 풍모와 계숭의 몫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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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

그 런데 이들 작품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뻔하게 여겨질

정도로 판에 박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핵심

중추 세력인 이 2세대가 젊은 후대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지 또 한 그 세대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 력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

으로 3, 4세대와의 긴장이 고조 된 가운데 2 세대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다.

리규택의 「인간의 수업,은 총국장 채석준과 그의 아들 정원이의

갈등을 다룬 것이다.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의 힙을 빌어 상급학교

에 진학하고자 했던 아들과 성적이 모자란다면 성적이 낫고 열의

있는 학생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제염소에 배치받

게 한 아버지의 갈등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런 처사에

반발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과거에 그 제염소에서 했던 노동과 생각

을 알게 되면서 제염소 일에 열성을 쏟아 임시 반장까지 맡게 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석준은 아들이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면 상급학교로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었으나 그의 아들 채정원은 성적이 되지 않아서 남동제

염소에 배치률 받게 되었다. 석준이 좀 힘을 쓴다면 단과대학이나

고둥전문학교 정도는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 정원이도 
"

못

해도 전문학교쯤은 시험에 응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고

설사 실력이 얼마간 딸린다고 해도 아버지가 도와주리라 믿었"5)는

데 채석준은 실력 있고 열성 있는 학생에게 양보하는 것이 양심적 인

태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團

로

團

4)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새 세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 것은 작가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다.(r조선문학,, 1993년 7월)

5)리규택, 「인간의 수업,, r 쇠찌르레기1, (살림터,1993),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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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추천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

난

상급학교 시험두 쳐볼수 없단 말이예요 됐어요. 더는 아버지 신세

를 지지 않겠어요. 소금밭에 나가 소[금 농사나 지어먹겠단말이예

요. 
"

S)라고 원망에 차서 반항적인 말투로 대들었다. 거기다 아내까

지도 아들의 편에서 남편의 고지식함을 따지고 든다.

남편과 아내의 다음과 같은 대화는 북한 사회의 공식적인 이데

올로기와 그것이 현실에서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4세대 격인 정원이는 내놓고 아버지에게

대들지 못하기에 남편의 견해에 반대하는 아내의 말은 바로 정원

이의 불만이기도 하다.

"

당신은 랭정해요. 그렇게 해야만 제 자식을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원칙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처사로서는 너무도 몰인정해요. 그래 하다못해 정원이를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귀성 염전에라도 내보내면 큰일 나나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

우리 책임일군들로부터 제 자식들을 가장 멀고

도 조 건이 불리한 염전에 보냅시다. 나도 우리 맏아들을 남동

염전에 제염공으로 보내戚소' 라고 앴지만 기술부국장네도 철남

이를 거기엔 안 보내겠대요. 당신0'1야 책임 일군으로서의 자기

체면이 있는데 정원이를 다른데루 빼돌리겠나요 자식보다두 그

게 몇배루 더 귀중할텐데요. 
"

안해는 웃방에서 정원이가 부모의 주고받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조차 념두에 두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아들애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듯 결사적으로 나섰

다.
"

난 절대로 정원이를 남동 염전까지는 보내지 않겠어요."

잠자리에 들었던 둘째 아들 경원이가 부시시 깨여나 웬일인가

하여 두리번거리며 량친을 번갈아 보았다. 파르끄레한 빛죠차

6)같은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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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린 경원이의 순결하고도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석준은 정색했

다.
"

여보 섭섭하구만. 거무1 남동이 사람 못살 고장이기 라도 하단

말이요 거긴 내가 10여넌 동안이나 제염로동을 한 고장이요.

어쩐지 내게는 북에 들어와 제일 오래 있은 그 염전이 나서 자

란 고 향 못지 않게 소중한 곳으로 여겨진단 말이요. 
"

"

알고도 남았어요. 그렇다해두 설마 제 자식까지 그 소 금밭에

서 일을 시켜야만 하겠나요 지금은 그 때와는 사정이 달라요.

할수 없으니 그렇지 그래 자식들을 키워서 보란듯이 주간 대학

에 보내면 나쁜게 뭔가요 
"

(… )
"

당신은 몰라요. 요새는 애들한테두 체육복을 철따라 해입히

는게 류행이예요. 
"

언젠가 정왼이에게 몇번째인지 모르 게 새 체육복을 해 입히는

걸 보고 너무 호강을 시키면 안된다고 健을 때 안해가 실롱하여

대꾸한 말이다. 그 말이 아직도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걸 보면

애한테 지나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심히 못 마땅챘던게 확실

하다. y)

특권의식을 가진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자신이 옛날 그 남동 염

전에서 일하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다. 채석준이 아들

정원에게 쓴 편지는 바로 북한사회에서 전후 복구 건설과 제1차 s

개년 계획 등에 청춘을 바친 제2세대들이 후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

기이기도 하다. 그 편지의 대강은 채석준 자신도 30년 전의 젊은

시절 남동 제염소에 배치를 받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남반

부에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은 자신의 부모를 들먹

이며 좀더 헐한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것, 그

러나 제염소의 다른 일군들의 정성에 감복하면서 힘든 노동을 자기
m

w

7) 위의 책, 221-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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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싸움의 과정으로 받아들고 최선을 다하여 통신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밑천이 되어 총국장이 된 지금에는 염전현장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알아 주는 지도 일군이란 뜻으

로 
'

제염공 총국장' 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 편지 중에서 다음 두 구절은 이 북한 사회의 지도층이 된 제2

세대의 심정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목o]다.

훙분하여 분별을 잃은 나는 감히 저 세상으로 사라진 부친의

성스러운 이름까지 내휘두르며 자신의 
'

권리'를 주장했다. 정

원아, 지금도 이 애비가 농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너의' 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렬사중이 자기 자식에게 공짜로 헐한 작업

을 마련해주는 그런 눅거리 증표였3%니.8)

요즘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가 지난 날 간고분투하며 전후 복

구 건설을 하던 때 있은 일을 얘기할라치면 
'

새로운 말은 없구

늘 듣던 그 얘기군요. 지금은 그때하구 달라요. 
'

라고 하기 일

쑤이다. 세상일이란 그 런 것이지. 지나간 일은 다 례사롭고 헐

해 보이는 법이거든.9)

중간에 남동염전소 사람들이 지레 총국장에 대한 배려로 정원이는

작업반장학교에 다니러 집으로 왔지만 아버지가 써놓은 편지를 얽

고는 마음을 돌려 다음날 바로 제염소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임시반장까지 하여 아버지에게 뿌듯함을 안겨준다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고 있다.

남동제염소에서의 노동은 아버지나 아들 모두에게 
'

인간 수업'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창현의 「모래불,(조선문학 1992. 5)온 1세대와 2세대가 그 후세

u

8)위의 책,za4면
9)위의 책,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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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들에게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래서 소 설에는 뚜렷한 갈등이 구성되지는 않으며 1 
,

2세데의

일방적인 경험과 목소리만 들린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뒤집어 읽

으면 문제를 알아챌 수도 있다.

이 소설에는 무남로동자구 상업관리소 소장인 중년의 오철흡,

서촌 수산협동조합에서 바다 자원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칠순의 라

희만이 등장하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지금은 죽었지만 라희만의

10년 선배로 석산소비조합의 잭임자였던 오철홉의 아버지 오성훈도

있다.

소설은 오철흡이 그동안 무남의 김장용 젖갈을 서촌에서 조달해

왔으나 유명한 조개산지였던 서촌 앞바다가 간석지로 막히면서 젖

갈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궁지에 몰렸을 때 라희만 노인이 조 개

젖갈을 보내주어 오철흡이 감사 인사를 하러 라희만 노 인을 찾아가

서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화는 주로 라희만 노인의
'

조 개이야기' 이다. 즉 2세대인 라희만이 그 아래의 세대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다.

해방 직후 라희만은 석산소비조합에 배치되었으나 물자가 귀한

판이나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라희만은 옮겨갈 궁리만을 하고 있

었다. 그 런데 도 상업일군양성소를 나온 오성훈이 와서 열성을 내는

바람에 라희만은 마지 못해 끌려갔다. 서촌 앞바다 모래불에는 원

래 조개가 많았는데 일제 말기에 이르러 공장의 폐설물과 기름찌끼

가 마구 홀러들면서 조 개들이 폐사해버臧다. 그런데도 오 성훈은 마

을 사랑들을 동원하여 조개 한알이라도 더 주워 젖을 담그려고 노

력雙다. 라희만은 오히 려 앞바다를 간석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강雙지만 오성훈에 吾려다니느라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 었다.

그때 라희만은 오성훈에게 
' 

붜 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극

성을 부리는 게 아니냐'고 대놓고 말하고 학교에 보내달라고 보채

기·도 雙다. 그러면서 오 성훈의 전정을 조금씩 느껴가게 되었다.

6. 25 전쟁이 나던 해에는 젖갈을 담기 위해 조개를 사서 싣고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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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풍랑을 만나 조개 자루를 모두 바다 속에 삐-뜨리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오 성훈은 
"

그래도 조합 재산을 제 앞바다에다 쳐넣었으니

다행이지 1 
"

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전쟁이 끌나 무남으로 라희만이

돌아와 보니 서촌 앞바다에는 조개가 쫙 깔려 있었다. 풍랑에 n]4

뜨린 조개가 번식한 것이었다.

그뒤 라희만은 대학을 마치고 서촌의 간석지 건설사업소 부기사

장으로 돌아와서 공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런데 라희만이 제방공

사 계획 설명을 실컷 하고 나자 허리가 구부정헤져서 안경 다리만

매만지며 자주 먼 바다만 내다 보던 오 성훈이 
"

다 좋습니다. 그 毛

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앞바다의 조 개밭은 어찌되는겁니

까 
"

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라희만을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은 앞바다에 큰 벌이 생긴다고 좋아하는 판에 조개 따위는

동문서답이었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어 차를 몰고 뒤어다니다

가 라희만은 어느날 한 밤중에 오성훈을 만났다. 오성훈은 제방공

사로 모래불이 말라드는 와중에 한알의 조개를 버리기 아까와 밤을

새워 조개를 캤던 것이다. 라희만은 C으성훈의 그런 행동이 살림에

보태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 성훈은 조개가마니를 동뚝 위에

싣고가자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성훈의 훈계는 자기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성실하

게 해내는 숨은 영옹의 것이다.

"

여보게, 조 국의 지도가 넓어지q고 여기에 새 땅이 생기는게

왜 나쁘겠나. 하지만 저 동뚝 너머에 조개를 다시 심는 일도 그

만 못지 않은 일일세. 그래 이 모래불 속에서 주인을 잃고 죽어

가는 한 알의 대합, 동조개, 바스레기가 우리의 재부가 아니란

말인가. 이 모 래불이 간석지로 둘러 막혀 마를 수는 있어도 저

제방 너머 시퍼런 우리 바다야 어델 가겼나. 바다가 멀리 나갔

으 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 나가야 할 게 아닌가! 그래 저

새 바다의 모 래불에서 다시 숨쉬게 될 조개가 우리의 재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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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란 말인가1

사람들을 교 양하게. 여기는 내 마지막 서식장이야. 자네들이

뜨락또로며 자동차를 마구 몰아대니 내 밤잠을 집에서 잘 수 있

겠나1"10)

그리고 이렇게 오 성훈이 심어 놓은 조 개를 라희만이 오철흡에게

가져다 주듯이 오성훈의 훈계도 라희만을 통해서 오철홉에게로 이

어지는 것이다. 
'

전세창의 「초불,(1993.3)도 1, 2 세대가 제3세대에 느끼는 불만

과 불안이 주로 묘사하면서 1 , 2세대가 아랫 세대에게 자녀 교 양을

잘헤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꼬장꼬장하게 
'

로동안전규정' 을 적용하고 주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일을 잘 주관해서 
'

昏판사' 라는 별명을 가진 일흔 살이 된 홍

만표 노 인이다. 그 는 첫째 아들은 군사분계선 초소에서 잃었지만

그 손자들이 울륭하게 자랐고 세째 아들 경수도 리원군에서 기업관

리를 잭임진 지배인 사업을 맡아보고 있어 늘 자식들에 대해 긍지

를 느껴왔다. 그래서 인민반회의에서 자녀교양을 잘하자는 주제가

나왔을 때 
"

자식이야 겉을 낳지 속을 낳나. 
"

고 말한 사람에게 총로

인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꾸짖을 수 있었다.

"

자네 예전 시절에 우리 선친들의 운명이 어떠兎는가를 모르

지 않을테지. 자식을 낳고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를 허

희 탄식하며 제 스스로나마 사람구실 하기를 바래서 4두리처럼

그 런 말을 雙네. 헌데 자넨 그게 무슨 소린가7 그런 말로 자식

교 양을 잘하지 못한 허물을 가리워보자는 건가7 그래 제 자식의

속을 누구더러 책임지라는 건가, 학교선생들이7 아니면 우리 인

민반에서7… 하도 제도가 좋아 배꼽떨어지자부터 그 부모들이

어데서 무엇을 하건 골고루 입혀주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에 세

너 미 團

10)검창현, 「모래불,, 「조선문학, 1992년 5월,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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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부러운 것 없이 키워주니 그 은먹에 자식을 잘 키워 보답

할 대신에 … 에키 이 돼다 못한 사람같으니, 그래 제 자식이

잘못되면 남의 탓이고 잘되면 대[끔에서 대가 난다구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텐가 
"

Il )

그 런데 룽로인이 그 세째 아들 경수에게 문제가 생겼다. 경수는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리원군 지방 산업 공장에 배치되었을

때 어덜게 하든 평양에서 떠나지 않으려다 종당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한 훈계를 받고서야 행장을 꾸렸던 전력이 있

는 인물이다. 홍만표 노 인은 경수가 )J는 공장에 6. 2S 당시 꼬 마전

사로 자기를 따르던 대바르고 의리겊은 김갑석이 있기에 그 곳에서

경수가 품성이 좋아질 것을 기대했다. 그 러나 훙로인이 경수네 집

을 다니러 가보니 지배인이 된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를 묘리

있게 둘러 맞춰 겉만 그럴둣하게 넘2'1고 있었고 그의 정신 상태를

비판한 김갑석을 산골의 한지로 발령'해버리는 수완을 부리고 있었

다. 그 실상을 알게된 홍로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를 교양해야한

다고 생각하고 리원으로 이사를 한다.

이 소설에서도 3세대 격인 경수의 ·구체적 면모와 내면은 그려져

있지 않고 昏로인이나 김갑석이 비판:파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 그

의 행태가 드러나 있다. 훙로인이 리원의 경수녜 집에 도 착하여 김

갑석을 만나러 갈려고했을 때 며느리와 손자가 보이는 행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는 1, 2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서 우려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훙로인은 행장을 풀면서 김갑석이와 마주 앉아 회포를 나눌

' ·모 모 , 모VA2 7 
'

시아버지가 온 것으로 하여 한껏, 기분이 더 있던 며느리가 갑

11 )전세창, 「초불,, 「조선문학」 1993년 3월,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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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말못할 질문이라도 받은둣 주저주저 대답雙다.
"

그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

"

병원이라니 
"

"

전쟁 때 부상 입은 상처 자리가 도 졌나봐요. 
"

" 

어 엉 
"

로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1953년 7월 전쟁 승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습격 전투에 나

갔다가 부상당한 갑석이를 업고 오던 일을 지'급도 어제런듯 기

억하고 있었다.

로인은 몸에 감겨드는 응석받이 막둥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향

해 집을 나서려다가 고둥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갑

자기 저금통장을 찾으며 큰 변이 난 것같이 떠드는 바람에 의아

히 텔레비죤 화면에 눈길을 던졌다.

텔레비죤에서 추첨제 저금 추첨을 한다는 것이였다.

어느결에 손녀애도 언제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냐싶게

뽀르르 방안으로 달려듭어가 저금통장을 잦아들고 나왔다.
"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맞나 보세요. 
"

로인은 손주애들이 펼쳐보이는 여러장의 저금 통장들으 바라

보며 대견합을 금치 못해雙다. 그 저금통장들이 생활이 유족해

장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꾸려가는 셋재 며느리의 알뜰함

을 말해주는둣 싶어서였다.
"

허허허… 저금롱장이 많기 도 하구나… 
"

하고 로인은 며느리

를 돌아보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녀석은 가 못

마당해서인지 
"

다섯장이 뭐 많나요 
"

하고 볼부은 소 리를 했

다. 돈이 불어나자면 등수에 많이 들 수 있게 저금통장이 더 있

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자 손녀애까지 어리광을 부리며 맞

장구를 쳤다.
"

할아버지, 오3111-는 정말 재수 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것두 모두 한두번씩 둥수에 들어 돈이 불어 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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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오$바 것만 한省도 맞지 않았어요. 해해해…"
"

그래 허어, 거 정말 안됐구나…"

노 인은 일부러스럽게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도 마음은 별스럽

게 불안해졌다. 애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도 같은 것을

느 꼈기 때문이였다.

(아서라 내 무슨 생각을…)

이윽고 텔레비죤에서 당첨번호를 알려주기 시작雙다. 애들은

물론 며느리도 온몸이 눈과 귀가 되여 번호를 맞춰보기에 여념

이 없었다.12)

할아버지도, 병원에 누워 있는 왕년의 전사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첨당첨되어 돈이 늘기를 바라는 탐욕으로 가득찬 가족의 모습이

역연하다. 그리고 이들이 공장 지배인 경수의 가족인 것이다. 노인

의 눈에 이들의 가장인 경수의 행태는 더 불안하고 불만스럽다.

지배인의 아버지가 왔다고 공장 사람들이 동해 특산물을 한바구니

선사를 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만난 김갑석이 들려주는 경수의 일뽄

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에 밝은 수완 있는 일군으로 과단성

있는 사람으로 인기 있었다.

그 런데 그 인기가 도를 님어 월계획을 미달한 경우에조차도

전문계획일꾼마저 무색할 정도로 생산수자를 묘리 있게 둘러맞

춰 종업원들한테 계획수행 상금이 차례지게 雙고 매달 금액상

계획을 못해본 일 없는 주견 있는 
' 

일군'으로 이롬을 날리고 있

었다.

김갑석은 그 
'

일본새' 가 마음에 ·걸려 한두번만 걱정하지 않았

었다. 그러나 경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거나 한듯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말라는 자세였다.

12)위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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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석이 친지의 눈먼 사랑으로 하여 경수에게 자기로서 줄수

있는 것은 다 주면서도 그를 바로잡아 주지 못한 자신을 사무치

게 깨달은 것은 부업선들을 수各입상사에 동원시키는 문제가 상

정되였을 때였다.

공장에 있는 
'

4, 15기술혁신돌격대' 가 생산설비들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 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인은 이른바 수입설비에 현혹되여 부업선들까지도 그 어느 수츨

입상사에 동원시켜 계휙지표에도 없는 
'

설비갱신'을 하자는 것

이였다. 그 의 주장은 완고했다. 13)

그리고 이런 태도를 초급당확대위원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김갑

석이더 러 경수는 정중하게 
"

원료기지장에 책임적인 사람을 보내야

겠는데 …

"

하고 공기 좋고 물좋은 그곳에 가서 건강을 들보면서

일을 봐주었으면 한다고 健다. 그런데 그 곳은 공장에서 이백여리

멀어진 외전 산골이고 경수는 김갑석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 그

럴듯한 명분을 붙여 멀리 보낸 것이었다.

이런 아들의 행태를 알고 
' 

홍판사'는 자녀교양을 철저히 하기 위

해 아들 곁으로 이사를 한다는 데서 소설은 끝나고 있는데 과연 홍

로인의 교양이 아들에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늙은 세대의 우려와

의지는 있지만 그 현실적 가눙성에 관해서는 더이상 작가는 말하지

않는다. 흥로인의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찬

양으로 낙관적 결말을 맺는 수준인 것이다.

이상의 세 작품에서는 3, 4세대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2세대들의

가르침과 지향이 드러나 있는 반면 다음에 다루게 될 작품은 그러

기 위해서는 우선 2세대들이 먼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투쟁하

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현재 나이가 예순을 전후한 사람들은 일제하에서의 생활을 경험

하고 그후 토지개혁의 환희나 전쟁의 참화를 겪온 세대이다. 이들은

m

13)위의 책,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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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진 현재의 삶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현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믿고 있는 당의 부

름에 언재든지 나아가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사는 사랖들이다. 그 런

데 이들 중에는 과거의 시련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갖추어진 현쟤

의 환경에 만족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샘활을 유지하고 조본하는 데

에만 온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그리하여 과거를 잊고

현재의 자신의 처지에 안주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

는 작품은 적지 않은데 그 중 백남룡의 l「60년후,(1985)를 살펴보자.

이 소설의 주인공 최현필은 이 나(w'1까지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해온 일군으로서 이제는 나이 때문에 더이상 이 공장에서 얼할

수 없다는 해임통지를 당으로부터 받는다. 해임통지를 받고서는 자

신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명령으로

일하지 못합으로 슬퍼하면서 자신의 해임을 공장 안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못다한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일한다.자기 아들

이 보일러의 폭발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자

. 신의 일을 돌보기 보 다는 남은 공장 안의 일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중에 이러한 최현필의 숨은 영웅적 노력이 알려지면서

해임 통지는 취소되고 그는 계속하여 일하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상의 간략한 줄거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다시피 늙은 세대의

일군들이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거나 안이하게 생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하고 싸운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물론 이 작품

에는 최현필과 같은 인물에 대조되는 ,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여 해

이해진 인물이 비숫한 정도로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이 작품이 어디까지나 내면에 그 런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읕은 부

인할 수 없다.그렇게 하여 젊은 사람돌이 이 나이든 숨은 영웅을

따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소설의 한 대목에서도 여실하

게 드 러난다%. 최현필 지배인의 모습에 감탄한 한 노동자의 내면의

목소리는 바로 작가가 독자에게 강조하s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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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은 가슴이 찡해나서 지배인의 팔을 꽉 끼고 걸음을 옮겼

다. 늙은 지배인의 인생관이 그의 마음을 7덥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순살이 넘기 바쁘게 서둘러 공로보장, 년로보장을

수속하고 자식들의 그 늘 밑에서 여생을 편안히 지내려 하고 있

다. 그 러나 최현필은 여섯해를 더 일하고도 물러나는 날까지 午

대들, 공장의 뒤세대와의 혈맥관계를 놓고 피타는 노력을 기울

인다. 그는 단순히 인간본능의 후대를 남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송훈은 일군들이 최현필처럼 말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

각했다. 당에 충실한 한 안간의 생이 후대의 심장 속에서 살게

될 때 그것은 진실로 참된 계숭으로 될 것이다. 14}

이상에서 거론된 작품의 경우 나이든 세대가 후대들에게 가지는

기본적인 불만은 자기들이 살아온 세상은 지금에 비하면 비교가 되

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였고 지금은 대단히 좋아졌기 때문에 하등

불만을 토로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들 2세대들의 머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

그 어려운 시절'은 바로 일제하,흑은 전쟁 시절을 가리킨다. 항상

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은 비로 이 무렵인 것이다.그렇기 때

문에 그때보다 나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

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삶에 대해 고 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새

로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태세로 살아가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나이든 세대에게는 볼만인 것이다.

그런데 2세대의 입장 표명이 두드러지는 이런 소설들에서는 늙은

세대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 「모래暑, )이거

나 양쪽의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기 위해 젊은 세대의 편지 같은 기

귀 미 團 團

고 

團

14)백남룡, r 60년후,, 한웅출판 , 1992,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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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동원( 인간의 수업, )했지만 그 편지 내용을 뒷받침할 생활의

묘사가 없으므로해서 필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소설 수준이 떨

어지고 있다.

이는 이들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그 만큼 사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즉 늙은 세대의 주관적 바람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작가

가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반중이기도 하다.

3. 갈등에서 제2세대와 제3,4세대의 입장이 대등한 경우

1985년에 나온 중편소설 
「세대,는 이동풀베기 작업과정에서 일어

난 문제를 중심으로 늙은 세대와 후대들 사이의 갈등을 매우 적극

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노세대의 주인공인 최명서

아바이는 현재 S6세로서 전쟁 때 받은 상처로 고 된 노동을 하고나

면 고통을 받는 인물이다. 전쟁 때 죽은 전우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는 길남이라는 고 아를 외'아들로 삼아 키워왔다. 그 런

데 그의 길남이는 힘든 농촌을 떠나 도 시에 나가서 살려고 고 향마

을과 이 농장을 펴나갔다. 최명서 아바이는 자신의 뜻이 자기 아들

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맞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하게 된다. 이

농장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제멋

대로 규율없이 섕활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

신이 걸어온 시련과 그 극복의 의미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쓴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들

은 이런 야외에서의 이동 풀베기 작업에서까지 엄한 규을을 강요하

는 최명서 아바이에게 불만을 표시한다.오후 풀베기 시각에 맞추

지 못한 젊은 이들에게 최명서 아바이가 일장 연설을 하자 이에 불

만을 품고 젊은 주인공은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 . . 이순간 내 머리 속에서는 그 어떤 반발심이 머리를

드는 것이었다.오후 풀베기에 좀 늦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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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말인가 그 것이 무슨 큰 문제거 리여서 이동暑베기에까지 와

서 전투임무요 뭐요 하며 바짝 죄여대는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택만 아저씨랑 떠들썩거리는가

늙은이들은 언제봐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게

탓이지

아바이의 말은 오랜 당원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

에게, 고생해본 사람들이 고 생헤보지 못한 새 세대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제강과도 같은 말이다. 그 말들은 다 옳은 말들이다.

제강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제강처럼

살겠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 어려있던 시절처럼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전젱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은 최명서 아바이는 풀베기 작업도

일종의 전투행위라고 강조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전루나 전쟁에 연결시키거나 혹은 과거 어려운 시절을 기준으로 삼

아 모든 것을 재단하는 태도에 대해서 수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갈둥의 M심은 전쟁을 겪은 것과 겪지 않는 것, 고생

했던 과거시절과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는 현재의 생활과

의 차이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한웅빈의 「

령길 - 위훈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세대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전쟁을 겪은 학선영감은 모든 생활을 항상 전쟁

때 처럼 하는 인물이기에 젊은 사람들이 규정된 모자를 쓰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항상 정문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補은

사람들은 이러한 간섭이 귀찮아 모자를 쓰 지 않고 다니다가도 정문

을 들어설 때면 학선 영감의 예의 잔소리가 듣기 실어 일부러 모 자

를 쓰고 다닐 정도이다. 다음에 인용한 부분은 어쩌다가 모자 쓰는

것을 잊은 젊은 운전수가 대거리하는 장면이다. 소설은 젊은 운전

수의 입장에서 늙은이를 잔소리장이라고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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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라고 동정을 하기도 하다가 우연히 그가 전쟁 때 굉장한 위훈

을 세운 병사임을 알게 되어 그를 공경하게 된다는 줄거리를 가지

고 있다. 즉 결론은 3, 4 세대가 2세대의 쌓아온 공적을 알고 그 들

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결론에 가기 전까지에 묘사되는 2세대

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매우 설득력 있고 생동감 있는 묘사

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란 나이와 함게 잔소리도 많아지는 모 양이다. 학선 영감

을 볼 때마다 정걸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 ) 정걸에게는 류

달리 잔소리가 심했다. (…) 한번은 참다 못해서 검차를 받고

나왔는데 뭘 자꾸 그러냐고 慷다]71- 보기 좋게 면박을 당했었

다.
"

난 그럼 차단봉인가, 자네들 요구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

는 …

"

지어는 모자를 주머니에 구겨넣은 것을 두고까지 잔소리를 했

다.
"

그게 뭔가7 모자야 머리 우에 올려놓고 다녀야지. 난 전쟁 때

모자 안쓴 걸 생각못하구 부대장 앞에 나섰다가 어쨌는지 아

나 
"

"

아 우리가 지금 군댄가요" ·

"

군대야 아니지,그렇지만 로동인:전규정에는 일할 때 모자를

써야 한다구…"
"

嶺어2,嶺어2. 
"

정걸은 모자를 주머니에서 뽑아니1여 머리에 푹 눌러 値다.

학선 영감의 눈은 촘촘한 그물 같아서 단 한 번도 무사히 지

날 수 없었다. 이제는 마주 서기만 해도 불만이 끊어 올랐다.

과거 전쟁 시절에 겪었던 삶의 질서와 규율을 염두에 두고 현재

에도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는 2세대와 그것을 귀챦게 여기면서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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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감각 차이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명료

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이 두세대가 느끼는 전쟁에 데

한 이해 차이는 이것이 탄지 한두 사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 라 오

늘날 북한의 현실에서 일반화된 모 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

류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의 두 작품이 생산 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엮어진 데 반해 다음에 다루게 될 작뭄은 월씬 개인적인 삶이 스며

들어 있는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앞선 작품에

비해 개개인의 은밀한 의식에 까지 침투해 있는 갈둥의 양상을 엿

볼 수 있어 한층 더 흥미롭다.

방정강의 
「어머니의 마음,(조선문학, 1990. 4)은 얼핏보면 단순

한 고부간의 갈등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세대간 문제

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일제하 소작인 처지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이·버지와 남편을 한국전쟁에서 잃고 오

랫동안 농촌에서 살다가 도 시의 아파트에 살러온 시어머니와 도시

에서 태어나 현재 기업소 지배인의 아내로서 천연색테레비젼, 냉장

고, 세탁기를 갖추어 놓은 세칸짜리 고 층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며느리 사이에는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이상의 문제가 나타나

게 된다. 시어머니는 항상 과거의 어려있던 생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지내는 반

면, 며느리는 과거의 비참雙던 모 습을 알 수 없기에 현재의 생활을

어느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는 세대간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 여주

는 디테일이 펌프 고장으로 물이 나오지 않게된 사건이다. 다음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시각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세

대간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

이게 웬일이야. 펌프 운전공은 일나와서 뭘하고 있나 아이 속

상해. 
"



117

안해는 연송 토달거리며 물바께쯔暑 들고 나섰다. (…) 처음옌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의아해 있던 어머니가 끙하고 몸을 일으켰

다. 어지간히 노 여움이 실린 얼굴로 안해를 멈춰 세웠다.
"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

어찌다 물한번 안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부리면 되겠

느냐.무슨 사연이 있겠지"
"

아이 어머니두 난 또"

"

내말을 듣거라, 난 충이 아비가 어텼을 적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랑 열두식구 때식을 오리 밖에 있는 우물집에 가

서 동이로 물을 이여다 짓군雙단다. 이 좋은 집에서 갖은 헤택을

받고 살면서 그러면 못쓴다. 
"

안해의 눈이 별안간 등그래지었다. 그는 의혹이 실린 눈으로 시

어머니를 쳐다 보았다.
"

어머니,그때와 지금이 어디"
"

아니란다. 사람은 근심걱정을 모르[과 잘 살수록 제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하느리라 .
그 바께쯔 하나를 나를 다오. 함께 긷자꾸나"

팔을 거두고 나서는 어머니를 안해는 겨우 말리었다. 그리고는

바께쯔를 들고 물 길러 나가는게 어쩐지 문닫는 소 리가 여느 때

없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IS}

아파트의 펌프가 고 장나서 물이 나오지 않자 며느리는 이런 부실

한 아파트를 만든 건설 일군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는데 시어머니는

고 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따지는 부분이다. 이 고부간

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맷돌을 끌고 올 때부터 약간 삐걱거리기

시작해서 손녀의 생일에 시어머니는 맷돌을 돌려 가루를 빻아 떡이

고 과자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방아간에서 빻아오는 바람

에 갈둥이 절정에 이른다. 그 런데 역시 북한 소설답게 맷돌에 얽힌

사연 - 해방 후 토지개혁으로 처음으로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손

15)「쇠찌르레기.(살림터,1994),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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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맷돌을 쪼아 만들던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며느

리가 알고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에서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을 넘

어 뚜렷한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백남룡의 
「
퇴근길, 역시 세대간의 갈등을 다루되 3, 4 세대의 입장

이 2, 세대의 그것과 같이 드러나다가 결국 2세대의 입장에 동참하

는 것으로 끝나는 작품이다.

이제 막 선반공으로 취직하여 계획을 초과하여 속보판에도 이름

이 오르게 되어 우脅함마저 느끼는 젊은세대인 정철우에게 축하할

일이 생긴다.그것은 그가 공민중을 받음으로써 이제 의젓하게 헌

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대해 대하는 방식은 대

단히 
'

평둥' 하다. 이 소설에는 補은이가 술집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떠들다가 나이든 사진사가 주의를 주자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오늘날 북한의 補은이들의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

넌 국가가 공민에게 준 권리의 폭이 얼마나 넒은지 모를거야.

자 그렇지 
, 개괄적으로 본다면 공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져. 내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말이지. 휴양, 료양,휴

식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너도 보이라가 싫으면 그 만 둘 수 있어.그 뿐인줄 알아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 .

"

철우의 열기 띤 말은 그 만 맥주 꼬뿌 밑굽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끊어졌다
"

補은 동무, 조용조용 말하오. 어디 동무네들 뿐이요"

건너편 식탁에 앉은 얼굴에 병색이 도는 중늙은이가 우렁우렁한

성대로 주의를 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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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참견하지 마시오"

사진사는 맥주꼬뿌를 들던 손을 멈추고 까딱 않고 있더니 꼬뿌

를 천천히 내려 놓았다. 당황, 비웃음, 분노, 아량의 복잡한 감정

이 주름살처럼 그의 얼굴에 뒤엉켰다. 한참만에 느릿느릿 말하는

그의 음성에는 어쩐지 쓸쓸한 회오가 서臧다.
"

어린 사람이 말버릇이 곱지 못하군. 그러문 어데가서 사랑을 받

지 못하네"
"

미안하지만 난 사랑을 받을 나이2'[ 지났습니다. 어린 사람이 아

니라 공민권을 가진 어른이니까요"

사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그는 석탁을 짚고 조용히 일어섰

다. 철우는 태연히 담배를 빨았다. 철우와 손님 사이에 전압이 위

태롭게 오르는 것을 본 병민이가 재빨리 저항소자를 달았다.그

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쳐 친구의 어깨를 다치며 속삭였다.
"

돌아앉아 .
그 손님이 우리 아버지벌은 되겠어"

철우는 병민의 손을 비켜치우며 결을 내였다.
"

그럼 어쨌단 말이냐.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데도 가만 있으

라니 
"

16)

술집에서의 한 장면이지만 오늘날 북한의 젊은 세대 갓 스물된

補은이들의 행태와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로 언론

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들 세대들이 할 수 있

는 일일런지 모른다.그만큼 그들에게는 과거의 관행 보다는 새로운

자기 권리의 주장에 예민한 것이다. 나이든 세대들은 과거의 어려웠

던 시절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따져볼 만큼 의식이 열려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도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늙은 사진사가 과거

한국전쟁 때 대전 전투에서 소대를 지휘하다가 미국의 포탄 파편에

16)백남룡, 앞의 책,271-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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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를 상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인물이 라는 점을 알게되면서

이 젊은 세대가 자기를 반성하고 이 2세대들의 겸허합을 배운다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것은 
「세대,에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

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바이 몸 속에 들어있는 파편 때문인 것

과 비숫한 모티브를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다룬 작품들에서 3, 4세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막연

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들 중에서 다시 이른바 3 세대와 4세대 사

이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 경우는 없다. 그 런 점에서 2세대와 대

비되는 3세대 4세대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그 들 사이에 개재하는 차

이를 묘사하고 있는 백보용의 r 우리의 벗.은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

다.

이 작품은 4세대와 3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40 대의 인물이 등장

하는데 4세데의 인물이 2세대의 인물의 위업을 본받고 배우는 구성

을 취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앞서 언급懷던 일련의 작품들과 비숫

한 양상을 드러낸다. 이 작품이 다른 단편 소설에 비해 다른 점은

중편소설인 만큼 취급하는 화폭이 넓다는 점이다. 우선 이 소설에는

20대 이외에 40대의 인물이 둥장한다.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1세

대를 뺀 모든 세대들이 둥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앞서 오늘날 북한에서 실제 나누고

있는 기준으로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세대로는 문정훈 위원장을 들 수 있다.그는 현재 60 대로서 일제

하에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해방 후에 교양으로 새룝게 태어났다가

전쟁 중에 이 마을 동굴에 들어와 있던 국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현재 군 행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

가는 인물이다.

3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여러 명이 나온다. 한상설 지배인은

발전소 건설 지배인으로 보신주의와 공명주의로 꽉차 있는 인물이

다. 먹훙 발전소의 실패로 도로 소환되지 못하고 계속 발전소 건설

에 좌충우돌하면서 뛰어다니는데 나중에는 교양받고 그러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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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버리게 되고 새로운 인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와같은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 또 박명욱 기사장을 들 수 있다. 그

는 덕훙 발전소 설계 실패로 설의한 나머지 병까지 얻어 의기소침

하게 지내다가 문정훈 위원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중기를 설계하

여 새로운 녹각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수문장올 새로 설계하여

성공으로 이끄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성격화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강선화라는 박명욱 기사장 부인도 나온다. 그녀는 화학 실

험실에 근무하다가 압력계 폭발로 사고를 당하지만 근실하게 살아

나가는 인물이다.

4세대에 해당하는 20대의 인물에는 이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원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원준은 지질 탐사 기사로서 나중

에 위원장의 주선으로 박사원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세상을 알지 못

하는 고지식한 인물로 성격화되지만 차츰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한다. 이 세대에 속하는 인물로는 여관 봉사원으로 일하는 한선

옥도 들 수 있다. 처음에 원준과 심한 말다툼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

지만 이 군에 문정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 새릅게 바뀌어 나

중에는 원준을 이해하는 인물로 된다.

이 작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40대 인물의 성격

화이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지배인과 기사장을 맡을 만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그런데 이들은 앞서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사했듯이 보신주의와 공명주의자이거나 혹은

조그 만한 시련에도 좌절하고 꺽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오

늘날 북한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990년대에 세대간의 갈

등 문제가 이처럼 증폭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세대들은 이

작품에 나오는 3세대의 인물들을 믿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에게 끊임없이 비판과 교양을 주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더 큰 문제

는 40대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문제점舍 깨닫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

려고 하지만 그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왜냐하면 이미 그 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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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해오던 버릇과 관행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T 우리의 벗.

에서는 마지막에 이들이 어느정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들이 4세대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기 힘든가 하는 것

이 중간중간에 작가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드 러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소설에 둥장하는 20대의 인뭅들은 다르다. 이들은

발랄하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

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습이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작품에

서 드러난다. 여관 봉사원 한선옥은 같은 겅우에 잘못된 관행을 저

지르고 있지만 주위의 교양으로 금방 고치는 인물로 나타나며 , 이

작품의 주인공인 원준의 경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할

지도 모르고 오로지 과학 기술에 데한 일념 만으로 미래를 바라보

는 인물이었다가 2세대인 위원장의 말을 지침과 교양으로 삼아 자

신의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인물로 변화하는 것으로 뙤어 있

다. 이런 식의 인물 성격화가 얼마나 현실에 근거한 것인가는 더 따

져보아야 할 일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날 세대

간의 갈둥 문제를 북한 사회의 진로 문제와 더불어 생각할 때 2세

대들은 이들 4세대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 들의 향방에 따

라 사회 전체의 체제 운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4. 갈등에서 제3,4세대의 입장이 주도적 인 경우

지금까지 다룬 것과 달리 3, 4 세대의 지향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그려지는 소설도 있다. 앞선 작풉에서

는 3, 4세대들이 교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비추어전 데 비해 다음 작

품에서는 오히 려 2 세대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젊은 세대가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정현철의 「

삶의 향기,(조선문학, 1991. 11 )에서는 앞선 작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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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고정화되어 있던 전쟁을 겪었으며1 가난한 시절을 경험한 세대

와 전쟁을 겪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후건설과 공업화 속에서 과

거에 비해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해온 젊은 세대 사이의 갈둥

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갈등이 작품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여성관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둥을 다룬 작품이다.북

한에서는 해방직후부터 남녀평등법 둥읕 만들어 실제적으로 남녀간

의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 러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질서는 ·십게 바뀌지 앓아 여전히 지

속되고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그러한 것은

세대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나이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남성중심적 사고가 훨씬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들은 여성을 삶의 동반자

로 서 대등한 입장에서 보려는 경향이 q이든 세대에 비해 강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둥을 c+룬 작품이 「

삶의 향기.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안천주는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교수로 활

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자의 생활은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것과

가정을 화목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꾸m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것을 자기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까지 요구하려고 한다.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잘 도와주고 자식을 잘 키울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며느리감을 마

다하는 아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아들은 남편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성과 속에 자신의

인격도 몫까지도 있는둣이 생각하면서 사회적 자기 실현을 생각하

지 않는 여성들,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자기의 희망이며 신념까지도

다 용해되고 맡겨버리고 마는 그 런 여성들을 시대에 뒤쳐진 구시대

의 유물로 간주하고 남녀의 만남은 마땅히 
'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

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둥은 상반된 여성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늘날

북한에서의 세대에 따른 여성문제 인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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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이 작품에 나오는 아들의 일기 한 대목에서 가장 극멍하

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나의 모범으로 부모들에게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 시데

의 높이에서 검토할 기회를 주고 싶다. 녀성들이 시집을 가는 것

은 남편의 뒤받침 하나 때문도 아니며 자식을 잘 키우는 한 가

정의 행복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사회의 세포를 풍부히 하고 튼

튼히 다지며 사랑의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데 기본

이 있는 것이다.요컨대 가정이 창조적 살의 터전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부부는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

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되여야 할 리유도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평등은 사랑의 가장 견고한 기초이

다. 과연 지금 어느 누가 
"

안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

를 진다"는 나暑레옹 법전과 남편은 안헤를 지배해야 한다는 3

강5률의 봉건유교 사상이 오래 전에 벌써 휴지 쪼박이 되여 시

대 밖으로 내버려졌다는 것을 모르或는가, 하지만 아직도 아직까

지도.17)

J

이 부분은 절은 세대의 일기로 설정된 만큼 오늘날 북한 젊은 세

대들의 여성관이 잘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그 이전 부모 세대 즉 2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앞선 작품들에서는 젊은 세대

들이 결국 나이든 세대들의 지향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된 반면,

이 작품에서는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점이다. 물론 이 러한 점은 이 소설에서 본질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세대간의 갈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들이 궁극적

으로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

뷰 고 부

고 고

17)p쇠찌르레기.<살림터, 1994), 165-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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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겠지만, 세대간의 갈둥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점

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경향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4세대들의 입장이

강하게 배어있는 작품으로 박동칠의 「

세월의 년륜 속에,(조선문

학, 1992. 3)을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매사를 하나의 틀에 넣어 그

넘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젊은 세대‥이 열성과 창조성에 감명 받

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소설을 통해 북한 사회가 젊은 세

대에게 바라는 바 요구하는 바 즉 젊은 세대의 이상형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한 그 이상형은 곧바로 김정일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다

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중심 인물은 금동 탄광의 홍화갱 갱장 운파순과 해병에서 저]대하

고 이 탄광에 배치되어 온 남骨이다. 윤파순은 석탄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신참이 오면 누구든지 막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

자네 저

갱을 떠받들고선 동발이 보이나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리 눌러도

끄떡없이 서서 제 자리를 지키거든. 자네도 그렇게 되라는 거야,

알아들었나 
" 

라고 훈계하는 고 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 런데 남룡이는 탄광에 배치받아 오는 첫날부터 엉뚱해 보인다.

이들의 첫 만남을 보자.

바다의 갈매기를 그대로 안고온듯이 하얀 줄이 멋지게 흘러간

해병복을 산뜻하게 차 탄광에 배치되어온 남룡은 처음부

터 갱장의 눈길을 끌었,다. 탄광이 공업의 선행부분이다보니 전

국의 방방곡곡에서 奇륭하고 멋진 청년들은 모두 모여든다는

긍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었,다. 그는 갱입구에 주런이 나붙은

속보들을 차례로 畜어보고 있는 남롱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서

며 어개를 툭 건드臧다.
" 

여보게 갈매기 1 필 그렇게 정신없이 들여다 보고 있나 내가

이 홍화갱의 갱장이야. 왜 훙화갱이라고 부르는지 아나 석탄은



126

시꺼멓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시뻘겋게 되거든… 갱에 왔으면

갱장부터 찾아봐야지 남의 자랑거 리를 써놓은 속보만 들여다보

면 석탄이 저절로 나온대 
"

남룡은 참 미안하게 되었다는둣이 군대식으로 절도 있게 인사

를 憤다. 인사를 받는 갱장도 만족하다는듯이 
"

허허허"하고 호

방한 웃음소리를 냈다.
"

이보 구 남骨이 ! 석탄을 한 번 본때 있게 캐보라구. 피가

동이로 끊는 젊은 시절을 이 탄광에서 빛내보라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은 단 한번 밖에 차례지지 않네. 날 보게나 이

렇게 늙어진걸…"

이미 인생의 석양길을 걷고 있는 갱장은 사람이란 누구나 지

나간 청춘 시절이 잘 닦아놓은 보석덩이처럼 되여야 한다는걸

생활을 통해 뼈속까지 터득하고 있는지 라 남룡이도 그렇게 되기

를 기원한 당부이자 바람이였다. 그 런데 남룡이는 그렇듯 귀중

한 갱장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싶었다.

그는 딴소리를 꺼냈다.
"

갱장동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는지 오래 됩니까7" 물론 이런

것도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갱장은 한 30년 갱길을 걸었

다고 자랑삼아 대답해주었다. .
"

헌데 이젠 暑臧어. 마음 뿐이거든…"
"

그러기에 우리 제대 군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

낱룡은 갱장에게 귀맛좋게 한 마디 하고 나서 또 다시 속보에

눈길을 주는 것이었다. 어느 한 탄부가 하루에 석탄 생산계획을

200프로로 쳐 수헹健다는 글자를 한동안이나 들여다보고나서

말賓다.
"

갱장동지 1 저 동무처럼매일 석탄 생산계획을 200프로식 해제

낀다고 칩시다. 15년이면 갱장동지가 일생동안 캐놓은 석탄생

산량만큽 毛 수 있지 않겠습니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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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장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일생동안 석탄을 캐온 그 는

자기의 일생과 석탄량을 놓고 계산해본 적은 없었다. 갱장은 남

룡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雙다.

(…)
"

사람이 일생동안 30년은 실히 석탄을 캘 수 있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볼 때… 하루에 200프로-씩 캐면 15년이 걸리고 300프

로씩 캐면 7년 반입니다. 그 이상 수행하면 더 줄어들지요…

(… )"

이런 계산을 한 남룡이는 몇년 동안에 자신 앞에 차례진 석탄 생

산몫을 말끔하게 끝내고 나서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수산사업소

로 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고지식하게 일해온 갱장은 자기 자리

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데 著해

신참인 남룡이는 책임량을 얼른 달성하고 또 다른, 정말 해보고 싶

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 늙은 세대에게는 의외롭게 느껴지는 것이

다.

그러나 한편으로 갱장은 낱룡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한 때는

아버지가 하던 단야공의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단야블을 피울래도
處

석탄이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자리를 哥 염을 하지 않았고 늘

무엇인가 해야할 일을 놓쳐버린둣한 향수를 느껴왔음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갱장은 남룡이를 특별히 지켜보는데 남룡이는 200프로

300프로까지는 아니지만 늘 초과달성올 이루고, 갱장이 경험과 주

먹구구로 해온 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여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심

지어 갱장이 안을 내었다가 포기했던 
'

보안잔주탄' (갱도를 유지하

기 위해 남겨 놓은 탄충) 채굴건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 여부를 과

학적으로 입증하여 채굴을 성사시킨다. 이런 남룡이를 보며 윤파순

갱장은 그가 탄광 사람 같기도 하고 H
'

[다 사람 같기도 하여 갈피를

. 잡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남룡이는 묀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 생각

하고 남룡이더러 바다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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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를 꺼내었다.

"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 갈 길이 따로 있는 법이네. 자네

경우에도 그렇구 … 하지만 그걸 다 묻어놓구 탄광에다 한 생을

다 바치 려는 자네의 그 마음 역시 奇롱하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만 누구든지 사람이 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인생

말년에 후회가 생기는 법이네. 그 자네에 비해 훨신 오래 산

내가 아네 … 그러니 여기 일은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게나. 이

젠 머지 않아 제대되여올 우리 아들녀석도 있으니 내가 못다한

일은 그애에게 맡기면 되네… 년로한 자네 아버지 생각을 해서

도 그렇구 또 자넨 아무래도 바다에 가야 더 큰 일을 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전해주게. 이 늙은 탄

부가 제 생각만 하다보니 다른 사람 생각은 영 할 줄 몰랐다고

말이야… 대신 그동안 정도 푹 들었으니 네 자네의 잔치날에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잡아서 걸머지고 찾아가臧네. 자네의 얼

굴도 한 번 더 볼겸…"

그러나 
' 

남롱이는 펄쩍 뛰며 자기도 한 때 아버지의 두]를 이어 배

를 타야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윤파순 갱장을 보며 
'

만약 자기와

같은 청년 제대군인들이 저] 생각만 하면서 탄광에 오지 않고 제 가

고 싶은 곳으로 暑暑히 헤어졌더라면 그 들이 하던 일은 누가 인계

받으며 또 나라의 경제 분야에 석탄은 어떻게 보 장하곌느냐'고 생

각하게 되어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도 그에게
'

어데 가서 무슨 일을 하던지 제 몫을 찾아할 줄 아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남룡이의 결정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이

야기에 갱장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큰일을 한다뇬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

는 철리도 새겨졌다. 그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실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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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계받거나 제 하고 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요구

하고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보다 더 큰 일

은 없다고 …

그 걸 새 세대 청년인 남룡이에게 받아 안았다고 생각하니 더

욱 가슴이 울렁거臧다.

이처럼 늙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새톱게 본다고 하는 소설은 실

상 중요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내면온 묘사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늙은 세대의 시선에 의해 포착됨으로서 소설적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북한 사회가 o

'

l들에게 부여하는 이상적 모

습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하는 데 이들 작품은 많은 시사를 주고 있

다. 늙은 세대가 지닌 보수주의적 측면과 달리 이 젊은 세대들의 진

취적 성격은 매사의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과감한 행동을 보

이는 것이다.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된 가부장적 질서의 해체는 향

후 통일한국의 사회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오늘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회에서

혜택받고 자라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은 상충이나 해외 유학생 출신

의 젊은 층이 많은 것은 단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것도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3세대 4세대들이 지닌 일정한 지향의 일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향후 북한 사회의 진로와

변화 중에서 바로 이들 젊은 충들이 어쩌면 중요한 관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쟁과 가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살아왔기에 어떤 규올을 거부하고, 금욕을 미먹

으로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개인의 더 편리하고 풍족한 삶

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과거 1세대 2세대와는 달

리 대중적 동원을 롱한 역사체험이 없고]에 다른 새로운 동기부여가

따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충이다.그렇2'l 때문에 단순한 사상교양이

나 정신운동 만으로 그들이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물론 오늘날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현실에 근접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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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또 한 사상의식교양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런 점에서 향후

북한 사회는 바로 이 러한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이꼴어 낼 수 있

으 며, 補은 세대들은 또 한 어떤 지향과 태도를 가지고 이에 대웅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t

mrn 다른 사회 문제와 중첩된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

북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그 자체로

드 러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외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때로는 여성문제,농촌문제,관료주의 문

저1 등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간의

갈등을 북한 사회의 전반적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할 때 다른

문제와 연관된 세대간의 갈둥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작품에 드러난 북한 사회의 모 습을 좀더

심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l. 가부장제의 약화와 세대 간의 갈등

통일독일에서 생활하는 구 동독 출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

과 다른 삶을 누리면서 많은 면에서 나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성

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평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나삐-진

것으로 느 끼고 있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여성들의 취 업

을 비롯하여 산휴 등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1111]-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 일반이 그러한 것

처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롯한 여성 권리의 향상은 자본주의

의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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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또 한 사상의식교양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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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는 그 자체로

드 러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외 다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때로는 여성문제,농촌문제,관료주의 문

저1 등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간의

갈등을 북한 사회의 전반적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할 때 다른

문제와 연관된 세대간의 갈둥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북한 작품에 드러난 북한 사회의 모 습을 좀더

심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l. 가부장제의 약화와 세대 간의 갈등

통일독일에서 생활하는 구 동독 출신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예전

과 다른 삶을 누리면서 많은 면에서 나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성

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평등 문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나삐-진

것으로 느 끼고 있다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여성들의 취 업

을 비롯하여 산휴 등이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1111]-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존 사회주의 일반이 그러한 것

처럼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비롯한 여성 권리의 향상은 자본주의

의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그



131

런 점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일찍이 남녀평등권을 보 장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와 같은 것을 초기부터 설치 운영하여여 왔

다. 아무리 여성들더러 사회적 활동을 하라고 주문하더라도 육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 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초기부터 탁아소暑 설치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맡기고 일을 하게 여건을 마련한 것은

제도적으로라도 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딘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육아사업의 사회화 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의' 사

회화가 이루어지기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사

회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혁명을 통한 가사노동의 절감이라든가

밥공장이나 공동식당. 가족식당 등의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북한이

이 대목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성패가 얼마

나 여성들의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I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며 아동들을 보호하고 더 잘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탁아

소, 유치원, 세탁소 및 재봉소 등을 잘 운영하며 농번기에는 공동

식당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18)

욱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

하는 북한의 이러한 여성정잭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의 하나는 그러한 지속된 정책이 전정 여성의 해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노동을 단순히 동원하기

18)김일성,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叫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에 대하

여., (1959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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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가의 문제다.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

의 인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전후복구건설 시기이다. 이 무렵에

는 제대군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여 어느정도 노 동력이 충원되기

시작할 무렵이지만 파괴된 생산시설의 재건과 운영을 위해서는 여

성들의 잠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무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특히 유휴노동의

활용이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사회

주의의 건설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본격적으

로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북한 사

회에서 여성노동력이 한충 더 요구되었다. 특히 중공업과 더불어 경

공업의 발전이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경공업 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이

긴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 출신의 여성들을 이 분야에 투입

하였다가 농촌에서 농사지을 사랍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되기까지

할 정도였다. 김일성의 다음 글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활용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몇해 동안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전자관 공

장, 반도체공장, 소형전동기공장, 계전기공장 같은 약전공장들과

기계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이 공장들을 돌리기 위하

여서는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으며 륵히 녀성로력이 많이 요구되

었습니다. 그 런데 우리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하여 새로 건설한

공장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로력을 얻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농

촌에서 녀성노력을 쁩아 왔습니다. 농촌에는 남성로력이 얼마 없

고 주로 녀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촌에서 녀성로력까지

뽑아오니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였습니다. 19)

19)김일성,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
자,, (1973.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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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 육성에 이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경공업 분야를 집중

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에서 여성 노동

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면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이 분야에 취업시

키자 농촌은 농촌대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러한 연쇄적 반응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유휴노동의 활용이란 측면과 얼

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횔:동을 단순히 유휴노동의 활

용이란 측면에서만 보게되면 해방이후 그렇게 일찍부터 남녀평등권 
'

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거기에 상당한 배려를 했던 역사적

측면과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분명히 유휴노동의 활용과 관

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여성해방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김일성의 다른 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

난다.

녀성들을 사회적 로 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유휴로동력을 합리적

으로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녀성들을 로동에 참
+

가시키는 목적은 또한 그 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평둥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자는데 있

습니다.그러므로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시키는 것은 단

순한 행정실무적 조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정치사업으

로 여겨야 합니다.20}

북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 이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실질적 평둥을 줌으로써 여성해

방을 꾀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필

20)r조선중앙년감 1971」,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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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노동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 찰하게 될 때 북한 여성의 실제적 면모와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

는 대목은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을 쟁취하는데 있어서 관건을 이루

는 것이 북한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의식의 헤체 문제이다. 그 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제인 세대간의 갈등 문제와 이 가부장적 의식 사

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젊은 세데로 내려오면서 가
고

부장적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가부장적 의

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볼 때 향후 젊은 세대가 양적으로 중

가하면서 북한의 남성들의 의식 속에서 가부장적 사고는 점차 약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앞서 다룬 바 있는 정현철의 
r 삶의 향

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최고의 아

내는 남편을 잘 보좌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가부

장적 사고에 젖은 아버지와 아내를 
'

동등한 자격과 의무로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로 보고 앞 세대의 여성관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고자하는 결혼을 앞둔 아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훙미있게 보는 것은 오늘날 북한의

많은 나이든 세대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있는데 비해 補
s

은 세대들은 그러한 사고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그 벗어나는 과정이 과거처럼 탄순한 생산력주의라는 현실적 요

구로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실질적 평등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

던 북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두 측면 중에서 생산력주의 보다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의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2. 이농 현상과 세대 간의 갈둥

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북한에서 널리 보급된 가요 중의 하나인



135

「도시처녀 시집와요,는 오늘날 북한의 농촌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

여주는 작품이다.도시처녀들 더러 농촌으로 시집오라고 하는 권유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이 노래말은 오늘날 북한의 농촌에서 총각

들이 얼마나 장가를 가기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남한에서

도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그러하다. 많은 숫자의 농촌 처녀들이 살기

힘든 농촌을 떠나 평양을 비롯한 도소재지로 나가고 그 곳에서 결혼

하기 때문에 농촌에 남아있는 총각들은 결혼하기 어렵다. 이처럽 북

한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생각 밖으로 크다.

북한은 1958년 농촌의 협동화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접어들었

다고 공표하였다.공산주의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전망 하에서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거기로 돌입해야 한다는 기대

감으로 생산에 임하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으로 농촌사회

를 끌어올리자고 했던, 1964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도 북한의 공식

적인 농촌정책의 근간으로 되고 있는, 김일성의 농촌테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을 뿐이고 오히려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더 벌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년 말

에는 공식적으로 농업제일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의

북한의 농촌이 그 공식적인 발표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농촌 문

제가 문학 속에 다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다.그리하여 북한 소설은

농촌과 도시 사이의 격차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갈둥을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농촌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거의 농촌을 뗘나 도시로 진출하

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사

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중에서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는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의 젊은 농장원들이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북한 사회의 두동거리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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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가는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일이 걱정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어

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금 농촌청년들 가운데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생각을 하는 사

랍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해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농장원수

가 몇만명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이러저러한 구실로 도시로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부

농촌 처녀들은 t-촌 총각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도시총각에게 시집을 가서 농촌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

니다. 그 들은 농사철에 도 시에서 지원노력이 나오면 그 기회에

지원나온 총각과 약속하였다가 후에 결혼하고 도시로 간다고 합

니다.21)

공식적으로 몇만명으로 이야기될 정도이니가 실제 그 숫자가 얼

마나 많은지 짐작이 간다.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

화된 이 문제에 대해 작가들이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그런

데 홍미있는 것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세

대문제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즉 농촌을 떠나 도
'

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층은 주로 젊은 충이다. 물론 개중에서 나이

든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젊은 충들이다. 득히 사회적 역

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충인 4세대들이 그 대부분을 차

치하고 있다. 그 런 점에서 새룝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4세대들의

지향과 이들의 도 시 진출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에 반해 나이든 세대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좀처렁 떠

나지 못한다. 이들은 젊은 사람과 달리 강한 향토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삶의 조 건을 버 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고

團

21 )김정일,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는 윤동을 벌릴데 대하
여,, (198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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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의 「씨앗,(문예출판사, 1992)에서 잘 엿볼 수 있다.

3. 관료주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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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느 시기에나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제기되던 이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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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문제는 3세대 즉 40대를 전후한 북한의 세대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드 러나고 있 것으로 소설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들이 오

늘날 북한의 헉심적인 중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려웠던 기억 속에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나가기 보다는 어느정

도 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생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세대는 이러한 양 측면의 상승작용으로 2세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띨씬 더 부패하고 관료주의적이고 가족이기주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난다. 북한의 소설 작품 중에서

관료주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삼은 작품들이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 40대를 毛후한 혁명 3세대들이라는 점은 그 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초불,이라는 작품에서도 홍판사 노인의 세째

아들 경수에게서 그런 측면이 심각하게 묘사되고 있다. 나아가 앞

에서 보았던 백보흠의 r 우리의 벗.에는 제2세대인 위원장이 제3세

대인 지배인을 힐책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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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 동무! 내 한 가지 묻겠소. 동무는 지휘부 사무실에
'

생산도 학습도 항일 유격데 식으로1 
'

라는 당의 구호를 붙였는

데 그걸 왜 붙였소 장식품이오 그 구호는 당 중앙에서 지난

날의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우리 모두가 수령님게 충실하고 인민

에게 충실하기를 바라서 내놓은 구호가 아니오 그 구호에 자기

를 비쳐본 적이 있소 
"

위원장은 수북한 눈썹을 구핏거리며 지배인을 노 려보았다. 지

배인은 잠바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어 움켜쥐더니 천막바닥에

주저 앉았다. 언제나 홍분할 때면 그러하듯이 지배인의 뾰족한

턱이 떨리기 시작雙다.
"

위원장 동지가 무엇 때문에 그 런 말을 하는지 이헤가 되지

않지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 구호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수

다. 나는 혁명군의 지휘관답게 피와 담을 흘렸수다. 종업원들에

게 물어보시오. ( … )"

염 v 慘 暑 4 g

"

지배인 동무1 그러지 말구 양심적으로 반성하오. 강선화 앞

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오. 그래야 그 여자의 병도 낫고 동무의
f

병도 고 칠 것 같소. 지'금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 막고 인민들

에게 고통톼 피해를 주는 가장 유해로은 사상이 공명주의와 보

신주의인데 그 런 측면에서 동무는 아주 전영적이오. 동무의 그

병집이 더 자라기만 하면 정말 무서운 짓을 하게 되오. 
"

"

그러니 내가 공명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란 말인가요 허허허

… 내 마흔일곱살까지 먹으면서 그 런 말을 들어보긴 처음이외

다.글쎄 공멍주의는 다소 있을까 보신주의자라7 허허허…"22)

진정한 항일유격대 정신을 돌먹이는 것은 제2세대이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 형식적으

로 수치와 목표를 맞추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은 제3

w

2기백보홈, f 우리의 벗.( 기획출판 한 번인, 1993), 21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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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인 것이다.

l%r 맺음말

이상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북한 소설작품에서 나타나

는 세대 간의 갈등의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북한 사회의

세대구성은 크 게 80 대 60대 40대 20대의 4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해방과 전쟁을 겪고 전후 북한 사회의 건설을 이끌어온 2세대

와 그 들에 비하면 좀더 나은 조건에서 성장한 3, 4세대의 갈등이 소

설의 뼈대를 이루는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補

은 세대(3세대와 4세대)의 특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절은 세대는 전쟁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

다. 전쟁을 경험한 늙은 세대는 지금도 전시 상태에 준하는 것이라

고 믿고 있고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 반면., 젊은 세대는 전쟁은 과거

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

각한다.

둘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대해 
.

진취적이

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에 대해 고마워하는 감정이 별

로 없다는 점이다. 일제시대라든가 전쟁읕 겪은 늙은 세대들은 과거

의 못살았던 처지에 비해 현저하게 나아진 현재의 조건에 대해 항

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 補,은 세대들은 현재의 조건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물·질적 조건과 제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뿐만 아니 라 자기의

욕망 추구에 대해 굉장히 솔직하다.

세째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규범과 규율에 대해 비판적이다. 나이

든 세대들은 비교적 규율이라든가 규칙에 역숙해 있는 반면, 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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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은 활달하고 격식이라든가 규범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

간다. 그것이 늙은 세대에게는 버룻 없음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

다.

네째,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는 비교적 가부장제적 사고가 약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늙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雙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 의식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
고

는 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러한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생산력주의로부터 빚어진 국가

동원 체제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이 란 측면 보다는 실제적으로 여

성들의 평둥이 향상되는 방식으로 의식이 바꾸어져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 북한의 젊은 세대는 농촌 보다는 도시를 선호한다. 농촌

의 젊은 세대는 환경이 바뀐다는 부담을 안으변서도 과감하게 도시

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기본 동기는 도 시와 농촌 간의 생활 문화

수준의 격차 때문이다. 늙은 세대는 
'

자기들이 자라고 피땁흘려 가

구어온 고 향 혹은 향토에의 애착이 강하지만 젊은 세대는 더 편리

하고 더 화려해보이며 출세의 기회도 많아 보이는 보다 나은 삶의

조건올 쫓기 위해 도시를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소설에서 젊은 세대들의 위와 같은 지향은 계속

나이든 세대와 갈등을 빚어냈다. 그 갈등은 소설 작품 내에서는 대

부분의 경우 늙은 세대의 당위론적 지향의 강조나 승리도 귀결되지

만 이런 류의 소설들이 계속 요구되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갈

등이 여전히 중요한 현안 문제임을 드 러내는 반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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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북한 설화집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r 백두산전설. ·
T 백두산전설집

l. ·
r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등의 김일성전설집과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으

로 대별된다.

r 백두산전설.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소 역시 실제

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킴으로써,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의

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이 책 전편의 주

체자는 실상 모두 김일성이고, 훼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며, 요 청자는 조

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으며, 협력자는 대부분 그 가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이나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증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

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

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군경과의 싸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주체자인

깁얼성의 조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주제는 전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군경과의 싸움이 당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전숭자는 주체

자가 백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노 동자 · 농민이 주

언인 지상천국이며, 인민들이 주체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

의 뜨거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흑·이한 것은 전승자가 이들 전설이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됴 불구하고 전설 부분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전승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

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승자)'l- 지나치게 역사성을 강조하려 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r 백두산전설집 u과 r 백두산전설집 2,는 공히 

r 백平산전설.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장소는 두 설화집에서 공히 백두산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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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율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일성과 김일성 출현의 당위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旻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E'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들이 주체자로 둥장하는 펀에서 깅일성은 협력자이자 중여자로서의 위상을 지

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인 경우 요청자는 사실상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고,

협력자는 대부분 그 가 이끄는 유격대원이며,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

자에 맞서는 511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이한 것은 r 백두산전설.과 달

리 둥장인물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었다는 
w

정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율 보 장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r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군경과의

싸움이지만. 평법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면서 r 백두산전설.과 달리 하충민의 암

올한 생할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김일성이 주체자

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중여자인 김일성의 조 화에 의해 모 두 해결

되고 있다. 주제 억시 
r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전승이나 전승에 관텬된 것이 대부

분이다. 전승자는 전설의 역사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구체성을 띠지 묫하고

있울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

어 있는 r 백두산전설,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 · 공간 · 등장인물 · 중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

환상

수법'을 롱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 일 수 있었다.

북한의 일반전설집 중 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r 평양의 금란화.와 r 평양전

설,의 장소는 평양 근방이다.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r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룽

에 관련된 전설율 맨 앞에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시기의 이야기을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고

있옴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겻이다. 둥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

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협력자는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요

청자는 동물들과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하고 있고, 중여자는 요청자가 주체자의 도움

에 대한 보답으로 신비한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苟방자로는 대외적인

적과 -M건骨치배가 등장하고 있다. 륵이한 것은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혜방

자暑 모두 봉건통치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苟방자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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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전설들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선택 · 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의 폭정 · 착취로 인한 고 통,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곤

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 · 내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적극적언 대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힘 보다는 중여자나 협력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제에 있어서 반칭략애국루쟁 전설과 반봉건투쟁 전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은 곧 투쟁이라는 사회주의 문학관을 지닌 편찬자 내

지 편찬기관이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들을 선택 ·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전승자

의 인식에 있어서는 천상의 세계 내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A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언이라는 그

들의 주체사상적 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노 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 그 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 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에만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

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북한의 문학에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4 혁명적 문예전통을 항일혁명루쟁으로부터 잡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옜毛 것이다. 김일성 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혁명적 문학관에서 둥장한 것이다. 일반전설집어]서도 김일성전설

집과 마찬가지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쟁을 위주로 한 김일성전

설집과 달리 외적 및 봉건통치배에 대한 무쟁이 위주가 되고 있다. 루쟁에 있어서 김

얼성毛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초월적인 힘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

우에는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백성의 힘0'l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a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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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

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백성들의 힙이 강조되는 것은 표충적으로는 혁명의 주

체가 인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충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는 것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전설졉과 일반전

설집은 심층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동일한 시꽁에서 공존할 수 있

는 것이라 할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툭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설은 주인공의 눙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중여자로서의 기눙을 지닌 김일

성이 한결같이 초월적인 힙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합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

서도 찾아 暑 수 없다. 이러한 비국성의 배제는 직접적으로는 김일성 전설집이 김일성

의 위대성 내지 유일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김일성전설집

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울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

로 배치뒨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제성과 진실성인데, 신

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데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 전설집은 구

체성과 진싣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제

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전설집에서는 비극성이 도 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셩은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

전설집 소재의 전설 역시 이러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승되

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고 있는 륵성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비극

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극성이 그 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전설은 상동성율 유지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수백년, 수천년 동안 민간에 전숭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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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1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A

전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무의도성인데. 이러한

무의도성이 구비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전솔성을 창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일

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들 일반전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힉

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L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정세태 전설 보다는 반침략애국투쟁 毛설 내지 반봉건투쟁 전설이 다수를
l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각편은 남한

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안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

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김일성전

설접 소재의 전설들은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함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닌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의도성에 있다. 깁일성전설의 원래 모습

은 
r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에 발간된 r 백두

산전설집 l.과 그로부터 5년 후에 발간된 f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온전한 이야기 구

조를 지닌 전설들은 전숭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

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

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 유의 진솔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

으료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릅 초래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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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설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승될 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대다

수의 민족성원이 향유하는 문학장르라는 점에서 명실공히 민족문학으로서의 위치를 점

하고 있다. 또 한 설화는 우리 민족의 삶과 적결되는 것으로 우리 먼족의 자긍심과 단

결심을 고양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위상에 대한 인식은 남한과 북

한의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노정되고 있4 기록문학에 있어서는 남 · 북한 학자들간에

해석의 차가 상당히 크 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에 있어서는 남

· 북한 학자들간에 대체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처럼 투정한

정치 · 사회 체제안에서 수집 · 정리된 문헌설화의 경우에는 특정한 설화와 특정한 의미
눈

가 부각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라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 · 북한에서 공히 전승되

고 있으며, 남 · 북한 학계에서 공히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동졀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 · 북

한이 첨예하게 대립 · 갈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견해의 차가 있는 분야 보다는 우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즉 남 · 북한의 공통분모인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 ·

북한의 실정을 상호 파악하고, 나아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는 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 ·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설화는 기록문학의 기틀을 형성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끊

임없이 생성 · 변화 · 발전하면서 전숭된다는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

리 민족의 남 · 북 분단은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인 설화의 변이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50여년간 각기 전승되어

온 남 · 북한의 설화는 모티프로부터 구조, 그리고 전%승자의 인식양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상이하게 변모되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화의 상동성과 변이

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남 · 북한의 설화를 전공하는 국문학자들간의 세미나가 정

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국문학자들이 남 · 북한을 상호 방문하여 셜화를 직접 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실적

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래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단이후 북한

에서 발간된 설화집을 분석함으로써 남 · 북한 설화의 변이양상을 추출할 것이다. 구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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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설화와는 달리, 채록되어 설화집에 정작된 설화에는 편찬자 내지 펀찬기괸직 의

도 가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 설화집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김일성의 항일운骨을 중

심으로 제작된 김일성전설집이며, 또 다론 하나는 민간에 전승되는 것을 제록한 일반

설화집이다. 이러한 두 부류의 설화집은 같은 차원에서 비교 · 검토될 수 없다. 민간전

승의 일반설화집 소재 설화들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 · 변화 · 발전한

것엄에 반해, 김일성전설집 소 재 설화들은 일제식민통치 이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 장에서는 김일성전설집의 체제와 성격

을, m장에서는 북한의 일반설화접의 체재와 성격을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

는 각 설화집에 수록된 설화를 하나 하나 분석합으로써 그 구조와 변찬자 내지 편찬기

관의 의도 및 톡정설화의 편중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1 N장에서

는 11 · m장에서 도출된 북한설화집의 특성을 骨섬으로 이를 상호 비교하는 한면, 남

한의 전섣돌과 관련지어 고 찰함으로써 남 · 북한 설화의 상동성과 변이성의 양상과 원

인 및 그 전망에 대해 고 찰하도록 할 것이다.

분석 대상 자료는 북한의 경우 필자가 구해 볼 수 있었던 분단이후 최근까지 북한에

서 발간된 설화집 전체와 남한의 경우 최근까지 무작위로 채록되어 방대한 설화를 수

록하고 있는 r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와 필자의 답사기록을 주자

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설화, 즉 신화 · 전설 · 민담 가운데서 민담은 보편성읕

위주로 하고 있어 역사적 · 사회적 ·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고 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n. 김일성전설집의 치재와 성격

김일성전섣집은 최근에 사망한 김일성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제에 맞서 루쟁한 내

용을 전설화하여 수록한 것이4 필자가 볼 수 있였던 김일성전설집으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l. f 백두산전설4 (근로단체출판사 편, 근로탄체출판사, 1981 )

2. F 백두산전설집 l . (김우경 편, 문예출판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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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흰말, (겸우경 편, 문예출판사, 1992)

이상의 전설집은 전적으로 김일성과 관련된 전설을 모 아 놓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체재와 성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김일성의 항일투쟁

을 칭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편찬된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체재와 성격을 살피기 위해

각 전설집의 모든 설화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성격이 유사한 r 백두산전설집

l . 과 
f 백두산전설집 2,는 같은 자리에서 살피기로 한다.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 등

장인물의 성격, 당면한 문제와 문제해결 방법, 주제, 전승자(여기에서는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식 등을 위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를
]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편의 제목은 물론 내용상의 용어도 있는 그대로 옮기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다소 번거로운 것일 수도 있으나, 선입관이나 당위성을 배제하

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l. 
r
벅두산전설.

(l) 장군별이 솟았다

백두산에 장군별이 솟아 2천만 겨레의 살길이 열臧으며, 장군별이 솟아 적을 전멸

시킨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簿承者)는 이를 일제 식민지 시기

지도자가 엾는 가운데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영도한 김일성

장군이 등장혔다는 사실적 자료에 기초하여 섕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 백두산의 전설

일제 식민지 시기 백두산에 왜놈들이 무적황군이라 뗘드는 가운데 나라에 국운이 다

시 일어나려고 하늘의 별들이 의론하여 장군별 하니-暴 띄웠는데, 이 때 태백산 고목에

꽃이 피고 지리산 목련꽃에 새들이 날아들고 북악산이 향기를 뿜었을 뿐만 아니라 일

본의 부사산에도 광채가 비쳤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김일성장

군에 데한 인민의 기대와 믿음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3) 영광으로 빛나는 전설

2천만 동포를 구원해줄 김일성장군이 조선군사를 일으켜 구름을 타고 백두산에 내臧

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3년 4윌 26일 안도현성에서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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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고 혁명적 무장세력 도 없는 가운데 김일성장군이 조선인민혁명군(반일인민유격

대)을 창건한 사실에 대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 별세상, 별천지

김일성장군이 있는 백두산은 별천지의 새세상이며 지상천국으로 밤에는 별무리들이

내려와 장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항일

무장투쟁 첫시기 두만강연안에서 장군이 유격근거지와 인민정권(인민혁명정부)을 창건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 백두산의 장수 
.

훙낱비료공장 건설시 왜놓들이 법석을 뻘자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이용해 현장에

나타나 노 동자들과 합숙히·먼서 밭마다 일본수비대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숭리한 후 사

라졌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이 전설이 소왕청 유격근거지 방어전

투시 적극적인 방어전과 기동적인 적후방 교 란작전을 벌여 적에게 군사정치적 패배를

안긴 역사적 사실로부터 A%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었다.

(6) 바위가 총탄이 되여

일본 토벌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려고 밀림에 들어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

캤지만, 김일성장군이 손을 들어 신호를 하자 가랑잎과 나무와 바위들이 군사가 되고 .

총탄이 되어 숭리를 거두었다는 전승(戰勝)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3년 3

월 쟈피거우 전투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일본 수송대의 무기를 탈취할 때 매복전

술로써 숭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7) 땅에서 솟아오른다

어느 여름 벡두산 수림지역에서 김일성장군이 토벌대의 포위를 받자 적을 유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자 집은 바위로 변하고,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왜놈들을 전멸시臧다

는 전숭율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7년 6월 간샅봉 전투에서 장군과 조선인

민혁명군이 토벌대의 작전에 맞서 매복전술율 통해 승리한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 한

겻이라 인식하고 있다.

(8) 하늘이 을고 지동이 인다

장군이 슬법을 쓰면 하늘이 울고 지동이 일고 구름이 臧히고 태풍이 일며 소박비가

퍼부어 일제가 몰살한다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6년 무송근처 임

강에서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수비대의 토벌에 맞서 지형지물에 맞는 전술을 통해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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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 한방 쏘지 않고

김일성장군이 백두산에서 왜놈 토벌대에 포위당會'[자 바위를 날려보내는 천지조화를

일으키고, 구름을 타고 소낙비를 내러게 하여 승리하였다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용이

다. 전승자는 겨울날 소왕청 방어전투시 토벌대에 표위되자 적을 유인하여 불무지작탄

전으로 숭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0)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신다

김일성장군은 조화무궁한 술법을 쓰는데,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들

어 적을 물리친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토벌대에 포위되었을 때 연길폭탄으로 적을 물리친 자력갱생의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

라 인식하고 있다.

(Il) 하늘로 날아오른 대원

조선인먼혁명군 대원이 부락에서 선전사업을 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자 하늘로 날

아올라갔다는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인민들이 장군의 탁월한 전법

을 둔갑장신술로 소박하게 생각한 것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2) 단풍잎을 띄우시고 두만강을 건느시다

왜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기에 두만강에 큰 바람이 불어 넘실대는데 김일성장

군이 백두산 단풍잎 석장을 강위에 띄우고 군사들과 합께 두만강을 毛넜다는 혁명선도

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IS33년 3월 11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률 譽고

두만강을 건녀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 잭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를 연 사실에 경탄과

상상이 합쳐져 만들어진 전설이라 인식하고 있다.

(13) 날개 돋친 흰말

만주에서 일제칭략에 반대하여 우군부대들이 일어나 왜놈이 있는 성시의 현성을 공

격하였으나 난공불락이어서 백두산의 해동국 대장수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장수가 순식

간에 나타나 하늘의 용마를 불러내려 타고 단신으j료 난공불락의 성을 부수고 왜놈을

전멸시켰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IS33년 9필 장군이 동녕현성전루

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중국인반일부대와의 연합작전을 조 직지쮜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4) 동족에서 소 리를 내고 서쪽을 치시다

김일성장군은 천문지리에 도통한 하늘이 핸 용장이므로 한번에 동서에 동시에 나타

나 왜놈을 전멸시킨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조선언민혁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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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일부대와 더불어 1936년 a일 16일 무송헌성전루에서 동성서격전숩을 통해 일제침

략군과 위만군 수백명을 살상포로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5) 분신술 전설

동만에 있턴 김일성장군이 분신술로 북만에 나타나 왜놈들을 격퇴하였다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웅이다. 전승자는 북만 령안지구 유격부데가 곤경에 처하자 장군이 조선

인민혁명군과 더불어 1934년 10월 북만원정에 나서 장군이 조선북부지대, 두만강연안

일대에 있는줄만 알고 있던 일제수비대를 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6) 조화률 마음대로 부리신다

김일성장군이 부하 두 명과 더불어 북만의 왜놈 Vi 병대본부를 습격할 때 담장이 높

아 두 대원이 망섣이자 답위에 오른 장군이 위로부터 벽돌율 내려고여 두 대원을 오르

게 하여 헌병대본부를 쳤다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순자는 장군이 1937년 2

월 장백현 도 천리전루시 적을 매복장소로 유인하여 토막네 소탕하는 토막전술로 승리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7) 입원이야기

김일성장군이 용정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였는데 밀정을 통해 이를 인· 왜놈

경찰이 제포하려 올 때 장군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써서 출입문에 붙이자 모

두 공포에 질리고 장군은 호박잎만한 가랑잎을 타고 왜놈수비대 위로 날아갔다는 피신

울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제1차 북만원정후 돌아오는 길에 촉한을 만

나 로야령 귀를집에서 치료를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8) 단매에 요정내시다

김일성장군은 백두산에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놈올 완히 꿰譽어보고 있으며,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들을 요정내고 백성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S년 여름 로휵산부근 왕보만에서 정안군이 언민

들울 집단학살하였다는 소식율 듣고 매복 · 유인하여 이를 격뢰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

이라 인식하고 있다.

(1이 적들을 쥐락 펴락
,

김일성장군은 위풍과 명성이 높아 적들율 쥐락펴락 하는데, 적들에게 식량과 군복을

가져오라고 하면 적 대장이 고 분고분 시행한다는 풍모 핏 혁명선동울 주제로 한 내용

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6년초 액목부근의 지주집에서 쉬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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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만군연대장의 처롤 우연히 만나 호의를 베풀고 일제의 주구노릇하는 잘못을 깨우

쳐 보내자 위만군연대장이 감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도운 역사적 사실이 전설

화 한 것이라 연식하고 있다.

(20) 장군바위 전설

김일성장군이 술법을 쓰니 장군바위가 요새가 되어 총알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나와

왜놈들이 전멸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9월 1일 대먹수

전투시 장군이 위만군과 일제군경에 맞서 선바위를 요새로 삼아 싸웠는데, 선바위가

화점이 되어 장군의 명령에 따라 불벼락을 퍼붓는 것 같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1) 외1놈만 골라 치신다
]

김일성장군은 천리안 · 만리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난후가 

벌어져도 위만군을 건드리

지 않는다는 전승 및 혁명선동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침략군이 1936년

겨울 백두산근거지에 침입해 맨 밖에는 억지로 끌고온 인민을, 그 안쪽에는 위만군을,

복판에는 자기들이 거처하는 방식으로 방어진을 치고 있었는데, 장군이 야간습격조를

보내 맨 안쪽에 있던 왜놈만 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

다.

(22) 대장수이야기
a

백두산밑 공자리마을에 왜늠이 침습하여 집이 불다고 사람들이 섕매장되어 왼한의

곡성이 퍼지자 지나가던 도사가 백두산에 내린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라 일러주어 마을

사람들이 백두산에 찾아가니 성인이 도술을 녀 단숨에 마을에 내려와 왜놈앞에 나타나

자 왜놈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웅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에 백두산

의 성인인 장군이 하루빨리 조국으로 나와 원수들을 징벌해 줄 것을 기다리는 인민들

의 염원과 신념, 그리고 신뢰와 흠모의 정익 담겨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3) 가랑잎으로 군사를 나르신다

일본 토벌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덮인 되골령에 들어왔으나 아

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지동과 더불어 장군이 나타나 손을 흔들자 뗘오른

무수한 가랑잎에 군사들이 타고 되골령을 넘어갔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

승자는 장군과 조 인민혁명군이 1937년 3월초 되골령에서 토벌대의 추격을 피해 눈밑

으로 굴을 譽고 되골령을 넘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 

(24) 보천 에 날아오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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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입성장군은 하늘로 날아다시면서 왜놈을 족치는데, 백두산에서 조선을 굽어보다가

보천보에 날아와 왜놈율 요 정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침략자

들의 촘촘한 경계망을 吾고 국경을 감쓱같이 건너 보천보전투에서 숭리한 사실이 전설

화 한 것이며, 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환상적인 엣말속에 등장하는 날개가

돋친 장수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25) 종이 한장으로 강을 건느선다

김일성장군은 종이 한장으로 강을 건녀고, 버선을 신은채 두만강을 건넌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루에

서 승리한 후 미리 대기시켰던 떼목을 타고 압록강을 감쪽같이 건넌 사실과 1939년 5

월 무산지구전루에서 승리한 후 국경경비진을 쥐도 새도 모르게 悟고 유유히 두만강을

건넌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6) 시체산이 된 구시산

보천보에서 녹아난 왜놈들이 조선인민혁멍군을 추격해 구시산앞 물동에 이르렀으나

물이 한방울도 없자 조상언 곰이 추격을 돕는 것이라 여기고 강복판에 들어서자 김일

성장군의 술법으로 소낙비가 내려 모두 물에 빠저 죽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

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루의 매복전법을 바탕으로 해

서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7) 간삼봉과 더불어 영원할 젼설

김일성장군은 백마률 타고 날아다니며 구령율 내리면 바위가 부서져 적을 내리치고,

손을 들어 을리면 가랑잎과 자갈이 군사와 작탄이 되어 적을 물리치는데 지금도 산위

에 백마의 발자국과 장군 부대의 장수들이 마시던 샘물이 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네

용이다. 전숭자는 이 전설이 1937넌 6웰 30일 있었던 간삼봉전투에서 숭리한 사실로부

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히 하뉼로 올랐나, 땅으로 잦았나

일제침략군에게 포위되어 한 밤중에 적의 공격을 받던 김일성장군 부대는 장군의 지

시로 산아래로 내려가다 적을 만나면 일본말로 
'

빨리 올라가라'고 다그치고 내려가는

전술로 포위망을 돌파하였으며, 고 지에 오른 적들은 공산군이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잦아든다는 말을 실감하고 공포에 떨었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

8년 4윌 27일 쌍산자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장군이 밭에 부대원 모두를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포위망을 悟었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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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출귀몰

일제의 천황으로부터 김일성장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육군대신은 장군이 나타

났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가면 신경에서 보고가 오고, 신경으로 달려가면 할

빈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술법을 쓰 는 장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

지慷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조직지휘한 대부대 선회작전의

숭리가 전설화 한 것이라 인석하고 있다.

(30) 축지법 전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써서 하루밤에도 천만리를 내달리며,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

고 눈위에도 발자국이 나지 않는다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7년 2

월 26일 리명수전平에서 장군이 일제침략자들의 동기토벌공세에 맞서 지방혁명조직으
u

로부터 적의 기동상태를 통보받고 적보다 먼저 앞에 나아가 기다리다가 쳐서 승리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1) 산을 주름잡아 다니신다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쓰 기 때문에 하루에도 조선땅을 몇번씩이라도 다니는데. 조

선의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왜놈대장을 백두산에서 발견한 장군이 땅을 뉼구어놓아 왜

놈대장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다 죽고말았다는 응징을 주

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독창적으로 창조하 널리 적용해 왜놈을 혼녠 일

행천리전술과 임기웅변 기동전술이 전설화 한 겟이라 인식하고 있다.

(32) 사奇천기를 내다보신다

김일성장군은 폭풍과 폭우를 일으키며, 사흘천기률 내다보고 군사를 쓰기 때문에 백

전벽숭한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IS39년 5욀 3일 반절구전루에서

장군과 조선인먼혁명군이 월식을 이용해 왜놈경찰과 무장자위단을 포위 · 격퇴한 사실

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3) 한달음에 천리

김일성장군은 한달음에 천리길을 달리고 산을 주룸잡아 다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국내로 진공하여 1939년 5월 베개봉에서 조 선인민혁명군

지휘원회의를 마친후 적의 허를 찔러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를 행군해서 지나간 일행천

리전술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4) 날개 돋친 장군

김얼성장군이 무산에 나와 연설한 후 그 집에서 자는데 일제가 그 사실을 알고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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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장군은 이미 날개로 날라 2을 김' y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

이다. 전숭자는 장군괴 조 선인민혁명군이 1939년 5굉 22일 신사동에 나와 일제침략자

들의 식민지적 약탈과 전쟁정책을 폭로하고 조선인민의 투쟁과업과 전망에 대해 연설

하고 뗘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5) 총알에 눈알을 달아주시다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 쏘는 총알에는 눈알이 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 1939년 5월 23일 신사동 연설

후 추격하는 적에 맞서 강제로 짐꾼으로 끌려나온 노 독자들은 놔두고 철갑모를 쓴 왜

놈군대만 쏘아 격퇴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6) 꾀 많은놈을 잡은 이야기

김일성장군은 적대장의 속을 들여다 보아 우둔한 놈은 피로 잡고 꾀 많은 놈은 제

뫼에 님어가게 해서 잡는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봄 무송에

조 선인민혁명군이면 돌아가고 산림부대라면 주-격하는 꾀 많은 위만군 대대장을 속여

소탕한 사실이 이러한 전설을 낳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7) 심산유곡의 호랑이도 머리숙이다

김일성장군이 올기강에서 단신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 한마리가 옆에 웅크

리고 앉아 호위雙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89년 여름 올기

강에서 위급한 상황속에서도 작전계획을 짜며 대담하게 닐-시한 역사적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8) 바람타고 다니는 대군

김일성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들은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일제가 1939년 하빈·기 백두산 동북부에 20만명을 집중시켜 조선인민혁명군을

포위하였으나 장군의 대부대 선회작전으로 적을 공격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

하고 있다.

(30) 신기한 발자국

김일성장군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구름위에 솟은 산발도 쉽게 날아 넘을 수 있고 먼

길도 순식간에 주름잡아 갈 수 있기에 대원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 부대가 지나간

곳에는 하나의 발자국만 남게되는데, 왜놈이 따라서면 제자 걸음만
"

하게 된다는 피

신율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1940년 3월 대마록구전투에서 노획물자

暑 운반을 하던 도 중 적의 추격을 받자 눈위에 발자국을 조작하여 적을 속인 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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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0) 거꾸로 난 발자국

장군이 출동시 대원을 일렬로 세우고 자신의 발자국을 밟도록 하면 산이 접혀 한번

에 몇십리를 가게 되는데, 한 신입대원이 장군의 발자국을 잘못밟아 앞산마루가 물러

가 심산유곡에 혼자 남게 되어 울고 있는데 어느새 장군이 왜놈대군을 멸살시키고 나

타나 대원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피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눈위에

발자국을 조작하여 추격하는 토벌대끼리 싸우게 하여 승리한 사실이 전설확 한 것이라

연식하고 있다.

(41) 그럼속의 말을 태우시다

김일성장군이 거느린 소부대가 일본의 대부대와 마주치게 되자 장군이 백지장을 꺼
]

내 말을 그리자 그 림속의 말이 뛰어나와 모두 그 말들을 타고 사라졌다는 피신을 주제

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40년 가을 할바령에서 20여명의 호위병만을 거느린 장군

이 앞뒤에서 몰려드는 적들의 추격을 받자 적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고 피신한 임기웅

변의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2) 관희극이야기

조 인민혁명군이 청구자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자 혼이 난 일본수비대의 통역관이

농가로 숨어 들어 숨을 곳을 찾다 관속에 들어갔는데, 이어 나타난 일본군 졸병도 관

속에 들어가려고 서로 싸움율 했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

군이 1935년 초가을 북만 액목땅 청구자 일대에서 일제첨략군 토벌대와 위만군부대 소

탕전을 벌인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3) 활극이야기

조 선인민혁명군의 습격에 혼이 난 기관총수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일제수비대 병실에

서 공산군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지르며 기관총을 쏘아대 자기편이 전멸하였다는 일제

의 말로를 주제로 안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친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이 1035년

초 가을부터 넉달동안 북만 액목땅에서 활동할 때 적듈이 공포에 떨었다는 사실이 전설

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4) 요-씨가 망했다
'

요-씨'(舍지)하며 허장성세하던 일본 토벌대가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헤 망하자 생겨

난 말의 유래로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36년 9욀 1일 장백현
u

대먹수에서 장군이 울창한 수림속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던 일본군들끼리 싸우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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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산둥으로 빠져 나온 망원전투가 전설촤 한 것이라 인석하고 있다.

(45) 호박풍년

일제는 간삼骨전투에서 죽은 시체를 인민들에게 속여 반출하기 위해 목만을 떼어 마

대에 포 장하여 싣고 나오며 동원한 달구지군들에게 호박마데라 하자 닫구지군들이 호

박뭉년이 들었다고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7년

6월 30일 간삼봉전투에서 김일성장군과 조 선인민혁명군이 일제에 무리죽음을 안긴 사

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6) 말꼬리토벌대장

장군의 지시로 습격대원들이 1938년 겨을 7도-귀목재소 입구에 매복해 있다가 적各

치고 말 몇마리를 7도구목재소쏙으로 몰아 넣자 이 소 식을 들은 토벌대장이 눈위에 난

말발자국을 따라 주격한 결과 말만 있었어 그 를 말꼬리 토별대장이라 조소하였다는 일

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이 전설이 장군의 영왈한 전법으로 일제침

략군에게 무리죽음各 안긴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7) 누데기토벌데장

장군의 지시로 습격데원들이 1936년 겨울 제일 밖에는 짐을 지고 온 인민을, 가운데

는 위만군을, 그 복판에는 일제침략군이 자리잡고 있는 숙소를 습격하여 일제침략군만

율 치자 인민율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일제 토벌대장이 누더기를 걸치고

달아나다 위만군부대장과 누데기옷을 가지고 싸워 그 를 누데기 토벌데장힉라 조소 하였

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의 탁월한 전법에 일제침략군

이 녹아난 사실이 젼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3) 3원짜리 모 가지

장군이 이끄는 조 선인민혁명군이 1938년 4월 12도구를 습격한 후 습격시 도 망갔다

돌아온 일본경찰 2명이 죄률 모면하기 위해 시체 하나에서 목을 버1어 거리에 매달고

자기듈이 죽인 적이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장이 와서 보니 바로 경촬분서장의 목이어서

구平쟁이에게 3원율 주고 다시 붙여놓아 일제군경을 3원짜리 모가지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이끄는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일제

군경이 녹아난 사십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49) 놀림받는 순사놈들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s월 4일 보천보를 습격한 후 왜놈순사가 살 곳을 찾아 돼

지우리 속에 숨어 돼지소리까지 냈으며, 다른 왜높순사는 당황하여 갓난애 대신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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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고 나왔으며, 또 다른 순사들은 산림보호구창고에서 난 다이나마이트 폭발음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로 오인하여 달아나기 바삐· 이들을 북데기순사, 베개통순사,

다이나마이트순사라 조소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이러

한 전설이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0) 함훙에 나오시였다

김일성장군이 어느해 여름 함훙 주재소앞에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달려드는

일제군경 앞에서 안개를 피우고 사라졌고, 적들의 추격에 한방의 총을 쏘자 수백발로

날아갔으며, 눈을 감았다 뜨 자 돌들이 날아다니며 1적을 격퇴하였으며, 용마가 나타나

장군을 태우고 사라졌다는 전숭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일제말기에 국내에 나와 왜놈을 몰살시켜 인민에게 해방의 기대를 심어준 사실이 전설

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1) 북청에 나오신 장군님

김일성장군이 어느 일요일날 북청군 예배당근처에 나타났다 사라진 후 신창파출소를

습격하자 함경도 경찰들이 추격하였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다는 정찰 및 해방기대를 주

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일제말기인 1941년 초 군중에 의거하여 국내정촬

을 하여 인민에게 해방의 기대를 심어준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연식하고 있다.

(62) 평양에서 왜놈군대를 족치다

김일성장군의 부대원은 모두 축지법과 술법을 쓰는데 어느날 평양에 나타나 여러 곳

을 정찰하고 난 후 모란봉에 올라 하뉼로 날아갔다는 정촬 및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1946년 초여름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소조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평양의 적정을 정찰하고, 산세와 인먼들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하여 국내정찰을

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3) 백두산마루에서 천하를 굽어보시다

군중공작을 마치고 옮기다 일제경찰의 추격을 받던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을

벽두산에서 보고있던 김일성장군은 공작원들을 목화따는 아낙네로 변신시臧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국내에 파견한 정치공작왼들의

사업을 영도한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석하고 있다.

(54) 길어서 3년!
꾼

강원도 산간마을에서 철도선로공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일제의 만형에 분노를 터트리
m

고 있을 때 한 선비가 제자들을 이율고 철로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철로를 뽑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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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tA이치는 제자에게 길어서 3년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한 사

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장군은 곧 선비이자 성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55) 소 스 무마리와 세쌍의 새

김일성장군이 개성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일제경찰이 들어닥치자 개성 남대

문에 소 스 무마리외· 세 쌍의 새그림을 붙이고 사라졌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

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일제의 패망을 예언한 사실이 전

설확 한 것이며, 그 내용은 소화 20년에 세세상이 온다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6) 리발이야기

고급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금시계까지 찬 정은 사람이 리발소에 들려 리발을 한 후

자신이 김일성이라 밝히고 세찬 돌개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피신 및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왜놈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태연하게 리발을 한 사실

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7) 철도공사장에서 퍼전 이야기

신성천-승호간 철도공사장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왜놈헌병들에게 추격

율 받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가 인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나타나 적의 중왼

부대를 격뫼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조 선인민혁명군 대

원들올 곳곳에 보내 왜놈읗 격뢰하고 있으리라는 사람둘의 신심과 기대 속에서 퍼진

전설이라 인식하고 있다.

(58)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낳은 전설

김일성장군이 딸이 팔려갈 위기에 처한 집에 날아와 돈을 놓고 갔으며, 병에 걸린

농민에게 신비한 약을 보내주어 낫게 하였다는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

자는 1936년 가을 부식물 조달을 나갔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씽들이 백두산지구에서 농

빈의 지성에 못이겨 꽝소 한마리를 꿀고오자 장군이 인민의 생홀이 달려있는 소를 다

시 돌려주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59) 형군도상의 조밭씨붙임

김일성장군잇 하들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조밭 씨붙입을 도와주었다는 인민사랑을 주
4

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1938년 봄 장군과 대원들이 림강현쓱으로 행군하던 도 중

인민의 일손 부족을 보고 대원들과 더불어 일손을 도운 사실이 전설화 한 것이며, 김

일성부대는 곧 인민의 군대라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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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경대의 버드나무

1938년 일제는 김일성장군이 조직영도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게 타격을 받은 분풀이

로 장군의 생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버려 마을사람들이 가슴아파 했으나, 1945년

봄 다시 새싹이 돋아났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에 장군

을 홈모하는 인민들의 마음과 조선독립을 바라는 소원과 기대가 답겨져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

총 騎편으로 이루어진 
l(
백두산전설.은 김일성이 천하명장임을 알리는 (I)-(41) 부

분, 일제군경을 조소하는 (42)-(49) 부분, 해방을 가대하는 (50)-(60) 부분 등 세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는 (I)-(4)가 조선인민혁명군(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되어 인민혁명정부(인민정

권)가 창건된 1932년 무렵이고, (5)-(49)가 1933년부터 1940년까지이며, (50)-(60)이

소할바령회의가 개최된 1940년부터 해방까지이다. 이 전설집은 항일무장투쟁의 준비탄

계인 서두 부분과 본격적언 항일투쟁을 하던 중심 부분, 그 리고 해방적전의 말미 부분

으로 이루어져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편년체적 구성은

이 전설집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

혁명적 변혁과 창조와 건설의 역사인 수령의

혁명적 활동노정'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설이라 칭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거

의 대부분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면은 이 전설집 소재의 전설 모두가 실제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전

승자의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장소는 강왼도와 개성 이북지역과 백두산부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이 주된 지역이다. 이 전설집의 뒷부분으로 올수록 주요활동무대가 국내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은 (5기에서도 보이듯이 해방이 가까왔다고 믿던 시기에 국내정잘율 통

해 사람들의 동향을 알아내 혁명션도사업을 보다 원할히 하기 위함에 그 원인이 있다

고 할 것이다. 특이한 것은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승자

가 모든 전설을 실쳬6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전숭자의 본래 의도는 성산(聖出)으로서의 백두산과 대장군으로서의 김일성을 합치시

킴으로써 그 위대함을 드러내려 하였지만,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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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반적인 겯과를 초

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전선이라 칭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거의 대부분 실제의 역사적 사견울 부합시킴으로써 구

체적인 장소률 밝히고 있다는 점 억시 특이하다. 이러한 면은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전설집 소재의 전설 모두가 실제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전숭자의 의식에서 기

인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47편의 주체자논 김71성이고, 12편의 주체자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며, 1편의 주체자는 철도노동자이다. 조 선인민혁명군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은 
'

문학

예술 방면의 중요과제인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보이기 위함'l)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조화률 부리는 도구인 가랑잎과 나무와 바위들이 조선힌민

혁명군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인민혁명군은 
'

김일성장군이

이끄는' 부대이며, 
'

김일성장군의 지시로' 촬동하고 있어 실제의 주체자는 김일성이라

보아 무방하다. 물론 여기에는 항일平쟁은 김일성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S9)에서

보이듯이 
'

김일성 부대, 즉 인민의 군데인 조선인민혁명군'과 항께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자 하는 전승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는

연민이지만, 이러한 인민들을 조직영도하는 것은 김일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인민성과 노 동계급성을 선도하는 것은 당성이며, 이러한 당성은 김일성의 영

도 에 달려있는 것'2) 이기 때문이다. 결국 표충구조에서는 조 선인민혁명군이 주제자로

등장하지만, 심층구조에서는 깁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여타의

주체자로 등장하는 (54)의 철도노동자 역시 김일성과 그 부대원의 이야기를 엿듣고 기

뻐하였다는 소극적인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어 이 전설집 전편의 주체자는 실상 모두

깅일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체자에 맞서는 苟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데부분이나, 위만군 · 정안군 · 지주 ·

자본가 등도 가끔 등장하고 있다. 내용 전체가 일제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

므로 지주나 자본가는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일제군경이 대부분의 苟방자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제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요청자는 사실상 일제를 중오하고 해

방을 갈구하는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다. 주체자를 돕는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고 團 테 고 고 團

테 

團

부 미 

團

w 

團

w 

團

미 고 

團 團

1 ) 김일성, r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조 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 3.

2)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T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7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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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조선인먼혁명군이나, 단편적으로 노 둥자 · 눙민 · 간호원 · 환자 - 이발사 · 마을주

민 등의 평범한 인물과 용마 · 호랑이 등의 동물도 둥장한다. 그 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자들은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동물의 등장은 주체자의 위용을 보

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중여자는 전혀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숭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행과 사람들의 암울한 처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훼방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

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훼방자들의 공격 등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

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주체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둔

갑술 · 장신술 · 분신술 · 축지법 등을 이용한 
' 

신묘한 술법과 영활한 전법'으로 모든 문

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자는 이 외에도 가랑잎이나 종이를 타고 강을 건너

고, 바람을 타고 사라지며, 바람과 소낙비를 불러 일으키며, 용마나 구름을 타고 하늘

을 날 뿐만 아니라, 가랑잎으로 군사를 만들고, 솔방울과 자갈로 폭탄을 만들며, 모래

로 쌀을 만들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자의 문제해결에는 어

뗘한 증여자나 협력자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초욀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저1해결 방식은 신화주인공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신화주인공의 경우에도 문제해결에 있어 하늘이나

신 내지 신격의 존재로부터 종종 도움을 받고 있CRt 사실을 상기해 볼 때, r 백두산전

설.의 문제해결 방식은 신화를 초월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위대함을 드러내

그 를 절대적인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

당의 모든 모든 로선과 정책

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으며. 당과 로 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아야만 승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에 있어서 두 주제가 공유되어 있는 편들이 앴어 실제의 弱편보다는 많은데, 전

승 22편, 피신 11편, 일제의 말로 7편. 혁
,

명석도 6'편, 해방기대 6편, 응징 4편, 해방

서광 4편. 풍모 3편, 인민사랑 2편, 정찰 2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승이 대다수

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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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암울한 현실을 야기시컨 일제군경을 비롯한 苟방자들에 대한

공격 및 이률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훼방자들의 공격이 당면문제로 등장하

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피신은 일제군경을 비롯탄 苟방자들의 공격에 정면대

항하기 어려운 상할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적에게 신비함과 공포를 불러일으 다는 점

에서 전승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일제의 말로와 해방

기대, 그리고 웅징은 주체자와 협력자의 훼방자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 데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전승과 동일랙락에 놓여있다. 해방서광과 정촬은 주체자와 협력자가 훼방자

暑 공격하여 숭리하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전승과 긴멀히 연관되어 있다.

혁명선도와 풍모와 인먼사랑은 이 전설집 전편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

인민들의 흠모

와 칭송의 정'을 이끌어내는 데 펼수적인, 다시말해 훼방자에 맞서 싸우는 주체자와

그 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신뢰 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주제는 전부 전승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

전설집의 편찬목적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

근로자들로 하여금 강도 일

제에 무장투쟁의 기치를 듈고 선전포고를 하여 제국주의 식민체계를 허물어버리는 돌

파구를 마련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는데 도 옴을 주고자 함'에 있다는 것에 대

한 직접적인 반영이다. 이러한 양상은 
'

혁명정신율 고 취하는 데에 예술의 의의가 있

다'4) 는 사회주의 문학관에 그 근원율 두고 있다.

전승자, 죽 이 전설집의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은 주체자가 (22) · (64)에서 처럼 백

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4)에서 처럽 용궁이나 하

늘의 왕궁이 아닌 노동자 · 농민이 주인인 지상천국이며, 전편에 나타나는 것 처럼 인

민들이 주제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어뗘한 도움없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

자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주체자에 관련

된 모든 전설이 싣제의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설이 신화나 민담(북한의 용어로는 민화)과 변별될 수 있는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역사성에 있다. 전승자를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믿는 데에서 전설로서의 의의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설에서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믈 등이 처]적으로 명기될
w

4) 김일성, r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엄무,,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p, 38, 4

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1975,p.6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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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주체자의 행위나 사건에 대한 중거물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

전설집의 전승자 역시 이러한 전설의 특성을 충분히 견지하고는 있었으나, 전설의 역

사성은 전설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숭자는 각 편을 공히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하여 전설의 내용과 이러한 전설이

성성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역사의 전설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

나 정작 중요한 본론 부분인 전설은 대부분 시간 · 공간 · 등장인물 · 중거물 둥의 측면

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71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적으로 말해 이 전설집온 전숭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

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시기와 장소

의 측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승자가 지나치게 역사성을 강조하려 한 데에서 발생

한 겻이라 볼 수 있다. 이는 
'

수령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 매한 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혁명활동력사에 실재한 력사

적 사건과 생활적 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수령의 合고한 혁명적 풍모를 진실하게 그

려내약 한다'6) 는 것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활 것이다.

2w t r 朝1두산전설집 1.

(l) 백두산의 장군별
r 백두산전설. (기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서관이다.

(2) 경박호 이야기

옛날 백두산 북쪽 5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박호 근처의 해동성국에 마귀가 나타

나 왕국의 보물인 보경을 탈취해가고 어부연 설씨의 아내마저 강탈해갔는데, 장수가

나타나 마귀률 격되하여 보 경과 어부의 아내를 되찾아 주고 죽자 북호두 사람들이 그

를 위해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어느날 북호두에 왜늠

수비대가 들어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사당을 허물자 백두산장수가 나타나 조화를 부려

왜놈수비대를 격되하였다는 웅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장수가 없어

졌던 경박호의 보경을 지니 었기에 易화를 부릴 수 있는 것이라 
·인식

6 있다.

(3) 다시 솟은 칠성별
.

되 한중모 · 정성무,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暑판사, 1983, pw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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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서 사냥히.던 곽포수가 밤에 포수먹으로 돌아오던 중 칠성별이 떨어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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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친 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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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백두산에 대장수 났다

r 백두산전설. (2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응징이다.

(9) 트군대신이 받은 보고서

Ir 백두산전설. (2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0) 장군바위
r' 백두산전설. (2이과 같은 내옹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Il) 효녀 은심이

백두산 기슭 마율에 사는 은심이는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는 백두산에서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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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을 사기 위해 경찰서장의 환심을 사려는 목재소주임의 꼬 잉에 넘어가 식모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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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승자는 은심이가 고된 노동속에서도 백두산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고 인식하고 있A

(12) 신기한 종이장
r 백두산전설. (25)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3) 하늘로 날아오른 힘장수

량강도 삼지연군의 목재소 처서군인 쇠돌이와 동[료들은 힘이 없음을 한탄하던 도 중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백두산장수의 부하인 힘장수로부터 천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었

다는 말과 왜늠경찰의 추격을 피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이들도 백두산에 들

어가 천지물을 마시고 장수가 되었다는 피신 및 혁명선도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

자는 백두산이 산지조종 천하명산이므로 천지물에 산비로운 조화가 깃들여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A

(14) 오를 수 없는 봉우리

1937년 겨울 금빛날개를 지닌 용마를 탄 허연 수염발의 김일성장군은 백두산 남서쪽

300리 떨어진 홍두산에 기어오르는 토벌대의 토벌에 맞서 조 화로써 적들을 격퇴하였다

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성산이자 조 종의 산이

며 조선땅 지맥의 뿌리인데. 홍두산은 성산의 신성한 정기를 더 많이 받았을 겻이기에

신비로운 홍두산전투의 승리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IS) 가랑잎 타고다니는 군사
r 백두산전설」 (12) · (23)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16) 백두산에서 날아온 불돌

백두산 기슭 면소재지에서 일제는 주재소와 면시-乎소를 새로 짓기 위해 조선사람들

을 강제로 내몰아 원한을 사고 있었는데. 백두산쪽에서 불돌이 날아와 그 긴물들을 전

소시臧다는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불난 곳의 돌이 백두산천지의 돌과

같은 것이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백두산장수가 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17) 눈이 있는 총알 
t>

r 백두산전설」 (3되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18) 놀림받는 순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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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

학개론 책이 출毛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

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는 정에서 1卷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r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중

거를 확언할 수도 있戚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 ·문예의 개념, 기눙, 창작방법,, 담

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

를 省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11.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 . 현종호 . 리상태. r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헝연도(1961)가 말해 주

둣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 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고 하겠다. 그 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

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 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 전적인 문학리론 사상희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

전

1 )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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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백두산전설. (7) · (2히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27) 3원짜리 모가지

y
백두산전설. (48)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말로이다.

(28) 백두산호랑이
g' 백두산전설. (7)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29) 신비로운 전투

50년전 왜놈의 토벌요충지인 장백현 반절구의 경찰대와 무장자위대를 치기 위해 잠

입한 장군의 유격대원들이 달빛 때문에 성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때, 따오기 여덟

마리가 나타나 달을 물고 가 그 사이에 적을 격퇴하자 따오기가 다시 달을 제자리에

물어다 놓고 사라졌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달을 없애기도

하고 새로 띄우기도 하는 천지조화를 부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0) 기자의 명함장

반절구전투 직후 장백현 경찰서장은 장군의 신출귀몰한 전법에 공포를 느 끼고 었었

는데, 
'

김일선'이라는 기자가 내미는 명함장을 보고 
'

검일성'으로 오인해 기절초풍하

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대일본제국도 장군앞에서는 가련

한 종이범이라 인식하고 있다.

(31) 올기강의 호랑이

r 백두산전설. (37)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풍모이다.

(32) 아흔아흡가지 축지법

r 백두산전설. (30) · (31)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 및 응징이A

(33) 파면된 경찰부장
r 백두산전설. (50)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 및 해방기대이다.

(34) 그림속의 룡마
r 백두산전설. (41)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 및 전승이다.

(35) 백두산에 갔다온 사람

김일성장군의 부대가 왜놈목재소를 친 후 철수할 때 문국이를 비롯한 목재소노동자

들이 노획물자운반을 자원雙는데, 백두산 골짜기에서 키를 넘는 마늘밭과 서까래 굵기

의 파밭과 쑥밭을 지나자 힘힉 났고 그것으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전승을 주

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의 유격대가 마늘 · 파 · 쑥을 주식으로 하고 천지의

샘물을 마시며. 백두산에 가서 장군을 만나고 온 사管들은 모두 장수가 되었다고 인식



178

하고 있다.

(36) 발지.국이야기

r 백두산전설t, (3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37) 말꼬리토벌대장
u' 백-7산전설.l, (46)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일제의 팔로이다.

(38) 암만 고 아대야 헛공사다

도술을 부리는 일본군장교가 천황의 어명으로 김일성장군과 맞서 보려고 부산에 내

리자 핀 수염이 난 노 인 둘이 나타났다 두루미로 변해 날아가고,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버드나무로 변하며, 장군의 부하인 소년을 만나 돌미륵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고 장군

에 맞서기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가던 도 중 물에 몸을 던졌다는 일제의 말로률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이러한 것이 장군의 도술로 이루어진 것이며. 장군에게 맞서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인식하고 있다.

(39) 바람 타고 다니는 장군
[IA백두산전설. (29)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피신이다.

(40) 철길공사장에서 있은 일
l( 백두산전설. (57)과 같은 내용요로 주제는 전승이다.

(41) 소 스 무마리와 새·-세쌍
r 백두산전설. (56)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42) 길어서 3년

r 백두산전설. (54)와 같은 네융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43) 세 장수 이야기
l[(백두산전설. (51) · (52)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정찰과 해방기대이다.

(44) 고 안마루는 어떻게 되여 . 무사할수 었었는가

관부연락선 고 안마루가 연해탄 여울에 접어들어 전복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3둥선

실 천정에 
'

조 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구호가 나붙고 사람들이 이를 한입처럼 받아

외자 태풍이 멎고 파도가 잦아져 예정보다 일쩍 일본에 닿았다는 풍모률 주제로 한 내

용이다. 전승자는 사경에 처雙을 때 장군의 존함을 세 번이상 외우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5) 어린 장수

겨드랑이에 쌍날개가 돋치고 어깨에 칠骨개의 별이 돋친 어린 장수가 어려운 사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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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와주고, 모여든 補은이들에게 무술과 도술을 가르쳐주며, 토벌하러온 왜놈들을

몰살하였다는 인민사랑 · 전승 -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우리나라에

성인이 내臧으며, 어린 장수가 백수산에 올라 진을 치면 조 선이 독립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46) 만경대 버드나무
r 백두산전설. (6이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7]대이다.

나. r 빅두산전설집 2 - 날게돋친 唱말,

(l) 백두산 대장수 
.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장수가 날개달린 용마를 티·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할 무렵

품팔이하고 다니던 박오득이 백두산에 들어가 술법을 배운 후 장군의 명령으로 왜놈들

을 치다 역부족이었는데, 백두산 장군봉에 용마를 탄 대장수가 나타나 조화로써 적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동방의 영지인 백두산이 모든 산

의 조종이자 근본뿌리이며. 대장수인 김일성장군은 나라를 구할 위인이라 인식하고 있

다.

(2) 길들여진 호랑이

농민출신으로 장군의 부하가 된 룡걸은 백두산 호 랑이가 검일성장군의 거룩한 모습

을 보고 순하게 길들여지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이러한 호 랑이는 왜놈과 정안군만을

물어갔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이 조물주가 앉았던 용좌이

며, 산의 신령인 호 랑이가 용좌에 앉아있는 장군을 보고 양처럼 길들여졌다고 인석하

고 있다.

(3) 날개돋친 흰말

r 백두산전설」 (13)과 같은 내용으로 주제는 전승이다.

(4) 장군님의 고향

천등이 천후 무지개가 비끼고 커다란 태양이 솟으며 만경대의 한 초가집에서 옥동자

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말을 하었으며,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하며

조화를 부리자 나타난 용마화 군사를 이끌고 백두산 쪽으로 사라졌다는 해방서광을 주
T

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김일성장군이 만맨의 태양이며, 백두산에 들어간 장수가

군사조련을 마치고 나오면 나라가 독립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180

(5) 느티나무에 박힌 화살

평양 서곡에 위치한 룡악산 법운암 느 티나무에 편지가 매달린 금화살이 날라와 꽃혀

주지가 편지를 보았으나 그 내용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노 승으로 변신한 장군

의 부하가 나타나 3넌 후에 나라가 독립된다는 내용임을 알려주고 사라졌다는 해방기

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대장수가 어린시절 신심을 키운 룡악산 고향사람

들에게 기은 소 식을 전하고자 한 애심에서 나온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6) 렬차칸에서 만난 장군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의 일등킨·에 타고 있던 일본고급관리인 스미야가 옆

에 앉아있던 사람으로부터 
' 

항일유격대장 김일성, 집주소는 백두산'이라 쓰 여있는 명

함장을 받고 놀라 이후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조선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일본은 강도라 인식하고 있다.

(기 신기한 옷

만석이라는 대원이 장군의 명령으로 장군이 준 무명바지저고리를 입고 백두산 기슭

의 성시로 적정 정잘율 나가기에 앞서 어느 중대장으로부터 장군이 준 군복을 입었,더

니 총알이 튀어나가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왜높들이 바로 곁에 있는 만석이률 보

지못하였다는 정찰 및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준 옷이 둔갑술을

쓰는 신기한 옷이라 인식하고 있다.

(히 백가지 도술

장군은 도술 뿐만 아니라 신술도 쓰 는데,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최면술을 쓰고,

안개를 일으키고, 땅속에서 집율 솟아오르게 하고, 적들을 얼어불게도 하며,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한다는 피신 및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4일성장군이 조

선의 하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9) 백두산 장수와 수돌이
r 백두산전설. (5)와 갈은 내용으로 주제는 응징이다.

(10) 아리탕 노 래를 부르면 비가 온다

몹시 가물이 든 서간도에 허연 수엽을 지닌 노인이 나타나 아리랑 노 래를 부르자 비

가 왔다는 전섭이 있는데, 이 전설은 왜늠에게 포위된 장군이 대원들과 함께 아리랑
르

노래를 부르자 소낙비가 내려 적을 모두 격퇴한 일에서 나온'것이라는 전숭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가물든 지역을 지나가던 백발노인이 저로 모르게 아리랑 노래

를 부른 것이라 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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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구름우의 지휘처

김일성장군은 세 장수에게 명령을 내려 각각 평양 · 합훙 · 원산의 왜놈병영을 치게

하였는데, 구름을 타고 부대를 지휘하여 적을 격퇴하였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

다. 전승자는 장군의 이야기가 죽지못해 살아가는 파전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밝은 희

망을 안겨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12) 백두 장수왁 두 제자
r 백두산전설. (16)과 같은 내웅으로 주제는 전숭이다.

(13) 남석리 장수바위

1930년대 중엽 청전시 송평구역 남석리에서 태어난 장수는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

점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놈 을 격퇴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할
]

무렵, 백두산에 대장수가 내臧으니 때를 기다리라는 계시를 받고 남석리 바위속으로

들어갔는데 얼마후 주라소리가 들려 바위속에 었던 장수들이 나와 백두산으로 가 대장

수의 부하가 되었으며, 이때 장수가 나오다 만 바위를 장수바위라 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수가 백두산 주라소리를 듣고 힘을 합쳐 왜놈들과 싸

우러 간 겻이 노 동계급력과 힘을 합쳐 전민항쟁을 하자는 사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4) 세개의 호수와 밀림속에 난 큰길

백두산의 포수언 박만먹은 메돼지를 만나 위기에 처雙을 때 장수들이 나타나 눈길만

으로 메되지를 잡고, 백두산대장수가 가리키자 밀림속에 신작로가 생기고 지팽이로 치

자 호수가 세개나 섕겼으며, 얼마후 꽝 소리와 함께 왜놈들이 전멸한 것을 보고 독립

이 멀지 않았음을 기뼈賓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사실이 어떻

든지간에 이 전설이 김일성장군의 무산지구전투 승리이후에 전해진 것이며, 대장수가

만든 세개의 호수는 삼지연이고 숲속에 난 걸은 갑무경비도로라 인식하고 있다.

(15) 조 롱박골 이야기

룡정 서남쪽 들국시 부근의 진풍동 조롱박골에 이주해서 사는 노총각 개펼이가 구차

한 살림과 할아버지의 고 집으로 장가를 못들고 있었는데 외삼촌의 덕으로 고향의 처녀

와 결혼하여 유람하다 돌아오던중 백두산대장수에 의해 죽은 왜늠시체가 산이 되어 지

형이 바뀌어 길을 잃었었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단발을 반대하는

개펄이의 할아버지가 봉건유습을 지닌 고 루한 민족주의자라 인식하고 있다.

(16) 신출귀몰하는 청년

달래산 기슭 월양촌에 사는 힘이 장사인 춘배는 꿈속에서 따오기의 인도로 굴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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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을 조련시키고 있던 대장수를 민·나 술법잭을 빈'아가지고 와 그 책으로 술법을 익

혀 왜놈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구름을 타고 백두산쪽으로 사라졌다는

피신을 주제로 한 네용이다. 전숭자는 이 전설이 확중된 자료는 없으나 당시 이 지방

에 파견된 항일유격대의 정치공작원들에 대한 것이라 언식하고 있다.

(1기 만경대의 신동

장군이 어렸을 때 술래잡이를 하던중 아무도 찾을 수 없자 하늘에서 흰구름율 타고

내려왔고, 김보현선생이 가지고 있는 보물뒤옹박으로 신기한 조 화를 부렸고, 형패를

부리는 왜놈학생을 돌미륙으로 만들었고, 산에 갔다가 뒤에 처진 장군이 먼저 내려와

있어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닭을 채가는 독수리를 활을 쏴 떨어뜨렸

고, 두 바위를 건너 뭔 때 바위가 붙었다 떨어져 땅도 바위도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풍모률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보물뒤응박은 아무나 운용하는 것이

아니며, 장군을 명궁 · 신궁이라 인식하고 있다.

(18) 백두산에 내런 령장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왜놈군대가 장군의 본거지로 쳐들어와 백마를 탄 영장

이 군사들과 함께 적을 격되한 후 무지개다리로 말을 달려 백두산쪽으로 사라졌다는

전송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영장은 하늘이 낸 대장수이며, 군사는 천군이라

힌식하고 있다.

(19) 오랑캐령의 섬물

1930년대 중엽 4일성장군의 명으로 국내 정치공작원으로 파견된 한 대원이 오랑캐

령울 넘다가 지주에 脅겨 이주하는 가족의 어린아이가 갈중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보

고 장군에게 그 말을 하자, 장군이 일러준 곳을 파 샘이 생겨 사람들이 몰을 마실수

있기1 되었다는 혁명선도 밋 인먼사랑을 주제로 탄 내용이다. 전승자는 대장수가 백두

산정기를 타고났기에 이곳 지형을 손금보둣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0) 류다른 방문객

보전보전루후 풍수실력을 지닌 도청관리와 보통학교 교장으로 있는 두 일본인이 장

군의 고향인 만경대를 확인하기 위해 갔는데, 실제로 위인이 탄섕할 지역이라는데 공
管 

%

감하고 만경대률 다녀온 많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본토로 돌아가 얼마후 일

제가 망賓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만경대가 혁명의 요람이

며, 수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경대로 달리는 인민들과 세계의 마음이 만경대를 사

적지로 꾸미게 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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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장군

일본군 소대장인 아끼모도는 김일성장군이 자기와 육군사관학교 동창이므로 자기 소

대원들을 치지 알을 것이라 공언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중거로 내보였으나 사진에

장군은 없었는데, 이후 항일유격대를 토벌하러 나가 그 소대만이 무사히 돌아오자 장

군에 두려움을 느끼던 그 상관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는 일저1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

용이다. 전승자는 하늘이 낸 위인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일을 만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2) 늪이 생겨난 이야기

평양시 련못동의 련못들은 장군이 정촬나갔던 부하장수돌로부터 왜놈들의 형패에 시

다리는 조선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듣고 노하여 주먹으로 땅을 쳐 생긴 것이라는 정

찰 및 응징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많은 늪중 장군이 만든 늪이 분명히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

(23) 거울이야기

머슴살이하던 걸동은 장군의 부대에 입대하여 잠시도 자리를 뜬 일이 엾는 장군이

왜놈토벌대 300명이 부엉이골에 있으니 격퇴하라는 명령을 하자, 그 곳에 가보니 과연

장군의 말과 같이 왜놈토벌대가 있어 격되하고 돌아왔는데, 장군이 가지고 있는 거을

이 100리를 내다보는 것이었음을 알고 놀랐다는 전승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슴자는

장군이 왜놈의 동태를 손금보듯하며, 장군앞의 대일본제국은 가랑잎 신세라 인식하고

있다.

(24) 밀림속의 염지밭

장군으로부터 종곡과 남새종자를 구해오라는 과업울 받고 뗘난 유격대원이 돌아오지

않아 수색끝에 과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산속에서 죽은 대원의 시체와 그 의 배낭속

에 들어있는 염지씨 한봉지를 발견하여 장군이 요영구 마반산 수림속어] 손수 씨를 뿌

렸는데, 그 염지는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났고 왜놈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풍모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염지밭이 아직도 있으며, 장군이 손수 씨를 쑤리고

가꾸었기에 염지가 조화를 부련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2S) 수리개바위

50년전 들국시 양무정자의 철년들은 독립군 출신의 범령감이 수리개바위밑에 보물을

숨겨두고 있다고 믿고 파보았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범령감은 세 아들에
'

게 빵속에서 꺼낸 세개의 장검을 보이면서 칠성별이 -野 때 백두산데장수에게 
'

칼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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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라 세번 외처 얻은 것이라 하었으며, 세 아들은 유언에 따라 그 칼을 가지고 백

두산으로 장2-을 찾아갔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날개롤

펴면 그 밑에 칠성별이 뜬다고 인식하고 있다.

(26) 범바위

백두산 동남쪽 장백현에 기무라라는 겁많은 토벌대 오장이 있었는데, 유격대를 공격

하던 도 중 다른 토벌대들은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하고 모두 도 망갔지만 혼자 기절했다

일어나 이 사실을 안 기무라는 기세둥둥하게 산을 내려와 용감하게 싸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장교로 승진하였다는 일제의 말로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백두산호랑이

앞에서는 황군이 모두 겁쟁이 - 머저리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27) 송풍라월

할바령 부근에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조선인부락이 있었는데, 이곳 역시

살기 힘들자 수동이가 백두산 북꼭 기슭에 있다는 송풍라월이라는 별천지가 었다는 소

문을 듣고 찾아가 발견하여 마읍사람 모두가 그 곳으로 이주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송풍라월이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는 지상천국이며, 이는 김일

성장군이 창설한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이 전설화한 것이라 인식

하고 있다.

(28) 장군님을 찾아가는 청년들

1930년대 초 연·길'시에 이주한 광산노동자인 허 아무개는 일제와 지주의 둥쌀에 시달

리다 김일성장군이 항일유격대를 좡건한다는 소 식을 듣고 찾아가다 중국인 반일부데에

체포되어 죽게되었을 때, 장군이 나타나 반일부대를 돌미륵으로 만들어놓고 구해주어

용감한 유격대원이 되었다는 해방서광 및 인민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장군이 사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늘이 낸 위인이라 인식하고 있다.

(29) 땅속에서 나온 무기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직후 백두산 동북부 왕천현에 있껌 왜놈수비대가 독립군들이

곳을 파니 곳곳에서 무기가 나와 수비대가 보는 앞에서 구름에 무기률 싣고 날아갔다

는 해방서광과 피신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직후 무기

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때 있었던 일이라 인식하고 있다.

(30) 5 리장검 .

두만강 기슭에 舍구이를 하는 강씨는 장수를 낳았으나 이를 알고'죽이려는 왜놈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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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격분해하는 장수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만류하였는데, 백두산쪽에서 처서군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백두산 바위에 장검이 꽂혀있다는 맣을 듣고 그 곳에 간 장수가 장검을

昏지못하고 었던 차에 날개돋천 용마를 탄 장수가 가볍게 昏는 것을 보고 백두산대장

수의 부하가 되어 왜놈을 격퇴했다는 해방서광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숭자는 출중

한 장수가 나면 보검도 같이 생기는데, 5 리장검은 장군의 칼이라 인식하고 있다.

(31 ) 이상한 노을

남호두회의 이후 무송일대에 있던 장군이 지휘원들에게 각곳의 유격대원을 소집하도

록 명령하였는데, 한 대원이 방향을 잃고 헤매던 증· 노을이 비쳐 그 방향으로 가자 마

칭 노 을을 보고 장군이 있는 곳으로 오던 유격대원을 만나 무송으로 되돌아와 그 노 을

을 보고 모 여든 다른 모든 유격대원들과 큰 부대를 이루어 왜놈을 격퇴하였다는 전숭

을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전설이 무송현성진공전투를 두고 창조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2) 꽃이 핀 느 티나무
r
백두산전설. (60). 

Ir'
백두산전설칩 1 . (46)과 같온 내용으로 주제는 해방기대이다.

(33) 남석마을에 찾아온 녀인

1941년 가을 직두천 기슭 남석리에 온 녀인이 사·람들에게 두만강 건너 화룡현에 살

때 김일성장군과 유격대원들이 왜놈을 격퇴하고 구骨타고 사라졌다는 말을 하고, 라남

에 장군이 왔다 같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을 퍼뜨리자 왜놈경찰이 녀인을 가두고 협박과

회유를 雙으나 끝내 굽히지 않았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이 녀

인이 장군을 구세주로 믿는 평범한 백성중의 한사람이며, 이 고 장 사람들이 이를 사실

이라 믿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4) 어둠은 깨질것이다

1944년 겨울 금강산에 천등소리와 함께 바위에 암파(暗破)라는 글자가 새겨져 그 의

미를 안 주민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승자는 장군이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용마를 타고 와 손수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35) 피현독

1930년대 중엽 피현군 상고리에서 독을 빚는 박노인은 언젠가부터 만든 독이 나al4져

고 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길손 최순이가 일을 도와주어 좋은 독만을 만들던 중 어

느 날 가마에서 어느 누구도 새기지 않은 김일성장군의 이름이 쓰인 독이 나와 기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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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해방기대를 주제로. 한 내용이다. 전(자<<- 최<이가 백두산대장수의 부하일 것

이라 인식하그'( 있디.

[f
백두산전설조1 l . , 2. 총 46편, If'

백平신전 집 2,%2 총 35편요로 이-T어저 있다, (l'
백

-7산전설집 1,],은 이미 나왔던 l' 백두산전설,,과 29연이 중첨되고 있으며, b'
백두산전설집

21,는 o' 백두산전설.기. 4편, l!' 백7+(전설집 1J,괴· 1펀이 중첩되-고 있디-. 이렇게 볼 때

r 백두산·전설집 l),은 tr 백두산전설�.을 토대로 하여 편찬되었으며, b' 백두산전섣집 2」는

If 백두산전설집 1J, 이후에 새로이 수집 ·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펀찬되었읍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은 편찬자인 검우겅이 y 벡두산전설집 1.에서는 정리자로, o"
백두산전설

집 2,에서는 수집 · 정리자로 명기되고 있는 것에서도 입중된다. 이 두 전설접이 약간

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t' 벡두산전설집 l.과 It'백두산전설집 2,는 It'
백두산진설.과 달

리 동일한 인물에 의해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북한설화집에 있는 머리말

부분이 
If 백두산전설집 2,,에서는 셍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동일 맥락에

서 고찰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시기는 R'백두산전설집 l.과 fr 백두산전설집

� 

2,가 공히 서두의 편을 해방의 준비단계

인 백두산장군별의 등장으로, 말미의 편을 헤방을 알리는 조짐 둥으로 구성하기는 하

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편년체적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전 7'
백두산전설.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효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또 한 상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

된 편 역시 대단히 적다. 그 원인은 우선 이 책들이 전설에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

합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는 l( 벡두산전설.과 다른 체재로 구성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편찬자는 이 책들을 편찬합에 있어서 fr백두산전섣�.과는 달리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모두 생략하고 전설만을 수록함으로써 구체적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책들에 수록되어 있는 전설들에서는 실제적 사실 보

다는 전설적인 요소가 보다 중시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편찬자는 r 백두

산전설집 I」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전설의 창작배경이
'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언론탄압조치로 말미암아 위대한 장군님에 데한 소 식들이 대부

분 실재한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사화되지 못한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과정에

내용이 가공윤색되여 젼설적 요소를 띠게 된' 데에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시

기를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였던 것이라 할 것이다.

장소는 k' 벡두산전섣집 1.과 Ii 백두산전설집 2,],가 t'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압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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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조선 북부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이 주된 지역이다. 그러나 많

은 편에서 활동무대가 백두산 근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타지역이라 할지라도 종국에

는 백두산쪽으로 사라진다든지 백두산에 들어가 장수의 부하가 된다든지 하여 백두산

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에서 활동무대를 백두산으로 설정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힉 배경으로 둥장하는 것은 60편중 9편에 지나지 않는

F 백두산전설」과는 확연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편찬자가 실제의 역사적 사건

을 모두 생략함으로써 r 백두산전설」에서 드러난 문제점, 즉 모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

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나타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시정

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두산전설집 l」에서의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성산이자 조

종의 산오로 조선땅 지맥의 뿌리이고(13,14,21,28). 낮만 있는 별천지이며(5>, 힘이

나고 병을 낫게 하는 산삼 · 녹용 · 마늘 · 파 · 쑥 등이 지천으로 있는 곳(Il, 14, 3히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r 백두산전설집 b에서의 백두산은 동방의 영지로 모든 산의 조종이

자 근본뿌리이고(l,12), 지상毛국이며(27), 조 물주가 앉았던 용좌(2)로 묘사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월성과 김

일성 출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겻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김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은 r 백두산전설.과 중첩되는 편을

제외하면 r 백두산전설집 l.이 17편 중 3편이며, r 셈1두산전설집 2,이 31편 중 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편의 주체자는 유격대원과 그의 가족, 화전민. 어부, 처서군,

포수. 농민. 머슴, 노동자, 장수, 舍장이, 가마장이, 마을주민 등 여러 부류의 인물들

로 구성되어 있어 철도노동자가 유일한 주체자로 등장하는 r 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인들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군의 부하가

되기 위해 백두산으로 간다는 것이다(r백두산전설집 l,의 7, 13, 17, 21,23과 r
백두산전

절집 2,의 l. 4, 13,25,27,za, a이. 일제에 의해 고 렸으 받고, 그 만행에 분노를 느 끼고

있는 하층민이 주체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백두

산전설집 2,의 (13)에서 보이둣이 
'

노동계급력과 험을 합쳐 전민항쟁을 하자는 사상'

이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이들이 주체자로 둥장하는 편에서 김일성은 협력자이자 증

여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힌 경우 도움을 청하는 요청자는 사

실상 조선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고, 주체자를 듭는5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유

격대원이며,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을 주는 증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

자에 맞서는 훼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나, 위만군 · 정안군 · 지주 · 목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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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 마을구장 둥도 가끔 등장하고 있다. 독이한 것은 
["백두산전설.과 달리 兮장인물

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멍시되]1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

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h' 1의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

행과 사람들의 임-울한 처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룟한 훼방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웨방자들의 꽁격 둥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제군경과의 싸움이 주요
.

문제로 부각되었던 tr 백두산전

� 

설+,과 달리 하충민의 암울한 생활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

범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둥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김

일성이 주체자로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중여자인 김일성의 조화에

의해 모두 해결되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로서, 협력자 내지 중여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등력은 김일성을 9'백두산전설집 l%,에서 찬란한

태양으로서(24), 셍명이자(44) 천지조화자(29)로서, 백두산 산신령인 호랑이의 호위를

받는(31) 성인으로서(45), It'
백두산전설집 2J에서 하늘이 낸 위인이자(18,21,28) 나라

를 구할 위인으로서(l), 만민의 태양으로서(4), 조선의 하늘님(8)이자 구세주로서(33)

형상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오직 김일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백

두산전설집 l.의 (2이에서와 같이 중이나 무당이나 젼도부인도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

제를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어떠한 물건이든 원하는대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보물뒤옹박이나 100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거울이 아무나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만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ip백두산전설집 2」의 (17)괴.

(23)에서 여실히 드 러나고 었다. 이는 
'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것은 오직 혁명의 뇌수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 구와 창조

적 지향의 최고제현자인 수령만이 할 수 있다'6) 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전승자의 의도

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저1에 있어서 여러 주제가 공유되어 있는 편들이 있어 두 권의 총편수인 80편보다

는 많은데, 전숭 20편, 피신 15편, 해방기대 14편, 일제의 말로 13편, 응징 9편, 해방

서광 8편, 인민사랑 6편, 풍모 6편, 정찰 3편, 혁명선도 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승 22편, 피신 11편, 일제의 말로 7편, 혁명선도 6편, 해방기데 6편, 응징 4편, 해

귀 

團 團

고

6) 김정웅,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1,, 문예출판사, 1992,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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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광 4편, 풍모 3편, 인민사랑 2편, 정찰 2편의 순으로 나타나고 였는 h
백두산전설.,

과 대동소이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제는 전부 전숭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들이A 이러한 양상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이 
'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항일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고 귀한 혁명적 재부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

능이 집대성된 혁명적인 구전문학유산'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는 편찬자의 의식으

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숭자, 즉 이 책의 편찬자는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설이 실제적 기초를 가지

고 일련의 환상수법으로 가공윤색되는 것언데, 백두산 전설은 항일혁명투쟁 사적을 깔

고 당시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장군의 천변만화의 유격전술들을 환상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여기에는 온 민족이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을 때 위대한
.

영걸이

출현하여 일제의 백만대군을 휩쓸어버런 사실 자체가 전설적 형상을 낳을 수 밖에 없

게 하는 역사적 합법칙성이 내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전설에는 역사성과 아울

러 환상, 다시말해 허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시간 . 공간

· 등장인물 · 중거물 등의 측면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어 있는 r 백두산전설.과 달

리, r 백두산전설집 I. ·
r
백두산전설집 2,의 편찬자는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

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 · 공간 · 등장인물 · 중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셩을

팍보합과 동시에 
'

환상수법'을 통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일 수 있

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성과 아울러 허구성을 증시혔다는 것은 편찬자가 r 백두산전

설집 2,에서 사실의 전설화를 시사하면서도 
' 

사실이 어떻든지간에'(14), 
'

확중된 자료

는 없다'(16), 
'

그 것이 사실언지 아니면 누가 과장하여 한 말인지는 모른다'(2히, 
'

아

마도 - 창조된 것같다'(31), 
' 

아마도 - 아닐까'(33) 등으로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

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

수령형상작품을 력

사적사실에 의거하여 창작한다고 하여 예술적 환상과 허구를 배제하여서는 안되며'7),
'

예술창조의 합법칙적요구로서의 예술적 허구는 수령형상작품촹작에도 작용하면서 력

사적사실에 내재하는 그의 본질적의의를 예슬적으로 강조하고 돋구어준다'8} 는 최근

의 이론과 부합하는 것이다.

7)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118.

8) 윤기덕, f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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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잎TIl전선집의 체재와 성격

북한의 설화집 중 필자가 暑 수 있었던 것은 22종이었다. 이를 시기순으로. 연거하면

다음과 같다.

1 
. B->문학자료접 - 수1화포1.,, (사회과학원 문학언구소 구전문학연구실, 사회 과

학원 출판사, 196시

2. [(우리나라 엣이야기 l - 꾀동이의 지헤,·, (학우서발, 1980)

3. l( 우리나라 옛이야기 3 - 욱란봉이이'기, (학우서방, 1981 )

4. R'우리니라 옛이야기 4 - 호동과 락랑공주,, (학우서방, 1982>

5. tr우리나라

� 

옛이야기 6 - 선바위이야기,, (학우서방, 1984)

6. r 우리나라전설 l - 평양의 금란화,, (송봉렬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5)

7. Ii 재미나는 엣이야기 l,,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언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

사, l986)

8. r 재미나는 옛이야기 24, (사회과학원 주체 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

사, 1986)

9. l['재미나는 옛이야기 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

사, 1986)

IO. r 우리나라 엣이야기 - 겨울딸기. (리도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Il. r 조 선민화졉 l - 고주몽, (김원필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12. r 조 선민화집 2 - 콩쉬팥쥐., (깁형운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6)

13. r 조선민화집 4 - 의좋은 형제J (김청일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4. r 조 선빈화집 10 - 금강선녀,, (한기언 · 전숭화, 금성청년출판사, 1987)

15. r 조선민화집 12 - 달미바람, (최낙서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6. r 조선민화집 16 - 을지문덕의 장검. (림왕성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7)

17. r 조선민화집 5 - 해와 달1, (깁박문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8)

18. l( 조 선먼화집 3 - 토끼와 자라, (전종섭 편, 금성청년출판사, 1989)

19. r 조선민화접 15 - 금<느포의 도 라지J (로효식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1 )

20. Ir 조 선민화집 17 - 도미와 그의 안 , (리송필 편, 금성청년출관사, 1991 )

21 
.

h'조선민화집 2 - 범 잡은 이야기{, (김영길 편, 학우서방,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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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
조 선구전문학자료7 - 평양전설.f, (김정설 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이상 22종의 설화집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1은 전설 · 민담 · 동화 - 우화가

동시에 실려 있고, 2-5와 7-10, 그리고 Il-21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민답접이며, 6

과 22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전설집이다. 이들 설촤집은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편찬되

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동일 편찬기관에 의해 동일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편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관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들 설화집을 편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은 11-21의 r 조 선민화집.의 순서

가 편찬 연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연히 드 러난다. 특히 이들 설화집은 19

80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편찬되는데,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1980년대부터 발간되고
j

있으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이론이 1975년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

지 않다. 이는 북한에서의 구비문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

터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겻이다. 이들 설화·집에는 대부분 머리말이 붙어 있는

데, 그 내용은 수록한 설화들의 내용 · 의의 · 편찬목적. 그리고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점 둥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착취계급의 부패무% · 탐욕성 · 착취성 · 인색성에 대한

폭로와 항거, 외적에 대한 중오와 항거를 통한 애크[심, 조국산천에 대한 뜨 거운 사랑

과 긍지, 부모에 대한 효셩과 형제간의 우애, 권 징악의 사상, 노동에 근면하고 재물

보다 인간의 깨끗한 양심과 의리를 소 중히 여기는 우리 먼족의 아름다운 성품, 근로인

민의 지혜 · 창조적 재능 · 아름다운 도먹 품성, 착취없고 억압엾는 새 세상에서 행복하

게 살고자 하는 염원 등의 설화들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 설화의

의의 및 편찬목적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청소년 학셩들을 비롯한 독자들이 생활의

교훈을 습득하고, 조국과 인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 긍지롤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에국자 · 혁명가로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편찬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유의점에 있어서 이들 설화집은 자연과

사회현상의 변화발전을 용왕 · 부처 · 하느님과 같은 신의 조화로 묘사하는 것. 자기의

투쟁이나 노력으로써가 아니라 선량한 양반이나 임급 내지 도깨비나 신적인 인물에 의

해 잘살게 되는 것. 인민의 주체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적인 인물에 의해 -7-왼받는

것, 인민들의 염원이 투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로술이나 초자연적인 힘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항거의 정신을 투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인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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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복을 宅·상의 세계에서 찾는 것, 착하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겻

둥이 모 두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 제한성, 즉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참

이라 지적하고 있다는 공통정을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O'토끼와 자라4,의 머리말에서

보이둣이 이러한 부정적인 면듭은 
'

헹복이나 희망은 그 누가 가져다 주지 않오며 오직

자신들이 투쟁을 동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던 당시 사람들의 계급적 제

한성에서 온 것'이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설화집은 
n'구전문학·자료집 - 설화편,의 머리말에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

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게급교양과 애국주의 교 양에. 도 움이 되고, 사상 · 예술적으

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설화들만을 추려 편집하였으며, 전숭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잘

못 전달되었거나 문맥상 · 표현상 잘못된 것은 그들의 긍정적인 세계관에 의거하여 나

름대로 가필을 하였다는 득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설화집에는 설화

의 비중면에서 뿐만 아니라, 설화 자체의 내용면에까지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

가 상당히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설화집들

이 현재 전승되는 설화를 무작위로 체록하여 톡정 지역별로 읍어 발간하고 있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면은 문학을 단순한 정서나 교양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명의 무기로 인식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듈이 궁정적이고 발전적인 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면 내용이며, 그러한

설화들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는 그 들이 머

리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내세우는 과학적인 세계관, 즉 계급적인 세계관과 긴밀탄 관

련을 맺고 있을 것입에 暑림없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정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입

관이나 당위성을 배제한 상대에서 분석에 잉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칭하는 민화, 즉 민담의 가장 큰 특졍은 보편성에 있다. 전승지역의 측면

에서 신화나 전설은 국가나 민족, 흑은 마을공동체에 국한되는 반면. 전설은 어느 한

정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은 신화의 경우 신

성성이 보장되는 지역이 국가나 민족에 국한되며, 전설의 경우 역사성이 보장되는 지

역, 즉 중거물이 꽉보되는 지역이 마을공동체에 국한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러나 민담은 신성성이나 역사성이 아닌 홍미성을 위주로 하기에 지역에 구애받지 않

고 전승될 수 있는 겻이다. 그러므로 민담은 대체적으로 보편성을 띨 수 밖에 없으며,

지역적 특색을 드 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남한과 북한에 전숭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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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중 인담은 상동성을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태여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겻이

다. 이보다는 변이성을 위주로 한 전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민족분단이 문학에, 특히

구비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

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지역적 특색이 드 러나지 않는 민담집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한의 지역적 특색이 잘 드 러나고 있는 전설집인 「우리나라전설

l - 평양의 금란화.와 
「
조 선구전문학자료집 - 평양전설.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특히

이 두 권의 전설집은 공히 평양 부근의 전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이야

기가 두 책에 공히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곧 이러한 중복된 설화가 그 들이 말

하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긍정적인 전설의 대표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전설집 소재의 전설 모두를 각기 분석할 필요없이 중복하여 수록한 전설

들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들 전설집과 그 전설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r 평양의 금란화x,와 T 평양전설 에 중복하여 수록된. 전설은 모두 23편이다. 최근에 발

간된 r 평양전설.을 위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백은탄 (대동강에 잠긴 은종)9)

멀고 먼 엣날 모란봉꼭대기에 은종이 있어 외적들이 이를 탐내 평양성으로 쳐들어오

자 평양성 사람들이 이를 대동강물 속에 숨겨두었는.데, 검은 룡이 물고 달아나 사람들

이 통곡을 하던 증 붉은 룡이 달려와 힙을 합쳐 씨-各 끝에 은종을 되찾게 되어 이 곳

을 백은탄이라 했다는 내용이다.

(2) 왕성탄 여울 (왕성탄의 유래)

고구려 때 외적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곤경에 처했을 때 비가 내려 대동강이 범람하

게 되었는데, 왕손이라는 군사가 대동강에 몸을 던지자 강바닥이 드 러나 이 사실을 모

르고 와던 적을 격퇴하여 이 곳을 왕손탄, 왕성탄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3) 온달장군 (온달장군)

고구려 온달은 궁필에서 쫓겨난 공주와 결혼하여 그 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무술

을 닦아 사냥경기에서 장원을 하였는데, 외적이 침략하자 그 들을 격퇴하고 후에 전쟁

터에서 죽었으나 관이 움적이지 않아 공주가 친히 딸하여 관이 움직였다는 내용이다.

(4) 록족부인과 그의 아들들 (록족부인과 두 아들)

현 團

9) 앞의 것은 
r
평양전설」의 제목이며. 괄호안의 것은 r 평양의 금란화」의 제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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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때 대성산 기슭에 사는 족부인의 두 아들이 지주의 아들을 실수로 죽여 그

마을을 떠나다 록족부인과 헤어졌는데, 후일 외적이 쳐들어오자 록족부인은 을지문먹

을 찾아가 합께 싸울 것을 간청하여 을지문덕을 돕던 중 적장 두 명이 자신의 아들임

을 알고 그 들을 만나 고구려진영으로 넘어 온 뒤 이들과 함께 외적을 물리첬다는 내용

이다.

( ) 오탄 (오탄 까마귀 여울의 유래)

임진전쟁 때 왜놈들이 평양성을 쳐들어왔으나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썰

뭅 때인 낮에 까마귀가 걸어다니는 곳을 발건한 소서행장이 밀물 때라 그 곳이 겊어진

줄 모르고 밤에 공격을 하며 건너다 모 두 몰살해 이 굣을 오탄이라 했다는 내용이다.

(8) 계일향과 의렬사 (계월향의 연, 대들보에 박혀서 운 갈)

임진전쟁 때 평양성이 왜높에게 유린되자 기생인 계열향이 연을 띄워 적의 내부동태

를 김용서에게 보내 적장 소$을 베고, 이들을 추격하는 적을 따돌린 후 자결하여 평

양사람듈이 의렬사라는 사당을 지어주었다는 내용이다.

(7) 형제못 (형제못이야기 )

리조 초기 대성산을 근거지로 봉건통치배에 항쟁한 농민폭동군 중 태갑과 태을이라

는 형제가 있었는데, 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을 구하다 죽자 폭동군들

이 두 못가에 앉아 이들을 기려 이 못을 헝제못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8) 릉라도 (띠내려온 릉라도)

몇백년전 성천의 비류강에 있던 룽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봉건통치배들의 착취로 고

생을 하고 있던 중 장마철에 큰비가 내려 섬이 떠내려가 대동강 복판에 엄추자 성쳔의

부사가 조세를 성毛에 갖다 바치라 하여 고생이 흑심하였는데, 평양 감사가 성천부사

에게 룽라도를 다시 가져가든지 평양성에 넘기든지 하라 하여 결국 룽라도가 평양성의

땅이 되어 사람들이 조 세를 날라가는 고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9) 급란화 (평양의 금란화)

고 려 성종 때 외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대동강에서 뱃놀이만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吾려간 급란화는 술판에서 그 들을 꾸짖으며 대동강에 몸을

던지자 다른 처녀들도 모 두 몸을 던졌는데 우에 대동강에 성하게 된 게는 이 처녀들의

혼백이라는 내용이다.

(10) 구룡못 (구룡못의 오누이')

오랜 옛날 대동강과 잇닿아 있는 대성산의 구룡못에 심술긋은 룡들이 비를 내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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希아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한 관리들과 지주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로 차돌이와

버들아기네 소 를 끌어갔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않아 화가난 차돌이가 술놀이를 하고

앴던 관리들과 지주를 죽이고 구룡못에 가서 룡들과 담판을 지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는 룡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구룡못에 빠져 죽자 동생도 따라죽어 그 후 이 곳에는

이들의 널인 차돌과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A

(Il) 청녀못 (청녀지이야기)

옛날 련광정 근처의 부자집에서 종으로 있던 청녀는 아이를 대동강에 빠져죽게 했다

는 누명을 쓰고 주인녀편네의 손에 밀려 련못에 빠져 죽었는데, 다음날 련못에서 청녀

가 불쑥 쏟아올라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듯 아이의 신발을 들고 나타나 점점 커지자 주

인과 녀편네가 기절초풍하여 죽어 그 련못을 졍녀못, 청녀지라 했다는 내용이다..

(12) 병 속의 극락세계 (병 속의 즐거운 세상)

몇백년전 평양성의 북문앞에 사는 정직하고 근면한 노 언이 한 늙은이에게 호의를 베

풀고 보답으로 병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활홀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들여다 보고

있자 한 녀인이 나와 데리고 들어가 그 곳 생활을 즐기던 중 고향이 그리워 다시 나왔

다는 내용이다. 
.

(13) 궁노 이사달 (안학궁의 산호벽돌)

고구려 때 대성산에 안학궁을 지을 무렵 산호벽돌을 만들라는 명을 받은 궁노 이사

달은 10년만에 적자색벽돌을 만들었으나 감독관이 산호벽돌이 아니라 하여 사형명령을

내려 죽기직전 품에 있던 그 벽돌로 칼을 막자 칼이 부러져 죽음에서 면했다는 내용이

다.

(14) 설앞리 (청류벽에 깃든 전설)

몇백년전 대동강 건녀편 설암리에 사는 가난한 셜씨가 눈물을 홀리는 잉어를 사서

대동강물에 놓아주었는데, 꿈속에서 어런아이의 인도로 롱궁에 가 롱왕으로부터 감사

의 인사를 받고 사례하려 하자 개인의 청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방지를 위해 대동강물

을 모란봉쪽으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에서 깨었는데 후에 정말 그렇게 되어 사

람들이 사당을 지어주고 이 곳을 설암리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15) 주암산 (주암산이야기)

먼 옛날 대동강 기슭에서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시는 총각이 나무를 하고 오다 샘터

에서 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아버지어1게 뗘다드리자 마을사람들이 이를
.

의심

하였는데. 후에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마을사람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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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1삐하며 그 바위를 주입'. 21 산을 주압산이리 하였다는 내용이다.

(16) 의암리 (대동강의 선너 - >

먼 엣날 대동강 기숩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 시고 사는 총각이 목욕하는 선녀들을 보

고 있던 중 선녀옷 하나가 총작의 집근처에 얼어졌는데, 옷이 但어 하늘에 돌아가지 못

하는 선녀에게 옷을 돌려주지 사헤로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주어서 아버지께 됴 리자

병이 나았다는 내용이다.

(17) 어린 사슴을 구원해준 만옥이 (아기사슴과 처녀 머슴)

먼 엇날 창관산 기舍에 욕심많은 지주집 종살이를 하는 만옥이가 살고 있었는데, 단

오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고 있던 중 사냥군에게 脅기는 사슴을 구해준 보답으로 산

삼밭을 발견하여 마을사랑들과 나누어 가지는 한편 자신은 종신세를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18) 은혜를 갚은 까치 (은혜갚은 련광정 까치들)

옛날 대동강가에 마음 착하고 어진 어부가 뱀에게 쫓기는 련광정 까치들을 구해주었

는데, 며칠뒤 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까치가 내는 종소리를 듣고 깨어나자 뱀이 배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노로 쳐서 목숨을 구혔다는 내용이다.

(l9) 대성산의 산삼 (열두뿌리의 산삼)

오핸 엣날 대성산 기슭에 사는 효 성 지극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

삼을 캐러 친구듈과 항께 갔는데, 산삼을 발견하자 친구들이 벼랑에 서있는 補은이를

내버려둔 채 산삼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나 뱀이 나타나 그 를 구해주고 녀인이 나타나

산삼을 돌려주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으며 그 친구들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내

용이다.

(20) 수전노의 환갑잔치 (다섯마리의 꼬마황1)

엣날 동평양 영제교 입구에서 려인숙을 하는 한 수전노가 장사속으로 자신의 환갑잔

치를 하여 사랑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 곳에 머물뎐 중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허리춤

에서 동으로 만든 소 다섯마리를 꺼내놓자 점점 커진 소들이 나가서 집안의 모든 것을

삼키고 돌아와 다시 작아져 수전노가 망雙다는 내용이다.

(21) 평양에 내린 신선 (모란봉의 젊은 신선)

에로부터 평양의 산천이 아름다워 신선이 자주 내려왔는데, 한 선남이 신선의 약을

써서 농부의 병든 딸율 구해주고 인간세상에 자주 내려오자 옥황상제가 이를 금지하였

지만 단조로운 신선생활보다 로동으로 즐기고 보람을 느 끼는 인간생활이 더욱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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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 껴지는 선남은 몰래 내려와 농부의 딸과 결혼해 잘살았으며, 이 때부터 이 곳을

강선이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22) 달맞이꽃 (달맞이꽃)

고구려 때 안학궁의 동북쪽 입구인 시족원에 외교에 눙한 김괴라는 관리가 살고 있

었는데, 그 수완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관리가 보니 검괴는 외국 사신으로 나가 외교

보다는 꽂을 구하는데 힘써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평양성이 꽃 하나라도 다른 나라

에 뒤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새겨 후일 눙숙한 외교관이 되었으며, 이 때

부터 시족원에는 평양성의 명예와 존엄을 일깨워주는 달맞이꽃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3) 려옥과 매화꽃 (살아남은 매확꽃) 
.

수백년전 평양성에서 아버지와 살던 려옥은 매화吾이 왕실의 꽃무늬와 비숫하여 임

금과 천민의 구별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매화나무를 전부 베어 버리라는 명에도 불구하

고 애지중지하는 매화나무를 베지 않았는데, 이를 안 관속들이 베려 하자 살구나무로

속여 꽃이 피는 계절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여 위기를 일단 모면하였으나 봄이 되어 죽

을 날만을 기다리던 모녀는 매화나무에 횐꽃이 아닌 분홍꽃이 피어나 목숨을 구했으며

이때부터 연분홍빛 매화가 퍼지게 되었다는 내용이r'[.

장소에 있어서 이들 전설은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둣이 평양 근방을 주 무대로 삼고

있다. 이는 r 평양전설.에서 대동강과 관련하여 봉이 김선달 전설을 무려 34편이나 별

도로 싣고 있다는 겻에서도 잘드러나고 있다. 시기에 있어서 막연한 엣날이 10편, 몇

백년전이 4편. 고 구려 때가 5편. 임진전쟁 때가 2편, 고려와 이조 때가 각 1편으로 이

루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F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릉에 관련된 전설을 맨 앞에 수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의 공편되는 전설 이외에됴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 구

려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 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근래에 북한이 단군왕롱과 동

명왕릉을 발굴 · 복원하였음을 대대적으로 대외에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민족 정

통성 계승이라는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반적인 평양사람들 · 기생 · 머슴 · 종 · 농민폭동군 ·

군사로부터 장수 . 외교관 · 신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돕는
a

협력자로는 용 - 까치 · 뱀 등과 같은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t 이들에게 도움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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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청자로는 잉어 - 사습과 같은 동물들과 선선 · 선녀와 같은 천상의 인물 등이 등

장하고 있으며,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움울 주는 증여자는 요 청자로 兮장하는 동물이나

인吾들이 주체자의 도움에 대한 보 답'으로 주체자에게 신비한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요칭자와 같은 용왕 · 사슴 - 신선 · 선녀 등이다. 주체자에 맞서는 훼방자로

는 외적 · 왜놈 둥과 같은. 대외적인 적과 봉건통치베로 지칭되는 임금 · 관리 · 지주 - y

자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정계충이 아닌 일반적인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고 있고,

동물들이 협조자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요청자가 곧 중여자의 기눙을 동시에 행하고

있으며, 외적 및 건통치배가 훼방자로 둥장하고 었는 것이다.

이러한 등장인물의 관계는 북한의 전설에VI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전설에서

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헤방자를 모두

봉건동치배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전설이 어느정도의 편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이러한 쩨방자의 범주는 남한의 전설에서도 나다나고 있는 것이어서 남 · 북한

전설의 상동성이 획·인된다. 그러나 수많은 워]방자의 부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자

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전설들이 펀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

에 의해 선택 · 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

러한 훼방자가 등장하는 전설만을 선택 - 수록한 것은 
'

인류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이

며, 이는 사회적 에속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율 청산하기 위한 투쟁'1이 이라는 북한의 갈둥관으로부터 야

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은 문헌에 이미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충

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온달이 두 전설집에 공히 주체자로 등장하는 것이 
'

온달의 형상

율 롱하여 근로하는 인민이야말로 그 힘과 지혜에 있어서 지배계급보다 우월하다는 것

을 보여주기'Il} 워함에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동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

치배의 폭정 · 착취로 인한 고 통, 가뭄이나 층수로 인한 굔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내
· 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

신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데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

신의 힘 보다는 중여자나 협력자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주

체자가 문제률 해결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깔나는 우도 나타나고 있다. (6)에서 처럼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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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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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정옹,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230.

11 ) 장권표, F 조선·구진문학개요 - 고 대중세편4,,,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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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과 더 이상 항쟁하지 못하고 자결하는 계월향, (7)에서 처럼 봉건통치배에 의해

죽는 태갑과 태을, (9)에서 처럼 외적의 만행에 직접 항쟁하지 못하고 대동강에 몸을

던지는 금란화. (1이에서 처럼 관리들과 지주의 만행에 못이겨 구룡못에 빠져 죽는 차

돌이. (Il )에서 처럼 누명을 쓰고 주인여자의 손에 밀려 연못에 빠져 죽는 청녀 등이

그 에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나는 원인은 전설의 특성이 비극성에 있다는

것, 다시말해 전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평범하거나 비범한 주체자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데에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전설집에서 비극

성이 드 러나지 않는 것은 일반전설집에서 처럼 다양하면서도 일반적인 인물이 주체자

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힘을 지닌 김일성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제에 있어서 북한의 r 조선구전문학개요」12) 의 구분에 따르자면. 반침략애국투쟁

전설이 8편, 반봉건투쟁 전설이 8편, 인정세태 전설이 6편, 명승 전설이 1편A로 나타

나고 있다. 반침략애국투쟁 전설은 애국주의 정신읗 반영한 것이며, 반봉건투쟁 전설

은 봉건통치배의 학정 · 약탈 · 전횡, 중세기 부역의 가혹성, 봉건지주의 착취상. 그리

고 이에 대한 부정적 대응인 이상향 동경 등을 반엉한 것이다. 또 한 인정세태 전설은

효성 · 보은 · 남녀사랑을 그린 것이며, 명승전설은 아름다운 경치와 불교의 선毛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에서 반침략얘국루쟁 전설과 반봉건투쟁 전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

생활은 곧 투쟁이며, 이러한 혁명투쟁을 벌이는 목적은 온갖 사

회적 예속과 불평등을 엾애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는 왼척을

고수하며 생활을 묘사해야 한다'13) 는 사회주의 문학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은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이·러한 전설들을 선택 · 수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면은 r 평양전설.의 <우3릉과 소미>에서 
'

아름답고 살기 좋

은 평양을 위해 금수산의 절경과 명승을 노래하는 겻보다도 언제든지 외적을 막아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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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복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은

무술을 배우며 행복의 문인 칠성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여 문(文) 보다는 무(武)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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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명승 毛설이 많지 않은 것은 r 평양전설 의 <탈의우>와
T

i

12) 장권표, r 조선구전운학개요 - 고 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 63-97. 참

조.

13) 김정웅,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p. 125-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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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룽과 소미)에서 나타나듯이 
'

평양성이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제일 가까이 비치는 나

라의 중심지'로서 
'

오랑캐의 첨략이 멎은 적이 없었던 곳'이므로 투쟁에 관련한 전설

이 주류를 이룬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투쟁의 역사가 없는 금걍산전설의 대부분이 멍

숭전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이에 대한 방중이 될 것이다. 또 한 인정세태 전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

세태풍속이 민족적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계급적 지향과 리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

태풍속적인 생활을 그 리는데 치우치는 경향을 없애고 전형적인 민족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14) 는 북한의 문학관에서 기인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효 성 · 보은 · 남녀사랑을 그린 세태풍속적인 전설, 즉 인정세태

전설이 남한의 설화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승자 인식은 김일 전설집 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그 러나 천상의

세계 네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 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의 전설 (21)에서 전승자는 
'

놀고먹기

만 하는 단조로운 신선생활보다 로동으로 즐기고 보 람을 느 끼는 인간생팔이 더욱 재

미' 있으며, (1기에서 
'

비록 험한 세상에서 자기가 굶주리고 헐벗으며 외롭게는 살지만

금수강산 모란봉은 여기보다(이상향) 더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인식합으로써 천상의

신선세계 보 다는 지상의 인간세계가 가치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

는 상기의 민담집 r 금강선녀. 중 <금강선녀> · <토끼바위> · <금강산으로 시집온 반달

이> · <녀도밤나무>, r 고주몽, 중 <하늘에서 내려온 첫 입금>, r 재미나는 옛이야기 3,

중 <금강선녀와 나무군총각>, r 금산포의 도 라지. 중 <금산포의 도 라지> 둥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마)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If 을지문덕의 장겁, 중 <을지문덕의 장검>에서 무예를 닦

던 을지문먹이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에서 내려준 장검을 받아들었으나 사실 이 장검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대장간 노인이 만들어준 것이었고, r 범잡

은 이야기. 중 4부처가 준 사위>어1서 외동딸의 배필을 접지해 줄 것을 부처에게 간절

히 비는 것을 본 가난한 나무꾼 홍각이 부처에게 비는 행위를 가소롭게 생각하여 부처

형세릍 하여 그 부모를 속였으나 결국 그 부모는 마음이 착하코 일을 억척같이 잘하는

그 총각에게 딸을 시집보냈으며, IC평양전설. 중 <잉어고기를 먹은 처녀>에서 용궁에서

w w w

14) 김정옹,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춥판사, 1992,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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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온 잉어를 혼자 먹어치운 여인이 늙도록 시집도 못가고 오래도록 혼자 살아야 하

는 데에 대한 괴로움과 최책감을 씻으려 몇년동안이나 부처에게 불공을 드렸으나 허사

였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 한 r 금강선녀. 중 <달호와 늙은 중> . <부처의 덕망>에서는

불교의 허황함이, <무지개다리> · <거울바위> · <금강산의 소년목수> . <울소>에서는 승

려의 음흉함과 포악함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종교세계에 대한

적대감 및 인간우위의 사고는 
'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

본요인이며. 근로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지 라는 그 들의 주체

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l%r. 남 - 북한 설화집의 상동성과 변힉성

이제 이상의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의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된 북한설화집 및

그 설화의 특성이 어디에 있으며, 이는 낱한의 설화집 및 설화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

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말해 남 · 북한 설화집 및 설화는 어떠한 상동적 요소와

변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 고 찰함으로써 남북분단이 문학, 특히 민간에 전

승되는 구비문학에 미친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해 고 찰하기로 한다.

I. 혁명성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트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문학은 사상

적 무기이자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사람들을 혁명적프트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옳게 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근로대중을 위한. 노 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

명적 문학을 말한다.16)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동게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1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3. 
'

16) 한중모 · 김정웅 · 김준규,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p.32.

한중모 · 정성무,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IS83, p.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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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 문예출판사, 1992,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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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IS83, p.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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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새-計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y 있는 것이DI, 만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

한성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의 혁명적 전통이 될 수 없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l/) 이는 
'

수령은 당과 혁명의 심장이자 인민대중의 뇌수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

성은 吾 당성 · 노동계급성 · 인민성의 최고표헌'18) 이라는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다. 즉 수령은 역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겯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혁명투쟁의

길로 이끄는 존재이 로19) 오직 그의 영도하에서만 혁명투쟁이 성공할 수 있고, 혁명

문학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사회주의 · 공산주의 문학예술, 즉 혁

명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20)
'

혁명적 문예전통은 수령의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되었다'21) 는 견지에서 이 시기

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김일

성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 내지 혁명적 문학관에서

듕장한 것이다. 
'

문학에술작품에서 수령을 창조하는 목적자체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

대성을 철저히 체 시키려는데 있는'22) 만큼 세 권의 김일성전설집에서의 김일성은

전지전눙한 혁명적 존재로 부각될 수 빌에 但었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liM백두산전설집

14,의 (3)에서 포수는 칠성별을 보고 방향을 조[고, 칠성벌은 장군별의 부하로 묘사(l(백

두산전설집 2t,의 (25)에서는 장군의 날게밑에 칠성별이 있다고 묘사)되는 데에서 극명

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포 수는 인민, 칠성별은 당, 장군별은 수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유체계는 인민은 당으로부터, 당은 수령으로부터 영도를 받는다

.

는 그 들의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일반젼설졉에서도 역시 김일성전설집과 마찬가지로 혁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부쟁을 위주로 한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외적 및 봉건통치배에 대한 투쟁이 위

주가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투쟁에 있어서 김일성전설집의 경우에는 주

체자인 김일성의 초월적인 힘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백성의

野

17) 한중모 · 김정웅 · 김준규.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3rn,. 문예各판사. 1992,p. 33.

한중모 · 정성무, F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t,,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Il. 잠조.
1히 한중모 · 정성무,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79.

19) 김정옹,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 107. 참조.
20) 윤기덕, l( 수령형상문학1,, 문예출판사, 1991, pp. 10-Il. 참조.
21) 한중모 · 정성무, f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2.

22) 김정웅, f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1,, 문예출판사, 199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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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입진왜란 때 관리와 부자들이 평양성을 삐-

져나가고 있던 중에도 김전이라는 군사가 임금과 ·증앙관리들에게 백성의 힘을 보여주

고 자 무과에 응시하였다는 r 평양전설1, <평양성의 명군 김진>, 임진왜란 때 왜놈에게

밀려 좌방어사까지 도 망치고 있던 중 농부는 물론 마을 남녀노소들이 힘을 합해 적과

싸워 평양을 지켰다는 t' 평양전설., <강동백성들의 애국충성>, 평양의 은종을 외적이 탐

내 물속에 숨겨두자 두 용이 이를 두고 싸움을 하여 주압소 용이 이겼으나 평양사람들

의 뜨 거운 마음이 굳어져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그 용도 이 종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r 평양의 금란화J <대동강에 잠긴 은종> 둥의 전설에서 여실히 드 러나고 있다. 즉 투쟁

의 주체는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인 백성이 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주체로서의 백성의 힘은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i( 평양전설, 중

효도의 근본은 부모공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나라를 사수하는 데에 있다는 <양

효자>.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 보다는 국가와 백성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객산교>, 군사의 본분은 재물이나 개인의 명예를 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외적을 막고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임금의 사위

가 된 군사>, 예의지국이란 엣성인들처럼 글귀나 일고 외우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 아

니라 고결한 성품과 뜨거운 의리를 지니고 있는 백성들의 됨됨이에 달려있다는 <평양

의 농부와 외국사신>, 외교적 수완은 풍격이나 언변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

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달맞이꽃> 등의 전설에서 애국심의 본질이 잘 나타

나고 있다. 즉 나라의 운명은 한 개인의 능력이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의 합심에 달려있는 것이며, 애국심은 모든 윤리 · 규범 · 제도 · 정책 등에 우선하며 이

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

지만,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백성의 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앴다. 김일성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며 단지

장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계충에 불과하나, 일반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외적과 봉건통치배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힘있는 계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편찬자 내지 판찬기관의 의도가 개
4

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숭되는 전설의 모 습이 비교적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
u

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지배계층 보다는 피지배계충이 주체자로 등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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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초월적인 능력 보다는 백성들의 합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형의

전설이 남한에도 폭넓게 전숭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骨명된다. 즉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1 재

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1산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V)이성

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의 힘을 강조하는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이 남한 전설들과 상

동성을 보이고 었는 것은 사실이나, 연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혁명성이 강조되

고, 그 소 재의 전설들에서 벡성들의 힘이 강조되는 것은 표 충적으로는 혁명의 주체가

인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충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

는 것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서 인민이 혁명의 주체인 것은 사실이나, 깁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서 처

럼 이를 영도하는 당과 수령이 없다면 이들은 허약한 백성으로 전락할 수 차에 없는

것이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은 심충적인 측면에서 동일

한 맥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

설집이 현재의 북한이라는 동일한 시공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들의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자주성 · 챵조성 ·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

적 속성이며, 이러한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으

로서 근로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潮 즉 사랑, 특히 근로

인민이 세계의 주체가 된다는 項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적인 힌간은 당성 · 노 동계급

성 · 인민성의 원칙하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며, 문학에서의 인간 역시 철저히 당성 · 노

동계급성 · 인민성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묘사되어야 한다는 데에24) 문제가 있는 것이

團

부 고 뷰 부 團 고

管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F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l-I9.

김정웅, f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 문예출판사, 1992, p%i. 5B-60. 참조.
24) 한중모 · 정성무, l(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 75-11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t'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71-95.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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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선두에는 노 동계급이 있고, 이러한 노 동계급의 선봉에는

당과 수령이 있음으로 해서 주체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체인 인민대중이 노 동계급 및

당과 수령에 예속됩으로써 그 들의 자주성 · 창조성 - 의식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실제의 주체는 인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다. 따라

서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지닌 모

든 눙력은 오직 수령을 받드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r
백두산전

설집 I.의 (23)에서 주체자인 복남이가 장군의 허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훼방자인

토벌대와 주재소의 군경을 몰살시키려 하였으나 술법이 통하지 않아 곤경에 처하게 되

었을 때 장군이 나타나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수령의

영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주적 · 창조적 · 의식적인 사고와 헝동이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다. 결국 주체사상과 이에 입각한 문학에 있어서외 인민은 세계의 전면에 나서는 주

체가 아니라, 수령에 예속된 김일성 숭배계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t 비극성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특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듈 수

있다. 전설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승자의 태도에 있어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능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전설에 등장하

는 인물은 평범하거나 비범한데, 이들은 문제에 부딪쳤을 때 인간이 지닌 한계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 좌절한다는 긍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주인공이 자신의 초욀적인 힘이나 하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

극성이 원천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신화와 대비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대체로

평범하기는 하나 우연이나 재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골계성이 보장되고 있는

먼담과도 대비되는 전설만이 지닌 투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중여자로서의 기능율 지닌 김일성이 한결같이 초

윌적인 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한 극성의 배제는 且는 성전설 김일셩의' 위대성 내지 유

일사상을 체득시키기7'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 

인민이 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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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사회에서의 분학예술작품은 밝고 떵랑한 정서적 색낄· · 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 려야 한다'25) 는 북한의 문학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깅일성전

설접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을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A 김일성전설집에서는 전송자의 태도에 있어서 변별점이 되는

전설의 억사성 보다는 신화의 신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김

일성전설집이 전설집이 아닌 신화집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

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데에 문제의 헉심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진실성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구제성과 진실성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도 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성이 강조뒵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전

설집은 구제성과 전실성의 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물론

r 백두산전설.의 겅우 편찬자 네지 편찬기관이 진설의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블구하고 전설이 지닌 고유의 역사성을 보할 수

는 없었다. 전설내에서 이미 약화된 역사성은 실제의 역사적 기록을 첨부한다고 해서

획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체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전설집에서는 어느정도의 비극성이 도출

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흑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

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전설집 소 재의 전설에서는 이러한 면이 많이 드 러나고 있

는 것이다. r 평양전설.의 <계월향과 의렬사> · <헝제못> · <금란화> · (구룡못> · <청녀

못> 둥이 그 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초일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가 협력자나 중여자의 도 움없이 거의 혼자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설에 있어서는 신화와 마찬가지로 비극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첩게 볼 때 김일성전설집 소 재의 전설들은 자연스러운 민간전승에

의해 섕성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 내지 뻔찬기관이 일정한 문학관, 즉 수령형상 창조

에 대한 문학적 지침을 견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작되었음율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숭되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로 있는 투성들을 제대

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 비극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극성이 그대로
a

w

w

w

w 

w

w w w w

25) 김정옹, r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2J,, 문예출관사, 199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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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 재 전설은

상동성을 유지하고 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면한 문제들이 인면의 주체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적인 인물에 의해 해결되고, 그 들의 염원이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도술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항거의 정신을 투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보여주

는 것 등이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함이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전설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백년, 수

천년 동안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

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주체적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L 투쟁하지 못혔다는 주체사상적인
부

결함이나 밝고 명랑한 정서적 색깔 · 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

는 사회주의 문학관과의 불합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 전설들이 상기의 일

반전설집에 공히 등장하는 것은 일정한 측면, 죽 외1적과 봉건통치배에 대한 중오심을

함양한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작가

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

문학작품을 통해 적에 대한 증오심을 고 취하는 겻'26)

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3. 의도성

전설을 포함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은 창작의 측면에서 기록문학 장

르 처럼 개인작이 아니라 공동작이라는 데에 있다. 기록문학 장르는 특정한 걔언에 의

해 문자로 기록되어 그 내용이 불변하는 특성을 지니1고 있는데 반해, 구비문학 장르는

한 개인이나 졉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말로 전달하여 그 내용이 유동적이라는

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설을 비롯한 구비문학 장르 역시 근원에 있어서는

기록문학 장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인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이다. 그 러나 오랜 기

간동안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숭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

의 구비문학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기록문학 장르에서 보이

는 특정한 개인의 의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무의도성이 구비

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진솔성을 촹출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민족 셜원이 오랜 기간에

26) 김일성, 
r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예술의 입무,,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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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향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을 친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민족문

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 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모 毛찬지· 내지 편찬기관이 설화집의 서두에서

독자들이 설화안에 용해되어 있는 시대적 제한성과 비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온 결합

을 옮게 보고 이를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들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에는 특정인물 내지 특정기

관의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일반

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 러나 이들 일반전

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

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편에는, 다시말해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이듈의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

인정세태 전설' 보 다는 특정한 전설, 즉 외적에 대한 투쟁과 봉건통

치배에 대한 투쟁에 관련된 
'

반침략애국루쟁 전설' 내지 
'

반봉건투쟁 전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제의 전설 각편은 남한

의 전설듈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

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구비문학의 무의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전설집 소 재의 전설

들은 트정한 개인 내지 륙정한 기관의 의도성이 철저히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면은

김일성전설집이 수령을 형상화 하는 문학의 일환으로 만듈어졌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

합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을 지닌 르정한 걔인 내지 기관의 의도

성에 있다. 앞선 시기에 나온 y 백두산전설.은 전설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전설듈은 이야기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풍문이나 소문 정도의 단편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뒷 시기에 나온
r 백두산전설집 I.과 l( 백두산전설집 2,는 역사적인 사실 부분이 생략된 대신 전·설들이

한결같이 온전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곧 전 시기에 나온 l( 백두산전설.

소 제의 전설이 원형이며, 뒷 시기에 나온 l( 백두산전설집 l.과 r 백두산전설집 2r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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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설은 이러한 원형을 바탕으로 재창작宅 것임을 업증하는 것이다. 
8' 백두산전설,이

1981년에 발간될 무렵,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관련한 전설

들이 전승되고 있었다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이 이를 축약해서 실었을리 없었을 것이

다. 다시말해 r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 김일성 전설의 원래 모습이

며, 그 것이 김일성전설의 모두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인 1987에 발간된

r
백두산전설집 l.과 그로부터 5년 후인 1992년에 발간된 r

백두산전설집 h 소재의 전

설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야기 구

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로 보기 어려운 A'백두산전설. 소재의 전설들은 논외로 하더라

도, r 백두산전설집 l.과 r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전설들은 편찬자가 머리말에서 
'

누

가 의식적으로 조 직화함이 없이 자연군중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들이 수

없이 창조되였다'고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솔성의 차원에서 회의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전다.

1975년에 발간된 
F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에서는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서술이 전

혀 보이지 않고 있으나, 1983년에 발간된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에서는 수령형상창조

의 의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급기야 1991년에 발간된 500여 페이지

분량의 r 수령형상문학,에서는 전체 내용이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으로 일관되고 있

다. 즉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인 1981년에 발간된 
r 백두산전설.에

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 부분은 소략한대로 놔두면서 역사적

사실 부분에 치중혔던 반면,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론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이후인 l

987 · 1992년에 발간된 r 백두산전설집 l . 과 y 백두산전설집 2,에서는 수령형상창조 이론

에 입각해 역사성 보다는 수령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한 목적의식에 따라 신성성에 치

중雙던 것이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힉 지닌 고 유의 진솔성, 북한의 사회주의

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전설집의 주인공이자 수령형상문학의 직접적인 대상자였

던 김일성이 최
'

근 사망賓% 따라서 김일성전설집 의의와 가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수령의 혁명적 위업과 그 를 통한 위대성을 체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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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편찬되었던 깁일성전선접은 현실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게 하나의 지침서

내지 교과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w 그 러나 김일성전설집에서 보 이는 초월적인 힘과

눙력을 지닌 깊일성 역시 한시적인 살을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

한주민들에게는 크 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지전%한 존재, 영생불멸의 존

재로 인식되던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탄절을

의비한다. 깁일성전설집은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위안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

이다. 다시말해 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으로서의 위상율 지니지 못하는

김일성이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현실적인 정책이나 노 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김일성전설집은 그 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에 따른 수령계승

자에 대한 형상창조이다. 수령후계자의 역할과 수령우계자 형상창조 이론이 대두된 것

은 김정일이 수령의 -7계자로 지목된 이-Y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귀갑이며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

도 변함없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계송발전시키는 역할을 한

다'27) 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문제가 옮게 해결되고 있다는 견지에

서 볼 때, 수령계승자률 형상한 문학은 곧 수령형상문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었,

먼 것이다.節 실제로 1970년에 4정일을 노 래한 헌시가 처음으로 창작된 이래 1973년

에 20여편의 송가가 창작되고, 1974년에 첫 송가집 
r 2월의 송가4가 나왔율 뿐만 아니

라,29) 19簡년에는 70년대 쵤광소률 배경으로 한 첫 장편소설 r 아침해.가 나오고 있

는 것이다.30)

그러나 문제는 수령의 위대함을 극대화 한 깁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전설집에 나타나고 있는 바,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

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暑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

김정일 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김정일을 대상으로 한 송가의 내용이 
'

위대한 영도를 칭송한 것, 지도자

동지를 모신 먼족적 궁지, 빛나는 사상리론찰동, 공산주의적먹성. 충성의 걸의'31) 에
野

27) 한중모 . 정성무,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63: pp. 20-21.

28) 윤기먹, r 수령형상문학,, 문예출有사, 1991, p. 425. 참조.
2이 윤기덕, r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p. 438-439. 참조.
30) 윤기덕, r 수령형상문학,, 문예奇판사, 1991, pp. 452-4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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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며. 장편소설의 내용이 철광석 생산에 대한 김정일의 독려 정도에 그 치고 있다

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 러나고 있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혁명위업이 없는 김정일은 김

일성과 같은 막강한 권눙과 힘이 원천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다. 단지 수령계숭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 선을 계승한다는 차

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접이 새로이 편찬될 가눙성이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의 혁명

성과 위대성을 드 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성

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일 체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확

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일성 전설집은 북한의 현체제

를 유지하는 데에 당분간, 그 러나 대단히 한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 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남 · 북한에서 공히 전승되고 있으며. 남 · 북한 학계에서 공히 그 중요성

이 인식되고 있는 설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CHi과 같다.

북한 설화집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중심으로 제작된 r 백두산전설. ·
r 백두산전설집

I. ·
r 백두산전설집 2 - 날개돋친 唱말, 등의 김일성전설집과 민간전승의 일반설화집으

로 대별된다.

r 백두산전설.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으나.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굄으로써 구체적인 시간을 밝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T 장소 역시 실제

의 역사적 사건을 부합시킴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으나, 특힉한 것은 활동무대를 백

두산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백두산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겻은 60편중 9

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승자가 모든 전설을 실제의 역사적 사건과 결부

시킴으로써[ 즉 及든 전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見 하여 생겨난 것임을 지나치게 강

勸

論驗驗

31) 윤기믹, r 수령형상문학,, 문예출판사, 1991,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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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으로써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율배빈-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둥장인물에 있

어서 이 책 전편의 주체자는 실상 모두 김일성이고, 훼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

분이며, 요 청자는 조선인민 전체로 설정되어 있으머,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조

선인민혁명군이나 그 기여도가 미미하며,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주체자의 위대합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숭자의 의도로부터 야기된 것이

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일제식민통치에 따른 일제의 만행과 사람들의 암울한 처

지, 이러한 현실을 야기시킨 일제군경을 비롯한 훼방자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군경을 비롯한 苟방자吾의 공격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주

체자인 김일성의 조 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자의 문제해결에는 어떠한

중여자나 협력자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초일적인 힘을 지닌 주체자

혼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는 전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군

경과의 싸움이 당면문제로 동장하고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전승자는 주체자가

백두산 성인이자 선비이고, 이러한 주체자가 세운 인민정권이 노동자 · 농민이 주인인

지상천국이며. 인민들이 주체자에 대한 희망과 기대, 신뢰와 존경, 흠모와 칭송의 뜨

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전승자가 이들 전설이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 부분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소략하고도 단편적인 풍문 정도

의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접이다. 단적으로 말헤 이 책은 전승자의 의도와는 달리 전설집으로서는 대단

히 미횹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숭자가 지나치게 역사성율 강

조 하려 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r 백두산전설집 1J,과 
'

백두산전설집 2 % , 는 공히 
r 백두산전설1,과 달리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있다. 장소는 두 설화집에서 공히 백두산을 주무대로 삼고 있다.

백두산율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설정한 것은 김일성의 우월성과 김일성 출현의 당위성

을 꽉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김일성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7 백두산전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T 이들이 주제자로 등장하는 편에서 김일성은 협력자이자 중여자로서의 위상을 지

니고 있다. 김일성이 주체자인 경우 요청자는 사실상 조선인민 전체료 설정되어 있고,

협력자는 대부분 그가 이끄는 유격대왼이며, 중여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체

자에 맞서는 苟방자로는 일제군경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이한 것은 r 백두산전설.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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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A 이는 역사적인 사실을

생략한 대신 이를 통해 전설의 핵심이 되는 사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6'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일제군경과의

싸움이지만. 평범한 인물들이 주체자로 등장하면서 「
백두산전설.과 달리 하층민의 암

울한 생활이 보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문제는 검일성이 주체자

로 둥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력자이자 중여자인 김일성의 조 화에 의해 모두 해결

되고 있다. 주제 역시 「백두산전설.과 마찬가지로 전숭이나 전승에 관련된 것이 대부

분이다. 전승자는 전설의 역사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인정합으로써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분리해 수록함으로써 전설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조도 갖추지 못해 전설접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게 구성되

어 있는 r 백두산전설.과 달리, 역사적 사실을 전적으로 생략하는 대신 전설 안에서의

시간 · 공간 · 등장인물 · 증거물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역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

환상

수법'을 통해 온전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전설을 내 보일 수 있었다.

북한의 일반전설접 중 지역적 특색을 잘 드 러내고 었는 r 평양의 금란화,와 r 평양전

설.의 장소는 평양 근방이다.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r 평양전설.의 경우 동명왕릉

에 관련된 전설을 맨 앞에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전설집에서 공통적으로 고구려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고구려의 정기를 이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주체자는 일

반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협력자는 동물이 주로 등장하고 있으며. 요

청자는 동물들과 천상의 인물 등이 등장하고 있고, 중여자는 요 청자가 주체자의 도움

에 대한 보답으로 신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웨방자로는 대외적인

적과 봉건통치배가 둥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대외적인 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훼방

자를 모두 봉건통치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웨방자가 이처럼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 전설들이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일정한 의도에 의해 선택 - 수록된 사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당면한 문제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가 절대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의 폭정 · 착취로 인한 고통, 가뭄이나 흥수로 인한 곤

란, 병든 가족 구완 등 대 · 내외적인 문제가 골고루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대외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적극적인 대응에 의해 해결'돠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物

대내적인 문제는 주체자 자신의 힘 보다는 중여자나 협력자희 도 움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제에 있어서 반침략애국투쟁 전설과 반봉건투졍 전설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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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은 骨 투쟁이라는 사회주의 문학관을 지닌 편찬자 내

지 편찬기관이 이러한 문학관에 입각해 전설들을 선택 · 수록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효성 · 보은 · 남녀사랑을 그 린 인정세태 전설이 낱한의 설화집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천승자의 인식에 있어서는

천상의 세계 내지 신선의 세계 보다는 지상의 세계 내지 인간의 세계가 보다 보람있고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곧 신(神) 보다는 인간이

우월하며, 종교의 세계는 허망하다는 인식으로 직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사

람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뫼인이라는 그 들의 주체사상적

인간관 내지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겻이다.

김일성전설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혁명성 강조에 있다. 이러한

묵징은 북한에서의 문학이 사상적 무기이자 혁명平쟁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에

서 야기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참다운 문학이란 노 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노 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

에만 새롭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자

위대한 인간의 최고전형인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 북한의 문학예술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겻이다. 혁명적 문예전동을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잡고 있

으므로 이 시기의 김일성을 형상화하는 것은 북한 문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김일성 전설집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혁명적 문학관에서 등장한 것이다. 입반

전설집에서도 김일성전설집과 마찬가지로 혁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무장투

쟁율 위주로 한 김일성전설졉과 달리 외적 및 봉건롱치배에 대한 투쟁이 위주가 되고

있다. 루쟁에 있어서 김일성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의 초월적인 힙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측면

에서는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백성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설화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며 단지 장군의 도 움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계충에 불

과하나, 일반전설집에 있어서의 백성은 외적과 봉건통치배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힘있는 계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전설집이 김일성 개인을 부각시키

기 위해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듈어진 반면, 일반전설집은 주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

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민간에 전승되는 전설이 비교

적 온전히 수록되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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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전설들은 남한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지만, 김일성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남

한의 전설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과도 변이성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전설집에서 백성들의 힘이 강조되는 것은 표 층적으

로는 혁명의 주체가 인먼들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에 있으나, 심충적으로는 이러한

혁명의 주체를 선도하는 겻은 당과 수령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영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볼 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은 심층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에 놓이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닌 김일성전설집과 일반전설집이 현재의 븍한

이라는 동일한 시공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북한문학의

문제가 있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나,
이러한 주제적인 인간은 당성 · 노 동계급성 · 인민성의 원칙하에서 헝동하고 사고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체인 인만대중이 노 동계급 및 당과 수령에 예

속됨으로써 그들의 자주성 · 창조성 · 의식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원천적으로 봉쇄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에 있어서<의 실제의 주체는 안민대중이 아닌

수령이다. 따라서 인민은 세계의 전면에 나서는 주체가 아니라, 수령에 예속된 김일성

승배계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극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설은 주인공의 능력에 있어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김일성전설집의 전설들에서는 주체자이자 협력자이며 증여자로서의 기능을 지닌 김일

성이 한결같이 초월적인 힘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극성은 그 어느 곳에

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비극성의 배제는 직초1적으로는 김일성 전설집이 김일성

의 위대성 내지 유일사상을 체득시키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김일성전설집의 비극성 배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 김일성전설집

은 비극성을 배제함으로써 전설성을 상실하고 신화·성을 유지하게 된 겻이다. 이러한

신화집으로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사회주의 문학관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진실성인데. 신

성성이 강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던 4일성 전설집은 구

체성과 진실성의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주체

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일반毛설집에서는 비극성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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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자가 문제를 해결하먼서, 혹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죽는 것으로 표출되는데, 일반

전설집 소재의 천설 역시 이러한 면이 많이 드 러나고 있다. 민간에 자연스럽게 전숭되

던 상기의 전설들은 전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제대로 지니고 있기에 북한의 비국

성 배제라는 문학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국성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면에서 남한의 전설과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 전설은 상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수백년, 수천년 동안 민간에 전숭되어 오는 전설은 특정한 편찬자나 편찬

기관의 의도에 따라 어느정도 변모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구조나 특성은 변모될 수

없다는 겻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주체적 인간으로서 적극적으로 루쟁하지

못雙다는 주체사상적인 결함이나 밝고 명랑한 정서적 색깔 · 양상을 가지고 인민의 행

복한 생활을 그려야 한다는 사회주의 문학관과의 불합치에도 블구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는 전설들이 상기의 일반전설집에 공히 둥장하는 것은 일정한 측면, 즉 외적과 봉건

통치배에 대한 중오심을 함양한다는 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전설을 포합한 모든 구비문학 장르의 가장 큰 특정의 하나는 무의도성인데, 이러한

무의도성이 구비문학 장르에 공유하는 진솔성을 창舍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얼

반전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구비문학이 지니는 순수성을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들 일반전설집에 의도성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

한편 한편마다에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설집에는 이들의 문학관과 사상에 합치되는 전설들이 선택되어 수록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자 내지 편찬기관의 편집의도에 따라 남한의 전설에서 C 를

차지하는 인정세태 전설 보다는 반침략애국루쟁 전설 내지 반봉건平쟁 전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일반전설집 소재의 전설 각편은 남한

의 전설들과 상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편찬과정에서의 의도성 개

입으로 인한 주제의 편중이라는 변이성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김일성전

설집 소재의 전설들은 사람들에게 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의 위대함을

체득시키기 위한 목적의식을 지닌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곗이다. 김일성전설집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의도성에 있다. 김일성전설의 원래 모습

은 f 백두산전설. 소재의 단편적인 전설 부분이다. 따라서 불과 6년 후에 발간된 r 백두

산전설집 l.과 그로부터 5 년 후에 발간된 
r 백두산전설집 2, 소재의 온전한 이야기 구

조를 지닌 전설들은 전숭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변모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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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식에 따라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은 수령형상창조

에 대한 이론의 대두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결국 수령형상문학 이론에 따라

특정한 개인 내지 기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김일성전설집은 전설이

지닌 고 유의 진솔성,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중시하는 진실성이 결여됨

으로써 사실주의문학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졀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이미 언민과 노 동계급과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아니기에 북한주민들에게 현

실적인 정책이나 노 선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전설집은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그 에 따른 수령계숭자에 대한 형상창/죠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읜 위대

함을 극대화 한 김일성전설집과 같은 문학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승리라는 구체적인 혁명성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김정

일은 이러한 혁명성과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형상화한 
' 

김정일전설집'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수령계승자로서의 김정일의 역할은 김일성이 주도해온 노

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전설집이 새로이 편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김일성전설집은 이미 사망

한 김일성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드러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인

김정일이 김일셩으로부터 혁명적 자질과 위대성을 ·물려받았다는 김정얼 체제의 정통성

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수령

은 김정일이므로 김일성전설집이 김정일의 혁명성과 위대성을 지속적으로 보 장해줄 수

는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전설집의 경우에는 김일성전설집과 달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간될 것

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전설집들과 문학의 각 방면

에 대안 이론서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 북

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일성전설집의 단절로 인한 공백을 또 다른 설화집

으로 보 충해야 한다는 보 상심리도 이러한 일반전설접의 발간에 가일충 박차를 가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문학일반, 특히 설화·문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설화문학은 민족적 정서를 풍부하게 구현하고 있을 운만 아니

라, 민족 정통성 계승이라는 기능적인 면까지 수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북

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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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한에서도 설화문학에 대한 有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현장답사를 骨한

자료의 수집 -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비문학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뉠

수 엾는 것이며, 우리 맨족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남한과 북한이 정기적으

로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현지답사를 함으로써 현재 남 · 북한에 전

숭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어야 管 것이다. 의도적인 목적을 지니고 수집 · 정

리한 자료는 우리 민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특정 부분이 과장되거나 축1된 모습요

로 왜곡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吾 우리 ttl족 고유의 삶율 왜곡하여 후대에

물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띠·라서 진솔성을 생명으로 하는 설화를 포함한 구

비문학에 대한 공동언구를 통해 남 · 북한이 민족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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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논문은 분단 이후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되역 온 남북문학사를 장차의 통일

에 대비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남과 북은 각자의

7를 수립한 후 양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해 정치.사회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해

왔으며 그것은 문학과 문화 전반에 걸쳐 이질감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시급한 과제이며 따라서 남북문학사를

1는 시각을 재검토하고 상호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펼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므

남븍문학사를 비교한 결과 북한의 문학사는 반영른과 옥적론, 주체사상에 의

해 점철되어 있어서 획일적이었던데 비해서 남한의 문학사는 기술자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내려지고 있었고 젼대의 문학사의 한계暑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였다. 북한의 문학사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r 조선문학개관」이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올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의 문학사가 지나

y' i >' 현실적인데 치우쳐 있었다고 한다면 남한의 문;밤사는 작품의 문학성과 더불어

당대 현실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점 남북한의 문학사가 접근이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한의 문학사도 현실을 중시하고 있는 점, 「조선문학개

관4도 작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점은 앞으로의 상호 접근가능성올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근대문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것은 그 시기가 현대와 비

교 하여 시기적으로 가깝고 또 자료가 개방되어 있음으로 해서 작가나 작품의 대상

을 선정하는데 있어 뚜렷한 변별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질적인 환경 하에

았었9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시인 중 남북한에서 동시에 높게 평가받고 있는 김소월

과 이상화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여 그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한국시사에 있chi서 김소월은 개인적 정한의 세계와 비극적 현실올 경험하면서

그1을 공동체의식의 내면화로 형상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화

는 전기의 관념지향과 후기의 현설지향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외면화하였다는 특징

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 중 어느것이 더 우필하고 열등하다고 획일적으로

단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작가자신의 세계

관에 의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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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점·'·'i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를 거掠는가 하는 점에 촛점올 맞추어야 할 젓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작품의 우열과 가치판단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문학

의 내적 흐름과 사회변동욜 고려한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사

의 기술자가 작품성에 기초해서 관념주의적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 현실주의

적인 경향욜 더 높게 평가하는가는 전적으로 기술자 자신의 세계관에 달려 있을 젓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젓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화의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재통일 지의 문학사률 기술하는 데

있어Ah 필자는 신라와 발해의 문학을 기술하는 방식, 이를테면 남북한으로 이원화

하는 것을 조심스럽 게 개진하였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가치판단의 문제는 남게 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사는 사실의 단순한 집적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

남북문학사를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에 틀림었지만 우리에게 우선

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적 싣체룔 인정하고 개별 작가나 작품에 대한 면밀

현‥ 검토룔 통해 작가와 작품의 진. 위暑 먼저 검토하고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 우월한 젓과 열등한 젓을 판별한 연후에 나아가 정치. 사회적인 변동보다는 문

학의 4적 변모에 따라 시기구분과 가치평가를 내려야 함올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남한의 각각의 문학사들이 뵤여준 다양성이 곧 열린체계로서 문학을

문학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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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학사 기술의 통일방안 연구

- 근대를 중심으로-

김 은 철

5 서 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지도 어언 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유사 이래로 동
j

< ]") 문컸·권예서 동일운명체로 존재해 온 국토와 민족의 인위적 분단은 이 시대 한

민족만이 안고 있는 지극한 불행이라 할 것이다. 그 인위적 국토분단은 양 이데올

2기2 대 릴으로 인해 적대적인 감정 속에서 언어.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개별적인 전개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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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해 왔으며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 력도 정치적인 요

인에 의핵 금지되어 왔다. 오히려 이질성올 극복하려는 노 력보다는 이질성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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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이질성을 비교하여 그것을 체제의 우열과 결부시키거나 또 다른 목적의식 하에

3 일면을 강旻하 왔던 것 사실 었다. 러나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

괴되고 분단되었던 민족들이 통일의 길로 가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남북의

동句 또한 역사적 순리에 의해 당연하고도 시급히 이루어야 할 민족의 지상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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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는 문학이나 문화 외적인 영향 하에서 적어도 북한의 문학과 문화에
고

대해 애써 외면해 왔고 그것이 미덕인양 여겨 왔으며 순수한 학술적인 접근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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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으A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기술해 왔고 지금도 그 작업은 전행 중에 있다. 그

러냑 그 과정에 있어서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가치평가는 커녕 관심조차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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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K' 정)'i적 상황 하에 있어 왔다.

이러한 반세기에 겅쳐 생삽된 남과 북의 문학작품은 양적으로도 엄청납 것이

며 그 질적 차이 또한 엄청난 것이다. 그 러나 사실상 이 平 체1제에서 생산되고 평

가되어온 문학적 업적이 영구히 따로 존재할 수 였고 장차의 통일조국을 염두에 둘

때 분명히 종합적인 가치평가가 시도되어야 管 것이며 이러한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 작업은 어떤 단일

한 가치평가의 기준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짇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개
團

벌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정 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

그 것은 정치적이거나 또는 다른 문학외적인 상황하에서 우열이 판가름나서는

안 로1며 적어도 상호간의 문학적 업적을 인정한다는 바탕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

다. 왜냐하면 문하이 인간과 판계되는 한, 인간의 의식과 정신을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문학은 당대인듣의 삶파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그간의 삶이

부정될 수 없는 젓처럼 그 소산인 문학도 부정省 수 飢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전제조건은 북한 주민들의 살과 그 소산인 문학 예숱의

실체룔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의 어느 쪽이 성공하고 실패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민족문화의 나아활 방

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 실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태도 위에서맙이 비로소

우리는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잗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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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 것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적 동질성을 희복하는 데

苟요한 시간이 이질화 되어온 반세기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替

는다. 그 시간은 곧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

될 수도 있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실상

이 공개되고 그 문화적 실체가 공개되어 온 것은 그야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

는 것이다.

d >t·1988년 7월 29일에 북한문학에 대한 해금조치가 취해지고 이어서 북한의

-(흐(·직·품19 북한에서 나온 수종의 문학사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방면의 연구자

들<·:l'l a는 미흡하나마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아직도 전면해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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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않고 일부 정치성이 강한 작가들의 작품은 해금이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

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종의 북한 문학사를 대管 수 있어서 대체적인 4暑%곽이나

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장차의 민족의 등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서 장차 남북한의 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3 기술방안을 찾늠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가1의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나 작

가에 대한 평가가 궁극적으로늠 문학사에 귀결된다고 할 때 남북한의 문학사를 비

교 하는 것은 그 간의 문학적 업적을 개괄하고 그 가치 평가의 기준과 문학사틀 기술

하는 태도, 즉 세계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4

톼.

본고에서는 한국의 문학적 업적 중에서 특히 근대문학사에 치중하였는데 그

·0으는 다음과 같다. 즉 고 전문학사의 경우 작품에 대해 각기 해석상의 차이는 뵤

이고 있으나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선별의 기준이 명팍히 드 러나지 않는 한계가
I

있는 반면 근대문학사의 경우는 이후 현대문학사까지를 염두에 둘 며1 자료가 개방

되어 있는 관계로 작가나 작픔의 선별에서부터 해석상에 이르기까지 편차를 뵤이기

때문이다. 그 런 한 편으로는 근대문학의 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도 편차

를 보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대문학사를 대상으i로 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

이 분단되고 이질화의 현상을 보인 것이 바로 반세7'l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특히 관심 가지는 것은 일제시대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것이다.

비교적 헌대와 시점이 가깝고 또 동일한 환경 하에서 일제 식민지의 절곡을 남과

북이 동시에 겪어 왔다고 할 때 그 시대에 대한 평:y]-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개

입보다는 민족의식의 차원에서 쓰여졌으리라고 섕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시

대의 작가와 작품의 선정 및 해석상의 태도는 이데各로기의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 
'

이 문학적으로 반영되어 서로 용낱할 수 엾는 지경에 이른 해방이후의 문학을 대상

으로 하는 것보다 동질성을 확인하기가 그만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재 간행되어 있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개괄해 본다면 그 편차가 너무

심각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통합되어 
'

재기술 :될 수 있을 젓인가 하는 의문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앞서지 않고는 문학적

내지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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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는 w게는 역사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나 경제사와는

다론 독자적인 영역율 엄연히 가진다. 물론 문학이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결

코 벗어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 그 자체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

학사 기술의 x 차적인 인식은 문학사가 역사이면서 도 또 한 문학 자체의 흐름을 唱

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측

면에서의 나열이 아니라 문학사를 기술하는 독자적인 가치평가 체계가 요구되는 것

이다.

문학작품의 단순한 나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남북문학사를 통합하

여 기술하는 어떤 방법도 필요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작품의

존재 그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롬대로의 가치는 부어될 수 있다고 셍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작품의 존재 그 자체의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작품이 가지는 가치평가까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문제는 사뭇 복잡한 양상

울 떨 것이다. 왜냐하면 한 작품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결코 동일할 수 엾고 기

술자의 세계관, 나아가서는 동시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젓이 결코 유

일무이한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가치기준이

오히려 문학이 가지는 원래의 속성, 즉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이 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간행되어 온 남한에 있어서의 몇

愼 문학사는 그 시각을 각각 달리 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필자는 나름대로 기존의 남북 문학사를 점검하고 그 통

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의 남북 통일문학사를 기술하는 하나의 시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11 남북문학사 기술의 현황

Il - 1 남북문학사의 개관

지급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의 문학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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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선문학통사」(상),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

구실편, 과학원출판사, 평양, 1959, 5, 20.

r 조 선문학통사」(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과학연구소 문학연

구실편, 과학원출관사, 평양, 1959, 11, 30.

r 조선문학사1, 교 육도서출판사, 1964.

「조 선문학사」(고대. 중세편),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저, 어문도서편집부 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2977, 12.
부

「조선문학사」(19세기 말-1925), 박종원. 최탁호. 류만 공저,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평양, IS78.

f 조선문학사」(1926-194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y 조%문학사고1945-1958), 사회과학원 문학연규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r 조선문학사」(1959-1975), 사회과학원 문학연1규소 집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78.

「조선문학사J 1, 김춘택 저, 조선어문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1082.

정홍교, 박종원, 「조 선문학개관 l (원시고대-X[)20년대 전반기)J, 사회과학츨판

사, 1986, 11.

박종원. 류 만, r 조선문학개관 2 (1920년대 후반기-IS80년대 전반기 )」, 사회과

학출판사, 1986, Il.

위에서 전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r 조선문학통사u(상. 하) 1959. 와 교육드서

출판사의 r 조선문학사」,IS5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집꾈한 
「조선문학사」 전6

권, 1077-197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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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여러번에 걸쳐 문학사를 출판하였는데

70년대 말에 나은 사회파학원 문학연구소의 r 조선문학사la가 그간 북한에서의 문학

사 연구성파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 책은 록히 그 이전의 문학사가 주체사상이 확

립되기 이전의 것인데 비해 주체사상이 전면에 부상한 시기의 것이어서 북한문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r 조선문하통사」 상,하는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출판되었으므로 전쟁시기와

그 후외 복구시기에만 한졍되어 있다.
w

가장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정황교, 박종원. 류 만의 r 조선문학개관」 1과 2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 전6권을 집약하여 압축한 것으로서 시대구
t

분이나 작품의 선정 및 서술태도 동에 있어서 별반 차이점욜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븐고에서늠 이 두 권을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책듭을 참고로 활용

하기로 한다,

한 펀 남한에서 간행된 문학사는 그 숫적인 면에서 일단 월등히 많으며 대체

적으로 다음과 갈은 업적돌이 RI다.

(2) 안 확, y 조 선문학사」,1922.

(2) 김사엽, r 국문학사」, 1957.

(3) 조윤제, r 한국문하사」, 탕구당, IS78. (초판il963)

(4) 김준영, r 한국고전문학사」, 1971.

(5) 김석하, 
r 한국문학사 , 1975.

(6) 장덕순, 
r 한국문학사」, IS75.

(7) 김동욱, 「국문학사」,1976.

(8) 조동일, r 한국문하통사 l-5」, 지식산업사, 1082-19BS.
고

(이 백 철, 
r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2.

(10)조연현, y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073.

(11)김윤식. 김현, r 한국문학사」, 민옴사, 1973.

(12)김용직, y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63.

물론 이외에도 다수 있울 것이고 특히 문학사란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 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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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형태의 저서와 개별 작가나 작품의 연구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젓이

다. 이 중 (1)-(8)은 한국운학사를 고 대부터 통시적으로 개괄하고 있는 것들이고

(S)-(IX)은 근대 또는 현대둔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1기는 특히 근대 시문학올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율제의 한국문학사는 문학의 호름을 생물체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

국문학의 흐름올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일체성을 부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문학이 생물체처럼 생장하고 성잠하여 소멸하는 일회성의 과정을 밟지 할는다는 젓

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과연 그것이 이후의 문학에까지 통용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한 편 조동일의 y 한국문학통사2는 지금까지 5권이 출간되었는데 그 대상이 고

대로부터 1945년 해방기 까지이고 1919-1945년의 시기를 근대문학 제1기로 설정하

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愼 시기가 더 추가묄 것으로 보이며 현대문학까지 모

두 기술할 경우 그 분량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동일의 y
한국문학통

사1는 그 분량에 있어서도 단연 압권이지만 한 편으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

문학 전반을 포꽐하고 있어서 한국문학의 전체적 양상을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그는 국문학의 시기구분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역사구분법에서 탈피하여

한국문학자체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시대, 둘째 시대. . . 여섯째 시대로

칭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백 철의 r 신문학사조사4는 한국근대문학을 서구의 시각으로만 평가하는 한계

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의 작품을 논하먼서 서구의 문예사조적인 시각으

로 zi각의 작품과 작가를 논하였으며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근대문학은 문예사조

상의 혼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이미 누누이 지적된 것처럼

한국문학을 보는 시각을 일방적으로 서구의 시각에 고착시킴으로 해서 전혀 한국

문학 자체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 김 현의 r 한국문학사」는 특히 기존의 문학사에 대한 방법론을 극복하

고 자 하여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측면, 즉 언어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을 강

조 하였다. 이들은 조 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4를 발표기관의 우열이라는 문헌적 태

도를 강조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조연현도 백철과 같은 현상에 도달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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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 ) C 러나 이들의 문학사는 물론 의재적 상황올 배제하고 작품 자체를 중시한,

문학본래의 엉역에 촛점을 맞추었다는 긍정적인 면올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曾

은 작가나 작품을 소횰히 취급함으로써 일면 문학엘리트주의에 빠진 것 같은 아쉬

움올 남긴다.

김용직의 저서는 시문학에 국한되어 있건 하지만 한국근대시사의 전모를 파악

하고자 기술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문제삼는 것과 많은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이 시사가 가지는 근대의 기점문제와 특히 작가의 평가양상을 필요에 따라

논하고자 한다.

Il - 2 시기구분문제

문학사기술에 있어서 시기구분문제는 단순히 시대를 나열하여 구분하는 이상

의 의미률 가진다. 왜냐하면 
' 

시대구분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펄요한 것만이 아

니2, 문학사의 실상을 가장 분멍하게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이머 시대구분은 문학

올 보는 기본적 관점인 동시에 한 시기 문학이념의 본질을 추출해내는 작업이고 따

라서 모든 역사 서술의 출발이자 결론'2)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남한에서 제기되어 있는 시대구분법올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 )김유식. 김 현, 
l' 한국문학사1, 민음사, 1073,

2)조듕일, IF문학연구방법4, 지식산업사, IS80.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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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 의하면 한국문학에 있어서 각각의 논자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가장 큰 획은 조선의 건국과 갑오경장임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

윤제의 경우가 톡이하고 다른 논자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왕조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욤을 알 수 있다.

한 편 조동일은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첫째 시대 : 원시문학(구, 신석기 시대)

들째 시대 : 고 대문학(고조선-삼국이전) 
'

L ]2.1 (. 刺

네째 시대 : 중세후기문학r제1기 (고려 후기 )

L]2.1 (剡 刺

다섯째 시대 :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r- 제1기 (조선후기)

L]2.] (,86軻 1刺)

여섯째 시대 : 근대문학 제1기 (1910년 - IS45년)

위에서 특이한 것은 앞의 도표에서 대개의 논자들이 주로 보인 젓이 왕조 중

심의 시대구분이었던데 반해 조동일의 경우는 문학자체의 호름을 중시했다는 점이

다. 가령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문학, 그 리고 고 려전기의 문학을 같은 시대로

구분했다든가 고 려 후기와 조선 전기룔 같은 시대로 구분하고 조선 후기와 삼일운

동 이전의 문학을 같은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졍치적인 흐름 및 시대

구분볍과 문학의 흐름이 꼭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동일의 문학사는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조윤제의 문학사는 정치 적인 흐름을 따라 각 시대暑 세분화하먼

서도 문학의 성쇠에 따라 각각 특이한 이름으로 지칭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조동일

의 문학사는 문학 자체를 더욱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러면 여기에 비추어 북한의 문학사는 어떻게 기술되 있는가. 조금 장황해

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욜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은 l「조선문학사4에서 대체로 정 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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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조선문학사」와 r 조선문학개관1을 참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문학

고 대문학

l-7세기 전반기 (삼국시기) 문학

7세기 후반기-9세기 (발해 및 후기신라 시기) 문학

10-K세기 전반기 룬학 (고려전기)

12세기 후반기-14세기 문학 (고려후기)

15-16세기 문학 (조선전기)

17세기 문학 (임진조국전쟁이후 사회변동기)

18-19세기 중엽의 문학 (봉건사회 분해기)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의 문학 (반일의병平쟁기)

1910-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 (식민통치기)

1926-1946년의 문학 (항일혁명투쟁기)

1945. 8-X950. 6 문학 (평화적 건설시기)

1050. 6-X953. 7 문학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1953. 7-1960 문학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106X-1966 문학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1967 - 문학 (당의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사회의주체사상화률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

한 편 1059년에 발간된 「조 선문학통사1와 1開1년에 발간된 「조 선문학사」의

근. 현대의 구분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r
조 선문학통사」에서 Ie세기 말부터 1945년까)(]의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

다.

(1 ) 1900 - 1919년의 문학

(기 1919 - 1930년의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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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SO - 1945년의 문학

이 책은 표에서와 같이 3기로 구분하고 이에따라 각 시기의 문학적 양상을 쟝

르별로 항목화하여 서술히-고 있다. (1)에 해당하는 기간이 20년으로서 가장 길고

(2)에 해당하는 것이 X2년, (3)에 해당하는 것이 16년이다. 그 러나 (1 >에 서술된

내용은 19세기 말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26년 정도가 된다. 그리고 1919년과

1930년이 각각 겹치고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3)

한 편 1981년의 y 조선문학사」는 세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구분

시 점과 연한도 변모되였다.

(l )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근대문학기

(2) ,9,o 1刺

(3> 1926 - 1945 현대문학기

따라서 r 조선문학사」에 오면 구분의 시점이 개화기, 1910년, 1926년으로 되었고

각 시기 별 연한도 (1 )과(기가 약 15년, (3)이 약 20년이 되어 현대가 가장 길게 잡

허져 있다.

y 조선문학동사J에서 1919년과 1930년을 구분의 시 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소련

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서 접근했기 411문이머 f 조선문학사」의 시기구분은 소위 주체

사상의 서술관점에 입각한 것이다.4>

북한문학사의 시대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9세기 말에서 1910년까지

는 개화기로 그 구분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1910년에서 1925넌욜 구획한

것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추출되어 있다.

IS20년대 중반기는 물론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시점으료 인식되어 있기는 하

다. 예를 들먼 %백조>가 해체되고 소위 카프문학이 대두되는 시기가 1920년대 중

반이며 그 이후로 문학상의 변모는 기왕의 문학적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헌실

적인 문제에 더욱 치중한 소위 헌실주의 문학이 등장한 때이기 때문이다. 즉 <백

조>가 해체되는 1923넌까지를 우리는 근대전기라고 칭하고 있고 이후 20년대 중반

3)이형기. 이상호 공저, r 북한의 헌대문학1」., 고려원, 1990. 48면.

4)이헝기, 이상호 공저, 앞의 책,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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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면 
'

3. 1운동 이후 상당한 동요를 보여 온 국내 사정의 누적과 아울러 때마

침 팽배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자극이 IS20년대 초기의 우리문학이 지니고 있던

내부적 해체요인을 촉발하면서 새로운 변모의 국면을 열게'S}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학사에 였어서 2925년이 가지는 의미는 김일성이 열네살의 어린

나이로 혁명의 길에 나선 것을 경계로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한 편으로는, 1953년 7월에서 2958년까지는 전후복구사업인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이 완료되는 시기이고 1953년에서 1966년까지는 7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이

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전환은 김일성의 교 시나 연설을 통해서 구체화

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6)

따라서 북한의 문학사는 특히 근대로 넘어 올수록 정치. 사회사와 동일한 시대

구분을 따르고 있으며 그 것드 김일성의 개인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요약하연 북한의 문학사는 문학적인 전개양상보다는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

른 구분이 1차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근대 이후에 오면 사회주의 건설과 김일

성의 행적에 따른 개인사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II-3 근대의 기점문제

다음으로 근대의 기점문제에 대해 남북 문학A'[를 비교해 보자.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문제는 그 자체로 큰 문저]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

며 특히 남북 문학사의 근대를 주로 다루고자 하는 본고에 있어서는 근대의 기점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이 그 자체

가 큰 논란거리로 제기된다는 것은 곧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라

는 측면과 다른 한 편 역사와 동일시 될 수 없는 문학 자체의 흐름이 전제되기 때

문이다. 즉 역사에서의 근대와 문학에서의 근대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문학에서의 근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학사도 결국은

역사의 일부문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혀 별개의 것일 수는 없지만, 한 편으로는 고

대나 중세,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의 역사에시 나온 구분법이기 때문에 동양

5)김홍규, r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217-218면

김은철. r 한국 근대 관념주의시 연구」, 형설출판사, 1993. 창조.

6)긷대행, r 북한의 시가운학.. 문학과 비평Al.1990.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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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톡히 한국역사의 시대구분파 그대로 일치할 수 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다.

근대시라고 할 때의 근대의 개념이 단지 역사상에 있어서의 시대구분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개념까지 포함할 때 그 논의는 자못 복잡해 질 수밖에 없

다. 그것은 곧 근대의 정신온 어뻔 것이며 그 정신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

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학은 자체 내의 내적 질서를 가지면서도 사회상황과 전혀 별개의 것일 수는

種다. 문학을 개인 감정의 표촐이라고 할 때 그젓은 마치 문학이 사회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파 대조적인 것으료 운위되지만, 사실상 어느 시대 어느 시인이나

사회 또는 역사와 절연되어 고 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는 그가 원

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이미 역사에 승선하고 있다는 까뮈의 말처럼 시인은 역사 속

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인 개인의 개성에 따라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정

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문학사가 역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 그 자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 중 논자가 어느 것에

더 중하였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있는 근대의 기점은 대략 다옴과 같다.

개화기 기점설 ; 임 화는 
'

신문학사란 이식문화의 역사이다. 
'

라고 규정하고

소위 이식문학론을 주장했다.기 그에 의하면 
'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 발전의 정체

성으로 말미암아 선행 봉건 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 했으므로 근대사회를 스스

로 이룩할 수 없었다' 고 하면서 
'

근대사회는 서구 근대 사회의 이식과 모 방을 통해

서 출발할 수밖에 었는 운병에 놓여 있다. 
'

고 주장하였다.

임 화의 이식문학톤은 백 칠에 이르러서 더욱 확고하게 표명된다.8) 그 는 신

문학의 사조률 서구 문예사조의 이식으로 다루는 작업올 하면서 서론에서는 임 화

의 견히]를 거의 되풀이하고 있고 19세기의 서구문예사조를 도 입했으면 근대문학이

고 20세기 서구문예사조률 도입했으면 현대문학이라는 논리 위에 섰다. 
'

유럽의 근

대문학과 같이 자기 전통에 대한 반동과 자기 힘에 의하여 출발된 것이 아니고, 때

기임 화, 
t' 문학의 논리b,, 하에사, )940,

8)백 省, 앞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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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첨 홀러들어오는 외국의 근대문학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전혀 거기 대한

기계적 모 양으로서 시작되었다.'9)는 것이다. 1다라서 서구의 시각으로 본 결과

,
우리문학은 비정상적이라는 결른에 도管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박영회에

게도 거의 그대로 답습된다.10)

이러한 이식문학론에 대해 안자산은 조 선조를 근세로 과악하고 임진왜란 이후

의 하층계급의 성장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Il} 그

후 조윤제드 그와 같은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정병욱은 영. 정조 이후의 많은 변화, 즉 각종 예술

에 서민들의 의식과 감정이 반영되고, 서민예술들이 양반계층을 풍자하고 회화화하
디

려는 현상을 중시하여 근대문학의 셩격을 구명하려 했다.1기 특히 김윤식과 김 현은

영. 정조 근대문학기점셜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는데13)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근대문

학을 서구문학의 이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문학 자체 내의 변모과정이라는 인식 하

에서, 특히 개화기문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을 접맥시

키려고 하였다.

한 편 조동일은 1592(임진왜란 이후) - 1860(동학창건 이전)을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제1기로 설정하고 1860(동학창건) - 1018(삼일운동 이전)을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제2기로 설3/하고 있다.14) 이외에도 많은

논자들이 근대문학의 기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IS)

근대문학의 기점은 이와같이 크 게 세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 중 하나

는 근대문학을 서구문학의 영향에서 가능했다는 것으로서 대략 갑오경장을 전후한

시기에서 찾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자체적 변동에 따라 영. 정조 시대까지

소급하는 한 편 그 두 양상을 종합해보자는 노 력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본고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필자로서는 장황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학은 사회적 변동과 일치하는

S)이병기. 백철, e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6. 225면.

10>박영회, 「현대 한국 분학사,. 사상계 2958,4-195S,4.

Il )안 팍, 「조선문학사」, 한일서졈, 1922.

12)정병욱, 「 e]츙早기시가의 변이과정고」, 4창작과 비평> 3t호�. 29호4, 봄.

23)김各식. 김 현. 앞의 척. 
'

14)조동일, r 한국문학통사」 3,4%.

15)여]를들면 이재선, 백낙청, 염무웅, 김홍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근대문

학의 형성과%,, 문ei과 지성사, IS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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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며 자체1내의 변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영. 정조시대 기점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학적 변모에 있어서 영. 정조 전후

의 변모양상보다는 개화기를 전후한 문학적 번모가 더 코 다는 의미에서 개화기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만 밝히고자 한다. 그 러나 이것이

이식문학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문학적 제반 변화에 따른 것임을 부언하

고 자 한다.

한 편 북한문학사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선 북한 문학사에서 근대에 해당하
된

는 문학시기에서 가장 큰 획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1926년이다. 「조선문학사」의 1

권인 고 대 중세편은 원시문학예술에서 실학파 문학까지이며 19세기 말에서 1925년
t

까지를 2권에서 다루고 있고 3권에서는 1926년에서 1945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박종원. 최탁호. 류 만의 r 조선문학사J도 제1편에서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초까

지를, 제2편에서 1210-1925년의 문학을 다루고 있다. 정홍교. 박종원이 지은 r
조

선문학개관 1」에서도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를 다루고 r 조 선문학개관 2」에서

1920년대 후반기-1980년대 전반기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북한의 문학사는 한국문학의 전시기룔 통시적

으로 볼 때 1926넌을 그 기 점으로 전. 후로 구분하고 있음이 판명되는 것이다. 그

런데 그 이유는 곧 1926년부터 김일성이 역사발전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926년 10월 17일 공산주의 적 혁명조직인 
'

타도제국주의동맹' 올 결성

하면서 민족해방투쟁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후 민족해방투

쟁의 중심이 만주를 근거지로 한 항일무장투쟁에 놓여짐에 따라 그 이전시기와 이

후시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를들어 r 조선문학사」(IS26-1948)는 제1편의 제목올 
'

김일성의 지도 밑에 항

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 적 문학예술' 로
,

그 제 1장이 
'

김일성에 의한 항

일혁명루쟁의 조직 전개, 그가 제시한 항일혁명문학예술 발전에 뫈한 지칩' 으로 셜

정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문학사에서 근대의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엾게 된다. 왜냐하면 문학의 변모동인을 문학자체에서 찾거나 적어도 사

회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의식은 찾올 수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문학사에서는 역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시기구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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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나 헌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보다는 
'

김일성외. . .

'

라는데 촛점이 맞추어지 게

된다. 그겻은 곧 그 들에게 있여서 보Ci 소중한 것이 사회주의혁명과 김일성이라

는 일개인의 행적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근대라는 용어가 쓰이는 곳을 보면

4

19세기 후반기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봉건제도의 점차적인 붕괴

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급격한 장성,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올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나라에서 근대문학이 발섕발젼할

수 있게 한 사회정치적 환경으로, 생팔적 토양으로 되었다, 16>

이 처럼 이 시기의 국문운동은 조선어문을 광범한 인민대중 속에 보급함으

로써 그들로 하여금 한문올 숭상하던 낡은 폐습올 반대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귀중히 oi기고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쓰도록 작용하였으며 조선어의 과학적인

발전을 추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문운동과정에 인민들 속에서 반침략

반봉건 애국사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문학의 근대적 발전이 다그쳐지게 되었

다. 17>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 19세기 후반-20세기초는 근대문

학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원인을 문학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환경, 반침략반봉건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대문학의 토양이 성숙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 근대문학에 해당하

는 1910-1925년의 문학을 기술하는 데에서는 그 토양 위에서 근대문학이 어떻게 형

성되고 꽃피웠는가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 논릭의 전개상으로 볼 때

1910년대 이후의 문학이 근대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예를들면

그 전 시기, 그러니까 Ie세기 후반-20세기 초의 문학에 대해

S행시기의 문학, 19세기 말-20세기 초 애국문화운동 시기의 문학은 일제와

봉건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렵과 문명개화를 지향함·을써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시키고 애국Af상을 고 취하는 데서 킁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이 문학은 그것이 반제반봉초i적인 1격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독唱

과 자본주의 적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데 머물고 근]뢰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대한

운제를 제기하지 못 하였다. . . .
그것은 이 문학이 반일 애국문학이면서도 그 본

16)박종원. 최叫호. 류 만, 「조선문학사」

17)앞의 책.



244

질에 있어서 부르죠아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 . . 1910년대

에 비판적 사실주의와 진뵤적 낭만주의 경향의 문효i-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 시

기 우리 문학 앞에 나선 새로운 시대척 요구와 관唱퇸다. 18)

라고 비판하면서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와 [920년대의 무산계급문학 둥

진보적 문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톡히 1920년대의 문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김형직과 강반석의

문학이다. 
'

이 시기 문학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률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 반일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인 김형직 탁월한 여성정치
'

괄동가인 강반석의 문학이다.

김형직과 강반석의 항일혁명문학은 그 사상적 기초에 있어서 그에 반영된 생활내용

과 작품의 사상예술적 심오성에 있어서 이 시기 진보적 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애국주의 적인 새로운 높이를 보여주었다. 
'

라는 진술은

곰 이 시기에 있어서 최고 정점을 김헝직과 강반석으로 삼는 증거 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사에 있어서 근대라는 개념은 역사적 일반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의 내부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할애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 조 선문학개관 2」에서 1926. 10-1945. 8 까지를

'

항일혁명투쟁시기문학' 으로, 1945. e-1950, 6 까지를 
'

평촤적건섣시기문학' 으로,

1950. 6-1953. 7 까지률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문학' 으로, 1963. 7-1960 까지률

'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문학' 으로, 1961년 이후를 
'

사

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문학' 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 시기 구분이나 그 시기를 설멍하는 용어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른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문학사는 사회변동에 종속되어 었고 문학 자체의 흐름 등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남한에서의 초기 문학사가 왕조중심의 기술형태를 취하다가 문학자체

의 번모양상으로, 다시 사회변동과 문학적 양상올 종합척으로 다루고자 하는 양상

으로 반성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野霧霧 陰련w w

18)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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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4 대상작가 및 작품의 선정문제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대상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곧 작가를 션정하고 작품올 선정하는 것이 기술자의 태도, 즉 기술자의 사관과 문

학관, 세계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i상작가와 작품의 선졍은 단순한 기

술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 대문학사에 였어서는 작가와 작품

의 선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y]A 작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며 이 경우에는 기술자의 사관에 따른 가치평가가 문제된다.
]

그러나 근대문학의 경우 그 양상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우선 작가와 작품의

수가 월등히 많고 그 경향도 다양해서 기술자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작가나 작품

의 선별에서부터 가치평가에 이르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졈은 현

대로 오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남북의 문학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양분된 근대 이후의 양상은 엉청나게 다르리라는 것을 우선 예

상할 수 있다. 한 편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작가나 작픔이 다른 한 편에서는 언

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하凍다.

우선 시기구분에서도 근대의 문학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 예를 들면 남

한 쪽에서는 논자에 따라 작품올 우선으로 고려하여 근대를 구획하기도 하고 시대

적 환경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는가 하면 그 둘을 조화있게 균형지으려는 노 력도 보

였던 젓이다. 그 러나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근대의 시점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심각

하게 고 려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1926년이 중요하게 취급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근대의 기점문제로 심각하게 고 려되고 있

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문학적 성과가 근대료 가는 일종의 과도기로 엮어지

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문학사에서는 대체로 2925년까지를 고 대와 함께 다루고 IS26

년 이후부터를 큰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곧 김일성의 행적과 관련시켜

항일혁명문학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디

그 러나 이런 사항은 접어두고 편의상으로 r 조·선문학개관4을 중심으로 19세기

후반기부터 대상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r 조선

문학개관11의 후반(제 8장)부터가 그 조사대상이 된다. 「조선문학개관1에 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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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연급되어 있는 수식은 가급적 피하고 단지 연대만을 중시하기로 한다. 단,

연대만으로 기술이 불가능할 띠]는 수식各 첨가한다. 그리고 두음법칙을 존중하여

이름은 다시 쓴다. ( 예: 류린석올 유인석으로 표기 >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초>

(1)시가

유인석: 
「

양포,, 
「강화도양요,, 

「 세상을 걱정하여,, 
「

국내인민들에게,, 
「
의 병들에

게,, 
「
망국노를 저주한다,, 

「5적과 7적을 저주한다,, 
「

노 래命기를 그만두리라,, 「애국

열사를 추모하어,, 
「
진사 황현의 절명시 네 수를 차운하여 그를 추도한다,, 

「
앞마을

가난한 집,

최 익헌: 
「
이몸올 일으켜.

전해산; 
「
옥중에서 金노라,

안중근; 
「

만세가」

김택영: 
「

의벙장 안중근이 나라의 원쑤를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 
「
의기의 노

래,, 
「농사집의 노 래,, 

「
매천이 나라 위해 목숨올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 헌: 
「
무장땅의 의병장 정시해의 죽음을 슬퍼하여,, 

「나라망한 소식을 듣

고, 
,

「목숨을 晋으면서,, 「거북선의 노 래,

(2>역사전기소셜, 우화소설, 정론

안국선; 
「 금수회의록,, 

「

어우와 고양이의 문답,, 「 교팔한 원숭이,, 
「 호랑이를 등

에 업은 여우,, 
「가담,

박은식: 
「 교육이 불홍이면 생존이 부득,, 

「
구습개량론,

신채호; 
「
애국자」, 

「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무능수론」

장지연; 
「

시일야방성대곡」

박성홈: 
「

애국론,

주시경; 
「

국어와 g-문의 필요,

(3)가사체 정론시가

작가미기 재: 
「

개꼬리 3년,, 「 동창만록」, 
「 득의천지,, 「

송병준아,, 
「
응건대」, 

「
필하



247

단평,, 
「

통상신약,, 
「

병문수작,, 
「
장하고도 슬프도다,, 「

또 다시 한번 권고하노라,. 「
고

금춘혼,, 
「
영응기념제」

(4)신소설과 창가

이인직: 
「
혈의 누., 

「모란봉,, 「

7의성,, 
「
치악산」,, 

「은세계,

이해조: 「
자유종,, 

「
빈상설., 

「구마검,, 「모란병,, 「화세계,, 「화의 혈,, 
「옥중화,,

「

강상련., 
「

연의각,, 
「토의간,, 「

철세계,

안국선; 
「공제회

최찬식: 「추월색,, 「
안의 성,, 

「금강문,, 「
춘몽,, 

r
설중매.

김교제; 
「
현미경,, 

「비행선,, 
「
목단화,, 

「
몽조,

(5)창가

이용우; 
「

애국가,

이중원: 
「

독립가,, 
「

동심가,

김교익: 
「
신문가,

최병현i 
「
독립가,

작가미기 재; 
「
상봉유사,, 

「개교가,, 「학도가,, 
「
권면가,, 

「소년남자가,, 「
한반도,

<1910-1920년대 전반기>

(1 >부르죠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김 역; 번역시집-「오뇌의 무도」, 
「기탄자리1, y 원정」, r 신일」

창작시집-「해파리의 노래」, r 금모래1, r 봄의 노 래」, 「안서시집」, 
r 지새는

방」, r 먼동이 틀 때2

이광수: 
「
젊은 꿈,, 

「
방황,, 

「
무졍,, 

「개척자,, 
'「

민족개조론,(논설), 
「
단종애사,,

「

혁명가의 안해,, 
「

畓,

(2)반일애국문학의 창조발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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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r 불교대전4, r

닐의 침묵」, 
「혹풍,(장편소설>,

방정환; 
r 사할의 선물J(동 화집 ), 

r 소파전집J, 「

형제벌,, 
「귀뚜라미,, r

가올밤,,

(이상 동시 ), 
「

이상한 샘 물,, 
「

귀먹은 집오리.(이상 동화)

기타: 
「3. 1운동가,, 「 독립운동가,, 

「

광복가,, 
「
3. 1 만세가,, 「

압록강의 노 래,, 
「
망향

가」, 
「조국사상가, 「

인산인해가,

신체호;소설-「꿈하늘, 
「
용과 용의 대격전,, 「백세노승의 미인담,,

시-「새벽의 별, 
「L-j의것,

정론-「무능수론,, 
「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역사저작-r조선사연구초」, 
['조 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T%, r 조 선사」

t

(3>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헌상윤; 
「
한의 일생」

걱 정없올 이 :
「
절교의 서,

양건식 :
「

슬픈 모순,

현진건; 
「
희생화,, 「빈 처,, 「술권하는 사회,, 「

타락자,, 
「
할머니의 죽음,, 「

운수

좋은 날,, 
「B사감과 러브레터,, 

「
사립정신병원장」, 

「적도,, 
「
혹치상지,, 

「
무영탑,

나도향; 
「
補은 시절,, 

「

별을 안거든 울지나말걷,, 
「
엣날의 꿈은 창백하더이다,,

「
환회,, 

「행랑자식,, 「 자기를 찾기전,, 
「
물레빙-아,, 

「
지형근., 

「
벙어리 삼룡이,,

김소윌; 시 집-r진말래꽃4, 
y 소월시초d, r 김소월시선집4,

시론-「시혼,

시-「긴 숙시., 
「
먼 후일,, 「 밭고랑우에서,, 「

상쾌한 아침,,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

진달래꽃,, 
「 급잔디,, 「

삭주구성,, 「
산유

화」, 「 예이야기J, 
「

버 리운 믐,, 
「

가는 긷., 
「

접 동새., 「초혼,

이 익상: 
「

광란,, 
「
畓의 세례,, 「쫓거가는이들,, 「

키 잃은 범선」, 
r
짓曾힌 진주,

송순일: 
「

서기 셍활,

강영균: 
「
나의애원,

이 벙옥: 
「

봄의 예포.

조 운: 
「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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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촌; 
「
구가정의 끌날,

김수산; 
「산돼지,(회곡)

(4)무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프로레타리아문학

최서해; 
「

管출기,, 
「

혈혼,(수펼), 
「고국,, 「탈츨7'l., 

「
기아와 살육,, 「

총염,, 
「
박돌

의 죽음,, 「큰물진 뒤,, 
「매월., 「IS원,, 「

전아사,

조명희: 「
농촌사람들,

이기영: 
'

민촌,

유완희; 
「
영오의 죽음,

김창술; 
「
대도행.

김영팔; 
「
부음,(회곡)

이상화; 
「나의 침실로., 

「
가을의 풍경,, 「

단조,, 
「금강예찬,, 「

원시적 읍울,, 
「
가장

비통한 기욕,, 
「
가상,, 

「시인에게., 「극단,, 「
통곡,, 

「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 선구자

의 노 래」, 
「
바다의 노 래」, 

「오늘의 노 래,,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 10-1945. 8>(항일혁명투쟁시기문학)

(1>항일혁명문학

(1)항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전

김형직; 
'

전진가,, 
「
정신가,, 

「
명신학교교가,, 

「
남산의 푸른 소나무,, 「

짓밟헌 동

포야 일어나거라,, 
「
자장가,, r 국어독븐1

강반석; 
「하늘은야 높고,, 

「
만경대에 봄은 와도,

(2)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 혁명적 문학

<시가>

「
혁명가,, 

「
사향가,, 

「무산청년가,, 「여자투사가,, 
「
여성해방가,, 

「소년군가,, 「
아

동단가,, 
「
혁명군은 왔고나,, 

r
어데까지 왔니., 

「
혁명군늘이,, 

「소년애국가,, 「

응원가,

김일성: 
「조선의 노래,, 「

조 선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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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문학>

「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

혈분만국회,, 「3인1당,, 「
지주와 머슴군,, 「

寺혈귀,,

「복수,, 「
아버지의 뜻을 이어,, 

「

성황당,, 
「

딸에 게서 온 편지,, 
「꽃파는 처녀」

(3)항일무장투쟁시기 혁멍 적 문학

<시가>

김일성; 
「조선인민헉명군,, 「

반일전가,, 
「조국광복회 10대강렁가,,

된

「토벌가,, 「
피바다가,, 

「요일가,, 「유격대행진곡,, 「빨치산추도가,, 
「

유격대추도가

, ,

「

추도가,, 
「
인민주권가,, 

「즐거운 무도곡,, 
「유희곡,, 「

총동원가,, 「결사전가,, 
「 노동

자

자가,, 
「

농민혁명가,, 
「어성의 노 래,, 「

아동단가,, 
「

통일전선가,, 
「
민족해방가,, 「병사의

무예,

<극문학>

김일성: 
「
아버 지는 이 겼다,, 

「
피바다,, 

「
한 자위단원의 운명」

'

유언을 받들고,, 
「
길남이,, 

' 10월의 걸의,, 
'

한 고 학생의 가정,, 「
한 지식인의

각성,, 
「
기민탄식,, 

「

자위단,, 
「
민머느리,, 

「

무당과 의원,, 
「
경축대회,, 

「게다짝이 운

다,, 
「

웃는 집에 복이 온다,, 「
슬픔이 변하어 기쁨이 되도다,, 

「
아버지와 남편을 찾는

사람들,,

<2j항일헉명투쟁의 영향밑에 발전한 진보적문학

<평론>

윤기정; 
'

무산문예가의 창작적 태도.

조명회: 「
<힘>의 예술을,<힘>의 예술가를,

이기영: 
「

집단의식올 강조하는 문학,

<소설>

조명회 : 「아들의 마음,, 
「

낙동강,, 「김엉 일의 죽음,(희곡), 
「
t사,(회곡), r 봄잔

디밭우에」(시집 ), 
「

땅속으로,, 「 농촌사람들,, 「저 기 압,, 「새거지,, 「
동지,, 

「R군에게,, 「

춘선이,, 「

짓曾힌 고 려.<산문시 ), 
「10월의 노래,<시 ), 

「어자骨걱대,(시 ), 
「
맹세하고 나



251

서자,(시), 
「볼쉐비코의 봄,(시 )

이기영; 
「민며느리,, 「

원보,, 
「제지공장촌,, 「

적막,, 
「
돈,, 

「오빠의 비밀편지,, 
「

가

난한 사람들,, 
「 쥐이야기,, 「

민촌,. 
「

농부 정도룡,, 
「

농부의 집,, 
「

쥐불,<서화), 「
2 향,,

「
인간수업., 

「유한부인,, 「
텍,, 「

어머니., 
r 소부,, 「

왜가.리촌,, 
「

양캐., 
「

봄,

강경 애: 
「
간도야 잘 있거라,, 

「

채전,, 
「
해고,, 

「소금,, 「

인간문제.

채만셕i 「새 길로,, 
「
화믈자동차,, 「레디메이드인.생,, 「

인테근i와 빈대떡,, 「소망,,

「
예수나 믿었더면., 

「
치숙,, 

「
천하태평춘,, 

「
탁류,

심 훈: 
「
탈춤,, 

「먼동이 틀 때., 
「
동방의 여인,, 

「

영원의 미소., 
「 직녀성., 「

상록

수」
디

이효석; 
「 도시와 유령,, 

「 노령근해,, 「
상륙,, 

r
북극사신,, 

「

행진곡,, 
「

돈,, 
「
성수

부,, 
「
성화,, 

'

메밀꽃 팰무렵,, 
'

낙엽기,, 「

장미병들다,, 
「
인간산문,

엄홍섭; 
「
안개속의 춘삼이,, 

「
흘러간 마을,, 

「
아버지의 소식,, 「

정열기.

이북명; 
「
민보의 생활표,, 

「질소비료공장,

이동규; 
「oi름,, 「

우박,

윤기정: 
'

양회굴뚝,

박승극; 
「
평범한 이야기,

한설야: 
「
황혼,

한인택: 
「
선풍시대,, 

「월급날,

송 영; 
「
새로 들어온 야학생,

안준식 i
「
아버지와 딸,

현경준; 
「

별 
'

현진건; 
「

무영탑,, 
「
흑치상지,

홍명희; 
「
임꺽정,

박승극; 
「
술,

<시>

유완희: 
「

민중의 행렬,, 
「
어둠에 흐르는 소리,, 「

나의 행진곡,, 
「아우의 무덤,,

「여직공,, 
「

희생자,, 
「

향락시장,, ,

f
자라나는 힘,

김 창술; 
「

지형을 뜨는 무리,, 
「
무덤을 파는 소리,, 「

전개,, 
「

앗을대로 앗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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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 「김 밤이 지새어지다,, 
r

대도행,, 
「

새벽,, 
「5월의 훈거,, 

「

가신 뒤,,

박아지: 
「
나의 노 래여!,, 

「
갈 땅도 엾는 봄各 오지나 말지,, 「

봄을 그리는 마

음,, 
「이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소,, 

「
나의 하루」, 

「

숙아」

권 환; 
「

가랴거든 가거라,, 
「

정지한 기 계,, 「
머리를 땅까지 숙일 때까지, 

「

왜

어른이 안 되여요」(소년시), 
「처녀장미꼿,<동화), 

「

언법,(소년소설), 
「팔,, 「아버지 김

첨지 어서 갑시다! 쇠돌아 갓난아 어서 가자!,

박세영: 「야습,, 「 누나,, 「 산골의 공장,, 「
그 립구나 내 고 향,, 

「
산제비,, 

「
우리들의

a

40년,

송순일; 
「 가올을 등진 무리,, 

「
불행아,, 

「
어공,

김소엽; 
「

畓 한줌 쥐고,

김조규[ 
「
삼춘읍혈,

강경애[ 
「
이 땅의 各,

민벙균; 「해빙기의 재령강반,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원우; 
「5월의 해안선」, 

「

태모,

이 찬: 
「

어화,, 
「그대들을 보내고,, 「

만기,, 
「
먼회,, 

「부음,, 「국겅의 밭,, 
「눈내리

는 보성의 방,

양운한: 「 구두,

김우철: 
「

북극의 봄,

안용만; 
「

살구 딸 6월」

<극문학>

김엉괄; 「
싸움,, 

「

불이야,, 「어성,, 「

부음,, 「어떤 무대감독의 이야기,, 
「아버지와

딸,, 
'

곱장칼,, 
'

세식구,,

송 영 [
'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
신임이사장,, 

「
황금산,, 

「

윤사]일가,, 「김삿갓,,

「석공조합대표,, 「군중정류,, 「백양화,,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 
「 호신술,

이기영; 
「

월회,, 「인신교주,

채만식 :
「

제향날,, 
「

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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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북한문학사의 기술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먼저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가장 큰 획올 셜정하는 것이 1926년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가

'

김일성이 역사발전의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 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그 때로부터 항일무장투쟁에 의해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

다. 즉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학도 자연히 거기에 맞추어 변화된다는 가설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은 문학올 사회변동에 종속된

것으로 보기 [qi문에 가능한 것이며 문학자체의 내적 변동은 오히려 소홀히 취급되

거나 무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의병장들의 작품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과 정론을 중요하게 취급하:크 있음이 눈에 뜨인다. 기티

창가와 신소설의 경우는 작가와 작품선졍에 있어서 낱한과 코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1910-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작가선졍이나 작품의 선정도 그 가치평가에서

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나면 코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남한에서 근대문학의

성 립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중요작가들

이 거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작가로는 최남선, 김 억, 이광수, 한용운, 방정

환, 선채호, 현진건, 나도향, 김소월, 이익상, 최서해,조명회, 이상화 등이 있는데 이들

시인, 소설가들은 몇 명을 제외하면 남한문학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작가들

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북한문학사는 현저하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였으리라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26년올 기점으로 하여 북한문학사는 헌저한 변화를 보이

는데 먼저 김형직과 강반석의 문학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항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

전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된 작품들各 일별하면 그것이 문학적인 가

치보다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판별할 수 있다. 김
m

형직이 지였다는 
「

자장가,나 
r

명신학교교가,, 강반석이 지였다는 
「

하늘은야 높고,

등은 문학적인 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김일성이라는 
'

민족의 영웅' 이 관계되

었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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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항일혁멍투쟁의 헉명문학' 에서는 주로 혁명과 관계된 시가나 김일성의

작품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톡히 김일성의 작품 앞에는 다1개간 
'

骨후의 고 전적

멍작' 이라는 수식어가 꼭 뭉장한다. 이 시 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극문학이 많다

는 점과 김 일성 이외의 작가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극문

학이 많다는 젓은 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혁명투쟁의 와중에서 단체관람이나 선

동적인 효과가 강하기 때문일 수 있겠고 한 편 김일성 이외의 작가가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은 검일성과 다른 작가들을 같은 위치에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김일성의 위

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 시기의 작품들은 남한문학사에서 진혀 고 리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서 남북
x

문학사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 하

겠지만 작가의 진위문제, 작품성에 대해 남한쪽에서도 진지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한 편 이 시기의 문학에서 
'

항얼혁명문학의 역사적 터전' 이라는 김형직과 강

반석의 문학과 
'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 문학' 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 

항일혁명투

쟁의 영향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 란에서는 남한문학사에서도 흔히 거론되는 작가

들이 등장한다. 윤기정, 조명회, 이기영, 강겅애, 채만식, 심 훈, 이효석, 엄홍섭, 이북

명, 현진건, 유완회, 김창술, 박아지, 권 환, 박세영, 이 찬, 송 영 등이 주요작가료 등장

하고 있는데 이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남한문학사에서 자주 거명되는 작가들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들이 
'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 에 위

치항으로써 곧 깁형직과 강반석,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혁명문학의 엉향권내에 들게

되어있고 작가나 작품의 선정에서 카프계열을 위주로 하고 었음을 제외한다면 구체

적으로 작품 내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는 밝허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문학적 성과보다는 카프계열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영향권내에 있음을 피력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문학사에서 다루어 진 작가들을 작가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

다. (*는 다루어진 작가, - 는 다루어지지 않은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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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쟝르 작 가 조선문학통사 조선문학사 조선문학개관

소설 강경애 수 + +

걱정없올이 - + +

곤i물생 + + -

국여생 + + +

김교제 
- + -F

깁동인 
- + -

나도향 + +

박승극 
- + +

반 아 
- i -

송순일 
- + +

신채호 
- + +

심 훈 
- - +

안국선 
- + 수

안준식 
- +

양건식 수 수

엄홍섭 + + al-

윤기정 + 수 +

이광수 
- 수 +

이기영 
-F -l- +

이동규 
- + +

이북명 rf- +

이익상 
-

-lh +

이인직 
- 騰 +

이장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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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d 
-H { +

이효석 
- - +

채만식 
-

-IF
.

+

최서해 { + +

최찬식 
- { -

한설야 { - +

한인택 
- 

-F ' {

현겅준 
- + +

헌상윤 
- - +

현진건 { + +

홍뼝회 + - +

시 강영균 - + t

권 환 + + +

김석송 
- -IF 

-

김소엽 - - +

김소월 + - +

김 억 
-

- +

김우철 
-IF 

- +

김조규 
- - +

김창술 + + +

김 택영 - { bI-

민병균 -
- +

박세영 + + -b

박아지 - -IF +

박팔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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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만 
-

-

안종근 
- -H +

양운환 -
- {

유완회 +

유인석 - + +

이병욱 - { +

이상화 + 수 +

이용악 
-

- +

u

이원우 al- 
-

이 찬 - + +

정해산 - 수 +

조명회 + -H {

조 운 
- 가 -l-

천청송 - + -

최남선 - - 추

최익현 - + 수

한용운 
-

- 수

황 현 
- 수 +

평론 권구현 + - -

김남천 + - -

길복진 
- + -

김화산 수 - -

박영회 + -h 
-

이성태 + 수 -

이원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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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재 
- + 跡

임 화 {
,

한 식 
- + -

희곡 김수산 
- + +

김영팔 
- + +

송 영 
blF +

.

+

진우촌 
- + +

아동문학

김북원 + i- 臧

남궁만 + - 釋

방정환 + - +

홍 구 i 韓 國

창가 김교익 
- + -F

이중원 
- + +

최병현 
- + +

고

위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문학통사」에서보다 r 조선문학사」나 특히

최근에 나온 
r 조선문학개관J에 실린 작가의 수가 월등히 많은데 물론 가치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기는 해도 더 많은 작가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긍정 적 인 평가듈 받올 수 있다. 특히 y 조선문학개관」에 비로소 등장하는 이 인직,

헌상윤, 심 훈, 이효석과 시에 있어서의 최남선, 김 억, 한용운의 경우는 특기할만한

것이다. 그것은 곧 기존의 북한문학사보다는 시각의 유연성을 보이는 조 짐으로 해

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남북문학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작가별 양상올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대상이 되는 것은 북한의 문학사 중 자료를 그나마 확대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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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r
조 선문학개관1과 남한에서의 대표적인 문학A'[인 조 연현의 「

한국현대문학사.,

김윤식. 김 헌의 r 한국문학사4이다. 백 철의 「신문학사조사」는 백과사전식이어서

대부분의 작가가 등장하므로 섕략했고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는 거의 모든 작가

를 다 대상으로 삼은 방대한 작업이어서 여기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샘략했

다.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910년c]i에서 1930년대까지로 하였다. 편의상 작가

명은 가나다 순에 의하였고 r 조선문학개관」은 책명을 그대로, 나머지는 저자의 이

름을 따서 분류한다.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은 피하고 중요하게 언급된 작가만 취

하였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

대상작가 조선문학개관 조연현 김윤식

강경애 + -

권 환 + 騰
繼

김광균 
- - 수

김기진 
- + 騰

김동명 
- + 韓

김동인 
- + {

김동환 
- + 驛

김석송 
- { 擊

김소월 + + +

길 억 + + ' 騰

g군 驛

김 영랑 
- 

- {

김영팔 + 霧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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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
- +

김창술 + -
-

김판태 -

- +

나도향 + { -

박세영 -h 
-

-

된

박아지 { -
-

박영회 - 

+ -

박종화 - 

+ -

박태원 -
- +

방정환 추 -
-

변영료 - + -

송 영 + -
-

신채호 -F 
-

-

심 훈 + -
-

양주동 - -F 
-

엄홍섭 수 -

-

염상섭 - 

+ -F

오상순 - 

+ -

a

유완회 + -

윤기정 + -



윤동주 - - +

이광수 + 추 수

이기영 + -F 
-

이병기 - - -F

이북명 + -
-

이 상 
- - +

j

이상화 + +

이은상 
- -

-

이익상 + 수 -

이 찬 + - -

이태준 
- -

이효석 + - -

임 화 - - +

전영택 
- -

졍지용 
- - +

조명회 + + -

주요섭 - + -

주요한 - + +

채만식 + - -F

최남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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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해 
-F + {

한용운 수 { +

현진건 + -F +

황석우 
- + -

된

<표3>에서 보면 북한의 「
조 선문학개관4에 등장하는 작가로 남한의 문학사 중

최

어느 한 곳에 등장하는 작가는 김 억, 나도향, 이기영, 이익상, 조 명희, 채만석 등이며

세 군데 다 등장하는 작가는 시인으로는 최남선, 김소월, 이상화, 한용운, 소설가로는

이광수, 최서해, 현진건 등이다.

남북한 문학사에서 이들의 평가를 상호 비교합으로써 문학사기술의 통일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세 문학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작

가를 모두 선택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

에서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받는 김소월과 이상화를 선택해서 고 찰하고자 한다.

111 각 작가의 평가의 양상

남북한의 문학사를 점검하면서 각각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기 때문에

실상 그 시각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지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

제와 직 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 차이는 근,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데 특히 북한에서 헌대로 취급하는 1926년 이후의 문학은 편차가 너무 큰 것이 사

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부터는19) 이 데올로기의
고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일한 환경 밑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 20년대와 80

19 >낱한의 정권 수립온 1948년 3월 15일이고 4한의 정권수립욘 1948년 9월 9원로 되어 있다. 하성수,
[' 남로당사J 세계, 1986.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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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해 
-F + {

한용운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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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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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를 기술하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니라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

제와 직 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 차이는 근,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데 특히 북한에서 헌대로 취급하는 1926년 이후의 문학은 편차가 너무 큰 것이 사

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부터는19) 이 데올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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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당사J 세계, 1986.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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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문학을 보는 시각 차이 또한 크 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혹감을 감츨 수

엾는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동일한 화경 밑에 존재하는 동일한 문학작품이 그

시대를 대표할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평가는 어떵든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성까지는 가지고 있올 법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평가는 많은 차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한의 근대문학에서 항상 운위되는 작가들, 주요한, 한용운, 이육

사, 윤동주의 이름이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이 상은

소설가로도 시인으로도 등장하지 않으며 박영희나 김기전, 이태준, 임 화, 김남천 둥

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 런가 하면 소설에 있어서 이해조, 현전건, 나도향, 최
u

서해, 이기영, 조 명회, 강경애, 양건식, 국여생,윤기정, 이북명, 엄훙섭, 시에 있어서 이

상화와 김창술, 유완희, 박세영, 권 환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

서 주요 작가로 등장하는 사랖들은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대체적으로 소흘히 취급되거나 최근에 와서야 재평가가 이루어지

는 정도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r 조선문학개관1에서 oki느 弔도 대상이 확대

된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크 게 만족스런 정도는 아니다.

특히 항일시인인 이육사와 윤동주가 북한 문학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도 이상한 일이고 항일 독립운동과 투철한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한용운이 r 조선문

학개관4에 와서야 겨우 등장하는 것이다. 
「조선문학개관」에서는 한용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나라잃은 민족의 설음과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깊은 정서와 사색을

담아 절절하게 노 래한 것이 특정이다. 한용운의 작품들은 애상적인 색조와 불교

적인 요소를 가진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1919년 3. 1 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일제식

민지동치하의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비애와 아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

비록 긍정적이라고는 하나 한용운이 가지는 남한 문학사에서의 비중을 생각한

다면 치극히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r 조 [문학개관 에 와서야 비로소 등

장한다는 의미에서 소홀히 취급된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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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김소월에 대한 평가

남한의 문학사에서 한국근대시릍 논하는 자리에서는 김소윌만큼 위상이 높

게 평가된 경우는 드 물다. 김소월과 그의 작품에 대한 작가론이나 작품른이 다론

시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2이과 아직도 그의 시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젓이 곧 소월시의 우수성울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월시의 특질욜 해명하기 위한 연구省과들은 l )민족의 보편적 정서
u

인 恨에 접맥되어 있다는 것, 기운올에 있어서 전통적 율격인 3음보격을 위주로 하

면서도 음수올에 얽매이지 압고 이률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의미에 따라 운율의

합당한 변화暑 고 려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소월

시의 미학적 특질올 밝히는데 연구자들이 노 력을 경주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소월에 대하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률 살펴보

자. 우선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사 중에서 김소월이 언급되

고 있는 문학사는 r 조선문학통사2와 y 조선문학개관It이고 r 조선문학사2에는 김소월

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톡이하다. 7 조선문학사」에서는 <창조> <폐허% <백

조>률 다루면서 
'

0. 1 인민봉기를 계기로 역사무대에서 밀려나간 민족부르죠아지들의

정신적 파산과 그에 충격을 받은 소부르죠아인테리들의 괘배주의와 염세주의적 기

분을 반영하고 나선' 것으로, 
'

사랑돌의 관심을 동물적인 관능세계에 쏠리게 함으

로써 그들의 사상의식올 마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였다고 하고 
4

한결같이 현실사

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외면하고 생활에 대한 허무와 절망, 비애와 죽음을 예

찬하면서 사랑들욜 동물적인 본능과 방탕에로 이끌어가려는 목적을 추구한w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21)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인올 개별적으로는 한 사람

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 선문학사」에서의 기술태도는 1020년대 전

반기의 문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 그것은 남한의 문학사에서 지적하는 바

와 같이 20년대 전반기의 문학이 현실인식이 미비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의식에서 유래되兎다는 젓이다.

2이김소월에 대한 언구목록표m 김종욱에 의하면 1981 넌까지의 연구결과가 170편이2 윤주은에 %하ty

7982년 까지의 연구던과가 188편이다. 그 이후에 발표된 것과 단편적인 언급까지플 포함한다면 o 수는

훨씬 활어납 젓이다. 김종욱, t' 원본 소월 전집., 황성사, 1982. 윤주은, l' 김소웡시 원 본언구1, 학문사,1933,

참조.
21 ) 박종원. 최탁호. 류 만, 「조선문학사b,, 과학백과사전骨판사, (열사람 제같행 ).190-lS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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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r 조선문학통사」(현대편) 서도 김스월에 대한 평가는 본격적이지 않다.

즉 1919년에서 1930년까지의 문학을 다루면서 첫째항목으로서 
'

프를레타리아 문

학' 으로 산문과 시, 평론을 다루고 기타항목으로서 
'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오의 진보

적 문학' 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나도향과 김소월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 언급된 김소월에 대한 평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김소월은 3. 1운동 이후 앙양되는 조션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결부되어 있

지는 못 하였으며 당대 사회에 있어서의 혁명적 파도를 자기 시의 맥박으로 하

지는 못 하였다. 물른 김소월의 시는 당대 현실에 있어서의 조선 인민의 전실

한 생활 감정에 대하역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진실은 3. 1운동 이후 앙양

되는 새로운 사회현설의 진실의 전면성에는 미치지 못 한 제한적인 것이였으며

불완전한 것이었다.22)

4소월의 시문학의 사회적 기초는 농민의 생활이다. 그 는 3. 1운동 이후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의 담당자로서의 새로운 역량은 무엇이며 또 그

것이 어떻게 해서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조선 인민올 해방시켜줄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였다.23)

진술된 바와 같이 김소월에 대한 7 조선문학통/와2의 평가는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 적인 반면에 현실의 진싣의 전면성에는 미치지 못 한,

새로운 국면은 제시하지 못 한 제한적인 것,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문학사에 앴어서 김소월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인민들의 근로문제를 다룬

시들에 한정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높게 평가받는 작품은 
「밭고랑 우에서.와 

「
바

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이다.

우리 두 사람은

키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도랑 우에 앉었어라

일을 하고 쉬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꽃이 필 때

오오. 빛나는 태양을 내려쬐이며

새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노 래 불러라

오오 은헤여 살아있는 몸에 넘치는 은혜여

모든 은근스러음이 우리의 맘속을 차지하여라

22)r조선문학통사」,96면.

23)「조선둔학통사1 S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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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끝은 어디 자애의 하늘은 넓게도 덮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일하며 살아 있어서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달마다도

새라 새로운 환회를 지어내며 늘 같은 땅 우에서

다시 한번 활기있게 웃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바람에 믿리우는 보리밭 속으로

호미들고 듈어갔어라 가지런히 가지런히

걸어나가는 기쁨이여 오오 생명의 향상이여
「 밭고랑 우에서, 전문-

u

이 시에 대한 평가는 이 시률 쓴 시인이 
'

창조적인 로동 속에서 인간의 미와

힘을 보았으며 상쾌한 정성과 꽝활한 정신의 약동을 감득한다'24)는 것이다.

한 편, 
「바라건대는. . . , 은 부르죠아적 사회조건 하에서 근로가 얼마나 보람없

는 것으로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런 노예적인 것으로 되고 있느냐

에 대하여 말한 것이며, 근로하는 농민들의 공포스러운 운명에 대하어 노 래했다25)

고 말한다. 따라서 김소월에 대한 
y 조선문학통사」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근로의

문제에 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빌·올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인민생활에서의 근로의 문제를 취급하며 근로를 모든 헌실적 현상욜

규정하는 종국적 요인으로 보는 자기의 미학적 견해를 형상하기도 했다.26>

「조선문학개관,에서의 김소월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10-1920년대 전반기의 문학올 다루면서 
'

1. 부르죠아계몽문학으로서의 신문학,

2. 반일애국문학의 창조발천, 3. 비판적사실주의문학, 4. 무산계급의 리익을 반엉한

프로레타리아문학' 으로 항목을 설정하고 2항목에서는 신채호를, 3항목에서는 나도

향과 김소월을, 4항목에서는 최서해와 이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맣하자

면 r 조선문학통사%,에서 
'

- 이외의 진보적 문학' 에서 
'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으로 항

목설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은 있지만 그 기술상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

는 것이다.

r 조선문학개관J에서 언급하는 소월의 시는 
「
긴 숙시,, 「먼 후일,, 「밭고랑우에

서., 
「

상쾌한 아침..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진달

m夢

24)r조선문학통사%t 98면.

2S)['조선문학통사4, 99면.

26)['조선(학昏사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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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끗,, 
「
금잔디,, 

「삭주구성,, 「산유화,, 「엣이야기,, 
「
버리운 몸,, 

「
가는 길,, 

「
접동새,

' 초魯,등이며 시른으로 
' 시혼,이 있다는 것과 시집으로 「

진달래꽃., r 소 멸시츠.,y김

소월시선집4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 편 작품이 인용되는 것은 
「금잔 . 와

「초혼,이다.

y 조선문학개관Ie에서는 김소월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평하

고
「
밭고랑우에서., 

「
상쾌한 아침., 

「
바라건대는...,은 농민들을 동정하는 인도주의

적 정신이 구현되어 있고 
「
진달래꽃,, 「금잔디,, 「

삭주국성., 
「
산유화,는 조국의 아름

다운 자연과 향토적 풍속을 노 래하였으며 특히 
「급잔디,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민요풍의 운율로 짙은 서정 속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면서 전문을 인용하
圍

고 있다. 또 김소월시의 미학정서적 특징의 하나는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잃어

진 지난 날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울분의 감정과 결합되어 노래되고 있는 것인데

「
옛이야기,, 

「
버리운 몸,, 

「
가는 길,, 

「
접동새, 등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 비애

와 울분을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27)

특히 「초혼,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내리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시 
「초혼,에서는 나라를 빼앗건 민족의 슬픔을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에 비유하여 가슴 아프게 h래當'[고 있다. 시에서 산산이 부

서지고 허공중에 깨여진 이름, 블러도 대답엾는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던 서졍

적 주인공은 셜음에 겨워 통곡의 격정을 터뜨린다.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음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벳겨가지만

하늘과 땅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 이 자리에 들이 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t

사랑하던 그 사람이억1

시는 이처럼 그 속에 솟구치며 홀러넘치는 애1국적 격정의 분류로 하여 사

람들에게 뜨 거운 시적 감흥고i 사색을 안겨준다.28)
m

결론적으로 r 조선문학개관2에서는 다음과 같이 김소월을 평가하고 있다.

認 認:,'창벌""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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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칠의 시들은 풍부하고 섬세한 서정과 음악적인 운율, 아음답고 간결한

시어와 정교하고 평이한 형식, 짙은 향토적 색채와 먼족적 정서로 하힉 당시 우

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소월은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당대헌실올 부정하며 먼족적 비애

와 응분을 토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을 響고 나활 방도와 전망을 제시하지

못 한 것파 같은 결함을 드러내 놓았다.

이러한 제한성에도 블구하고 애국적인 감정파 민족적 정서를 민요풍의 아

릎다운 형식에 구헙한 그의 서정시들은 1920년대 시문학에서 이채를 띠었으며

시형식 발전에 기여하였다.29)

4

결론에 이른 부분은 결국 세계관의 제한성으로 비애와 울분에만 그 치고 전망

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으로서 y 조선문학통사」에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y 조선문학개판」은 좀 더 긍정적인 평가에 도달하고 있는

데 왜냐하면 r 조선문학통사」에서 인용을 하면서 높게 평가한 
「밭고랑우에서,와 r

바

라건대는. . . 」 대신에 
「

금잔디,와 
「초횬,을 증요하게 취급하였다는 점과 2920년대

시형식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r 죠선문학통사J에서 인용한 작품듈, 「밭고랑우에서,와 「
바라건대는. . . , 은 소

월의 후기시작품으로 사실상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

소월은 시작 후기에 들어 소재상의 변화를 보이면서 「밭고랑우에서,와 「
바라건대

는. . . , ,

「옷과 밥과 자유,, 
「
나무리벌노래,, 

「
돈타령., 「

생과 돈과 사, 등을 曾표하였

고 최근에 들어 문학사회학의 영향으로 그 작품들이 소개되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

긴 하지만 문학적 업적으로는 「진달래晋,이나 
「

산유화,, 
r
가는 길,, 

「초혼,에 미치지

못 하는 젓이 사실이다. 또한 김소월은 
'

그러한 작품을 쓰는데 많은 힘을 기올이

지 않았던'30) 것이다. 즉 r 조선문학통사」에 인용된 작품들은 소월의 진면목을 보

기에는 그 야말로 제한적인 것이다.

그러나 y 조선문학개관%r.에서 「骨잔디,와 r 초혼,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 조선문학몽사4의 시각을 불식하지 못

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 지적은 사실상 남한에서도 많은 논자들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

애국적인 감정과 민

족적 정서를 민요풍의 
'

아름다운 형식에 구현하였으며 당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시형식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펑가는 남한의

29)l'조선문학개관」, 361 먼.
30)조동일, t' 한국문학동사 히,,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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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유효한 것이다.

여]를 들면 김윤식. 김 현은 김소월에 대해 
'

7. 5조를 그 대로 수락하지 않고 새

로운 시형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최초의 시인이라'31)고 평가하고 있

고 김용직은 그것이 ' 

언어의 탄력과 입체성에 이르고 있다'32>고 평가한다.

「
조 선문학개관4에서 인용된 

「금잔디,와 「초혼,은 「조선문학통사J에서 김소월

의 대표작으로 중요하게 취급한 
「밭고랑우에서,와 「

바라건대는. . . , 보다는 문학적

성과면에서 앞서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 북한문학사 기술의 태도가 어느 정도 수정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제공해 준다. 즉 그것은 「조 선문학통사%6에서

기준이 되던 근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대 민족의식에 입각한 서정주의 내지는
.

운

율적인 면, 시어, 형식적인 면을 고 려한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학

사에서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세계관의 불명확, 비젼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말은 남

한의 문학사에서도 익히 지적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

서 상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III-2 이상화에 대한 평가

김소월의 경우 북한문학사에서 의면 당하거나 의외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이상화의 경우는 문학사에서의 위상이 극히 높게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

상화는 북한문학사에서 뿐만 아닉라 남한의 문학사에서도 모두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는 훨씬 더 흥미를 유발시킨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이상화가 모두 등장하고 있고

그 평가 또한 아주 긍정적이다. 일예로 「조선문학사4에서는 19세기 말-1925년까

지를 다루면서 총 2S2면 중 이상화에게 12면을 할애하고 있고 7 조선문학개관 1」은

원시고대-1920년대 전반기를 다루면서 3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1900-전후시기까지의

r 조선문학개관2에서는 391면 중 5면을 할애하고 있3다. 그 러나 사실상 북한 문학

사에서는 몇 면을 할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제목으로 엽어지는 그

u

자체가 대단한 평가이다. 왜냐하면 r 조선문학개관 1」에서는 김소월과 현진건, 나

도 향이 같은 챕터에 위치하고 이상화와 최서해가 갛은 챕터에 엮여져 있기 때문이

31 )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1, 143-149면 참조.
32)김용직, 「한국근대시사4, 새문사,370-383면.



270

다. 그 의 다른 작가들은 단편적이거나 소끌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상화

는 한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몇 명에 이르지 않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며 또한 평가

의 문제를 고 려한다고 할 때 그 위상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화의 시 중에서 북한문학사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f 조선문학통사%0에 「어

촌애겅,, 「
가상,, 

「이 해를 보내는 노래,, 「
시 인에게., 「

극단,, 
「

선구자의 노 래,, 「오늘

의 노래」, 「바다의 노 래,, 「저무는 놀 안에서,,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 앗긴 들

에도 봄은 오는가, 등 IX편이 등장하고 있고 
r

조 선문학사」에서는 
「
가장 비통한 기

욕,,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통곡」, 

「거러지,, 「
바다의 노 래,, 

「오늘의 노래,,

「

선구자의 노 래,, 
「
폭풍우暑 기다리는 마음,, 「

저무는 놀 안에서, 둥 9편올, 「조선문

학개관1」에서는 
「 나의 침실로,, 

「가을의 풍경,, 
「
단조,, 「금강례찬,, 

「
원시적 읍울」,

「
어촌애경,, 「

가장 비통한 기욕,, 
「
가상,, 

「
시인에 게,, 「극단,, 

「
통곡,, 

「
폭풍우를 기다

리는 마음,, 
「
선구자의 노 래,, 「

바다의노래,, 
「
오늘의 노래,,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

는가, 등 16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작품이 인용되는 것은 
「뻬앗긴 들. . . , 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고 「조선문학사」에 「
가장 비통한 기욕,, 

「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

음,, 
「
선구자의 노 래,, 

「

바다의 노 래,, 「오늘의 노 래,, 등이 더 인용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r 조 선문학사」와 7 조선문학개관 Isp에서 김소월과 이상

화률 다루는 면도 홍미있는 비교대상이다. 즉 
r 조 선문학사」에서는 김소월올 언급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상화에 대헤 길게 언급하고 있는 점, 7 조선문학개관 1」에

서는 김소월올 언급하면서도 이상촤률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점이 그것이다. 이것

은 최근에 나온 
「조선문학개관」이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로 긍점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다. 이상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먼저 r 조선문학사J에서 언급된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l )r가장 비통한 기욕,; 사람들을 불행파 고 통 속에 몰아넣는 일제식민지사

회에서는 살아서 학대와 치욕을 당하기보다 죽음을 바란다는 현실에 대한 비판

과 항거의 사상감겅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학정과

착취에 견디다 못 하여 이역땅으로 쫓겨가는 조선사람돌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뜨 거운 동정과 그 러한 불행을 둘씌우는 당대 현실에 대한 증오와 반항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헌실에 대한 항거의 기 백은 산설고 거치른 간도땅에서 무서운

고 역에 피멍이 든 가슴을 부여안고 고향이 못내 그 리워 잠 못 이루는 조선사람

들에 대한 동정퐈 결부일으로써 그 시적 열정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그 만큼 시

는 커다란 정서 적 공감올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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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잃어진 조국땅에 대한 비통한 심정과 사

랑의 감정올 노래하고 였다. . . 개성적 특징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시인의 대표

작어다. . .
그리하여 시에서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조·크을 i i앗김으로써 생팔의 봄

조차 때앗긴 우리 인민의 울분과 항거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울려나오고 있다.

이 시가 그처럼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그 러한 사

랑을 불러일으킨 조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 체험올 통하

여 노 래하면서 그 처럼 아름다운 조국을 잃은 우리 인민의 비통한 사상 감정과

지향을 진설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이다.

3)「통곡,; 원수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빼앗긴 조국 땅. . . 초보적인 인간의 권

리와 자유마저 무참히 짓旨고 억누르는 이 세상이 하도 저주로워 통곡하는 시인

의 울분올 토로하고 있다.

4)'거러지; 인민들을 거러지와도 같은 비참한 생활처지에 몰아넣은 간악한

세상에 항2i해 나셜 것을 호소하고 있다.

S)「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착취사회가 강요하는 자족과 굴종을 반대하고
'

자유해방을 지향해 나선 인민대중의 항거의 정신을· 노 래하고 있다. . . 바로 이러

한 회망에서 시인은 인민들에게 그러한 불행과 고J틈올 강요하는 일제통치 하의

착취제도를 청산해버릴 
'

폭풍우'릍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

6)「선구자의 노래,: 현실에 대한 울분과 폭풍-F의 도래에 대한 열망의 세계

에서 벗어나 항거와 투쟁의 세계에 들어서는 선구자의 열정과 결의를 노래하고

있다.

7)r바다의 노래,; 심오한 생팔탐구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항거와

투쟁에료 나서는 서정적 주인공의 자부심과 드높은 기개를 노래하고 있다.

8)r오늘의 노 래,: 헌실부정의 정신과 투쟁에 대한 겯의를 안고 분연히 항거

와 투쟁올 호소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적극적인 체험세계가 노 래되고 있다.33)

한 편 「조선문학개관 l」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상화의 시문학은 1925년경부터 새로운 절적 내용을 가지고 현저한 발전

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그 는 
「

가장 비통한 기욕,. 「가상,, 
「

시인에게., 
「극도L 둥과 같은

현실부정의 기백이 높은 시작품들올 맙이 내놓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현실에 대

한 심화된 시적 파악을 가지고 근로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옹호. 착취사회에 대

한 울분과 항거, 새 사회에 대한 지향과 염월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그 의 시문학에서는 특허 일제통치하에서 조선인민의 아픔과 분노의 감정을

반항의 목소리, 투쟁에로의 호소와 결부시켜 격동적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

리상화의 시문학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는 시 r 빼앗긴 들

에드 봄은 오는가,(IS26)이다. 이 시는 아름다운 언어와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 래하고 앴다. . , .

33)박종원. 최탁호. 류 만, 「조선문학사4.215-224면 管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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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겅시 
r

빼앗긴 들어]도 各온 오는가,는 풍부한 예술적 형상수법과 세련된

시어, 아롱다운 운률을 다양하고 적중하게 구사하여 땅을 빼앗거 봄마저 빼앗긴

조선농민묠의 비롱한 심정과 애국적 지향융 시적으로 일반화한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이상화의 시문학은 비록 시대적 밀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오는 필련의 약점

과 미숙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당대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항거정신으로 일관

된 주제사상적내용과 세련되고 완미한 형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높은 사상예술성

으로 하여 조선시문학외 발전풍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34)

이와같은 평가의 양상으로 볼 때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상화가 평가받는 것은
團

일제에 대한 항거정신을 표헌하고 있다는 것, 착취사회에 대한 항거, 근로인민들에

대한 옹호와 반항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선택은 그

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머 가치평가 또한 그 기준에 적용되고 있다.

각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
빼앗긴 들. . . , 도 그 기준이 적용되

고 있다. 다만 
r 빼앗긴 들. . . , 은 그 중에서도 풍부한 예술형상적 수법과 시어,

아름다운 운율에 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이 눈에 뜨 인다. 그 러면서도 한 편

으로는 시대적 및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오는 일련의 약점과 미숙성을 나타내고 있

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19CO년대의 대다수 시인과 소설가에게 적용되는 것이

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비판적 사설주의는 벗어났지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불충분하게 체현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대 문인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 근로자

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룰레타리아적 조직성올 갖추지 못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바, 김일셩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1926년이 되지 못 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젓이고 또한 그러한 한게는 1926넌 이후와

의 벤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1026년욜

기점으로 명확한 시대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의미룰 부여하는 북한문학사의 실상

올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북한문학사에서의 이상화에 대한 평가는 최고 정점에 위

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의 작품평가의 기준이 작품내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

라 전적으로 작품외적인 데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율조직과 형상기법에 있

어서 장졈을 말하긴 해도 그것이 어떨게 구체화되어 있는가라든지 의미적 맥락과

어떻 게 조직화되였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작품 내적 인

34)정冬고(, 박종원. l' 조선문%ii이]판 IA, 359-37] 면 발場.



273

문제는 다소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코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 북한문학사의

실정인 것이다.

남한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
빼앗긴 들. . . . 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남한의 문학사에서 「나의 침실로,가 언어의 조직 적인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비하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

지 않고 있음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에 의하면 
「
나의 침실로, 정도는 앞서 20년대 초반을 설명하면서 내세

운 
'

패배주의와 염세주의적 기분을 반영하고 나선 것' 으로, 
' 

사람들의 관심을 동물

인 관능세계에 쏠리게 함으로써 들의 사상의식올 마비시키려는 데' 목 이
.

있

였고, 
' 

한결같이 현실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외면하고 생활에 대한 허무와

절망, 비애와 죽음을 예찬하면서 사람들을 동물적인 본능과 방탕에로 이끌어가려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는 평가만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빼앗긴 들. . . . 이 남북한의 문학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다

는 것은 어쨌든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뜻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는 그 평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올 느 낀다.

북한에서의 평가는 위에서 예를들어 보았거니파 남한에서는 이상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김윤셕. 김 현의 
「한국문학사」에서는 식민지 초기의 시인들 중 김소월과

한용운, 이상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상화의 53편의 시 중 
「빼앗긴 들. . . . 과 

「
나의

침실로,, 
「
가을의 풍경,, 

「
이별., 

「역천,, 「가장 비통한 기욕,이 시로서의 품격을 갖추

고 있다고 하고 특히 
「

뻬앗긴. . . , 과 
「
나의 침실로,룰 2대 걸작일 뿐만 아니라 식민

지 초기의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5) 전반적으로 그의 시경향은 낭만

주의 적인 태도인데 즉 현실 밖에 이상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실 밖이라면 어

디든지 나가겠다는 태도를 뚜렷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현실에의 환멸은 초기에는

가정제도, 애정생활에서 온다고 하였으며 후기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에

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낭만주의적 경향을 가장 격렬하게 보여준 것이 
「빼受긴

들. . . . 이라는 것이다.
'

조동일은 y 한국문학통사 %에서 이상화를 
'

생촬에 근거를 둔 시가 뛰어난 표

35)김윤식. 김 현, 「한국문학사1,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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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갖추어 절실한 감동올 줄 수 있다는 것올 흘륭하게 입증慷다' 고 평가하고 뫈

념의 틀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진통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r

말세의 회탄,, 「나의 침실

로, ,

「

선구자의 노 래,, 
「

통곡,, 
「조소,, 「구루마꾼,, 「

엿장수,, 
r
거러지,, 

「
가장 비통한

기욕,, 
「빼앗긴 들. . . , ,

「
역천, 등을 거론했다.36) 특히 그는 ' 빼앗긴 들. . . , 올 평

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통일울 아무런 차질없이 이루었으므로, 이 시는 자연스럽게

읽히면서 절실한 감동을 준다. 그 래서 시를 가지런하게 다듭으려고 되도록 목

소리롤 낮추고 단조로운 애조나 회롱하고 마는 태도 ]-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昏휴하게 입중했다. 시로써 현실의 문제를 꽈헤쳐 부당한 억압과 맞서자면 말

이 거 칠어지고 짜임새가 산만해지게 마련이라는 주장도 이런 작품 때문에 견디

어내지 못 한다.37)

라고 하여 내용과 형식올 완벽하게 통일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화에 대

한 펑가는 많지만38) 주로 구조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미적 특질올 강조하거나 헌

실인식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펑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쪽도 한국근대시의 정점에 이 작품을 두는데 인색하지 않고 있

다.

결국 이상화의 시, 특히 「
빼앗긴 들, . . , 의 우수성은 조동일이 지적한 바와 같

이 작품내적인 미학에 있어서 뿐 아니라 관 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눈을 돌렀다

는 데 었고 더구나 그 것이 언어적 조직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문학사에서 주장하는 1026년을 기점으로 해

서 그 이전은 세계관에서 한계룔 보여준다는 점만 제외하면 적어도 우리는 남북문

학사에서 이상화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IV 남북문학사 기술의 원리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문학사는 작가와 작품의 선정에서부터 이

36)조동일, [' 한국문학통사 5」,, 188-191 면.

37)조동일, 앞의 해, 190면.

38)최동호, r 이상화시의 연7사」, r
현다1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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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동일, [' 한국문학통사 5」,, 188-191 면.

37)조동일, 앞의 해, 190면.

38)최동호, r 이상화시의 연7사」, r
현다1시의 정신사,, 열음사, 1985. 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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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일한 역사적 환경하에 있었던 일제 식

민지 시대의 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시각의 편차가 있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문학

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학사의 기술은 결국 문

학을 어떻게 보는가와 직결드i어 있으며 그 것은 또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는 우선 문학을 보는 시각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것 같다.
4

그러면 북한에서 문학을 뵤는 시각은 어떤가를 살펴보자. 먼저 과학. 백과사

전출판사의 
「문학예술사전」에서는 

'

문학' ,

'

문학이론' ,

'

문학사' 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문학:. . . 문학은 사람들을 사상미학적으로 교양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

로서 언어를 기본수昔으로 하여 생활올 형상적으로 반영한다. 문학은 추상적

인 논리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사회생활과 인간을 종합

적으로 반영한다. 문학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기본묘사대상으로 한

다. . .
그 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사상감정올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데 이

바지하여야 한다. . . 문학발전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보적

문학과 A취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 문학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 문학이 현·실을 외면하고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퇴폐적인 자연주의나 형식주의의 길로 1펄어지는 것과는 달리 근로인

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진뵤적 문학은 생황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길

로 나가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와서 가장 높은 탄계에 이른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함으로써 착취사회와 착취계급

올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노 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한

다.39)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은 언어로써 인간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며 인간의 생활.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

이Ci, 문학은 코 게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 

진보적 문학' 과 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

반동적 문학' 으로 양분되고 문학발전의 역사는 이 둘의 투쟁

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타과하여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문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문학을 실생활을 반영하는 반영의 이

론으로만 파악한다는 것, 진보적 문학과 반동적 문'·학이라는 양분법에 기초하고 있

39)「문학예술사전」. 과학. 백과사전奇판사,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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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가장 높은 단계는 사회주의 적 사설주의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

하여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외景으로만 치우치는 편

협성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헌실올 강조하는 젓은 그 자체가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외1냐하면 문학이란 작가의 정신현상의 소산으로서 작가는 결코 당대
4

의 헌실에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젓의 형상화는 언어 적 형식을 빌어 재체험되는 것이지 그 것이 곧 헌실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바, 
'

노동계급의 혁멍적 문학은 지구우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올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세게관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늠 중요합 역핥올 맡고 있다, 
' 4이 거나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께서 조 직영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참조된 혁명적문학예술은 사

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서 우리 문학예술의 고 귀한 혁명적 전통

으로 된다. 
' 41 )거나 

'

오늘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 문예사

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공산주의 적 인간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

는 데에 이르면 더욱 편협성各 띠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

당적. 혁명적. 인민적인 문학, 사상성과 예술성이 겯합된

참다운 혁명적 문학' 이 된다. 즉 북한의 문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 생활의 반영으로서의 문학 : 반영의 이론

2) 인간생활에 이바지하는 문학 ; 목적문학

3) 진보적 문학파 반동적 문학 ; 양분법

4)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가장 높은 단계

6) 김일성의 혁명적 문학예슬 ; 가장 빛나는 모범

6) 당성. 계급성. 인민성외 문학 : 참다운 혁명적 문학

한 편 
'

문학이론' 의 항에서는 
'

문학의 본성과 사회적 기능, 당성, 계급성, 인

민성 등 문학의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원칙을 연구하 . . . 문학작품의 분석원칙과 방

법들을 밝히'는 동시에 문학발전의 합법칙성도 연구한다. 
' 42) 고 하고 이러한 이론을

가장 명패하게 제시한 저이 맑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가일충 풍부화시킨 김일성의

40)앞의 책, 364면.

41 )같( 책, 같온 곳.

4기같은 책, 365면.



277

주체문예이론이며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

오늘 우리의 문학이론은 수령넘의 주체적

인 혁명문예사상을 과학이론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는 것올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는다. 
' 43) 고 명괴i하게 제시되는 것이다.

또 
'

문학사' 항목에서는 
'

문학사가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려면 매

개 문제들을 인맨사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당대의 사회제도, 계급투쟁, 경제관계,

정치 및 사회적 의셕형태들 그킥고 다른 예술종류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고 찰하여

야 한다. 
'

44) 고 전제하고 
' 

우리문학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

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함으로써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사로 되었

으며 인민대중을 사상미학적으로 교 양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m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

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올 살펴 볼 때 결국 북한의 문학이론이나 문학사는 김일성의 주체사

상에 귀결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가 몇 종류가 되지만 사실상 내용상에 있어

서 별 차이점올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선적인 이른전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을 보는 시각이 획일적일 때 대상의 선정

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올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편 남한 문학사의 기술태도는 어떤가 알아보자.

먼저 김윤셕. 김 헌은 r 한국문학사2에서 백 철과 조연현의 믄학사를 사조중심

의 문학사, 잡지 중심의 문학사여서 작가나 작품을 사조의 추종자로 만들었거나,사

회 적 여건과 정신적 배경을 경시兎다고 비판하면서 
'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

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는 감동의 세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문학적 집적물은 반드

시 감동과 享有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한다... 문학적 집적물이 정서적 반옹을 요

구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동시에 그 것이 개인적 산물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문

학작품에 개인의 서명이 붙게 된 이후의 문학과 그 이전의 문학의 차이는 그 개인

성에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의미를 어떤 방식

으로든지 드 러내고 있는 대표자로서의 개인이다. 
' 4·'5)라고 하고 문학적 집적물은 상

상력의 소산으로서 수정될 수 없다는 예술고유의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졈,

43)같온 책, 같온 곳.

44 >같은 책, 같은 곳.

45)김윤식. 김 헌,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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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적물은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전체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그 부분과 부분과의 관계릍 통해 의미망이 형성되고 그 의미

망욜 통해 문학사가와 문학사와 문학적 집적물은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46)

이러한 전제 아래서 그 들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첫처 럼 
'

좋은 작가와 나쁜 작가

룔 선별하고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문학형식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들을

가르고 나누며, 참되고 아름다운 문학은 작가 자신이 그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曾히려는' 목적을 수헹하고 있다.
m

조동일은 y
한국문학통사1에서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질적물, 구비문학과 한문

학, 국문문학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톡히 국문학올 고 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체

로 파악하려는 노 력을 기울였다. 문학은 문학만인가 아니면 사회적 관련과 문화

적 복합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문학과 역사, 철학이 별개

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 한 편으로는 방법이나 이론을 앞세

우지 않고 국문학의 자료와 사실을 깊이 다루고 다각도로 이해하는 경험의 축적을

하여 가급적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는데 힘쓰고 문제를 감추지 않고 드 러내는 것

에 힘쓴다고 하였다.47)

따라서 김윤식. 김 헌의 r 한국문학사」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작가와

작품이 선별된다고 한다면 조동일의 「
한국문학통사4는 머리말에서 밝힌 젓처럼 자

료와 사실을 모두 취급하어 국문학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목적올 두고 있음이 구별

되는 점이다.

김용직은 r 한국근대시사4에서 
'

문학사란 문학과 역사의 복합체다. 
'

고 전제하

고 본래 문학사의 두 개 받침대 중 하나는 역사이며 이 때 역사란 한 개인이나 집

단사회와 시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것을 지키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길 등 여러

양상이 뒤엉킨 복합적 실체라고 하였다.AS) 그 는 로버트. 스필러의 견해 중 인과판

단올 확대한 경우, 즉 
'

파거의 문학작품을 발건하고 한정하는 데 그치지 않을 昏

아니라 원인과 영향의 테두리릍 문학의 제작. 전개에 관계되는 여러 배겅. 여건 쪽으

로 넓게 확대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여건이란 제작자의 체험에서 독자와 그

집단에 미치는 엉향까지를 포괄한 공간을 뜻한다. 
1

고

'

하여 억사를 능동태의 입장에

48)같온 책, 10-Il 면.

47)조동일, ['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82, 머리말 참조,
48)김용직, l' 한국근데시사4, 새문사, 19S3, 2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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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을 고 려해 보면 남한의 문학사는 대체적으루

1 ) 집필자에 ni라 시각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고

C) 문학과 역사는 동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문학이 주이고 역사는 종의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작품의 문학성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u

물론 논자에 따라서 이 중 어느 곳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 문학사 기술의 태

도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문학사가 특히 전시대의 문학사의 관

점을 극복하고자 노 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며 바람직한 문학사의 기술이 재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북한 문학사의

기술태도와 큰 대조를 보인다. 즉 반영론과 목적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문학사

에서는 획일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기술태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r
조

선문학통사」와 「조선문학사4에서 김일성의 주체문예이론이 개입되는 1972년의 시기

적인 차이로 인해 굴절올 보이기는 했지만 문학사를 보는 시각 자체가 큰 변모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크 지만 굳이 공

통점을 지적하자면 남한에서도 사회의 변동 자체를 전혀 예외로 하고 있지는 않다

는 점 뿐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사회변동이 금 전체가 되고 있고 문학 외적인

상황이 문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곧 북한에서의 문학은 인문과학으로 독립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일종으로 분류되

고 있으며 목적론에 의해 문학은 종속되어 있는 점이 이를 잘 시사해주는 것이다.

V 문학사기술의 새로운 방안

문학사의 기술은 북한의 경우 거의 획일적인 ·젓이었지만 사설상 그것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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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을 고 려해 보면 남한의 문학사는 대체적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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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작품의 문학성이 우선적으로 고 려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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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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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학사기술의 새로운 방안

문학사의 기술은 북한의 경우 거의 획일적인 ·젓이었지만 사설상 그것은 기술



280

자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의 가치 평가는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다.

즉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문학의 생명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을 동시에 염

두에 둔다고 할 때 이 점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논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강요된 것은 더 이상 문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다면 남북한의 문학사는 그 시각의 편차로 인하
4

여 통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

이 사실이다. 그 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과 주민들의 삶이 결국은 우

리의 민족과 그 문화유산임올 감안한다면 언제까지나 외먼하고 있을 수만은 었다.

북한의 문학사가 반영론과 목적론, 그 리고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음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지만 영토와 민족의 통일을 우리의 지상의 과제로 삼아 그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통합할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단에서 시작하여 재통일기까지

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서 문학사를 기술한다고 가정하고 발해와 신라률 남북국시

대로 기술하는 방안을 따라 남한의 문학적 실상이 이러저러하였고 북한의 문학적

실상이 이러저러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기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문학적 집적물 그 자체는 역사이지 문학사는 아

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제기되는 젓은 역시 가치평가의 문제이다.

북한의 문학사가 힌대로 내려올수록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더

욱 완고하고 편협된 것이었옴을 인정한다면 그 가치평가는 남한의 그것과 비교한다

면 실로 엄 청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대문학사의 경우 동일한 역

사적 환경에 있었던 일제시대의 작품평가에도 그겻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때 사태

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펄요한 것은 북한의 문학사에 등장하는 각각의 작품에 대

한 객관적이고도 엄밀한 평가이다. 과연 그것들은 그야말로 문학적인 성과로 기록

될 수는 없는가, 문학성은 전무한 것인가, 특히 북한사회에서 극문학이 성했던 까

닭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김일성의 우상화에 의해 진행되어 있는 북한문학사에서의 평가도 정 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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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본다. 즉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 진. 위

여부롤 엄밀히 판단하는 작 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의

문학에 대한 재인식이 가능해질 것이고 문학사의 재기술도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

다.

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는 언어 미학적인 면올 고 려한다고는 하

지만 실제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그것은 부차적이거나 무시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헌실의 문제만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설, 그 것도 피착취 계급으로

서의 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여 문학으로 형상하

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수단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안을 얻
fl

을 수 있는 점은 
「
조 선문학개관%,이 보여준 일련의 변화의 조짐이다. 부정적이긴

하지만 최남선과 한용운이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편으로 본고에서 거론하였던 김소월과 이상화의 경우에서 우리는 더 큰 의

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것은 곧 이들 두 시인이 남한에서도 중요하게 취

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븍한의 문학사에서 이들은 각각 제한적이긴 했지만 높게

평가받고 있는 셈이었고 그 이유가 당대의 식민지 현실에 밀착해 있었기 때문이였

으며 또 그러한 작품들이 높게 평가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 븐 바와 같다. 이러

한 점은 사실 남한의 문학사에서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이다. 즉 남한의 문

학사에 있어서도 당대현실올 결코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문학을 결정하

는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남북한의 문학사에 있어서 공통

점이라고 할 수 였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학사 기술의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

다.

궁극적으로 작품의 가치평가와 문학사의 기술은 논자의 세계관에 연유하는 것

이다. 문학을 개인감정의 표출로 보든 사회의 반영으로 보든 삶의 구체적 반응양

식이라고 본다면 그 궁극적인 반응의 기저는 결국 각 개인의 삶의 양식에 좌우된

다. 인간의 삶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그 하나는 관념지향

(Idealism)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지향(Realism)이다. 삶의 현장에서 현실자쳐]에

충살하면서 시선을 현실에 집중시키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때 현실감각을 얻고

현실세계브다는 콴념 적 이상향을 추구할 때 이상향올 얻는 것이다. 문학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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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반옹양식으로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현실인식 태도가 수반되는데

작가가 살고 있는 
' 

객관적' 현실의 시대정신올 반영하면서 그젓올 통하여 힌실을

극복하러는 현실중시의 경향, 즉 현실주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 편에는 당대적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세게를 추구하는 
'

주관적' 이상세계를 추

구하는 작가정신, 즉 관념주의가 있게 된다.49)

인간은 본질적으로 헌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중시하는 한

편, 또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로부터 초월하여 새로운 이상세계를
a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가의 결과물로서의 작품의 경향은 작가가 이 둘 중 어느 곳에 더 치중

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대의 대개의 시인들이 북

한의 문학사에서 취급되지 않거나 동물적 본능만을 충동하고 있다는 평가나, 남한

의 문학사에서 당대 시인들의 작품을 문학성에서 평가하면서도 현실인식이 미비하

였고 따라서 관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는 어느 시대의 작품이

나 결국 그 당대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엄언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관념주의와 현실주의는 한국의 고 대 시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서 4구체 향가와 10구체 향가의 대비,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대비에서 나타나는

것처 럼 인간의 본래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시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양상들은 20년대에 와서 극단적으로 분리된 양상을 보이는데 그

하나는 20년대 초기의 지극히 관념주의 적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가 하면 중반기

이후에는 소위 카프계열의 헌실주의 적인 작품들이 생산되면서 문단이 양분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 러한 중에서 김소월과 이상화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김소월의

경우 개인적 정한의 시세계라는 관념과 비극적 체험이라는 현싣을 경험하면석 민족

공동체의식을 확보賓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한 편 이상화는 전기의 관념지향의

세계에서 후기의 현실지향의 시세계로, 다시 그것을 「
뻬앗긴 들. . . , 에서처럼 성공

적으로 합일했기 때문이다.SO) 이들은 둘 다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게를 경험하

고 통합의 길로 나아갔으나 그 차이는 김소월이 내면화의 긷로 갔다는 점이며 이상

49 )깁은철, 「
한국 근대 관념주의시 연구」., 헝설骨판사, 1993. 참조.

50){]은헐, 앞의 책. 231-2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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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외면화의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김소월과 이상화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시

가에 지속적으로 호르고 있던 현실주의와 관념주의를 통합하는 데 기여했던 시인들

이었으며 그들의 성공작이라고 일唱어지는 작품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의 통합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내면화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외면화로 나톼나느냐는

결국 작가 자신의 세계관에 의한 것임은 두 말할 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문

학사에서 김소월보다는 이상화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점은 바로 내면화보다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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겯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가치평가는 작품자체의 우수성에 있음올 우리는 재인

식하게 된다. 이 점은 북한문학사에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점이다. 현설주의

와 관념주의에 의한 판단에서 유추해 볼 때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지나치게 헌실주

의 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의 문학사에서는 현실주의 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티를 지향하든 작품자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의 기술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가치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가치평가는 김용직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분과 부분의 총화로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관념지향과 현실지향이라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원적인 본성을 전제하고 그것이 어

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느냐에 의해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학사의 기술에서 가장 선행되는 조건온 1차적으로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의 판별이, 2차적으로는 우수한 작품과 열등한 작품의 판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러한 작업은 개별 작품과 개별 작가에 대한 엄밀하고도 객관적

인 평가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 문학사에서

운위되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선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

省적인 작업 이후에 3차적 로는 그 작품이나 작가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

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서 우수하다거나 관념을 지향하고

있다2 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김소월과 이상화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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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그 지향점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문학적

으로 잘 형상화되었느냐에 따라 가치평가가 팔라지늠 것이다. 물론 그 가치판단은

궁극적으로는 문학사 기술자의 세계관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될 젓이지만 적어도 그

두 지향점을 인정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며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는 결국 기술

자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양성 위에서 뵤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부언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남한의 문학사에서 시인의 당대 헌

실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는것, 북한의 문학사에서 김소월의 
「

금잔디,나 r 초혼,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변화의 조짐은 이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선헹된 이후에 한국문학사의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

다. 즉 문학사는 역사와 결코 절연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역사 자체는 아니며

문학이라는 
'

부분' 과 역사적 사회변동이라는 
'

부분' 의 총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느 쪽도 소횰히 취급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어쌨든 문학사는 문학 자체의

내적 흐름을 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역사적 사회변동은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조가 교 체되었거나 사회 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학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문학사에서 극히 이질적

으로 기술되고 있는 분단 이후의 경우 북한의 문학사가 준거로 삼고 있는 사회변동

에 의한 문학사의 시기구분은 일차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기준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합 자체의 내적인 변모를 우선으로 하고 사회변동을 참고로 하

여야 할 젓이다.

본고의 논의를 벗어나긴 하지만 분단 이후의 남북은 각기 다른 체제 하에서

각기 서로 다른 정치적. 문화적 배경하에 있었고 그 이질성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 북이 동일한 환경을 경험한 것은 1950넌의 6. 25 동란이

며 그 이후에 남북의 환경은 더 큰 이 필성을 보 어 온 젓이 사실이다. 앞서 펄자

는 분단이후의 문학을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보는 관점올 취하여 남북한의

문학으로 이원화시켜 볼 젓올 언급했지만 6. 25 동란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남

북한의 문학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사의 기숱은 결정적인 것은 있올 수 없다. 그것은 곧 문학이 닫힌 체계

가 아q라 열린 체계이기 때문이며 인간의 가치관이 번화함에 따라 문학적 가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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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사 기술에 대한 대안은 하나로 만족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엾이 모색되고 재시도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가치평

가가 이루0i질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남북한의 문학사를 비교하면서 장차의 통일에 대비하여 그것

을 통일하여 기술하는 방안에 대해 고 찰하여 왔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졍치적.

문화적으로 극도의 이질성을 보이면서 각각의 서로 다른 걸을 걸어왔고 또 서로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체제의 우위성만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설

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어느 땐가는 동일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민

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지상과제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기위한 노 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서 지금까지 간행된 수 종의 문학사暑 고 찰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문학사의 경우 정치적 사회변동이 우선하고 있고 반영론과 목적

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주체사상에 의해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 만큼

북한의 문학사는 획일적이었고 문학자체의 논리보다는 정치.사회적 논리에 의해 管

구분이나 가치평가에 있어 다양함이 특징이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근대의 문학에 촛점올 맞추었다. 그것은 곧 고 대문학의 경

우 한정된 자료로 인하여 단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성질이 강한 반면 근대문

학의 경우 작가나 작품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기 때문이고 또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는 그 이질성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문학사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김소월과 이상화를 주요대상

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이 두 시인이 한국근대시사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북한에서도 이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였다. 특히 이상화에 대

해서는 북한의 문학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좋은 연구대상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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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북한에서도 이들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였다. 특히 이상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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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월과 이상화는 북한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상화가

더욱 높이 펑가받고 있는 것은 김소월의 경우 현실에 밀착한 작품이 적고 이상화가

그러한 작품에 있어서 더 많기 때문이머 이상화의 
「 삐1앗긴 들. . . , 은 작품성에 있어

서나 그들이 주장하는 반일저항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를 점

하고 있었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작품은 주로 헌실지향적인 면이 강한 작

품들로서 이 점 남한문학사에서와는 상반된 면이 많았다. 즉 남한에서 높게 평가
u

하는 김소월의 
「

진달래꽃,과 
「

산유화, 등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취급되지 않는 반먼

후기의 
「밭고랑 우에서,와 

「
바라건대는. . , , 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이상화의 경우

「

나의 침실로,는 동물적 본능에 호소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가장 비통한 기욕,과

「빼앗긴 들. . . , 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문학사가 그들의

목적의식에 부합되는 헌실주의 적인 작품만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남한의 문학사에

서는 현실적인 측먼을 고 려하먼서도 문학성 자체에 높은 비중올 두고 있기 때문이

다.

북한의 문학사 중 
r 조선문학개관J이 보여주는 변모의 조짐은 주목할 만한 대

상인데 왜냐하면 최남선과 한용운이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명되고 있다

는 점, 그 리고 김소월의 
「 븜잔디,와 「초谷,이 운율이나 작품의미학적인 측면에서

펑가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의 문학사도 목적의식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올 가지 게 한다.

남한의 문학사에서 보이고 있는 시각 중에서 북한의 문학사와 공통적인 것으

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문학성올 중요시하면서도 현실적 측면올 아울러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이다. 아울러 북한의 문학사에서 극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문학

성을 지 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는 문학작폼의 집적물이 아니라 가치판단의 집 적물이라는 점에서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게를 지향하고 있다. 그 가치판단에는 궁극적으로 독자나

기술자의 주관에 따라, 또 시대적인 가치관의 변동에 따라 닿라질 수 있는 것으로

서 따라서 문학사에 있어서 결정판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

다면 각 기술자의 시각과 세계뫈에 따라 다양한 문학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었다. 그 러한 다양한 펑가에 의해 우리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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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문학사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서로

의 문학적 유산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 내

지 문화현상이란 어차피 당대인들의 삶의 결과물이고 그삶은 결코 부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 북한의 문학사에서 기술되고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면밀한 고중과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작

가나 작품의 진. 위의 판단에서부터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것, 우수한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의 판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문학 자체의 내적 질서를 찾아야

할 것 다. 문학사는 문학 면서見 4사 상황 라는 현실 문제를 결意 벗 날

수 었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치.사회적 환

경에 문학이 종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학의 내적 흐름을 주로, 사회변동은

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점 북한문학사에서 보이고 있는 역현상은 시정되

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가치판단은 획일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고 항상 열린 체계로 촌

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나 기술자의 주관에 따르는 문제

이지만 그 가치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점은 작품의 내적 통일성

이라는 문학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 인간의 구체적 삶

의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실주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념주의적 성질

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원

성, 즉 현실에 몸담고 현실에 밀착하려는 현실지향:적인 측면과 그 러면서도 항상 보

다 나은 이상을 꿈꾸는 콴념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개인적 정한의 서1계와 비극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 것을 공동체의식

의 내면화로 형상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상화는 전기의 관념지향

과 후기의 현실지향을 경험하연서 그것을 외면화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 중 어느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작가자신의 세계관에 의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듸·,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양면셩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를

거쳤는가 하는 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보이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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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문학적 형상화의 문제보다는 현실올 얼마나 담고 있는가 하는 반영론에만 충

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작품의 우열과 가치판단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문학

의 내적 흐름과 사회변동을 고 려한 시기구분도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사

의 기술자가 작품성에 기초해서 관념주의 적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 현실주의

적인 경향을 더 높게 평가하는가는 전적으로' 기술자 자신의 세계관에 달려 있을 것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
된

화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재통일 까지의 문학사률 기술

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신라와 발해의 문학을 기술하는 방식, 이를테먼 남북한으로
고

이원화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개진하였지만 거 기에서도 여전히 가치판단의 문제는

남게 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사는 사실의 단순한 집적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한의 각각의 문학사들이 보어준 다양성이 곧 열린체계로서 문학을

문학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이러

한 소견도 단지 하나의 견해로서 검토되고 비판받으며 거기에 입각한 또 다른 대안

이 제시되는 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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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과정 고 찰

<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 문예이론(文藝理論)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 촬함으로써 통일된 문

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40여년간 이루어진 문예이론을 그 역사적 변모과정 속에

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기를 대표하는 문예이론서의 분석 비교를 수행

하였다. 북한 문학사의 초창기(1950-60년대)와 骨기(1970-80년대), 그 리고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변모를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예이론서를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본론에서는 이들 이론서들을 
'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충,

문학예술사' 등 문예이론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체제와 내용을 대비하였

다. 그 결과 1950-60년대 체계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문학이론이 1970년데의 과도기

를 거쳐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문예이론의 변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일맥 상몽한 면모를 보이

던 60넌대의 문예이론이 70년대 이후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과정이었다.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들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새로운 문예이론을 수립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주체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역사주

의적인 원칙이나 과학적인 이론 수립과는 점차 멀어지면서 대단히 폐쇄적인 유일사

상체계로 귀결되고 말았다.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툰예이론인 주체문예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이론의
4

북한적 구체화1를 거쳐 아예 별개의 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문예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44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은.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주체문예

이론의 핵심적인 명제는 문예를 인간학이라는 윤e「」1적인 범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일

견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성, 노 동계급성 개념의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개변, 개인

숭배적인 정치주의 편향, 인민성 개념의 편의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주의

원칙의 포기와 이론의 교조성 등 부정적인 평가의 여지가 많은 배타적인 이론체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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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에 이르기까지는 비교

적 풍부한 비평논쟁과 문학사 서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오히려 통일문학사

의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은 잊혀진 북한의 1950-60년대 문예이론을 재조명해야 하

지 않을까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너무나 탄순하게 알려져왔던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

모률 어느정도 밝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부분적으로 소개된 북한 문예이론이 가진

역기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에 압도된 주체문예이

론이 전부인 것으로 오해되어, 통일된 문학사의 기초를 세우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민족 공동체의 꽉립을 기하는 데 장애요소로까지 작용했던 이짇감을 해소하는 데 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문학에 대한 환상적.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

게 객관적으로 제시된 이론의 실상을 학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균형잡헌 비판적 안

목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심어줄 수 있읗 것이다.

주체문예이론의 고 착화 전후에 나온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해보면 최근 북한 문예

동향이 김일성주의의 유연한 완화를 보이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롱

일 문학사의 기초가 되는 민족 공동체적 문예이론율 모색하고, 나아가 단절된 민족

적 동질성을 되찾자는 낱북한 동포의 공동체의식이 마련될 기들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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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북한 문애이론(文藝理4)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 찰함으로써 통일된 문
4

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1994년의 현 시점에도 우리는 국토의 분단이 민족 공동체의 동요와 민족적 동질성

의 단절로 굳어지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통일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

해서는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학술적 교류에서부터 그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견해가 전

부터 제기되어 왔다.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립과 화해의 길항작용을 반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북한의 문예이론을 학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롱일 노 력

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단절된 민족적 동질성을 되찾아 보자는 모색에서 문학예술

의 특수한 정서적 성격이 남북한 동포 모두에게 공동체의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

한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냉전체제적인 반같이나 낭만적인 열정으로 북한 문학

을 본 점도 있다. 지금 이 시점이 그 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학술차원의 시각과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적 접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자료를 폭넓게 수집 분석한다. 종래의

이 분야 연구는 한두 권의 이론서로써 북한 문예이론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화의 오

류를 범했다. 따라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에 압도된 주체문예이론이 전부인 것으
고

로 오해되어 왔다. 그 것만이라면 통일된 문학사의 기초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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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질감이 강하다고빔-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료를 발굴해보면 통일 문학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분예이론이 여러 곳에서 발건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 자

료를 분석함으로써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통일 문학사의 이론적 기초를

세올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접근방법에 따라 실중적(實證的)인 서지작

업의 기반 위에서 사료(史料) 분석과 역사주의적(歷史主義的) 해석을 시도할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때 철저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唯·-思想 系)의 수단으

로만 이해되였던 문예이론이 90년대 이후 최근에는 내적인 변모(이론적 유연함)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문예의 이론적 변모에 대한 인식이 궁

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

다.

북한에서 40여년간 이루어진 문예이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고정볼변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역동체이다. 이를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시기를 대표하는 문예이론서의 대비는 필수적이다. 적어도 북한 문학사의 초 창기

(1950-60년대)와 중기(1970-80년대), 그 리고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변모를 역사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론서를 비교 분석하는 각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들 이론서들을 
'

문예의 개념, 기능, 창작방법, 담당충. 문학예술사' 등 문예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1970년대의 주체문예이론서와 이전의 리얼리즘론에 입각한 문학개론류와는

서술체계 및 서술방식이 판이하여 동일한 근거 위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에는 튤림없다. 하지만 
'

주체문예이론'이 주체문예시대 문예원론서임은 暑림없

는 것만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의 의미

를 천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주체문예이론과 그 이전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론

을 비교 분석해야 롱일된 문학사의 기초가 되는 문예이론을 발견하고 가치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1980, 90년대의 문학훤론서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는지 찾아보고

분석하는 일도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예이론서의 단순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 항목별로 분석

한 결과를 가지고 롱일 문학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론과 그렇지 못한 이론을 분

별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특정 이념이나 계급의 옹호가 아닌 민

족 공동체론에 근거률 둔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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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문예이론서

m

북한 문예이론(文藝理論)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고 찰하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예이론서(文藝理論書)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주요 목차이다. )

T 박종식 · 현종호 · 리상태, y 문학개론,, 교 육도서출판사, 1961. (학우서방.1964)

(문학의 사회적 기능 / 문학작품 / 문학 발전과정)

像 대학용 
r 문학개론,, 교육도서출판사, 1970.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 /사회혁명적 성격 /작가와 창작 / 문학발전의 합법칙성)

3 
7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북한의 문예이론. 서

]

울 : 인동, 19d9 재간행)

(주체적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과 특질 / 창조 / 창조자)

g 한중모 · 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희과학출판사, 1983.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과 특징 / 창조 / 문예형태의 발전)

卷 김정본, y 미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罷1.

(주체의 미학관 / 미학적 견해 - 문예의 본절과 본성, 예술의 발생, 내용과 형

식, 형태 / 미적 활동과 방법 / 미학사상의 발전단계)

본 연구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일 점은 우리 학계에 널리 소개된 197S년판 r 북한의

문예이론,이 북한의 문예이론을 대표하는 책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의 논중이다. 더

욱이 주체문예이론의 완결된 교과서로 인정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이 책이 우리에

게 너무 생소하고 단순소박한 이론을 동어반복적인 소략한 서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북한 문예학계의 수준 전체를 객관적으로 이질화하고 폄하하게 만

든 주원인읗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전후에 나온 다른 문예이론서

와 비교할 때 이 책은 어떤 완성된 이론체계를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쓴 책이 아니라

는 점이 확인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전범으로 이해되던 이 텍스트는, 실제로는 주제

문예이론이 
'

형성되어가는 와중'에 나온 대중교육서로서 주체문예이론의 전 면모를

파악할 수 飢는 것이다. 이 책에는 
'

내용과 형식'·론 등 문예이론서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도 없는 둥, 이전의 일반적인 문예이론서(61년판이나 70년판, 8S년판)

와는 상이한 소략한 서술체계로 이루어진 이유도 o
'

l 책이 과도기적 이론서라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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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전 체계를 모 두 포괄한 칫 이론서는 1浦3년판 -
'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t,라고 할 수 있다. 한중모 . 정성무의 5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83)에서는 75년판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1에서 삐-뜨戒던 여러가지 항목(구

성조직, 갈둥. 양상)이 추가되고 이론적인 문제들(문학사적 관점, 문예의 본질, 
'

종

자론과 속도전' 둥)이 더욱 정치하게 서술되어 이른바 주체문예이론의 전일적인 기

본체제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11

다만, 다른 책들이 일반 대중독자 상대의 개론류 성격읗 띤 데 반해 이 책은 전문

학술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직접 대비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주체문예

이론이 의거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1982년에 가서야 그 완결된 . 모 습을 보인다는 견해

에서도, 75년판 개론서의 미완결성은 증명이 되는 것이다.2)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를 살피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주체문예이론의

실체와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간행 중인 
'

주체문예이론 충서'시리즈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하나 자료적 한계가 있고, 설령 자료를 다 갖춘다 해도 실중적 해설에 매

몰될 염려가 있기에 달리 방도를 구해야 할 것이다. 즉, 75년판과 83년毛율 서로 보

완하면 주체문예이론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는 우리의 작업에서 또 다른 난점이 있다. co卷번 자료는 
"

문

학이론에서의 문학의 기본원리와 기초지식을 개괄적으로 논술한 학과"로서 문학개론

의 이름에 부압된다. 그 러나 75년판은 그 제목부터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일

뿐더러 기존의 문학개론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문학개

론이라는 개념이 일단 사라지고, 문학만 아니라 예술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이론으

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w 그 러므로 이 자료를 m卷번 자료와 동일차왼에서 직

1 ) 본 논문에서는 
'

종자론' 등 북한에서 사용하는 문예학 용어의 경우. 처음

사용하는 경우만 작은 따옴표( 
'

-

'

)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이정길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이 김일성 탄섕 70주넌기녑 
'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발표한 
「

주체사상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전일

적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이정길, h' 철학의 새로운 단계,(녹두,1989), 256-

2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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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북한에서 이와는 다른 문

학개론 책이 출毛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또,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내부의 특수한 범

주규정으로 봐서는 75년판 자료가 이전의 문학개론이 맡고 있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는 정에서 1卷번과 같이 다루기로 하였다.

한편 80년대 문예이론의 변모를 알려주는 90년대 문예이론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아쉬운대로 김정본의 r
미학개론,을 부차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1990년대의 북한 문예동향이 김일성주의의

고착화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조금씩 유연화(완화>되어가고 있다는 중

거를 확언할 수도 있戚다.

앞으로 본론에서는 이들 역대 문예이론서들을 
' ·문예의 개념, 기눙, 창작방법,, 담

당층, 문학예술사' 등 이론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과 의미

를 省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11. 각 문예이론서의 서론부분 비교

1. 서론 체제의 변화양상

먼저 박종식 . 현종호 . 리상태. r 문학개론,을 살펴보면 발헝연도(1961)가 말해 주

둣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쓰 여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

고 하겠다. 그 때까지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 의거하여 여타의 문

학논의가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서론의 목차를 보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드 러난다.

1. 우리 문학 건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임무

2. 우리나라의 고 전적인 문학리론 사상희 문학전통

3. 우리 당의 문예정책과 김일성 원수에 의한 맑스레넌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

전

1 )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형성

2) 해방 전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사상의 발생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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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방 午 우리 당과 김일셩 원수에 의한 맑스레<1주의 문학리론의 창조적 발전

및 풍부화

4.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당성

1 ) 맑스레닌주의 문학리론의 과학성과 혁멍성

2) 온갖 반동적 리론들과의 루1에서의 깔스레닌주의문학리론의 원칙성과 비타협

성 3)

다음으로 대학용 [f문학개론」(197이의 경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이론과 주체

문예이론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테면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셈

인데, 서론의 목차 제목에서도 그 면모가 잘 드러난다. 
'

현 시대의 최고봉의 맑스-

레닌주의 문예사상인 김일성 동지의 문예사상은 문학개론 체계와 내용의 기본'이 그

것인데, 이에 따르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의 최고봉 · 김일성의 문예사상이

된다.

이전의 자료들이 어뻔 면으로든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련성을 적시해놓고 있

는 반면에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1975)에는 어느 곳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김일성의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으로 멍시된 전혀

새로운 문예이론이 등장한다. 서장(序章)의 긴 제목 
' 

서장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문예리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언 문예리론'을 보더라도 그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1975년이

주체사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염平에 둔다면 어쩌면 당언한

일인지도 모른다.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발을 맞추어 문에이론

에서도 대폭적인 체계의 번화가 일어난 것이다.

2. 문학의 개념 변모와 현대성의 의미

북한의 문학개론올 살펴보면서 눈에 가장 두드러지게 띠는 것은 문학 자체에 대한

있식의 변모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구체적으로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의미부여의 변화

團 團 團 團

蟲 團 團

3) 앞으로 이 논문에서 북한 문예이론서 원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본 그대로 표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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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을 수 있다. 61년 자료의 경우, 문학의 사회적 기눙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

예이론의 일반론에 의해서 설명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의 인식 교양적 역할이나 미

학 정서적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의 체계에서 이미 오래된 전통이다.

"

문학은 다른 사회 의식 형태들과는 달리 그 의 미학적 기능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

정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인식 교양적 역할을 수행한다." 41

그러나 70년 자료에 오면 문학의 사회적 기눙이 
'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눙'으로 교

정되고, 문학의 기능이 인식 교양적 · 미학 정서적 기능뿐만 아니라 
' 

생활의 교 과서,

투쟁의 무기'로 그 범위를 넓힌다. 다음으로 75년 자료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기눙이

아예 
'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과 특질로 규정된다.

1961년에는 문학의 이론적 대상이 부르조아 문학의 대타개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문학의 기능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학 일반원칙으로 설명되고 있

다. 1970년에 오면 문학은 
'

생활의 교관서, 투쟁의 무기'로서 규정되고 문학의 
'

현

대성· 원칙 제 되 있다. 
·

생활의 과서, 투쟁의 우21·는 ·

문학의 사회

기능'항목에서 특히 
'

혁명적' 기능에 대한 강조로 인한 배려로 보인다. 이는 60년대

비약적인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꾀한 북한사회의 
'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병진정

책'이 문예방면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

온 주민의 노동계급화를 꾀한 북한의 당대적 사최상태가 
"

로동계급의 문학의 사회

주의적 성격을 옳게 리해하고 그를 더욱 로동자, Ar민의 계급적 리익에 맞는 혁명적

인 문학"을 요구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괴. 같은 김일성의 말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

문제는 그 들[작가와 예술인 - 인용자]을 혁명파하는 데 있습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당정책을 몰라서도 안되며 혁명적 원리를 몰라도 안됩니다. 사람들을 철저

히 혁명화하여야 혁명적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6)

4) 박종식 외, 
T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61 ), 37쪽.

S)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흥구 올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권(돌베개,

1987), 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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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북한 문예이론서에서 흔히 거룐되는 
' 

헌대성' 개녑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대성이란 
"

시대에 대한 문학예술의 민감한 반응이며 시대의 절설한 과제와 리념,

시대적 정서를 민감하게 포 착반영하는 문학에술의 사상-.미학적 본성이다. 
"

라고 정

의되어 있다. 7) 일반적으로 문에이론은 과거 문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문학의

합법칙적 발전과 문학이론의 산출 근거를 문학 전롱유산의 개괄에서 추출해 오는 것

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때, 북한 문예학에서 
'

헌대성 원칙'의 등장은 그네들의 현실

적 문제해결이라는 실용주의적 입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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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그럼에 있어서도 오늘에 가까운 것부터 그리는 것이 현대성의 요구로 된다. 
"

고 역설

하면서 항일무장투쟁기의 문학을 주로 문학론을 기술하는. 전거로 사용할 뿐, 그 이
i

전의 문학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70년 당시에 나온 문학사의 실제기술에서도 이 
'

현대성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문학사의 시기구분을 19세기 말-194S년으로 하면

서도(제2권) 깁일성의 부모인 강반석 · 김형직의 문학을 별도의 책(제3권)으로 묶은

것을 보면 현대성의 실제 내막을 알 수 있는 것이다.B) 그 당시 김일성의 유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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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필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의 시기를 19세기 말-1945년으로

w

w

6) 대학용 [r문학개론,, 14쪽에서 재인용.

7) 대학용 r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70). 114쪽.

8) 대학용 r 문학개톤,과 같은 시기에 간행된 김일성대학 조선문학 강좌, r 조 선

문학사, 1-6권(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71. 7 : 이 간행넌도는 1권의 간행년도

이다. 나머지 2-6권의 간행여부는 확인되h] 않고 있다)을 보면, 2권과 3권이 각

각 19세기 말-l945년과, 혁명문학예술 . 김형직 강반석문학으로 되어 있다. 이상

은 김동훈, 「
북한 문예학 · 문학사 연구의 올바른 이해률 위하여 - -

7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에 대한 자기비판과 과학적 문학사의 과제.<r노둣돌, 1992년 겨울호)

부록 : 북한의 각종 문학사 서지, 41S-416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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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밖에 없는 실상때문에 이론적인 절충을 하게 된 것이다.9!

원래 
'

현대성의 원칙'은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유래하였다.

"

창극 <춘향전>도 좋고 연극 <리순신 장군>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날도 잘 알아

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난날보다도 오늘입니다. 우리

는 지난날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Irn

김일성의 발언이 갖는 북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

현대성의 원칙'

은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여실히 중명해 주는 예로 보인다. 실제로 
'

현대성의 원

칙'은 75년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학이 그때그때의 당면한 정치적 과제에 부응하고 사회역사적 역할을 다해야 한

다는 의미의 
' 

현대성'원칙은 그 평가에 주의를 요한다. 원래 우리에게는 논의의 객

관적 요구와 사회적 실천의 의의를 강조하는 의미의 현대성 또는 
'

현재성' 원칙이

북한에서는 조 금 달리 쓰인다. 
'

왜'가 아니라 
'

어떻게'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뜻이

다. 즉, 이 원칙에 의해 노 동계급의 문학인 사회주의문학은 일管론적인 의미의 
'

사

회적 기능'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

천리마운동'이나 
'

유일사상의 체

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

에서 말하는 사회개조의 기능이 미학 일반론에서 일컬어지는 사회의 미적 개조라는

추상적 범주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을 반대하고 설제적인 물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으

로 인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기능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사상의 확립과정에서

드 러난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논리가 사회경제적 섕·산논리에 
'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

업체계' 등으로 관철되더니 급기야 문예분야까지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이해하는 실

용주의적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비판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전 기간동안 「문학신문, 지상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기사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겨'1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과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10) r 김일성 저작집」 제 2권, 572쪽, 대학용 
r 문학개론」, 11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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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으로 보아 각각의 문학개론에서는 문예이론의 명칭이 
'

맑스레닌주의 문학이

론"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 문예사상인 김일성의 문예사상'·-*'깅일성이 창시한 독

창적인 주체적 문예이론'으로 각각 다르게 명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학

에서 
'

문학예술'로, 문학'일반'에서 
'

사회주의' 문학으로 그 관심의 초첨이 이동하

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75년판의 독특한 문예론

적 가치가 드 러나는데, 이는 우리의 문학사적 전통을 돌이켜 보건대 아주 새로운 경

험이다.

우리 남한의 문학사적 흐 름과는 사뭇 다른 북한의 이러한 문학현상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반봉건적(半封建的)인 사회구성체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전입

하는 와중에서 문학 일반론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주의 사회의 , 문학론의 필요성이 당

연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 한 소수의 문학향유에서 다수의 문학이 지향되다 보니

문학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달라지게 되는 필연성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문예의 본질로 규정되어 문학을 아예 
'

인간학'으로 부르는 경

로를 취하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t·공산주의적

연간학'의 의미가 강하므로 기존의 문학장르보다도 효율적인 교양 감화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가극이나 영화의 기능, 창극, 무용의 역할은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문학개론만이 아닌 다른 범주의 문예적 교과서 ,

'

주체의 문예이몬'

이 필요하게 되었턴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문학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서는 북한의 당대적 현실변화와 밀접한 관련읗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문학은 내적인 자기 역사도 가지고 있으므

로 그 내적인 자기변모의 양상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각

문예이론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는 자리를 롱하여 우리는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그 비판과정에서 우리의 민족문학론과 다른 이론에 대해서는 과감한 평가暑 하게 唱

것이다.

111. 문학의 본질과 기능의 변모

l. 문학 본질의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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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적 변모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

문학이란 무

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틀의 변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문예의

본질적 성격과 기눙에 대한 변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선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을 앞뒤로 해서 
'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학

이 
'

사회주의문학예술'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으로 바뀐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

문

학'에서 
'

문학예술'로, 문학 
' 

일반'에서 
'

사회주·의'문학으로 대상이 바뀐만큼 역사

적 변모를 밝히려면 보다 커다란 연식틀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범주의 문학이론이

나 예술원론을 포괄할 수 있는 문예학의 지평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문학사 서술의

미학적 기초가 변모한 의미를 제대로 과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문예이론서의 해당 부분 목차는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제1편 문학의 사회적 기능

제1장 문학의 사명

문학의 사회적 본질 /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

제2장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은 인민성의 최고표현

문학의 계급적 성격 /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 / 문학의 인민성

대학용 「문학개론,(1970)

제1편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

제1장 로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

문학의 사회계급적 성격과 세계관 / 로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

제2장 문학의 당적 로동계급적 인민적 성격

문학의 로동계급적 성격 /당성 / 인먼적 성격 /부르죠아 및 좌우경 기회주의

제2편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

제1장 생활의 교 과서 루쟁의 무기로서의
'

문학

제2장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능의 미학정서적 특성

제3장 문학의 현대성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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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에술의 본성과 특질

제2장 공산주의적 인간학

제3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로동계급성, 인민성

당성 / 로동계급성 / 인민성 / 반동적 반혁명적 문에사상과의 비타협성

우선 이론의 대상을 보면, 1961년의 7'문학개론r,에는 부르조아문학에 대한 대타개

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주된 반면, 1975년의 f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에는 대

타개념이 거의 전제되지 않은 채 주체시대의 유일한 
' 

사회주의문예' 만이 대상이 되

고 있다. 중간의 1970년판 문학개론은 문학 일반이라기보다는, 
'

로동계급의 문학'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변모의 방향읗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주체문예이론은 
'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만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 자체

가 배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를 평가하면, 사회주의 이전의 모든 문학과 단절된

점에서는 문예학적 인식의 지평이나 대상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축소된 반면, 문학만

이 아니라 연극 영화 등 예술 일반으로 대상읗 넓히고 그 본성과 기능을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는 윤리적 범주로 확대한 점에서는 새로운 인식틀로의 변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하에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어떻게 변모하

는지 밝혀보기 위하여 먼저 
'

계급성, 당성, 인민성' 범주가 3가지 문학개론에서 어

떻게 달리 나타나며 그 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

능과 그 에 따른 작가의 역할이 문학의 대상 변화와 맞물려 변모된 양상을 정리할 생

각이다.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을 전후로 해서 
'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

예관이 
'

사회주의 문학예슬' 중심의 주체문에이론으로 대상이 변화한 사실은, 단지

그 것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해당 시기에 맞는 문(예)학의 사회적인 기눙과 작가의

역할까지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이 변모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미학적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각 문학개론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계급성, 당성, 인민성' 범주,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 변화를 차헤대로 비교한 후 그 변화의 의미를 추출하는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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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학의 
'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벙주의 변모

먼저 
'

당성 계급성 인먼성' 범주가 문학개론의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보면 1961년

판에서는 
'

사회적 기능', 1970년판에는 
' 

사회계급적 성격', 1975년판에는 문예의
'

본성과 특질' 항목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범주가 처음에는 문학 일반의
'

기능'으로 인식되었다가 나중에는 사회주의문예의 
'

본성'으로 인식되는 변모를 보

인다. 문학의 여러 기능 중 인민 교 양이라는 11) 사회적 기능, 사회혁명적 기능이 아

예 본질의 차원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그러한 대중교육과 사

회개조의 측면이 갈수록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개인적 정서 함양이나 심리

적 쾌락 둥 부르조아문예학에서 흔히 말하는 문학의 다양한 본질과 기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섕각된다.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에는 
'

문학의 계급적 성격, 문학의 긍산주의적 당성,

문학의 인민성' 범주가 제1편 
'

문학의 사회적 기능'편에 
'

문학의 사명'과 함께 속해

있다. 계급성을 
'

노 동계급성'만으로 한정짓지 않기나 
' 

당파성' 대신 당성이란 용어

를 쓰지만 
'

공산주의적'이라는 한정사를 붙이는 것으로 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반

문예학과 별다르지 않다.

사회주의사회의 문학이 지닌 계급적 성격에 대한 언급을 예로 들어보자. 문학은

사회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람들의 사회적 존재. 그 들의 생활처지에 의해서 결정된

다. 각이한 물질적 생활과 조 건에서 사는 사람들은 각이한 생활 경험을 반영하며 계

급적 요구에 답하기 위하여 각이한 사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은 계급의 이익

의 반영에 귀결된다. 문학 창조자인 작가의 경우도 그의 사회적 견해. 미학적 견해,

계급적 성격을 띰으로써 그 의 미학적 이상에 의曾'[여 창조된 문학작품 역시 계급적

성격을 띤다. 13

운학의 계급적 성격은 사회의 계급적 대립이 더옥 첨예화되는 역사적 시기에 뚜렷

이 나타난다. 계급사회에서는 두가지 맨족문화가 존재하는데 지배계급의 문화와 그

에 대치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대립되며 각기 계급성을 띠게 된

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직·방법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

11 ) 북한의 
'

교양'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대중교육과 비숫한 뜻으로 사용된다.

12) 박종식 외, r 문학개론」(1961).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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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학만이 존재한다. 사회주의 문학은 전체 인민대중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완전하

고도 철저하게 반영하여 노동계급의 세계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투쟁에 복무하는 계

급적이며 당적인 문학이 된다. 12 이러한 계급성 이론은 레닌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편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당성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당성은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노 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의 예술적 구현에 의하여 담보

되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목적의식적으로 복무하는 문학예술의 혁명적 본질

을 규정하는 점에서, 그 이전시기 이를테면 진보적 부르조아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

학예술의 사상적 경향성, 당파성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편적인 설명이라 할 
'

당파성 / 당파취함 / 경.향성'이라는 용어체계

141를 버리고 대신 
'

당성 / 당파성 / 경향성'이라는 용어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드러난 용어 차이만 있을 뿐 내포는 크 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또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문학의 일반적 본성을

의미하는 
'

인민성'개념 규정이라든가, 15) 그 세 벙주간의 관계를 
'

문학의 공산주의적

당성은 인먼성의 최고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

문학의 사명' 항목에서도 
'

문학의 사회적 본질' 
'

문학의 인식교양적 기눙'이라 하

여 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능을 인식과 교 양으로 파

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론의 교과서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런데 대학용 r 문학개론,(1970)에는 
'

문학의 로동계급적 성격, 당성, 인민적 성

격' 범주가 제1편 
'

운학의 사회계급적 성격'편에 속해 있다. 
'

제1장 로동계급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이라 하여 문학은 사회계급적 성격과 세계관의 성에 따라 그 본

질과 기능이 달라진다고 하며, 
'

노 동계급의 문학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문학의 당적 로 동계급적 인먼적 성격'범주에서도

무원칙한 당성이나 어느 계급에게나 가능한 계급성 개념이 배제되고 유일사상으로서

의 당성과 노 동개급성만이 오로지 문학용어로 자리잡게 된다.

野 野

w W

13) 박종식 외, 
「문학개론」(1961), 49꼭.

14) 소련아카데미, 편집부 역, T 미학의 기초, 2권(논장.1988) : 임범송 외, r 맑

스 주의 문학개론,(나라사랑, 1989) 참조.

15) 박종식 외, 
r 문학개론,(1961), 60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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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타적 용어 규정의 근거로서 유일사상 외의 모든 문예사상이나 이론 등을
'

부르죠아 및 좌우경 기회주의' 라 하여 적극 비판하고 문학의 기능을 보 다 현실적으

로 강조하고 있다. 당 문예정책의 절대적 무오류성이라는 원칙때문에 문예를 풍부화

할 수 있는 많은 계기를 스스로 제한한 일은 북한 문예비평사에서 적지않게 볼 수

었다.

예를 들어 북한 문예정책당국이나 비평가들의 비판을 보면 1945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 남로당 계열의 임화(林和)의 민족문회·론이나 문화노선을 별다른 논증이

나 설명없이 곧바로 부르조아미학으로 등치시켜버리는 경향을 보게 된다. 즉, 임화

등의 문학을 
'

무덤, 죽음, 비겁. 영탄, 절망, 애수, 원한, 패배' 등 
'

부르조아적 정

서'의 독소를 퍼뜨런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

평화적 민주기지 건설',이라

는 당대현실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연주의적 문학사상으로써 자기들의 문학으로 하여

금 먼족적 허무주의를 선전하며 패배주의에 물들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임화의

시집 「너 어느 곳에 있느냐,, 김남천의 단편 「
꿀,, 이태준의 장편 

「
농토, 등을 패배

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작품으로 단정하고 그 에 따라서 부르조아미학의 해독을 주

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부르조아미학하면 자연주의. 형식주의, 유미주의, 예술지상주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프로문학의 맹장이었던 임화 등의 문학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그 런데도 비난 일변도의 논의骨토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당적(a的) 문학이념에 어굿나는 모든 미학적 지향을 싸잡아서 부르조아

반동미학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정도o]다. 따라서 북한 비평사나 문예정

책사에서 사용하는 
'

부르조아미학'이란 용어는 그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미학과 노

선이 다른 모든 경향을 포괄하는 가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다면 전후문학이 부르조아미학의 잔)CIl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제대로 관철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배경과 관련되어 리얼리즘론의 도식주의적 편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

된다.IM

부르조아적 경향에 대한 전면적 비판은 문예이론에서 문학의 기눙 자체를 바꾸게

團

16) 졸고, 「1950년대 北마 文藝挑評의 展關過程」,, 조건상 편저, 「w뽀m後호學硏

究」(성균관대 출판부, 1093). 264-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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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즉, 
'

문학의 사회혁명적 기능'이라 하여 문학의 고 유한 기능을 인식교양

적 기눙과 미학정서적 특성뿐만 아니라 
'

생활의 교 과서, 투쟁의 무기' 로 구체화 내

지 확대하고 그 실제적인 근거로 
'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있다.

문예분야까지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이해하는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

온 
'

현대성' 개념의 한계는 75년판 주체문예이론서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

당성, 로 동계급성, 인민성' 범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

이론 일반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과 내포로 나타난다, 즉, 미학이론에 
'

수령론'이 개

입 관철됨으로써 개인 숭배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

다.

주체문예이론에서 
'

당성'이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는 당에 대한 끌없는 충실성

으로 규정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이루어전다고 한다. 즉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혁명위업에 대한 철

저한 복무의 정신을 말하는 바, 당이 노동계급의 당이므로 혁명위업을 위하여 조 국

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哥까지 싸우려는 혁멍정신의 집중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런데 당에 대한 충싣성이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고 논리가

비약한다. 왜댜하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표현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 동계급성. 인민성

의 최고표현'이 된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슬에서 당성을 훌륭히 구현하는 문

제는 수령에 대한 충십성을 구현하는 문제와 통일되어 있으므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 선과 정책을 겊이 연구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17)

문예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의 가장 주된 문제는 결국 셋의 상호관게인데,

계급성과 인민성의 최고 구현형태인 당성에 관한 설명의 %심을 보면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범주는 문예이론이나 미학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의 범주로 전화되어 인식된다는 의미가 되며, 게다가 인숭배

적인 정치주의 내지 아예 비학술적 신앙 차원의 개님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당성 개념이 역사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團 고

團

17) 이상 당성 논의는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J(1975), 93쪽 참조. 91넌판

미학개론에서도 수령론에 입각한 주체미학이론이 정교하게 개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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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문학의 당성 개념이 분명 역사적 개념이라 했는데, 주체문

예이론에서는 통시적 시각이 배제되고 선언적으로 서술된 점에서 역사주의원칙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가눙한 것이다. 즉, 1961년판에는 프로문학 이전 시기에도 계급

투쟁에서 문학이 무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당파성을 나타낸다고 했던 것

이다. 그 당파성의 역사적 발전형태로서 가장 완전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끝까지 혁명적 계급인 노동계급이 역사무대에 출현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 동운동이 결합된 력사적 조건하에서 당적 지도에 의하여 발생

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다. 18)

그 련데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당성개념이 수령허]의 충실성이라는 식의 수령론으로

수렴되어 수령 출현 이전 문예의 당성을 인식할 수 없는 자가당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역사주의 원칙의 적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는 성역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3. 문예의 사회적 기능

북한의 문학개론류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J증에 대한 교양 기능이 매우 강하

게 부각되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즉 대중들에게 당의 정책을 이해시키고

당 사업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점이 문(예)학의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그 러나 북한의 문학개론류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능과 그 에 따른 작가의 역할이

문학의 대상 변화와 맞물려 다르게 설정되고 있음울 간파할 수 있다. 1967년 주체사

상의 확립을 전후로 해서 
'

문학' 일반 중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관이 
'

사회주의

문학예술' 중심의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상이 변화한 사실은 단지 그것의 변화에만 머

물지 않고 해당 시기에 맞는 문(예)학의 사회적인 기능과 작가의 역할까지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모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미학적인
x

기초는 과언 무엇일까 여기서는 각 문학개론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작가의 역할 변화를 비교한 후 그 변화의 의미를 추출하는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북한의 문학개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론적인 대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61년

1히 박종식 외. 
f 문학개론.(IS61), 51, 52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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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b' 문학개론t,은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대타개념으로서 진보적 문학이. 70년판 7 문

학개론,에서는 
'

로 동계급의 문학' 이, 75 년판에서는 대타개념이 거의 전제되지 압은

주체시대의 유일한 
' 

사회주의문예'가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 설

정의 변화는 주체사상의 확립과정과 사회의 내부적인 번화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

라 여겨진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상의 변화가 사회적 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면서 문

학의 벙위를 넘어서서 연극 영화 장르까지 확대되는 반면에 이전의 문학적 전통과는

긴멀한 관련을 주목하지 않아 축소된 느 낌을 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사회적 기능이 사희주의 문학예술의 본성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다.

사회개조의 기능에서 본질로의 변화,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을 북한의

역사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T' 이러한 점들을 염두

에 두고 각 문학개론의 세부적인 비교로 들어가기로 하자.

61년판 r 문학개론,에서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규정하기에 앞서 문학의 상부구조

적 륵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문학의 상부구조적 측

변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의식형태가 토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작

용하고 토 대의 꽁고화에 사상적 무기 역할을 한다는 데에 두고 있으며, 다른 상부구

조 와의 차이점으로 미학적 기능과 인식교양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 

전체 인먼을 최후의 승리에로 고 무 추동하는 데 있으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읗 촉진시키며 사람들을 붉은 공산주의자로 개조하는 위

대한 력사적 위업 달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데 있다" 고 규정한다. 이것은 대

중들에게 현실 생활의 본질을 인식시키뗘 그 것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밝

혀 현실에 대한 개조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는 인식교양적 측면과, 현실 생활의 본질

을 추출하여 형상화한 후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여 대중을 공산주의적 인간으

로 개조하는 사상 미학적 교양의 측면이라는 두 개의 축이 사회적 기능으로 설정됨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은 일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거의 비숫한 맥

락을 유지하고 있다. 즉, 현실의 내포적 총제성과 운동방향율 재생산하여 특정하고
x

도 본질적인 한 측면에서 현싣을 내보이면서 대중과 사회를 미적으로 교양하고 개조

하는 것으로 문학의 기뇽읍 설정한 것이다.

70년판 r 문학개론J은 사회적 기능이 
'

사회혁명적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

사회의 요 구가 강하게 반영된 듯한 느낌올 준다. 70년판 [(문학개론, 역시 생활의 전

실한 반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중심이 생활의 반영에 있지 않고 대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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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의 수단이 더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반영에 대한 서술이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특성뿐만 아니라 생활의 교과서이면서 투쟁의 무기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특징적인 것은 인민에 대한 교양의 기능을 강화하]71 위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

을 역설하고 있는 점이다. 61년판 문학개론,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담지할 수 있는

언어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는 민족적 특성읕 논하는 자리에서 잠시 고 찰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70년판 「문학개론」은 묘 사의 생동성 · 진실성 · 심오성, 생활

의 범위에 맞는 구성의 폭과 치밀성. 사상의 전달에 효과적인 작품의 형식과 묘사

표현수단, 수법의 통일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시도한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조 건으로 
'

현대성' 개념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대성이란 
' 

현실을 반영하며 현실의 요구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의 본성' 이

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념이 사회혁명적 기눙을 높일

수 있다고 꼽고 있다. 첫째 현실생활이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 다는 점, 둘째

그 시기에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해답을 준다는 점. 셋째 오늘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도 옳게 반영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 70년판 r 문학개론,에서 피만1하고 있는 노 동계급의 문학인 사

회주의 문학에서의 사회적 기능은 일반론적인 의D'1에서의 사회적 기능 정도가 아니

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

천리마운동'과 
'

유일A'[상체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주장한 대중과 사회의 교양

과 미적 개조라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해에 대한 보f발로서 현실사회에서 가시적인것

을 도모하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전도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문하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

는 것으로 사회적 기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을 거꾸로 현실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

으로 설정되어서는 그 기눙의 타당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즈

한편 75년판 r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는 사회적 기능이 

'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의 본성과 특징 의 장에서 피력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

적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당 사상사업의 방향과 기본 임무에 철저히 복종되

는 사상적 무기로서의 문학예술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략에서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의 사명을 
4

근로자듈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 들 속에서 혁명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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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그 들을 혁명후 과 건설사업에로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할' 것

으로 규정한다. 또 문학예술의 ·넝격, 기능과 역할 역시 내용과 사상에 의하여 규정

된을 명시하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이르러서는 문에학의 모든 원칙이 유일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서는 문예의 기눙을 교양적 기능과 사상미학적 기능 외에도 
'

동원

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적 기눙이란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혁명전사인 노동

자들이 혁명루쟁과 건설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 리고 작품의 사상미학적 기눙을 높

이기 위해서는 유일사상의 정확한 구현으로부터 나오는 생활반영의 진실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러나 주체문예이론에서 피력되는 문예이론과 사회적 기능

역시 70년판 「문학개론,과 마찬가지로 문학 이외의 것에 의해, 역으로 규정된다는 문

제점율 안고 있다. 유일사상의 경우릅 예로 든다면 무엇이든지 유일사상으로 무장하

기만 한다면 미학적 기능이든 예술성이든 제고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과연 그

럴까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70년판 r 문학개론,과 75년판 [f북한의 문예이론,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

은 앞에서 지적한 것 이외에는 없는가 아마 이 둘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 민족문학의 전통 유산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일 것이다. 주

체사상이 확립되면서 문학개론류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있 현상은 항일혁명문학에 대

한 정통성의 부여였으며, 문학에만 한정지어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과 영화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나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중과의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대화방

식으로 인하여 기록문학에만 한정되었던 범위가 관객과 직접적인 대화가 가눙하고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률 극복할 수 있는 연그 영화영역으로 확대된 현상은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을 동원하여 공산주의로의 이헝을 추진해갔던 사회주

이 전면 건설과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문예의 사회적 교양적 기능의 강조는 당

연하였율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문학적 유산에 대한 편의주의적인 해석의 연장

선에서 당시의 상황에 맞는 것들로만 제한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학적 방법이 될 수

는 없는 것이다.

4. 작가의 역할

그 러면 각 시기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회적 기능 하에서 작가의 역할은 어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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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서술체계 상에서 나타난 작가에 대한 언급은 70년판과

75년판에서만 보인다. 그 러나 사회적 기능과의 연관 하에서 작가의 역할에 관한 언

급은 세 편 모두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측면의 비교는 가눙하리라 여겨진다.

61년판 r 문학개론」에서는 작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생활에 대한 연구와 체험. 올바

른 현실인식과 선진적 사상을 갖는 정도를 들을 수 있다. 즉 현실에서 본질적이고

의미있는 것을 추출하여 문학적 형상으로 작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작가는 생활을

연구하고 체험하는 자세와 선진적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보여지는 바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작가가

제시한 형상이 대중들을 미학적으로 교양하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참여하는 정도가 작가에게 부여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러나 70년판 「문학개론,에서는 작가에 대한 당의 지도와 유일사상에 대한 강조

가 눈에 띠기 시작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여 전 사회의 혁명

화에 이바지하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혁명화하고 공산주의

자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작가 스스로가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무장

하여야 하며 조 직생활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혁명화 방도를 대중의 섕활에 뛰어들어 노동자, 농민의 심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체

험하는 관찰과 체험의 합일을 주장한다. 이 현실침루의 전제조건은 당정책으로 철저

히 무장하고 연구한 후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 입장언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연

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70년판 y 문학개론,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점은 창작에 대한 신비화를 거부하면서

작가의 창작적 특색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즉 작가의 예술적 소양은 누구나 쌓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노 력하면 놀일 수 있다고하면서 창작의 신비화를 거부한다(그러

나 그 것의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음). 그리고 작가의 창작적 특색은 작가의 문학활

동 전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창작적 개성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 륵성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어서 좍가의 창작적 특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를 소재의 선택.

전형창조, 구성조직, 작품의 정열과 창작적 기백. 언어 . 묘사표현 등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학예술의 원省으로서 인

먼대중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토대의 발전에 따른 상부구조의 발전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인민의 생활발전의 높이에 따라 문학예술의 발전

역시도 수반된다는 데서 연유하였으리라 섕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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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판에서는 작가들이 김일성의 혁멍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 선과 정책, 혁명전

통으로 른튼히 무장하어야만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적인 작기로 될 수 있

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작가들을 혁명화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조직생활의

강화, 창조과정을 혁명화 노 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드는 것,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는 것 등을 설정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사실은 문학의 담당층으로서 인민대중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 소극적 향유충이며 문예의 수용자였던 인민대중이 
'

군중창작' 방식에 의해 적극

적 창작충으로 변모하여 문예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학예술의 원천
u

으로 인민대중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70년판 tr문학개론�,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다.

그러나 70년판 r 문학개론.,과 차이를 보이는 가장 커다탄 점은 유일사상에 대한 강

조 와 형식적 측면에 대한 간과를 들을 수 있다. 70넌판 f 문학개론,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문예이론과의 차이점과 우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75년판 문예이론에서는

유일사상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며, 작가들이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면 거의 모든 것

이 해결될 수 있다는 논조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75년판에서는 문예의 형식적인

측면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5. 문예의 본질 · 기능에 대한 이론 변모의 의미

지금까지 북한 문예이론의 역사에서 문예의 본질과 기눙에 대한 인식과 규정이 어

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가 3가지 문학개론에

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며 그 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추정해보았다.
'

계급성,당성 인민성'범주가 문학원론의 어느 위상에 있는지를 보면 1951년판에서

는 
' 

사회적 기눙', 1970년판에는 
'

사회계급적 성격', 1975년판에는 문예의 
'

본성과

특질'로 되어 있다. 이듈 범주가 처음에는 문학 일반의 
' 

기능'으로 인식되었다가 나

중에는 사회주의문예의 
'

본성'으로 인식되는 변모률 보이는 것이다. 문학이라는 대

상이 사회주의문학으로 바뀌니까 여러 기능 중 사회개조의 기눙이 곧바로 문예의 본

질로 전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당성 개념은 처음 당파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성 왼칙에 의해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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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실제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내포가 협소화되더니 결국 수령에의 충성 문제로

바뀌있다. 이는 개님의 협소화뿐만 아니라 정치주의촤 내지는 관료화 교 조화가 이루

어졌다는 뜻이다. 계급성 개념도 노 동계급성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야가 협소화되

었다. 인민성 개념은 그 위상이나 내포가 별다른 변모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다 단순

하고 편의적인 개념으로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세 범주의 관계를 규정하는 
'

당성

이 계급성 인민성의 최고 표현, 구현태' 라는 기본원칙은 계속 지켜졌다고 하겟다.

다음으로 각 시기의 문학개론에서 사회적 기능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변화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 러나 공통적으로 관류하고 있었던 점은 인민에 대한 인

식적 교 양적 측면의 강화라는 것이다. 천리마 현실에 따른 노 력영웅의 창조, 그 를

통한 인민에 대한 당의 정책 및 사상에 대한 교양은 주체문예이론의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시기의 문예이론서에서 사회적 기능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구체적

인 인간형을 제시하여 발삐-른 대웅을 보였다. 이 원칙에 의해 북한 문학은 일반론적

인 의미의 
' 

사회적 기능'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

천리마운동'이나
'

유일사상의 체계'에 기여하였다. 각 시기에 당 문예정책의 전걔와 함께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해방직후 
'

평화적 건설시기' (1945-50> 민족문화 건설에 관한 방침에 따르

면. 일제시대의 낡은 반봉건 잔재를 극복하고 
'

민주건설'의 주요과제인 토지개혁에

적극 나서는 농민 등을 그 려야 한다고 하였다. 둘찌1, 한국전쟁시기(1050-53) 문예

지도방침에 따르면, 당 최고 지도부의 슬로건 
"

우리의 예술은 전쟁 승리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SO.12.24)는 김일성의 말과 같이 작가 · 예술인들이 총력으로

전쟁영웅을 그 려야 한다고 하였다. 째, 전쟁후의 
'

전후복구건설 및 사회주의 기초

건설시기' (1953-60) 문예 지도방침에는 
"

모든 것을 전후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

여"(53.8.5)라는 슬로건이 내세워졌다. 이에 맞추어 복구 건설에 앞장서는 노동영옹

을 그 리되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란 공산주의적 인격도 양성할 것을 요구하

였다. 그러한 인간형을 
'

공산주의적 인간형상, 혁명적 공산주의자, 새로운 노동계급

의 정형w 등이라 하여 그 실체를 모 색하는 데 다른 어떤 문예논쟁과도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넷째. 
'

사회주의 전면 건설기'(1961-66) 문예

지도방침에 따르면 문예작품의 주인공은 단순히 건설 노 동영옹뿐만 아니라 인간적으

로 고뇌하면서 발전하는사회주의 건설자가 되어야 하였다. 
"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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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창조하자"(60. 1 1 . 27)는 合로건에 맞추어 이 러한 새 인간형을 
' 

천리마 기수

형상'이라 하여 구체화하는 데 이 시기 문에억량이 집중되었다, 60년대 중반에 비펑

계를 찡쓴 전형론은 바로 이러한 천리마 기수 헝상, 혁명투사 형상, 투사-인간 형

상으로 구체화되어 논쟁적으로 전개되었다. Irn

이런 방식으로 문학 내지 문예가 당대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다. 이제 그러한 문학관의 변화가 주는 의미를 추출해보자. 우선 주체문예이론 이후

로 올수록 당의 작가에 대한 지도의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이다. 이것은 문예학의 분야에 정치주의 혹은 교조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된다. 61년 문학개론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작가에 대한 창작지도가 70년 문학개론

에서는 등장하기 시작하여 75년 7
북한의 문예이론,에서는 당의 지도 아래 유일사상

으로 무장하여야만 올바른 창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의 하나일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형식적 측먼에 대한 간과나 문학적 유산에 대한 편의적인 평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르조아 문학을 주로 형식주의적 문학이라 비판올 가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간과가 주체문예이론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문학적

유산에 대한 평가 역시도 주체문예이론에서는 편의주의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점이

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정치주의나 교조주의의 영향으로 작가에

대한 지도부분이 강화되었으리라는 추측은 가눙해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능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질로 변화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에 대한 답은 대상의 설정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1년판

문학개론에서는 그 대상이 부르조아 문학에 대한 대타적 의미에서 진보적인 문학으
l

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70년판 문학개론에 둘어서는 사회혁명적 기능으로 대상이 설

정되고 노동계급의 문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주체문예이론에 와서는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대상이 인민의 문예로 설정되었다. 즉

부르조아에서 노 동계급으로 그리고 인민대중으로의 문예 주체의 변화와 함께 문예

향유충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눙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으로 변하게 된 것이

라 추측된다.

野

로 

團

고 野

19) 졸고, 
「

ww主義 文藝批評의 전개와 문학신문, tr아시아문확�, 제8호(a林大學

校 아시아文化硏究所. 1992),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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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용과 형식론의 변화

1. 내용 형식론 서술의 성격

문학텍스트 상의 내용과 형식은 문학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물론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텍스트 상의 일정한 조 건을 구비한 어떤 작품
고

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것이 수용자(독자,관객)에게 전달되고 향유될 수 없다면, 좋은

작품인듯 해도 그 작품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 도 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역시 내용과 형식이 당대와 멎는 관계로

부터 찾을 수 있다는 데서 내용과 형식이 문학의 
' 

가장 기본적인 형태' 라는 규정은

유효할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론은, 보다 일반화된 범주이면서 동시에 해

당 사회의 시대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위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주상적인 층위의 이론적 설명 가운데에서 그 이론을 생산해낸 해당

사회의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음율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예이론서에 나타난 작품의 내용 . 형식에 대한 이론과 그 변모 양

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는데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더욱이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전형과 갈등, 종자와 같은 부분은 현재 북한의 문예이론을 검토하는데 필수적인 사

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변모의 양상과 그 내적 동

인은 무엇인가, 그 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문예이론서의 내용과 형식론 항목들을 우선 살

펴보기로 한다.

I 61년판 문학개론 :

제2편 문학작품

<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통일 / 문학작품의 전형성 / 문학작품의 주제와 사상 /

문학작품의 구성 / 문학작품의 언어 >

卷 70년판 문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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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작가와 창작

< 소제의 선벅과 전형차 / 뭇학작품의 언어와 형태 >

卷 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에리론 :

제互편 주체적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창조

<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 사회주의적 문학에술에서의 전형성 > l}

61년판과 70년 은 서술체계상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내용과 형식

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75 년판은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 려가 
'

전형성'과 
'

종자'에 제한되어 언급되고 있다. 이는 75년판이 주체문예이론
u

의 확립 과정 중에 나온 이론서이기에, 주체문예이론의 전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론류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이 누학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 대한 항목 설정은 아에 없고, 대신
'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이라는 항목과 전형성 .

'

종자'만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료 성격의 상이성 때문에 기계적으로 변모를 읽을 수는 없다.

자료의 성격 변화가 문예이론에 관한 시대적인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것 나름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범주들을 대비하

여 그 변모 양상을 읽어내고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이는 결국 전자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부

고 즌 

團 團 團 團 團

테

고

A 

미 

團

미 

團

테 

團

1 ) 비교 대상이 되는 위의 세 종류 이외에 필요한 곳에 보조자료를 보완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75년판 이후에 나온 이론서를 다루게 될 것이다.

43 한중모 · 정성무, 1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83.

11.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창조:<종자의 탐구와 그 형상적 구현 / 전형적 성격의 창

조 /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반영 / 구성조직 / 갈동의 설정과 해결 /양상의 규정>

卷 류만 . 김정웅, r 주체의 창작리론,, 사회과학舍판사, 1983.

<종자의 선택과 주제의 해명 /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진실한 형상 / 구성조직 /

예술적 묘 사>

卷 김정본, r
미학개론J, 사회과학출판사, 1991.

2편 주체의 미학적 견해 : 4장 미적 현상으로서의 예술 - 3절 예술의 내용과 형식



325

이를 위하여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내용과 형석

을 차례로 먼저 살피고. 
'

종자' 그리고 
'

전형과 갈등'은 따로 떼내어 살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과연 변모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자 한다.

2. 내용과 형식에 관한 이론의 변모

가. 내용

북한의 문예이론에서의 내용이란, 결국은 
'

주저]'와 
'

사상' (이하 작은 따옴표 생

략)으로 요약된다. 
'

내용에는 이것들이 속한다'는 명시된 말이 없을지라도 암묵적으

로 동의된 사항이다. 그 러면 우리가 논의의 출발로 삼아야 하는 사항은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이다.

61년판에서는 우선 그 양자 간의 불가분리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주제는 
"

작가에 의하여 작품에 설정되었고 작품의 내용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

나의 통일된 단일성에로 조 직하는 기본 문제"(101)z] 이고, 사상은 예술적 형상들을

통해서 작가가 표명한 사상이자 독자가 획득하는 사상을 의미한다(105). 주제가 제

기능울 하지 못하면 작품에 표현한 다양한 생활 소재들과 작가의 사상은 개개의 문

제들로 분열됨으로써 목적한 대로 전일적인 내용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80).

즉 
"

주제의 형성의 기초에는 사상이 놓여 있으며 사상은 주제 속에 구현된다."(109)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제왁 사상은 결국은 작품을 통해서 구

현되는 것으로 불가분리적 관계에 놓인 것이다. 어떠한 것이 선헝하는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별 의미 없는 관심 밖의 사항인 심이다. 역설적인 면에서 작품에

관여하는 작품외적 사상보다는 작품내에서 구현된 주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70년판에서는 주제와 사상의 불가분리를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으나 무게

중심이 
'

보 다 중요한 것은 사상'(157)이라는 입장으료 옮겨진다. 이는, 61년판에서

野

2) 괄호 ( ) 안에 있는 숫자는 각 문예이론서의 해당 쪽수를 가리킨다. 이하 같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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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던 
'

주관적 사상(작품 창작 전에 가지고 있던 작가의 사상)'과 
' 

객관적 사상

(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사상)'의 관계에서 결셩적인 것이 전자라고 표명하였던 기

본입장이 주제와의 관계에도 엉향을 끼친 결과이다. 문제는 사상이 주관적인 사상으

로 환원 이해됨으로써 작품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주제-사상적인 측면이 작품의 외

적인 영역이 개입한 모양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세계관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제가 문학작품답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이다.

75년판의 경우는 주제와 사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 

사상성'과 
'

예숩성'의 관

계를 논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인식의 편린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문예에서 사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

인으로 되는 것은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언식하고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고 유

한 특성이지만, 그 것이 어디까지나 사상을 표현하고 선전하는 사회적 사상의식의 한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에술성 안에 사상성이 포섭되지 않고 분리되어 힌식되

고 있는 것이다. 
'

그 둘에게 예술성이란 암묵적으로 문학예술을 문학예술답게 하는 모

든 요소로서만 이해될 뿐이고, 
' 

결합'이라는 당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상성은

이미 문학예술 저편 피안에 존재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제와 사상의 관계에 있어 사상의 지도적인 역할은 북한 문예의 한 투짇

을 이룬다. 작품 안에 놓인 
'

주제-사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하자먼, 당성을 관철

시킬 수 있는 통로가 약화되어 창작 실쳔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성各 발휘할 수가 飢

게 된다. 따라서 당성을 지닌 문학예숩의 생산을 위해서는 사상의 강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였을 것인데, 그 방향이 작품외적인 영역에서 통제하되 네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작품 창작의 요소로 옮기게 된 것이다. 문예 창작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당 정책이 관여할 수 있는 원론적 토대가 이미 마련된 셈이다.

나. 형식

북한의 문예이론에서의 형식은 
'

구성'과 
' 

언어'를 포 섭하는 개념이다. 이후에 살

펴보변 알게 되겠지만 북한에서 사용하는 구성의 개념은 롱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 것

과는 차이가 있다. 같은 마르크스레난주의 문학이론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문예학에

서조차 구성이란, 
'

문학작품 내부의 조 직배치와 구조'로서 내용에 속하는 
'

슈제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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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3) 구성은 문학작품마다 다 있지만 슈제트는 그렇지 않

은 데서 명확히 드 러난다. 이에 비하면 슈제트를 형식에 넣은 것이나 군성의 합의가

보다 포괄적이라는 면에서 북한 문예학계의 구분은 다소 내용과 형석에 대한 기계적

인 분리의 인상을 준다. 
'

성격'을 내용이자 형식이라는 설정을 하고 양자간의 변증

법적 통일과 내용의 우위성, 그리고 형식의 반작용성을 토 대로 설명하기는 하지만,

내용과 형식의 특성이 양 극단화되어 분류한 흔적이 농후한 것이다.

그러면 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의 변모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61년판에서 구성의 개념 규정은 
"

작품의 모든 부분을 단일한 전일체로 통일하며,

인간 성격의 발전과 현실 생활의 제반 자료들을 형상적 배렬에로 조직하는 기눙"

(83)을 수행하는 
'

작품 내용의 조 직'(111)이다. 이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성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 

형상집단, 슈제트,

인물 . 자연묘사, 대화, 독백, 서정적 토로, 에피소트' 등이 속하게 된다. 이때 (중

국의 문학개론에서는 내용에 속하였던) 슈제트는 
"

사건 전개의 발전의 체계이며 등

장 인물의 성격 장성의 력사이며 설정된 갈등의 력사"(119)로서, 환경전개 · 사건발

단 · 사건발전 · 정점 · 결말 등의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 런데 70년판에서는 구성 대신에 
' 

懷음새'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懷옴새'는, 작

품내용의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성격들을 하나로 통일하며 생활화폭을 조직 배열한

것으로, 작품내용의 조직(178)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되둣이 얽음새는

61년판의 구성과 동일한 위상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하여 얽음새 세부 서

열로는 
'

형상집단, 줄거리, 서정토로, 낀이야기, 묘사, 설화'가 있는데, 보다시피

슈제트가 엾어지는 대신 
'

줄거리'가 나타나고 
' 

에피소트' 대신에 
'

낀이야기'라는 순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줄거리는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들의 련계와 충돌과 발전의 체계", 즉 
" 

사건과 성격 발전의 력사이며 갈등의 력

사"(180-181쪽)라고 하는 데서 슈제트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줄거리의 발전 법칙을 
'

환경전개 · 사건발단 · 사건발전 · 정점 · 결말' 등으로

예를 든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큰 의미의 변화가 없는데도 용어상으로 약간의 변개를 보이는 것은, 아마

3) 임범송 외. 「맑스주의 문학개론,(연변인민출판사, 서울 : 나라사랑, 1989),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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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련에서 들어오는 문에학의 용어를 우리 것으로 하려는 데서 오 는 과도기적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체문예이론이 체계화된 형태로 소개된 ‥
"

주체의 문

에리론 연구,<한중모 . 정성무, 사회과학출프<사, 1983)에서는 얽음새가 다시 
'

구성'이

라는 용어로 회복되었다는 정이다. 또한 가장 최근에 나온 김정본의 미학개론에서는

소략하나마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거서는 구성의 세부 서열로

서, 즉 
'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의 발전을 보여주는 종적 련계로서의 얽음새'를 들고

있는 것이다. 4)

한편 구성의 세부 서열을 살펴보자면 C'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의 경우, 인물관게 ·

같등선 . 사건선 등이 있다고 하면서 별도로 항-吟各 정하여 
' 

인간관계, 이야기줄거

리, 감정조직' 등을 살피고 있다.81 창고로 이 자료와 같은 해에 출간된 f 주체의 창

작리론」(류만 · 김정웅)으로 보완하여 설명하자먼 다음과 같다.
'

인간관계'는 종전의 
'

형상집단'과 대용되는 것이지만, 내포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모를 보인다. 즉 61년판과 70넌판 문학개론에서는 형상집단이라 하면 긍정

적인 인물집단과 부정적인 인물집단을 가리키고 그들간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긍정적인 인간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

한 
'

이야기줄거리'는 
'

전일적인 사건체계'로 이전의 슈제트와 줄거리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6)

그런데 무엇보다도 
'

감정조직'이라는 세부 서열의 확장이 주목된다. 이것은 
" 

생활

의 론리를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

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 러내는 형상방법"으로서 극조직(구성

조직에서의 기본)의 기본인 것이다.7)

이는 이전에 이야기 줄거리가 감당하기에는 미흡했던 인물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

화하기 위해 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학예술이 단순히 사건 중심이기

보다는 인간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서적 흐름의 표현(물론 사상을 정서적으로

野

4) 김정본, f 미학개론,(사회과학출판사, 1991 ), 247쪽.

b) 북한 문예학에서 자주 보이는 
'

갈둥선, 사건선'의 
'

선'의 뜻이 무엇인지 불분

명하지만 대략 줄거리나 뼈대를 의미하는 
' 

선(線)'이 아닐까 추측된다.

6) 류만 · 김정옹, 1
주체의 창작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83), 186쪽 참조.

7) 윗책. 231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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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이라는 주문론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감정조직 뿐만 아니라 
'

사건선 · 갈둥선' 등에 사용되는 
'

-

- 선' 이라는 접P]사의 촬용

을 통해서, 체계면에서 이런 변모가 보여주는 의미의 다른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즉 굳이 이런 문예학의 용어로 정착하기 이전에도 이런 측면들을 고려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문예학의 용어로 정칙[화 · 체계화함으로써 창작에 있어

서는 보다 실천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작품의 다양한 층위

들을 면밀히 과학적으로 살핌으로써 정당하게 요구되는 바에 적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주목되는 것은 
r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에서 

' 

양상'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

형상의 정서적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어)서

처음 제기되고 해명된 문제라고 하기는 하나, 흔히 
'

스찔' (style)이라 사용하는 것

과 별반 다르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양상이라는 문예학의 용어로 정착되는 과정

은 
'

종자'이론을 구체화하는 것과 밀접하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는 있다. 즉 같은 종

자라고 하여도 사회제도. 각이한 생활분야,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형상

화하는 작가와 예술인들의 창작적 개성에 따라 
'

생활의 본질'이 다르게 드 러난다는

점이다. 또한 양상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교양적 목적과 문예의 형태상 특징,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

비위'. 그리고 주인공의 성격 등이 중요한 고 려의 대상이 되

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상은 생활의 본질과 생동한 형상을 뚜렷이 밝혀내는 문제

인 것이다.

요컨대 형석면에서 보이는 변모는 한편으로는 문여1학의 용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얼마간의 혼란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는 과

정에서 보다 주체 문예사상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도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 세부 서열의 세목화(감정조직)는

작가의 창작실천시 보다 주의를 요하는 인간의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하며, 분석할

때는 보 다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종자

한편, 75년판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인 
'

종자'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우리

학계가 그 이해와 평가에 가장 애를 먹는 것이 바j크 이 개념이다. 주체문예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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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종자란 
"

작骨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분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

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 작품의 구성 부분에서 그 기

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제측면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한다.a) 83년판

[(주체의 문에리론 연구,에도 거의 그 서술기조가 같다. 결국 
"

좋은 종자를 골라 잡

는 것은 작가. 에술인들로 하여금 모든 형상요소들과 예술적 세부들을 기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복종시키면서 창작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감으로써 창작의 속도와

작품의 질을 다같이 보장會'[게 하는 확고한 담보"(186-187쪽)인 것이다.

그리하여 내용과 형식을 한꺼번에 틀어쥐는 개념으로서의 
'

종자'는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 장하는 기본고리가 당의 요구, 인민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에 놓여있
a

음을 섭명해주는 용어인 것이다. 그 럼으로써 이 용어는 창작실천에서 지도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특수한 사회주의적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는 반영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

종자'가 표방하는 실제가 너무 빈약하어 주체문예이론의

득징인 종자론의 성격과 의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r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총자는 

"

일제 침략자들의 요구에 순종해도 죽

고 거역해도 죽는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찾고 참된

살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9) 이것이

어떻게 내용 · 형식을 통일시키는 작품의 핵(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

리가 부족하여 설득력있는 서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결과적으로 종자론은 자첫 종

자 개념에 대한 환상에 11111지게 만들어 창작 신비주의와 상통하고, 작가 스스로가 아

닌 외부(이를테면 당 문예정책)에서 종자를 쥐어주어야만 창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수동적이고 비과학적언 창작 관행을 낳게 만들 여지를 보이고 있다.

라. 전형과 갈등

어기서는 내용이자 형식인 성격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핵심을 이
A

루는 
'

전형', 또한 이와 멀접한 
'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

원

w 

團

w

野

8) 75년판 [f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에리론. ;
6'북한의 문예이론,(인동출판사,

1989), 207-208쪽.

9) 류만 · 김정웅, 「주체의 창작리론,(사회과학출판사, 1983),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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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때 이 개념은 작품의 실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

모델(model )'의 의미로 이해된다. 원형은, 낭한의 문예학계에서와는

달리 북한의 문예학계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으로 정착화되어 있다.16) 그리고 이 원

형은 전형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주목을 J요하는 것이다.

61년판까지만 하더라도 원형은 자서전적 작품에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70

년판에서는 보다 일반화되어 소재의 선택시 실질적인 언간을 원형으로 삼는 것에 대

하여 서술하고 있다. 문학의 소 재는 바로 본질이 체현되어 있는 구체적인 산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시되었다. 실제로 김일성이 그 훤형들을 구체적으로 예시

하기도 하였는데, 김책, 안길, 강건, 최춘국, 조 정철, 오 중홉 등(146)이 바로 그런

예이다.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될 혁명투쟁의 모 델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한

원형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령의 작품 소재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가눙

하게 된다. 그 리고 r 주체의 창작리론.에 이르면 원형에 기초한 전형의 창조에서 한

사람의 투쟁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주체문예론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다고 언급합으로써 이론적으로 보다 정리된다.

원형에 대한 이러한 논의과정은, 문학예술의 소재가 
'

생동한 자료'와 원형에 보다

많이 의존됨으로써 여타 사회주의 문학이론과도 구별되는 문학적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현상은 바로 
'

교 양적 의의'와 
'

현대성의 원칙'이 결합된 지점에 있다.

즉 원형은 전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 선택인데, 그 선택이란 현대성을 견

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현대성은 긍정적인 현실(혹은 긍정적인 주인공의 형상창

조)의 부면을 부각하여 
'

긍정감화교양'을 충실히 ·수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긍정감화교양'이란. 김일성이 천리마 시대를 반영하는 문학의 소재 선택의 기본이
'

긍정적인 주인공', 
'

모 범적인 실례'에 있다고 교 시한 데서 나온 것이다.16 쉽게 말

하자면 좋은 것 혹은 긍정적인 인물을 롱하여 감화를 받음으로써 교양적 의의를 얻

10) 남한 문예학계에서 사용하는 
' 

원형'이란 용어는 신화원형비평이론에서 핵심적

인 개념인 
4

원초적인 심성(心性)이나 심%(心象)·을 가리키는 원형(原靈)이고, 북한

문예학계에서 쓰는 원형은 작품으로 전형화(典호fh), 형상화되기 이전의 작품 모델

을 가리키는 원형(g形)의 의미이다.

11 )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28면, 70년판 문학개론,

15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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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더 좋다는 사상이다. 만약 부정적인 것을 전면으로 드러내자면 의도와는 상

관없이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발로인 것이다.

바로 원형의 이런 의미 강화로부터 전형에 대한 다음 설명이 가눙해진다. 소 재 차

원인 원형으로부터 작품 내 전형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

현대성의 원칙'이 
'

교양적

인 의의'와 결합되면서 6, 70넌대의 
'

천리마 기수의 진형 창조'와 
'

갈등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것이 대중 교양에 더욱 낫다는 주장이 확대되면

무갈둥론이나 단순갈등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

낡은 것과 새것의 투쟁'이라

는 전통적인 갈등론 대신 
'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대립'만 강조함으로써 현실 사회

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전형과 갈등에 관한 이론이 일정한 변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체제

의 경직화와 함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원형을 통한 전형화가 모

범적 인간형인 모 델을 선택하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실 다양한 인간형을 창조하지 못하고 소재를 제한당하는 창작의 질식,

나아가 인간성의 협애화를 초래하는 부정면이 더욱 크 다고 생각된다.

61 년판에서 전형은 대체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것과 동일하며 전형화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면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들 중 하나에서 현실적

인간의 전형적 본절이 심오하고도 완전한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전형창조의 유일한

직접적 모체로 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후 
'

원형' 개념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

다는 정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그 모체의 예는 김일성, 항일혁명투사, 천리마 기

수 형상 등이다. 륵히 
'

인식교양적인 의의'을 들면서 오늘 시대의 전형은 
'

천리마

기수의 성격'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70년판에 오면 전형은 갈등 개념과 아울러 설명되고 있어 이전의 논의보다 폼부해

전다. 전형은 
" 

계급과 계충의 호상관계를 선명히 하며 그의 계급적 본질을 해당 계

급과 계층의 대표자로 그려내는 것"(160)이 근본적인 요구이고, 전형적인 것은 작가

의 계급적 당적 입장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

61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

의에서는 당성과 전형성이 통일되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역시 
'

천리마 기수의 전형 창조'는 보다 강화된다.

이때 갈등이 전형창조의 유력한 수단언 것은. 전형적 성격 창조에서 갈등의 전형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70년판에서는 그 간 논의의 축적을 토대로

천리마 시대의 갈둥은 상용적이며 비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기본적으로 단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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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극단적일

수 없고 부정선(否定線)이 주도적언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갈등의 기본이 되는 계급투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

교 양적인 의

의'를 가지는 문학예술이 굳이 없는 부정적인 것을 크 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인식

하는 것과 관련된다.

더욱이 75 년판에서부터는 긍정적인 것과 모범적인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앓을 수도 있다'는 무길등론의 방향으로 선회한다. 이것이야

말로 계급이 없기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사회주의 사희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이

며 교양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

당(W)의 방첨'이라는 설명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되면 
'

긍정감화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

김일성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칭송하

는' 문예적'품에서는 부정 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갈등론적 입장은 T주체의 문예리론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주체의

창작리론,의 경우 
'

천리마 기수 형상'에서 
'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전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형은 
"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

념으로 삼고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의 본보

기"(54면)인 것이다. 전형문제의 관건은 자주정신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

를 내세우고 푸는 것이며, 이때 정치적 생명에 대한 문제는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다. 그런데 결국 당성과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은 
'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이라는 서술에서 이 시기 전형의 요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학에서의 전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에서 일반적으

로 말하는 
'

전형'과는 그 양상을 전혀 달리한다. 왼형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전형성

을 획득하게 하는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

갈등을 전혀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전형문제의 관건이 수령에 대한 兮성심으로 귀결되는 대목이 바로 그 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3. 내용과 형석에 관한 이론적 변모의 의미

과연 이러한 변모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

교양적인 의의'와 
'

현대성의 원

척'에 의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변모를 낳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 

생동한 자료'와 
'

원형'을 보다 풍부하게 활용하여 현실에 제기된 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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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사와 문제거리가 그 사회를 진보의 방향에 놓이도록 한다면 실제로 문학에술

이 감당하는 기능에 올바로 적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된

범주와 영웅 형상에만 사용합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한편 이런 논의가 가눙했던 것도 
'

갈등을 전허 설정하지 앓을 수도' 있는 
'

무갈등

론' 의 배경으로부터 연유한다. 그 배경은 곧 그 들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턴 50, 60년대 논의 당시도 그 자장(繼

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헌실에서는 적대적인 갈등관계는 아니지만 예술작품에서

는 얼마든지 예리화할 수 있다는 논의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을1허지기 때문이다.

61년판 전형론이 지닌 이론적 유언함에서 70년대 이후 도 식적으로 이론이 변모하

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북한 사회의 당대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투

히 
'

긍정같화교양' 사상이라 요약되는 문예정책의 일환으로, 각 장르의 예술들이 긍

정적인 현실을 드 러내어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더욱 좋은 사회를 꾸려가자는 실용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이념적으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문예물을 통한 교 양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촛정이 맞추어진 북한의 문예학은 전형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에 엾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초창

기의 발전을 멍추고 서서히 낮은 생산력으로 정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 동력

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영웅들을 모 범으로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한 쪽으로는, 
'

긍정감화교양' 사상 실현

의 중심이 되는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 내에

서는 수령이야말로 
'

긍정적인 주인공', 
'

모빔적인 실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예이론 중 내용 형식론의 커다란 변모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 칠

폐가 인간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이 들였다. 과연 인간사회에 무갈둥이 가능할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지켜본 우

리에겐 그 들이 지극히 주관주의적인 낙관론에 근거를 둔 현실 인식에 Ill]]-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

V. 장르론의 변화

1. 장르론의 성립과 신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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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사와 문제거리가 그 사회를 진보의 방향에 놓이도록 한다면 실제로 문학에술

이 감당하는 기능에 올바로 적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된

범주와 영웅 형상에만 사용합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한편 이런 논의가 가눙했던 것도 
'

갈등을 전허 설정하지 앓을 수도' 있는 
'

무갈등

론' 의 배경으로부터 연유한다. 그 배경은 곧 그 들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

무갈등론'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턴 50, 60년대 논의 당시도 그 자장(繼

場)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헌실에서는 적대적인 갈등관계는 아니지만 예술작품에서

는 얼마든지 예리화할 수 있다는 논의는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을1허지기 때문이다.

61년판 전형론이 지닌 이론적 유언함에서 70년대 이후 도 식적으로 이론이 변모하

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북한 사회의 당대 현실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투

히 
'

긍정같화교양' 사상이라 요약되는 문예정책의 일환으로, 각 장르의 예술들이 긍

정적인 현실을 드 러내어 그로부터 감화를 받아 더욱 좋은 사회를 꾸려가자는 실용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이념적으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문예물을 통한 교 양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촛정이 맞추어진 북한의 문예학은 전형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에 엾었을 것이다. 아마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초창

기의 발전을 멍추고 서서히 낮은 생산력으로 정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노 동력

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영웅들을 모 범으로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과정에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한 쪽으로는, 
'

긍정감화교양' 사상 실현

의 중심이 되는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 내에

서는 수령이야말로 
'

긍정적인 주인공', 
'

모빔적인 실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예이론 중 내용 형식론의 커다란 변모를 보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 칠

폐가 인간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얼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이 들였다. 과연 인간사회에 무갈둥이 가능할까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지켜본 우

리에겐 그 들이 지극히 주관주의적인 낙관론에 근거를 둔 현실 인식에 Ill]]-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

V. 장르론의 변화

1. 장르론의 성립과 신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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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장르론은 일찍부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창작과 비평. 본격문학과 대중

문학의 구별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북한의 사회체제에서는 문예정책과 문

예학의 논의가 개별 장르론으로 구체화되어서 창작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수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장르론에 대한 인식이 독자성을 획득하고 일반화되는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에 걸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 역사서에서
'

사회주의 기초 건설기'와 
'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고]'로 지칭되는 시기로 사회주의제

도 가 확립되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점戈'[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즉, 사회

주의 제도가 성립되고 공고화되는 시'기로 분산되고 개별화된 사회정치적 제반 논의

들이 점차로 통일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예학에서도 사회주의 사실주의

론의 제반 문제들, 다시 말해 발생 발전문제, 민족적 특성 문제, 형상론, 혁명적 대

작론 등이 논쟁적으로 전개되고 서서히 주체문예론.으로의 도정(道程)이라는 단일한

결론을 얻어간다.

장르론 역시 논쟁적 구도 속에서 체계화와 일반촤가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진행

된 것은 서정시론이다.12) 1958년에 간행된 f 문학신문」을 보면 정론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에도 쯤·자시,서사시에 대한 논의들이 둥

장하고 있다. 단편소설론은 1961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

다. 장편소설론 역시 1963년 초에 지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IT

북한에서 장르론은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논쟁시되기보다 다른 비평논쟁과 결

합되어 전개된다. 1950,60년대 북한 문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논쟁으로 사실주

의 발생 발전 논쟁, 도식주의 비판, 천리마 기수 형상 논쟁, 혁명적 대작 논쟁 등

을 둘 수 있는데. 장르론은 언제나 이러한 중요 논쟁의 구체화 과정과 맞물려 있

다.l* 도 식주의 비판 시기에 벌어진 정론시 논쟁이 시의 서정성에 대한 논란을 촉

12) 이에 대한 소 개와 평가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심선옥, 
「1960년

대 북한의 서정시론(l), r 반교어문연구, 3 ( 반교어문학회. 1991 )

13)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r 문학신문. 해당 자j로를 분석하면 전모를 알 수 있으

며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

혁명적 대작 장편' 창

작방법논쟁, r 한길문학, 1992. 여름호.

14) 이들 북한의 리얼리즘 비평논쟁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적 풍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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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다든지, 1961 년과 1963년에 벌어진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논의가 혁명적 대작 논

쟁과 결합되어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것은 북한 문예학이 작품의 사상적 내용과 교 육적 기눙을 강조하고, 작품을 중

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이다. 해당 시기 문예정책의 변화가 작가의 조 직방식과, 교 육방식, 그 리고

창작지도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단위는 개별장

르 들과 장르들의 구성상 특징이 구현된 쟉품일 수빔-에 엾을 것이다.

북한의 문학개론서들의 서술체계와 강조점의 변모가 이러한 논쟁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문학개론서의 지위 자체가 문학이론의 기초적 문제들을 체계

화합으로써 문학 창작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되거나 혁명적 인간으

로 교 육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체적 문예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문학개론서나 이후의 문학개론서에서 강조되

는 것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이다. 다소 도 식화하자면 문에발젼의 원칙이 문학의 사

회적 기능과 대응한다면, 문예발전의 구현방도가 장르론이나 작가, 인민대중의 역할

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 식화는 연대가 올라갈수록 밀접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문예

이론서 목차에서 확인해보자. 1961년판 [(문학개론,은 
'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아

래 
' 

현실표사의 문학적 방식과 기본형태들', 
'

소설', ' 오체르크', 
' 

서정시', 
' 

서사

시', 
'

극'이 설정되어 있다. 반면 1970넌판 r 문학게론J은 
' 

문학작품의 언어와 형태'

아래 
'

1접 문학작품의 언어', 
'

2절 문학작품의 형태구분r, 
w 3절 문학의 형태'가 베치

되어 있어 61년판 「문학개론,에서 다른 장으로 분류되었던 
' 

언어와 형태'가 한 장으

w w w

가 있었다.

김성수, 「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f창작과비평. 1990. 봄호 :

김동훈, 「북한 학계 리얼리즘논쟁의 검토,P실천문핵, 1990, 가을호 : 권순긍, 
「

우리

문학의 민족적 륵성,, 정우택 공편, 
r 우d 문학의 민족형식과 민족적 툭성.(연구

사,1990) : 김재용, 「북한문학계의 반종파루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r역사비평.

IS92. 황호 : 김재용,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북한문학의 변모 - 천세봉, [f 안개 흐르

는 새언먹.론, r 한길문학, 1991. 겨울 : 김동훈, 「장편소설론의 이상과 
' 

혁명적 대작

장편' 창작방법논쟁, f 한길문T 1992. 여름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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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 항목의 비중과 지위가 낮아졌음을 의미

한다. 그외 영화항목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장르 분류기준과 종(種)장르의 설청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1975)에 이르면 서술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라는 장 아래 
'

제1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

제2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이 설정되어 있다. 분류방식과 종장르의 특졍을

나누어 서술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지만, 운학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사회

주의 문학예술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법칙과 그것의 이

용방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즉, 사회주의 문학예술론에 문학 일반론이 포함], 해

체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 장르론 변화의 일반적인 방향은 사회주의 문학의 특징이 분명히 구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장且체계를 재구성하 는 지향의 강화로
'

설명될 수 있다. 正·한 시

간이 뒤로 갈수록 장르론의 이용과 적용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진다. 이는 영화문학

의 비중이 중가하고, 고 전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태도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0년판에서 모벙적 작품으로 들고 있는 것은 항일무장투쟁 때 창

조된 작품이거나 1950년대 이후에 창조된 작품이며, 
r
주체문예이론,에서 들고 있는

작품은 X일무장투쟁 때 창조된 작품을 소설화한 1이거나, 1960년대에 쓰여진 작

품이다.

이것은 북한 문예학이 작품의 사상적 내용과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작품을 중

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켜가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해당 시기 문예정책의 변화가 작가의 조적방식와 교육방식, 그

리고 창작지도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실현되는 단위는 구체적인

개별장르들과 개별장르들의 구성상 특징이 구현된 작품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국전쟁시기 이전부터 작가들 현실체험과 星직화를 일관되게 강是해왔

다. 이는 사회주의 문학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겠으나 북한에서 그

정도와 범위는 보다 광범하고 치밀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1958년을 기점으로

작가의 현장체험과 창작원칙의 강조는 문예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전다.

창작왼칙과 현장체험이 강조된 이유는, 소 련 문예학의 영향과 카프의 문예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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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을 제한시키면서, 항일헉명문학의 전통과 헌실탐구를 강조함으로써 독

자적인 사회주의 사실주의론을 확립시켜가는 과정과 관련毛다. 소련과 카프 문화유

산의 극복을 당대 현실에 기반한 장작물을 통해 달성하려 하다 보니 그의 개별적 구

현태인 작품론, 장르론에 보다 많은 주의가 기울어질 수밖에 일을 것이다. 현대문

학의 경우 원론적인 분류방식과 체게보다 개별장르의 구성원리와 기능이 중요시되

고, 장르의 통시적 발전체게보다 개별장르의 릭적 체계가 중시되는 점도 이의 결과

물이다.

이 점은 남호1의 장르론이 주로 x고 전문학의 언구성과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과 대비

된다. 주지하다시피 납한에서 장르론은 
" 

상상성, 허구성을 중시하는 서구 근대문학

기준으로는 직접적 자기표현의 문학과 기술 의론(記述 議論·)의 언어행위가 당당한

문학으로 여겨졌던 한문문화핀의 문학헌상을 해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진

전되어 왔다. 북한 문예이론의 
'

정론'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

교 술(敎述) 장르류

(類)'를 
' 

서정, 서사, 희곡'과는 독립된 별도장르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된 장르 분

류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 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문학 등 고 전문학의 전통

과 특성에 보다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5)

2. 장르론 서술체계 비교

앞서 북한 장르론이 
' 

서정, 서사. 희곡, 교 술' 둥 장르류 기술 체계에 별다른 관

심을 기울이지 압는 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는 장르류의 개념과 분류기준이 무의미하

게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보편적인 분류학이 애초부터 시야에

들이올 조 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이는 북한 장르론의 이해

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북한 장르론에서 장르의 개념은 개녕 표지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그 강조점이 남한

의 장且 게님과 별반 다률 게 없다. 북 에서 장르와 상응하는 개념은 
'

종류와 형

w w w

15) 이상의 겅해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이론서로는 김홍규, 
["

한국문학의 이해x,

(민음사, 너84) ; 조 동일, tr문학인구방법�2,(지식산업사, 198이을 들 수 있다. 이

들은 
'

장르종. 장르류'를 
'

작은갈래, 큰갈래' 라 이름젓고 체계적 장르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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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라는 용어인데, 이는 
'

문학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문학예술의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의미

로 사용된다. 여기서 북한 장르론에서 종류와 형태 분류가 타당성 있게 되려면 모든

갈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과 특정한 갈래에만 해당되는 특징을 모

두 아우르는 분류기준의 설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

한 장르론에서도 포괄적 장르이론의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다.

그 러면 앞으로 북한 문학개론서의 장르론 서술체계를 장르 분류기준과 장르의 구

성상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61년 문학개론의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현실묘사의 3가지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현실묘사의 3가지

방식은 현실인식의 다양성으로 설명되는데,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극적 방식

으로 나 다. 먼저 서사적 방식은 
' 

주인공과 그 의 생활현상들을 작가 자신이 이야

기해주며 그 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담화, 행동 및 사상들을 묘사재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 

서사적 종류' 생성의 기초이다. 그 리고 서정적 방식은 
' 

인간들의 내

적체험. 감정, 사상 등을 적접 표현하는 방식'이며 극적 방식은 
'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써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모두 문학의 세 가지 종류를 이룬

다.
'

종류'는 다시 몇가지 
'

형태'로 구분된다. 서사적 종류에는 연대기, 소설, 우

촤, 오체르크 둥이 있고, 서정적 종류에는 향가, iL 려 인민가요, 시조 등이 해당되

며. 극적 종류는 희극,비극, 극으로 나 다. 이들은 다시 몇 개의 장르로 구분된

다. 예를 들면 향가에는 정론적(政브的) 향가, 풍자적 향가, 만가적(晩歌的) 향가

가 있고, 소설에는 사회소설, 모험소설, 역사소설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까지 북한의 장르론이 삼분법(三分法)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을 모 두 아우르는 분류체계暑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목

된다. 장르를 형태의 하위 분류형식으로 봉고 있는 점見 특졍이다.

61년판 개론에서 개별 장르의 특징은 주로 구성적인 측면에서 논해전다. 소설의

경우 용적에 따른 분류를 채용하여 단편소설과 중편소설. 장편소설을 나누고 있는

데. 단편소설은 
' 

인간생활의 한 계기를 포착하여 그 를 묘사 재현하는 것'이 기본 특

징이고 장편소설은 소설문학의 대형식으로 생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무진장한 넓

이를 가지고 반영되며 방대한 등장인물과 함께 기본주제에 따르는 여러 개의 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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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제들이 수반된다고 한다. 중편소설은 한편소설과 장편소설의 중간형식이다.

시의 경우는 감정의 성격에 따라 송가, 정론시, 풍자시를 구분한다. 극은 Hi극, 희

극, 극으로 나누고 있다.

70년판 개론에서 장르분류의 기준은 크 게 달라지지 74은 채 
'

서정.-서사적' 방셕

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서사시, 수필, 담시 등이 해당되는데 이론적 체계는 설명이

생략된 채 문학이 품요롭게 발전한 결과 서사적 방식과 서정적 방식의 침투가 일어

난 역사적 현상으로 설명된다. 3분법체계가 4분법체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70년판 개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개별장르의 사회적 기눙이다. 이전에는 장르의 기
a

눙이 장르의 기원을 논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고정된 · 형태 속에서 설명되는

데 반해 여기서는 장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의 성격을 언급함으로써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단편소설의 경우 생활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게 특징이라 하

여 61년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생활의 한 단면을 
' 

혁명투쟁의 본질이 반영

되고 시대의 특징이 집중된 극적인 것이 있는 데' 라고 하여 세부논의에서 큰 차이를

드러넨다.

이 접은 서정시에서도 확인된다. 풍자시나 정론시의 설명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드 러나지 않으나 송가(頌歌)의 설명에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61년판에서 송가는
'

찬미할 만한 영옹적 공적에 대하여서와 옹장하고 송출한 만한 사건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시인이 품은 동경과 찬양의 정을 담아 노래한 서정시 형태의 한 장르'로 
「
찬

기파랑가.나 「용비어천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반면에 70년판에서 송가는 송시

(頌)라로 개념이 변모한 채, 
' 

위대한 혁명의 수령에 대하여, 당과 조 국에 대하여,

그의 영웅적 업적과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송축의 사상같정을 노 래하는 서정시'로

설명된다. 강조점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영화항목이 새로이 추가되고 서정문학의 종류로 가사가 삽입되고 실화문학에 예

술적 정론이 추가된 것도 변화한 즉면이1다. 이는 전후복구 건설 이후 새롭게 활

화되고 발전한 장르들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중대한 장르들을 적극 장르론에 포

섭하려는 노 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70년판 개론에서 모범적 작품으로 들고 있

는 것이 항일무장투쟁 때 창조된 작품이거나 1950년대 이후에 창조된 작품이라는 사

실도 이의 반영으로 보인다. 결국 이 변화는 개별장르와 현실과의 연관을 증대시키

고 사회주의 사회가 형성된 이후 새롭게 발전한 장르들을 중심으로 장르체계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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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려는 지향이 강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점은 75년판 주체문예론에 이르면 현저히 강화된다. 서술체계와 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우선 
'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아래 
'

1절 사회주의적 문학

예술에서의 종류와 형태 발전의 합법칙성', 
'

2절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리용과 발전'이 설정되어 있어서 문학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

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라진다. 즉, 직접 사회주의 문학

예술의 법칙과 그 것의 이용방도에 주의를 돌리고 있어서 문학일반론은 사회주의 문

학예술론에 해소되어 버런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술체계에서 강조점의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개론서들은 모

두 유와 종, 그 리고 장르들을 세세하게 다루는 데 반해 주체문예론은 이에 대한 서

술을 아예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강조되는 것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전 문

학예술에 적용할 수 있는 
'

혁명적 대작과 소품의 병행 발전'이라는 원칙이다. 혁명

적 대작은 
'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 혁명의 발전과 함께 루쟁

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 내는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으

로 사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한다.

이론에 따르면 
'

혁명적 대작'은 인맨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며 그 들을 혁명

가로 키우는 데 이바지하는 작품으로서 혁명투쟁과정과 투사의 성격이 묘 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형식에 있어서 대형식의 작품, 내용에 있어서 광활한 서사시적 화폭을

담되 시대의 본질, 시대의 특성, 시대의 주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적 대작은 혁

명의 시대를 폭넓게 묘 사하되 서사시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혁명가의 형상을 기본

주인공으로 창조하되 그의 운명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야 하며, 혁명사상을 표현하

되 그것이 작품에 일관되고 충만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상성과 예술성의 동일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2

正 한 전에 볼수 없이 영화와 가극. 가요럭 중요성이 증대된다. 이들은 旦두 공통

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전과 출판

16) 이에 관해서 비평사와 관련시켜 자세한 논의를 한 것으로 졸고, 
「

장편소설론

의 이상과 
'

대작장편' 참작방법논쟁.(「한길문학, 1992. 여름호)이 있다. 특히 253

- 2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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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식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항일무장투쟁때

창조되었던 연국이나 노 래를 개작하거나 항일무장平쟁을 ·c-제로 한 작품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형식의 변형이 이루어진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기·극(歌劇)은
' 

피바다식 가극' ,

' 

성황당식 가극'이라 하여 종래의 y
'

[극의 暑을 과감하게 깨뜨린

작품이라 하여 종래 장르와는 별개의 것을 창조하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가국의 새

로운 발전단계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주체분예론의 장르론적 관심이 전

역사시기를 포괄하는 장르론 제계보다 사회주의의 특수성이 구현된 장르론 체계로

현저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과 
'

문학론' 에서 
'

문파론'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최근의 장르론 체게

남한의 장르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최근 북한 장르론의 특징을 분명

히 보여주는 부분은 장르의 분류기준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우선 유장르는 인식활동

의 다양성과 가치지향에 토대를 두고 있는 묘사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서사적 묘사

방식은 
' 

인간성격과 그 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들을 작가가 이야기해주며 그와 함께

등장인뭏들의 담화, 행동, 사상 둥을 묘 사 재현하는 방식'이고, 서정적 묘 사방식은
'

주로 외부세계에 의하여 일어난 인간들의 내적 체험. 감정, 사상 둥을 직접 표현하

는 방식'이다. 반면 극적 묘 사방식은 
'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써 현실을 재현하

는 방식'이라 정의된다.

북한 장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형태. 종류의 구분원 을 고 정된 기준으로 사용하

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문학예술의 종류는 일정한 부

류에 속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어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

념오로 사용된다. 그리고 헝태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문에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w

분류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에술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

예작품들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소 설의 경우 서사의 하위장르라는 면에서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단펀,중펀, 장

편의 상위장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종류가 된다는 것이다. 갈래가 종류와 형태의 통

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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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장르론 체계분류표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0

문학--묘사방식을 기준으로

r 서사--형상방법의 특성으로r소설

i h이
l A화
l 우화

h - - 상 旻 특 且 ,

l L가사
l A
< 상 특 旦 [

l-·]
A극

실을 알 수 있다. 소위 판소리나 가사, 경기체가 등과 같은 
' 

혼합장르'또는 
' 

비순

수한 장르' 의 귀속문제가 논쟁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분류체계가 일찍

부터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장르론이 단일장르

적 특정만을 논하고 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후 북한문학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본 장르들은 거의 혼합장르, 종합장

르 라고 할 수 있다. 서정시에 서사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거나 서사시 창작이

꾸준히 진행된다던지. 영화나 가극 둥의 형태가 강조된다든지 하는 게 그 예들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어떻게 이론화되고 있을까

첫째는 세가지 종류에 
'

서정-서사방식'을 추가하는 데서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

다.서정-서사방식이란 서사적 방식과 서A적 방식이 결합된 종류로 이에 해당되는

종장르들은 서사시나 수필, 담시(課詩)들이다.

둘째로 형태와 종류의 구분원칙이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 개별 종장르에 따라 다

르 게 설졍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

문학예술의 종류는 일정한 부류에 속하는 문학

團

17 ) 정성무, 
「시대와 운학예술형태.(과학백과사전증L합츨판사, 1957), 40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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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들읗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구분되여 나오는

갈래 또는 그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의 속성을 규정하여 부르는 개님이며 문학예술

작품의 형태는 일졍한 종류에 속하는 문예작품들을 다시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재차 분류하였을 때 나오는 문학예숩의 갈래 또는 그에 속하는 문에작품둘의 속성을

종류와의 관게 속에서 규정하여 주는 개님" 이라 규정하여 분류기준을 종장르의 특

징에 맞추어 상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 설의 경우, 서사의 하위장르라는 면에

서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단편. 중편, 장편의 상위장르라는 면에서 본다면 종류가 된

다는 것이다. 갈래가 종류와 형태가 통일되고 구체화된 결과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르기준은 이전에는 시기별로 약간씩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61 년

판 개론에서는 형태, 종류, 장르가 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사적

방식, 서정적 방식, 극적 방식이 종류에 해당되고 연대기, 소설, 시조, 향가, 희극,
미

비국 등은 종류의 하위장르인 형태에 해당된다. 장르라는 용어는,. 형태의 하위 장르

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론적 향가, 만가적 향가, 사희소설, 모험소설 등에 제한되

어 사용된다. 하지만 종류와 형태의 특징이 개별 장르에 통일적으로 구체화되고 있

다는 기본 관점은 최근의 주체문예론에서도 일관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장르론의 특징은 일단 외국 문예학에서 나눈 기준에 여러 형태

의 우리 문학을 일괄적으로 짜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한 장르론을 추상적 일반론에 개별장르를 해소하지 않고 개별장르들의 특

성올 고려함으로써 장르론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묘 사

방식, 형상수법 등 분류체게를 짜는 기준들 갹각이 갖는 상호연관성이 치멀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문학작품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의 미학적 근거들이 불충분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VI. 창작방법론과 문학사론 비교

1. 서술체계 비교

먼저 1961, 1970년판 문학개론, 1975년판 주체문예이론 중 
'

문학사, 창작방법'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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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서술편차를 대비해 보기로 한다.

1981년판 ( 문학개론,

3. 1 문학예술 발전의 합법칙성 : 문예 발전어]서 노 동의 역할 및 문예의 발전, 문

학 발전과정에서의 계승과 혁신

3. 2 창작방법과 사조 ; 창작방법과 사조, 창작방법으로서의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3. 3 우리나라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 사실주의 창작방법 이전의 문학 발

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의 시원. 발전

3. 4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과 발전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개념과 그 세계사적 의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발생 발전. 사

회주의적 사실주의 운학의 기본특징,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현대성

1970년판 「문학개론,

3. 1 작가와 혁명화 ; 3. 1. 1 작품 창작과 작가의 세계관

4. 2. 1 선행문학의 비판적 계승과 혁신 ; 문학 발전의 계승성, 유산 계승의 원칙

4. 2. 2 민족적 특성의 계승 발전 : 민족적 특성의 개념. 계승 발전

4. 3. l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혁신성 ; 창작방법의 개념과 특성,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혁

신성

4. 3. 2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촹작방법의 미학적 요구 ; 사상혁명의 무기로서의 기

능, 현실반영의 진실성

1975년판 r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7장. 문학예술작품의 종자 ; 7. l 종자는w문학예舍작품의 기본헉, 7. 2 종자의 파악

과 예술적 가공

9장. 사회주의적 문학예술 창작에서의 속도전 : 9. l 속도전은 창작의 높은 속도와

절을 다같이 보장하는 주체적인 창작원칙, 9. 2 속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

기의 혁명적인 창작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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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료의 비교를 통해 가장 먼저 획인할 수 있는 것은 문예원론 전체 편차에서
'

문학사, 창작방법' 항목의 비중 자체가 감소하는 점을 를 수 있다. 대신 창작 주체

또는 문예담당층 문제의 비중이 강화됨으로써, 창작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자체

보다 담당충 내지 사회주의문예의 유일한 담당충이라 하는 인민대중의 역할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체문예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주체사상 일

반의 륵징인 사람 중심의 사관에서 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원론서의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학문적 저술 대신 대중을 위한 인식교양적 기능을

강화한 겯과, 풍부한 작품 예문과 각주, 선행 이론과의 비교 논펑이 없어져 버렸다.

이는 논리적 서술과 풍부한 실례 대신 선언적 일반명제와 그에 대한 자기완결적 논

리 및 동어반복적 해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동어반복적 해설은 처음 책을 대하

는 보통독자에게 책을 차츰 읽어나갈수록 자언스럽게 내용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점

도 없지 않지만 그에 따른 정보량의 부족 등 결점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적으로 주체문예이론 체계 밖의 독자에게는 대단히 불친절한 자기완결의 논리를 가

졌기 때문에 그 이론체계가 변중법적 사유의 소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폐쇄퇸 비변

중법적 논리의 산물로까지 생각된다.

2. 창작방법론 - 문학사론의 변모와 그 의미

가. 창작방법론

각 시기의 문에이론서에서 리얼리즘 내지 창작방법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

펴보자. 먼저 창작방법의 개님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년판에는 장작방법을 작가가 생활 자료를 선택 평가 표현하는 예술적 일반화의

원칙, 형상 창조의 원척(61-18이이라고 雙으며, 70년판에는 작가가 현실을 반영하면

서 계급적 입장, 세계관적 기초, 창작수법상 견지에서 지도되는 사상예술적 원칙

(70-274)이라 하였다.18) 그에 반해 75년판에 오면 창작방법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창작과정이나 예술적 가공의 수법차원으로 전락한다. 대신 창작방식(지침)으로서
'

속도전' ( 
'

종자론'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 직창작론)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미 미 團 미 부 고

라 고 고

18) 61년판, 180쪽 : 70년판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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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각 이론서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다.

61년판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완전한 분리도 일치도 아니다. 완전 분리

는 부르조아 문예학의 오류이지만 그렇다고 일치하거나 양자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의 세계관은 작가의 세계에 대한. 즉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견해와 표상의 총체로 본다면 창작방법은 현실을 형상적으로 일반화하

는 원칙이며 젼형화의 원칙이다. 형상 창조의 과정에 비록 세계관이 참여하지만 세

계관의 제반 내용을 창작과정에 단순히 옮겨놓는 것은 아니다. 세계관이 창작과정에

작용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창작과정은 아니다. 창작방법은 생활 현실을 형상적으로

파악하는 특수한 수단이나 그 자체가 작가의 사상의 도해나 삽입은 아니다. 그 구체

적 구현태인 작가의 문체는 그가 의거하고 있는 창작방법의 물질적 표현이라고.하는

것이다.19)

70년판에서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창작에서 규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주관적 측면이며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작가의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적 세계관의 확립은 창작의 선결조건이다.

이것은 창작과정이란 다만 형식적 수단들의 구성작업이 아니며 순수한 자료의 조립

과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가의 세계관의 결정적 영향하에서 생활을 형상적

으로 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을 때 가장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창작에서 세계관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한 김일성의 창조적 문예사

상은 현대 수정주의이론에 대한 타격이며 가장 탁월한 마르크스레닌주의문예이론이

라고 주장되기에 이른다. 20)

75년판에는 창작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항목은 아예 없다. 다만 사회주의 문예의

유일한 본성으로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세계관과 창작방법

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라는 식으로 내

용과 형식 차원으로 바뀐다. 굳이 창작방 과 관린된 것을 꼽으라연 창작지침상 특

징으로서의 
'

종자론' 
'

속도전'이 있을 뿐이다.

셋째, 창작방법과 문학사,사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19) 이상 논의는 61년판 lbO-1fl 쪽의

� 

요약.

20) 이상 논의는 70년판 123-125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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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판에서 창작방법은 작가들의 일정한 창작원칙, 창작방향, 창작태도 등으로 규

정된다. 가령 리얼리즘 창작방법을 전형적 환경 하에서의 천형적 성격의 창조라 할

때는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창작 표현원칙을 말한 것이다. 그

러나 창작방법은 동시에 역사적 개념이다. 창작방법은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발생,

발전, 소멸하며 다른 창작방법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문학사조는 창작방법의 결과이

며 창작방법의 역사적 형태라고 한다.

이에 반해 70년판에서는 
'

사실주의, 진보적 낭만주의' 대 
' 

반사실주의, 반동적 낭

만주의'의 대립구도가 혁명적 낭만주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

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보인다.

이상의 비교률 통해 볼 때, 상대적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

폭과 다양성을 가진 예

술방법'으로서의 리얼리즘 개념에 근접했던 61년 에서의 창작방법론이 크 게 변모됨

을 알 수 있다. 즉, 주체문예이론이 형성됨에 따라 매우 교조적이고 규범적인 창작

원칙 차원으로 협애화, 실용주의화되다가 75년판 주체문예이론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회주의 문예 개념 일반 속에 해소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창작과 수용 전

과정에 관여하는 원리듈의 체계로서 예술방법 개념까지 격상되었던 
' 

사실주의' 개념

이 단순히 창작과정상의 지침 정도로 기능화되어버린 셈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

일반 즉 미적 반영론에서 말하는 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변중법적 관계는 소멸되고 세

계관 위에 선험적으로 놓여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

당 정책'의 전달수단으로서 철저

하게 복무하는 차원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는 이미 1960년대 대작장편 창작방법 논

쟁 떼 그 단초를 보인 문제이다. 21)

대작 장편의 경우 사실주의의 문예학적 위상 자체는 창작방법의 차원에서 묘사기

團

귀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蟲

21 ) 엄호석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사실주의는 물론 방법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묘 사의 성격을 맣하기도 한다. 그러

나 그 것이 방법에 대하여 말하건 묘사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건 사실주의라는 말에

서 울리는 중요한 것은 생활에 데한 진실 묘 사의 정신이다. 만큼 사실주의는

생활 묘 사의 진실성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활 묘 사의 진실성

의 문제는 혁명적 작품 특히 혁명적 대작을 창작하는 작가들에게는 더욱 긴절한

미학적 요구로 제기된다. 엄호석, 「 혁명적 작품 창작에서의 사실주의 묘 사 정신,
r 문학신문, 1964. 12. 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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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차원으로 전락한 감도 없지 않다. 이러한 리얼리즘론의 실용주의적 변조가 나

중에 주체문예이론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문예학적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방법이 단순히 쟉품의 핵심인 
'

종자'를 
'

예술적 가공'하는데 그 치고, 
'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창작원칙'으로만 사고된다면 이는 말을 만들자면 
'

사회주의적 자

연주의'나 
'

프롤레타러아 자연주의'가 될 것이다. 마치 리얼리즘이 
'

부르조아 자연

주의'로 반동화되듯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고 착화, 정치주의叫되어버리는 편향을

보일 것이다.

나. 문학사론

]

다음으로 각 문예이론서에서 문학사(문학발전과정)론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앞에서 서술체계상의 변화를 말한 바와 같이 시대가 지날수록 문

학에 대한 통사적 이해방식이 없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추상적 개념과 역사적 개념의 통일적 사고하에 인식되던 리얼리즘의 
'

역사

화'W)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 

리얼리즘 /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의 혁신성 - 현재적

요 구와 정치적 기능 강화'로 귀결될에 따라 문학사를 바라보는 인식틀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점도 주체문예론의 주요한 특졍이다. 마치 1956년 무렵의 스탈린주의적 사

회주의 리얼리즘론에서 벗어나려는 노 력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 
' 

리얼리즘 / 반

리얼리즘'의 대립구도로 문예학이 퇴행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 

계승과 혁신' 중 
'

계승'의 측면이 약화 부재하고 
'

혁신'의 측면이 계속 강화될에

따라 과거와의 단절에 가까운 비역사주의적 사고의 틀에 수렴되는 편향이 보이게 된

다. 그 예로 근대 부르조아문학 내지 초기 프로문학의 미적 륵질을 규정해주던 
'

비

판적 리얼리즘'의 인식틀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리얼리즘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문학사 이해가 갈수록 약화되어 나중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서술 자찬가 필요없는 당연한 전제로 바뀌는 것見

野

22) 문학사 발전과정을 중세문학에서의 리얼리즘, 비판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

리즘 등 역사적 발전의 3단계 구도로 파악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수.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발생.「창작과비평. 1990. 봄호 : 김동훈,

「
북한 학계 리얼리즘논쟁의 검토.r실천문학. 1990. 가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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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방법의 초역사적 배타적 강조를 하

게 되면 문학사의 합법칙적 발전 모 에 대한 비역사주의화. 고정파가 초c]]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비판적 리얼리骨의 역사적 발전형태,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적 리얼리즘보다 우월한 창작방법으로서가 아니라 
'

헌대의 유일하게 옳

은 창작방법'이라는 선인적 규정만으로 규졍한다면 비교 우위 아닌 절대 우위에 1111]-

져 변중법적 역사인식 대신 신비주의화, 도 식주의적 사고의 고 착화에 귀결될 위험

이 크 지 않나 생각된다.

70년판 문학개론은 61넌%(과는 달리 문학의 
'

사회적 기농' 항목의 강화가 두2러져

당대적 필요성에 급급한 느낌을 주어, 
' 

현대성'원칙의 불균형한 강조가 초래한 실용

주의 편의주의 편향의 결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모든 과학적 논리적 개언성에

대한 사유의 원천봉쇄로 사용되는 
'

부르조아미학, 부르조아 사상 잔재, 수정주의미

학' 규정의 남용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학사 서술과 문예이론서 서술의 문제는 서로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있으므로 변

모의 함수관계는 필연적이다. 문학사 서술이 주체사상 전후에 크 게 바뀌었다면 그

근거가 되는 문학이론 자체의 변모가 바탕에 깔려 있으2'l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런데 주체사상 이후의 문학이론서는 실제 문학사와의 구체적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

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여러 이유때문에 주체문예이론 체게가 우리에게 추상

적,관념적,공허한 해설서처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예이론서에서 이론과 실제 작품 예중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론서의 특징은 고도로 추상화된 용어 개님을 대중화된 평이한 용어로 쉽게 해설

해낼 필요도 있지만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예를 들어주는 것도 원론의

포괄성을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 런데 북한의 분예이론서들은 시대가 갈수록 그

예중이 사라지는 륵징을 보이고 있다. 61 년판에서 우리 고 전 및 근헌대문학의 풍부

한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을 보이던 것이 70년판에서 항일혁명문학 위주의 당

대문학만으로 전반적인 개님을 예중함으록써 원론의 포괄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화

되었다. 그러던 것이 75년판에서는 아에 문학유산의 예문이 없어지고 김일성 김정일

의 문예 교시만 에증됨으로써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된 데는 주체문예이론에서 문학사적 인식, 즉 문학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

한 과학적 사고 대신 주체문예로의 단선적인 발전 모델만 배타적으로 체계화됨으로

써 고 젼문학 유산의 진롱 계승이나 다른 나라 문학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인식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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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시적 사고의 틀이 부재한 공

시적 인식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알 수가 없다.

3. 실제 문학사 서술 검토

그러면 북한에서 나온 실제 문학사 서술에서는 o]상과 같은 리얼리즘 창작방법 및

문학사론 같은 문예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우리 남한 학계의 문학사는 다양한 미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가운데 문학작품 중심

의 사적 서술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념적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민

족우선주의라 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문학사의 미학적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

밝혀

보자.

남한 학계에 처음 북한 문학의 성과물이 소개될 때 대부분은 주체문예 관련 이톤

서들이었다.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1970-80년대의 북한사회의 소산인 주체운예이론서

들이 보여준 
" 

위대하신 수령님 . . .

"

운운하는 생경한 문체와 독특한 서술방식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할 연구성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것이 북한 학

계의 성과를 모두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북한 문예학의 역사적 성과를 축소하고

우리 학계와의 이질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역기능도 없지 않았다.

그 런데 1967년 전후의 주체사상 정립기를 기점으見 북한 문학의 전개과정을 2분하

여 봄으로써, 이전까지 북한 문예학의 전개과정을 한 덩어리로 보는 비역사적 태도

를 본격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S) 그 결과 북한 문학의 미학적 원리가 주체사상

이전과 이후에 크 게 바뀌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

인민성. 계

급성, 당파성" 중심의 마르크스레넌주의 문예론이 동장하여 소련이나 동독에서 보이

는 사회주의리얼리즘론과 비숫하였다. 1959년에 q온 「조션문학통사, 상권 (원시

- 19세기)의 서문을 인용하면 사회주의 문학권의 일반적인 리얼리즘 미학원칙과 크 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隆

wa미團

23) 북한의 문학사가 1967년 주체사상 정립을 전후로 크 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본격

적으로 정리한 연구업적은 민족문학사연구소 공저,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창작

과비평사,19있)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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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러의 진보적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열렬한 애국주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인도주의의 전꽁을 밝히며,

특히 해방후에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문에정책에 의하여 찬란히 개화 발전하고 있

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성과와 그의 특성을 명확히 천명하려는 지

향으로 일관했다.

그 런데 주체사상 정립 이후에는 
"

인민성, 로동계급성, 당성" 중심의 주체문예이론

이 주된 이론이었다. 특히 자기 집단에 대한 사상적 충실성 정도에 불과하던 당과성

개념이 직접적으로 조 선 노 동당에 대한 충성심 내지 나아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내용이 바뀐 것은 중요하다. 이는 온 주민의 노 동계급화를 , 꾀한 북한의 당대적 사

회상태가 
"

로동계급의 문학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옳게 리해하고 그를 더욱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 리익에 맞는 혁명적인 문학"을 요 구慷다고 판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되면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에 김일성 유일사상에 종속되어버

린 셈이다.

북한 문학사의 미학 기준이 이렇게 개인 숭배로 바뀐 과정과 이유는 무엇인가

1970년판 [C문학개론,을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문학원론의 체

제에다 김일성의 문예 관련 교 시를 적절하게 삽입 · 부기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예이론의 전체 체제는 보편성에 입각하되 그

구체적 항목에는 당 최고지도부의 견해를 삽입하는 식으로 서술되어, 이 시기 문예

이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절충 및 과도기형태임을 알려주고 있다.

1975년판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을 보면 김일성의 
'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

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문예이론'이라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의 일반원칙

은 사라지고 보편적인 체제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서술방식과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 문학사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미학이론에 입각한 보편적 원

론에 우리 작품을 예시했던 1단계, 마르크수레닌주의미학이론에 업각한 보편적 원론

체제에 김일성의 문예사상이 병행 서술되었던 2단계를 거쳐 보편적 원론체제를 완전

히 새롭게 재구성한 김일성만의 유일사상체계이론을 확립한 3단계로 번화 발전한 것

w w

24) 북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r 조선문학통사, 상 (원시-19세기)(과

학원출판사, 1959. 5 ; 안동暑판사, 1988 재간행)의 머리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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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이는 김일성의 권력 강화과정과 일치하며 주체사상의 종교화과

정이기도 하다. 이제는 신격화된 김일성의 존재에 종교적 신념이 덧붙여진 차원

이 되어 학술적인 논의대상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 문학사의 이녑은 일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북

한 특유의 주체사상으로 변모했으며(물론 그 중간단계에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과도적 이념이 있었다). 창작방법론에서는 
'

사회주의적 사

실주의' 라는 개념이 그 내용을 바꾸어가면서 지속되어螢다.

비교하자면, 남한의 민족주의적 문학이념은 북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계급문학의 이념이나 주체사상(유일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주체문예의 이념과 뚜

렷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남한의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적 창작방법론도,

사실상 주체문예의 방법론에 수렴되어버린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론과는 적

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문학사의 지평 자체가 달라져버리게 된 점

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고대 · 중세문학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

로 적고 근현대문학의 경우에는 심각한 형편이라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4. 북한 근현대문학사의 서술체계 비교

근대문학의 경우 낱북한 문학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적으로 19세기 말의 애국계몽운동의 결과 나온 최남선의 r해(海)에게서 소

년에게J 와 이인직의 r혈의누J · 이광수의 r무정J 등을 중심으로 한 반중세적

근대지향 문학에 큰 비중을 두고있다. 현대문학의 출발을 1930년대 이상 · 김기

림 등의 모더니즘 · 초현실주의 · 심리주의 · 주지주의 문학에서 찾거나 1945년 8.

15 광복에서 찾았다. 이는 문학사 서술에서 시대적 배경보다 실제 작품 성과를

중시한 경우이다.

북한에서는 1967년의 주체사상 확립 이후 1880년대 제국주의 외세 침략에 대항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투쟁을 근대 기점으로, 1926년 
'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을 현대

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 공식화되자 문학사 또 한 그에 맞춰 시대구분을 다시 하고 문

학사의 전체상을 바꾸었다. 이는 물론 문학사관의 변모와 문학사론의 변화를 초래하

였다. 특히 근대문학의 경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맞추어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

이 주류를 점하는 것으로 현대문학(해방전)은 김일성 자신의 
'

항일혁명문학'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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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모든 여타 문학이 그 영향하에 있는 깃으로 서술되었다. 이것은 남한 문학사

와 현격한 자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 문학사가 처음부터 김 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

한 문학사에서 1967년의 주체사상 진후가 뚜렷이 차별되는 것은 근대문학의 형성과

정에서 이른바 김 성 가게의 
' 

혁명분예 전통' 이 L 없이 끼어드는 점에서 두드러

전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체사상 전투의 문학사를 대비해보자. 먼저 이전의

안합광 저, 
y
조 선문학사.(9) 19세기말- 1919넌의 문학(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4)

목차를 보면 김일성 집안의 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사회정치정세와 반일에국운동으로서의 계몽문화운동 2.· 선행한 문학유산의 합

법칙적 계승 3. 이 시기 사실주의문학사조의 특성과 문학발전의 일반적 정형 4. 신

소 설 5. 사실주의문학의 세로운 발진 6. 창가와 자유시의 출현 7. 가사체형식의

시가작품들 8. 의병투사들의 애국적 시가 9. 애국적 정론 10. 류인석 11. 신채호

결론 : 이 시기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와 력사적 제약성

위 목차에서 보듯이 이 문학사는 지배충문학과 피지배층문학의 대립적 총체로서

실상율 파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진보적인 이념과 리얼리즘미학의 가치평가를 수행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생경한 김형직 강반석의 혁명문학 전롱이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오늘날 낱한의 진보 학계가 지향하는 문학사의 모델을 보는 듯하

다.

그 런데 주체사상 확립 이후 1971, 2년에 나온 
f 조선문학사t,는 전혀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죽,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 家系가 문학담당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 제1권의 서문읗 보면, 귓권의 예고가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

제3권에서는 혁

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개차발전한 혁명문학에술과 블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及선 민족해방운동의 탁월
3

한 지丘자이신 김형적 선생님과 탁월한 녀

성 혁멍활동가이신 강반석 녀사의 문학율 취급하였다."고 피어 있다.2S)

김일성대 조 선문학강좌에서 나온 6권짜리 문학사의 제3진은 위에서 보다시피 오늘

w w w w w w w

25)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 강좌, r
조 선문학사(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7),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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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우리가 
'

항일혁명문학'이라 알고 있는 문학을 별도의 한 권으로 기획하고 있다.

개화기 및 일제시대 문학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창조된 혁명문학예슬과
w

그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977-81년판 5권짜리 문학사의 제2,3권은 항일혁명문학이

주류이고 기존의 문학사상이 종속된 형국을 띠고 있는 등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인

다. 2S)

우리의 민족문학론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될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1967

년 이전의 문학사에서는 비교적 온당하게 배치되었던 부르조아문학과 프로문학의 유
미

산이 1970년대 이후에는 유일사상체계의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비학문

적으로 왜곡된 점이다. 
'

김형직, 강반석의 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부당하게 문학사

에 편입되고 주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대운학의 풍부한 유산이 배타적 자의

적으로 축소 왜곡되어버린 점은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문학의 소 중한 유산인

19세기말 - 1920년대초 및 30년대 후반의 부르조아 순수문학, 1920년대 중반부터 30

년대 후반까지의 프로문학이 배출한 비판적 사실주의문학의 성과가 지나치게 축소되

어버린 것은 되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민족주의문학론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사상 이후 북한 문예학의 근대

문학 개념 자체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갹된다. 근대문학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결여된 결과 반침략반봉건 애국주의사상이란 잣대 하나만으로 모든 문학사 사실을

무리하게 재단하다 보니 문학적 완성도는 물론, 중세문학연 한시나 전근대문학인 구

비문학을 무차별적으로 부각시毛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일제하이긴 하지만 많은 양심

적인 지식인 작가들이 문단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을. 쌓아왔는데도 한꼇 외면하고 있

는 정도 문제이다.

.

이광수 . 김동인 . 염상섭 . 이효석 등의 문학을 무4丑건 부且是아 자연주의 성향이라

해서 배제하고 게다가 임화 . 김남천 . 이태준 등의 전보적인 문학까지 김일성 항일

2S) 박종원 류만 최탁호 공저, 
·조선문6사,(19세기 - 19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열사람 1988)와, 김하명 류만 최탁호 김영필 공저, 
「조선문학사」

(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dI ; 열사람 1988)에서는 근현대문학의 주류률

김일성 家系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동인이 문학의 변모에 강하

게 작용한 중거가 된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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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문학과 연계가 없다 하여 뺀다면 잘못인 것이다. 이는 북한 문학사의 대표

적인 오류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균대문학이 모국어에 의한 민족문학이어야 한다

는 전제 하에 부르조아문학이건 프로문학이건 좌우성향을 통합하여 서술하는 것이

통일뒨 문학사의 방향이리라고 전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계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주체사상 이후 최근의 북한 문학

사와 비교하여 이질감을 따질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 이전 우리 문학사와 공통점이

많았던 1950-60년대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를 통해 통일된

민족문학사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마 무 리

l . 북한 문예이론의 변모

기존의 낱한의 연구자들에 의한 북한 문학왼론에 대한 평가는 1975년에 간행된

T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J에 국한되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되었듯

이 책은 북한의 문예이론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문학원론의 체계에서 주체사상에 근거한 문예이론으로

의 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과도기적 이론을 담고 있어 이론적 구성의 체

계면에서도 소 략하고 과도기적 잔재가 낱아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문예이론에 대한

평가를 이 에 국한하는 것은 북한 문학계의 이론적 변모를 간과하게 되고 그 이론

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겠다.

북한의 모든 분야의 이론체계가 그 러하듯 문예이론서의 서술도 주체사상의 창시

와 확립을 계기로 확연한 변화를 드 러내준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변모에 대한 이

유를 문학이 유일사상의 선전도구화한 것 1서 찾 있다. 북한의 문학이 당문학으로

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한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렇듯 문학외

적인 사실에만 국한하여 이러한 변모의 동기를 찾는 것은 북한의 문학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한 접근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문

학의 기능과 그 역사적 변모, 문예 대중화의 실제적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데한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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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문학의 건설과정은 원론적으로 소수의 지식인 문학가가 향유하던 문학예

술을 대다수 민중에게 개방시켜 민중 스스로 가 창작부터 향유까지 일관하는 전이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작용하였

다. 이것은 문예이론서의 사회적 본질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문학

개론에서 문학예술론으로의 변모에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족,

문학개론이 대학의 교 재로서 전문 문학 연구자 양성상 필요하였다면, 문학연구로부

터 문학의 실제 창작과 향유로 문학예술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문학 대중화의 과

졍에서 이러한 서술체계상의 변모는 불가피하였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북한에서 주체문예이론에까지 이르

는 과정을 문예이론서의 비교률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 변모의 과정

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1950-60년대 체계화된 마르크스레닌주

의문학이론이 197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1980년대 이래 지금까지 주체문예이론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문예이론 동항과 관련하여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전의 문학이론과 주체문예이론이 다른 점은 우선 그 대상장르에 있어서 점차 확

대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문학 일반의 차원에서 전개되던 이론의 영역이 사

회주의 문예로 대상이 바뀌면서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고 찰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문(예)학이 대중에 대한 인식 교 양의 측면과 현대성을 강조

한 데서 촉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과거 우리 문학 유산에 대한 간과이다. 실학파나 카

프 의 문학에 대한 충분한 예시가 주체문예이론으로 가까와질수록 사라지고 였다. 이

것은 주체문예이론이 대중을 위한 교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 외에도 문학

사적 정통성의 부여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들은 과거의 진보적 민족문

학보다 1930년대 김일성의 만주 빨치산 활동에서 유레한 이른바 항얼혁명문학예술에

서 훨씬 더 많은 문학 전통을 찾고 있다.
.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각 문예이론서에서 구사되고 있는 개념과 용어 규정이

시대에 따라 의미영역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사초1적 기눙이 사회주의 문예의 본성

으로 바뀐 점과 당파성의 당성으로의 대체, 광의의 인민성 개념이 계급성으로 변화

한 점 등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장르론에서도 역시 변화의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 장르 구분의 일반론이 주체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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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와서는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장르 구분의 통시적인 발전체게보다 횡적인 분류체계가 중심되고 있다

는 데로 귀결된다.

북한의 문예이론의 변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과 일맥 상통한 면모를 보이

던 60.년대의 문에이론이 주체문예이론으로 오면서 역사주의적인 원칙이나 과학적인

이론 수립과는 점차 떨어지면서 그 둘 나름대로의 경험과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새로

운 문예이론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주체문예이론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

진다. 북한의 문예이론을 실용주의적인 편향이 보인다는 평가 역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판단일 것이다.
a

지금까지 북한 문학의 내재적 변모양상을 문에이론서 서술체계를 중심으로 항목별

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북한 문예이론은 이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이론

일반론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으로 별개화되었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

릴 수 있다. 미학 개념의 이러한 내용 변화를 걸론적으로 정리하여 문예이론서의 비

교로 보이린 아래와 같다.

1박종식 · 현종호 · 리상태, r 문학개론,<교육도서출판사, 1961 )

像대학용. [i문학개론,(교욕도서출판사, 1970)

卷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r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사회과학출판사,1975)

4한중모 - 정성무, r 주체의 문예리론 언구,(사회과학출판사, 1983)

1이 주체사상 이젼의 원론, 卷가 과도기적 이론, 卷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론의

출발, 信)가 주체문예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최근 북한 문예이론의 동향

그러면 1990년대 최근 북한의 문예이론의 특성을 살펴보자. 이는 북한의 문학 개

론류의 변모과정과 그 의미暑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궁

극적인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실마리가 될 깃이다.

먼저 
'

공산주의 인간탁'으로 주체문학예술의 륵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60년

대 중반 이래 북한의 문학계가 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를 수정주의로 규정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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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당성 강화를 목표로 했음에 비추어 북한의 문학규정과 접근시각의 변모는 필

연적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문예학적 노 력은 공산주의 인간학의 이론으로 구체화되

어 나타난다. 문학의 사회적 기눙을 문학의 사회적 본성의 차원으로 확장한 이러한

문학예술론으로의 변모는 문학이 갖는 사상적 교촤의 수단에 대한 부단한 강조가 구

체화된 것이다.

둘째는 작가의 창작과정을 당의 실제적인 지도·의 과정과 건밀히 통일시키려는 시

도 이다. 사회주의 문학의 당파성을 협애화하여 적용한 북한 문학의 당성 규정은 작

가의 창작을 당의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작가의 당정책에 대한 이해와 복무

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작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종자론과 속도전론 등

북한의 독창적 문예창작이론의 개념화에 작용하여 문예창작에 있어 당의 정책광철을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하는 근거)]-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생산과정방식을 문학예술 창작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폐해는 적지

않았다. 창작이 질식하고 그나마 출판된 문예물은 도식성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

던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문학이 당대 적면한 현실에 근거하여 과거의 문학유산을 재구하고

재평가하는 
'

현대성'이라는 가치평가의 기준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예이론서의 서술에 필요한 작품의 예로 1960년대의 책에선 고 전

문학작품을 거론하던 것이. 이후에는 항일혁명예술 작품에 국한되는 겻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입각한 작품창작에서 그려야 하는 주

인공의 형상이 60년대의 
' 

천리마 기수'에서 최근의 
'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주체형

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를 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째는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구체적 적용을 
'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나름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시기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규정의 일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던 민족적 특수성을 사

회주의 사실주의 일반과 등치되는 개념으롯 이해하는 것은 문학예술작품이 민족정서

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사회의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현실의 빠른 변화가 갈피를 못잡게 하는 이즈음의 정세를 헤쳐나가는 방법론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북한 문예이론서의 서술온 전 시기를 통해 관철되는 그 원

칙적 비타협성과 이론적 확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당흑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적대적 계급의 해소는 자신의 사회체제에 대한 철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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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다. 주체사회의 건설과정에서 자의반

타의반 구축하게 된 자립경제의 폐쇄성에 의하여 
'

우리식 사회주의가 필合불패' 라

는 도 먹적 신념 내지 종교적 신앙을 전인민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사회의 문학적 상관물인 북한의 문예이론서는 그 특수한 이론

화의 내재적 필연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주체문예는 사회주의 사실

주의문학 건설과정에서 나온 왜곡된 특수한 경로이지 북한 문예정책당국이 주장하듯

인류문화의 새 기원을 여는 보펀적 문학건설의 성과로 보기는 불가능하겠다. 더 나

아가 북한의 주체문학이론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북한적 특수성의 발현이라기보다

는 당의 명령에만 충실히 복무하는 사회주의 문화론으로 이해하게 만들다. 즉, 현

실 사회주의 몰락을 목도한 우리에게 북한 사회가 소련이나 여타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사회주의 건설 경험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이루었다는 북한 나름

의 주장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일반이 부딪쳤던 문제를 북한 역시 내포하고 있으리

란 추측이 더 개연성을 갖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비판적 평가는

최근 북한문학 관계서적에서 수령형상 창조에 대한 강조와 작가의 창조성이 당의 개

입에 의해 굴절되는 양상을 확인할수록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보편과 특수의 관계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주체문예이론은 특수한 대상만율

일반화시켜 다른 모든 대상까지 포괄하려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원론

이라기보다는 한정된 대상에만 자기완결적 자족성을 가진 폐쇄적인 이론으로 생각된

다. 주체사상 전체 체계도 그렇다고 할 수 었지만 륵히 주체문예이론은 특수와 보편

의 문제가 환원론적으로 오류를 보 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문제를 구체화시켜

본다면 
'

당성 계급성 인민성' 범주가 문예이론 전체에서의 위상이 번모한 점과 그

각각의 내포가 달라진 첨 등에서 륵기할 만한 사항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이론인 주체문예이론은 마르크스레

닌주의문예이론의 
'

북한적 구체화'를 거쳐 아예 별개의 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문예

학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 변게의 정돛가 다른 나라 이론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커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인식틀을 세우기가 쉼지 않을 정도이다. 
"

주

체적인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공산주의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주체문예이론의 핵심적

인 명제는 문예률 인간학이라는 총체적인 범주로 격상(기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

이다. 그 러나 앞에서도 밝혀냈듯이 당성. 노 동계급성 개념의 실용주의적 편의주의적

개변, 개인숭배적인 정치주의 편향, 인민성 개념의 편의성 강화, 그 리고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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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논문은 1980년대 북한의 여성정책을 분석한 것이다.북한에서 출간된 1자자료를

사용하여 첫째,북한 여성정책이 형성되어온 과정과 여성정책의 축적 둘째, 1980년대
金

여성정책의 이념과 방향 세째,여성정책이 집행되는 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녜째,여

퍼정책의 집행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여성정책이 형성되어온 과정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사회주의혁명기,사

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여성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기 여성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는것(여맹조직화).여성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것(남녀평등권법,시회와

가정의 개조),여성을 사회생활의 여러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는것(노동과 정치
u

참여) 등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暑째,사회주의 건설기 여성정책의 목표는 가정에
w

있던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편입시켜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인민경제의 여러부분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것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 장하기 위한 조건의 확보가 중요시 되었,다.세째,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사회주의 건설시기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가 계속 추

교양사업이 새롭게 제기되었다.1980년대에도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는 계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여성들의 사상혁명을 위해 여성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이 중요과제

로 추구되었다.1980년대의 여성정책은 1970년대와 연속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

설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과 여성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것이었지만

1980년대의 특징은 사상혁명에 그 무게중심이 주어졌다는 것이다.1980년대 여성의

사회적 노동참가는 세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첫째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노 동 둘째는 가내작업반에서의 편의봉사 노동 셋째는 여성지원대 참가

가 그 것이다.두번째와 세번째는 유휴노동력인 소%-l 
'

가두녀성'이 참가하는 방식인데

세번째 여성지원대 노동은 건설현장이나 농번기의 농촌등에서 한정된 기간동안 지원

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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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상혁명은 여맹이 중심이 되어 여맹의 조직생활을 강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여맹은 당의 지도하에서 독자성과 임성을 갖고 사상교

양사업과 조직정치사업을 하였다. 여성정책의 집행방법도 사상개조의 방법이 주가 되

었다.긍정적 모 범에 의한 일반화,보랑과 긍지의 강조, 당과 수령의 은헤와 사랑에 대

한 보답과 도리,자력갱생의 정신이 그 것이다.자발적인 노 력봉사나 노 동강화의 동력

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영웅이라는 모범을 따라배우는 것, 삶의 가치를 집단주의에 두

는 것,보답,도리,충성심,자각, 양심,의리, 기쁨,신심, 열의 같은 감정이었고 
'

사상'이

여성정책의 졉행의 왼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 여성정책의 특징은 첫째,그 이념적 기
剛

반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여성의 사상개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

잭목표로 등장하였다.1980년대· 여성정책은 두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하나의 축은

여성에 대한 사상교양-자발적인 노 동참여-인간개조의 과정 즉 사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우선되고 사상개조가 되면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그 과정읕 통해

인간이 개조된다고 하는 여성개조과정이며 또 하나의 축은 여성의 사회활동의 중대

와 그 것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둘째,사회주의건설기라는 과

도기적 성격이 어성정책에됴 반영되여 1980년대 여성정책은 완전한 여성해방을 추구

하면서도 남녀차이(성역할이나 기질)를 인정하는 모순성을 보 이고 있다. 1980년대는

과도기이고 따라서 남녀붑평둥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과 여성이 낙후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정첵내용에 그 한계가 반영되는 것이다.세째, 여성의 이중노동부

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네째,여성정책 집햄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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